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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사 

검'1도으| 정척|성을 빨l는 

원전자료로서의 '1능 

r경기향토사학」 제17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최무장 소장님을 

벼롯한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시플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올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의 대안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운화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영입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때로 

는 갈퉁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나다 그러나 결국에는 화합하여 새로운 문화 형태로 재창조 

하는 과정이 경기도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유판，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역사의 다양한 정향올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정 

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색깔이 혼재하고 있어 쉽게 알아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 

니다 

r경기향토사화」은 매년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연구위원들이 1년간 경기 

도 역사문화블 조사 발굴함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역사척 사실뿐 아니라 신앙， 생활사 퉁을 연구 

한결과울입니다 

지역의 역사픔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각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자료료서 

의 기능융 충실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초자료호 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제자리를 앓거나 사라 

지고 있고， 더욱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환도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녁운올 느 

낌니다 그렇기에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후학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웅이 되길 바라는 연 



구위원들의 열정이 놈아있습니다 

각 논문들의 연연을 살펴보면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구톨 시착 

해야 ε}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r경기향토사학」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틀을 조사， 발굴하는 용기와 도전갱신이 느껴지는 

연구집입니다 

다시 한 번 r경기향토사학j 제 17집이 발간되기 까지 열정적으로 조사 발굴해 주신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연구집이 지역의 정채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갱치|성올 살리고 나아가 대 

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원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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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시작말 

연천지역은 중부내륙에 위치， 지리적으로 동경 1 26도 36-127 북위 37.55-38.1 6의 뱅위이다 전 

체적으로샤각형에 가까우며 연적은 673. 22km이다 경기도에서 6번째 큰 지역이며， 연천지역의 행 

정구역은 10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 
연천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원 싱국시대)와 역사시대의 봉 

수대 1 성지 ， 분묘와 요지 퉁이 많이 발진되고 있다 문화유적은 기본적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의 강 

둑(bank)에 위치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임진강은 화강앙(granite) 또는 화강연마압(gneiss)으로 

되어 있으며， 시기는 약 20 억년으로 추정된다 한탄강은 화강앙 또는 화강 면마암의 기반암위에 

액의 리 충(강자갈 충)이 있으며， 그 위에 현 북한 철원 명강에서 4km 지정의 오리산(해발 452m) 과 

그 곳 북동방향으로 4km 지점의 해발 680m 지점 둥에서 적이도 3번의 화산이 폭발되어 한탄강 북 

쪽 강안까지 현무암이 덮여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연 한탄강 강변의 현무암층은 3층으로 50만 년 

과 16만 년 전의 깃이 확인 되었으나， 충위는 그 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진강의 면적은 

8，1l 7.5k며 이며 j 붙이 흐르는 길이는 254km이다 임진강은 북한 합경냥도 덕원군 용산연 두류산에 

서 시작되어중연여척리의용소를거쳐 임진강안으로진입된다 그리고군낭면남계리의 도감포 

에서 한탄강과 합류된다 임진강은 장남면 석포에서 파주군으로 흘러나가 교하(交河)에서 한탄강 

과안난다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 액자산에서 시작되었다 그 길이는 130km이며， 포천군 창수연을 거쳐 

연천읍 부곡리 다락터에 틀어와서 청산연 신당리 아우라지에서 영편천과 접촉원다 현무암절벽이 

하전을 따라 조성된 곳에는 20-40m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형성되었다 

1)2융 연천융과전곡융 
8개연 군냥연， 청산연， 액학연， 미산연， 왕정민， 신서연， 중연과 장냥연 

8 최무장 



II. 본론 

1 선사와고대유적 

구석기시대 유적은 전곡리 유적， 납계리 유적， 왕정면 강서리 l 중면 상곳리， 장남연 원당리 동에 

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백학띤 학콕리， 군남연 삼거리， 장남연 원당리 둥 약 20여 콧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 유적은 29기의 지석묘와 기타 유적지 약 20여 곳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은 연천군 차탄리， 연친융 상일랴， 연천용 똥현리， 전콕융 양원리， 액 

학연 학콕리， 장냥연 원당 3려， 왕정연 북삼리 퉁이다 원삼국시대(청기시대) 유울산포지도 약 27 

곳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역사시대， 즉 삼국시대 유적은 한반도 중심지인 연천군가 고구려， 액제， 

신라의 접경 지역으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확인된 산성(llJ城)온 4곳으로 군자산성 l 성 

령산성， 초성리 산성과 대전리 산성 퉁이 있다 성지는 7곳으로 은내리， 욕게리， 삼거리， 우정리， 

당포， 무퉁리와 호로고로 둥이며， 그 외 수칠성(전곡랴， 양원리)도 있다 

2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 

한탄강 제방의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프랑스에서 1 983년에 최초로 받견왼 주억도끼와 유사 

한 유형 이 발견되이 동북아시아에샤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가 되었다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1978년 동두친 지1 2사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한탄강변에서 주먹 

도끼 4점을 채집하여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9년에 서올대학교의 김원룡 교수 

가 발굴팅올 조직하여 최초로 국립중앙박불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l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 

퉁이 참가한 제3차 발물이 1 980년 12월까지 실시되었다 그 이후에 전곡리유적은 1996년까지 제 

10차 발굴이 실시되었다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의 연대는 27안년에서 1 0만년 전까지 판단되고 있다 핀자가 3차 때 발 

굴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980년 가올에 발굴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구덩이(pit)는 s lw4-1v pil 로 분류되었다 이 구덩이 

에서 출토된 석기는 아쉴리안 전통을 가진 중기구식기시대(mOUSlenan)에 해당된다 이 구덩이는 

5 명방미터 크기이다 

2) 최우장1전곡리유척 3차 망울보고서1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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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위(상흥에서하층) 

1흥 부식토(hmJss<찌 

2흥 횡색집토， 30-500. 두째， Of쉴리안 전룡의 중기 구석기시대 용위 

3흥 흥색정토，20-:JOo， 두께1 중기구석기시대 초기 흥위 

4용 흉횡색 굵은모래충，50-7Oa. 두께 

5흥 적왕색고운모래충， 0‘4-200，두께 

6흥 적앙색굵은모래충， 10-500.두께 

7층 혹횡색 진혹흥 03-200，두께 

충위 두께 220cm로 모두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2충과 3충에서는 30점의 석제도구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1 5점이 석기이다 석제는 석영， 석영앙(규암)， 액석영(vein껴uartz) 퉁이 

며， 2충의 석제도구는 11정으로 외날씌개 1점， 클리버(cJcaver) 1정， 첨두기(point) 1점 ， 일개(end 

scraper) 1정 퉁이다 

3층은 2충보다 오래된 시기의 것으로 같은 아쉴려안 전통의 중기구석기 시대이지만 초기에 해 

당왼다 

2충의 석기는규암저1] ，강자갈상단부위에서 석면이 떼여였다 

1) 외날찍개의 크기는 길이 9.1 , 너비 7.5 , 두께 5.2cm (도연 1) , 무게 370그랑 

2) 클리버 〈도연 2)는 큰 석연의 상단 넓은 부위를 거철게 처1]271공하여 석기 제작한 것으로 그 크 

기는길이 10.8，너비 7.1 ，길이 4.1cm 무게 520그랑 

3) 석영제 첨두기 (point)(도연 3)는 석연의 한 부위픔 대칭적으로 손질하여 뾰족하게 제작한 것 

이다 손잡이 부위의 크기는 길이 7.0, 너비 5.6, 길이 1.0cm 무게 49.2그랑 

4) 석영제 밀개(end-scraper) (도면 4)는 석편의 넓은 부위 일단을 처1]271공하여 밀개를 제작한 것 

으로크기는 3.7 x 2.5 x 1.8cm 우게 32그랑 

3충의 석기에는 4정의 외날쩍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점만 살펴보겠다 

〈도연 1 ) 외날찍개 〈도연 2) 클리버 〈도연 3) 칩두기 〈도면 4) 일개 

10 최무장 



1) 석 영앙 외날씌개 〈도연 5) ， 3점의 비교적 큰 석편이 강자갈 일단에서 떼여져서 씩개가 제작되 

었다 크기 8.9x6. 5X3. 6cm 무게 278그랍 

2) 원행석기〈도연 6) , 석영제 강자갈 양연에서 석연이 이러 정 떼여져서 원형석기가 제작되었 

다 크기 7.3 x 6. 3 x 6. 2an 무게 430그람 

〈도면 5) 외닐쩍개 〈도면 6) 원형석기 

2정의 클리버 중 I정만 살펴보겠다 

l) 를리어 〈도연 7) , 액석영제 석면， 석면 둥연의 넓옹 일단이 거칠게 손질되어 클리버가 제작되 

었다 크기 9. x 5.8 x 3 .8an，무게 1 27 그랑， 2점의 긁개(side-scraper) 중 1정만살펴보겠다 

2) 긁개 〈도면 8) , 액석 영제 ， 석연 퉁연의 우변(edge)이 거첼게 ~1127t공되어 긁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4 .6x3.2 x 1.2an 무게 32그랍 

3) 1점의 밀개(end-scraper) (도면 9) ， 맥석영제，석편의 일단이 거칠게 제2가공되어 밀개가 제작 

되었다 크기 3.2 X 2. 0 X I.2cm 무게 1 2그랍 

4) 송꿋(borer) 1 정〈도면 10) , 액석영제 ， 석연 퉁변의 한 끝이 제2가공되어 송곳이 제작되었다 

크기 3. 2 x 2.5 x 1.2cm 무게 8그랑 

〈도면 7) 클리버 〈도면 8) 긁개 〈도면 9) 밀개 〈도연 1 0) 승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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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에서는 외날찍개 4점， 원형석기 1점， 클리버 2점， 긁개 2점， 일개 l점과 송곳 1점둥 모두 11접 

이 출토되었다 이 3충의 석기는 중기구석기시대에 해당되지만 2충 것보다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중기구석기시대 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남계리 구석기시대 유적3) 

낭껴1 리 구삭기시대 유적은 연천군 남계리 265번지 일대에 위치， 지리좌표는 북위 381 , 동경 127 

02이다 이 유적은 전곡리 유적에서 서냥 방향으로 2.5km 지점에 있다 이 유적의 해발은 50m 이 

며， 이 유적에서 서남 방향으로 2.5km 지점에 한탄강과 잉진강이 합류되는 합수구가 있다 

발굴면적은 4.5 x 4.5m 의 4개 구덩이로실정하였다 각구덩이의 순서를남계리 I ， I I ， IU ， IV 로 

정하였다 

각 구덩이의 순서는 BM 올 중심으로 서북방향으로부터 북동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이 중에 II 

호 구덩이는 성토된 정토의 밑에 있어 용괴위험 때문에 발굴하지 않았다 

발굴은 건국대 박물관장의 최무장이 실시하였으며， 시기는 1989년 8월 26일 -9월 30일까지 35 

일간이다 

발굴된 4개의 핏트 중 1핏트만 3.4 층이 문화층이고 나머지는 3,4 와 5 핏트 풍은3층만문화층이다 

닝계"-11 핏트 충위(동님펙) 

1흥 표토 34-6Ckm두께 

2층 횡길색 접토， 17-1 4<rn 두께 

3충 킬횡색집토， 36-3&m 두께 문i뽕 

4충 횡적색 집토， 68-없m 두께， 문회충 

5층 암인{언무잉) 

석기는 남제려 l핏트에서 석율이 3충에서 9점， 4충에서 11점 동 모두 20점이 출토되었다 3충에 

서는석펀 2점，긁개 2점，일개 1점，석핵 2정 ， 강자갈 2정동모두 9정 출토되었다 

1)일개〈도연 11) , 액석영제，크기 5.7X5.1 X 2.2cm，무게 65 그람， 타격각은 93도 이다 준비왼 

타격연올 가졌으며， 타격연의 대칭 일단올 벽개연에서 퉁연방면으로 제2가공하여 날올 만들 

었다 퉁연의 왼쪽 일변에 자연연이 남아 있다 

2) 긁개〈도띤 12) , 액석영제，크기 7.2 x 5. 9 x 4.9cm ，무게 190그랍， 타격각은 94도 타격면은준 

3) 운화새연구소j연친남세리구석기유직안꿀보고사 1，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보고세 11책， 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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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었다 타격정이파손되어웅푹들어갔다 동연의우변을안연에서 둥면으로제2가공하여 

날을 만들었다 퉁변에 자연연이 남아있다 

3) 석핵 1점〈도연 13) ，액석영제，크기 7.0 x 4.8 x 3.&m，무게 1 44그랍 이 석해사에샤 많은석편 

이 제거되었다 이 석핵은 미완성 석기에 접근되고 있다 

〈도연 1 1 ) 밀개 〈도면 12) 긁개 〈도연 1 3) 석핵 

V 싫쫓 ~ 灣3
4층에서는 일개 1점， 금개 4점，청두기 I정，석펀 3점，식핵 1점과강자갈 1짐 퉁모두 II점이다 

이중에서 3점(밀개 1정 ，첩두기 1정，긁개 1점)만살펴보겠다 

1 ) 밀개 1점〈도띤 14 ) ，액석영제，크기 3.1 x 2.5 x 0.6cm，무게는 7그랑，타격각은 55도이다 삼각 

형 소형 석편저J， 타격연은 준비되었다 퉁면의 대칭되는 일단을 안면에서 퉁연으로 제2가공 

하여일개를만들었다 

2) 첨두기 1점〈도면 15) , 액석영제， 크기는 4.2 x 2.8 x 1. 2an，무게는 14그랍， 타격각은 75도 이 

다 소형의 상각형 석연제，퉁떤의 일단을지12가공하여 첨두기를제작하였다 

3) 긁개 1점〈도연 16) , 액석영제， 크기는 7.0x6.6x 2.&m, 무게 140그랍이며， 타격각은 75도 이 

다 준비된삼각형석편의양변긁개이다 석편의양변을교차가공하여긁개를만들었다 

〈도면 1 4) 일개 〈도면 1 5) 칩두기 

-羅-Q 繼$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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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16) 긁개 

탬&짧훌섭 
남계리 l 핏트는 3과 4충이문화충이다 3충의유물은일개와긁개퉁석연석기위주이다 4층은 

밀개， 긁개， 챔두기， 석연과 석핵 퉁이다 

긁개 4정중 1정은 양극타격법에 의해서 예여낸 석편으로 석펀퉁연의 오른쪽 일연이 거칠게 가 

공되여 석기가 제작되었다 이 양극석연제 긁개는 4층의 연대가 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 이 

러한 유형의 석기가 일찍이 중국 서후도(西候양)와 주구점(씨口店) 제1지점에서 출토 왼바있다 

4. 임진강변의 구석기시대 유적4) 

임진강변의 원당리유적은 필자가 6차 발굴하였다 그중에서 1차(1996년 발굴)과 6차(2003년) 발 

굴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원당리 유적의 1차 발굴 

1996년 7월 26일-27일 사이의 홍수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한 지질학적 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흥수에 의한 급류가 발굴중인 북쪽의 인삽밭 정상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다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결과 인삼받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일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새로운 지질구조가 노출되었 

다〈도면17) 

먼저 유적에서 남쪽방향(대각선 방향)유로 약 15m 지점， 장남교 북단의 샤쪽의 길이 약 10여 m 

의 노둑단연이 노출되었다 이곳의 해발은 29.32로 유적지 보다 약 4m 이상이 낮다 이곳의 퇴적 

충 두께는 정확히 2m이며， 이 충위는 크게 3충으로 나누어 졌다 아래 충(바닥충)은 현무암반이며， 

그 윗충은 고운 회액색 진흙충으로 40cm두께， 그 위충은 점토(또는 Loam) 층으로 1 ωm이다 

한편 유적지와 연계왼 서북 방향의 인삼받 끝 부분은 해발 35.17111 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2αn이상 인삼받이 있었는데 상기한 홍수로 쓸려 내려가 바닥이 완전히 노출 되었다 노출된 바닥 

4) 건국대학교 빅않~팬연천원당리유척 발굴보고서)， 학술총서 3책，19"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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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17) 경기도 연천군 원딩리 구석기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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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현무암반이며 ， 화산 폭발시 용암이 남북 방향으로 흐른 흔적을 보에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 

무암반은 강과 가까운 곳어써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여 크기 20X 10 X5an 크기 정도로 떨어져 나 

오기 시작 하는 과정을 또한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균열되어 떨어져 나옹 현무앙 자갈응 크기 

가 일정하지 않은 무정형 이지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종합하연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강상대지(bankl는 점토충(또는 Loam)으로서 현무암반의 부식 

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사태(solifluction) 동에 의해서 퇴적된 충이라는 화증이 상기한 유 

적을 중심으로 장남교 북단의 단면과 인삼밭의 현무앙반의 노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인상받 북 

단의 현무암반 균열작용파 현무암 강자갈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은 강물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 

어 인삼밭 정상방향으로 옮겨가는 과정까지 뚜렷이 제시되고 있었다 

1996년 1차 발굴에서 4개 Pits 를 각 각 5X5m로 시휠}였다 Pits 실정은 기놓한 인삼밭과 가까 

운 곳에 하였다 Pit 사이 에 간격은 1-2pil5는 5m , 3pit-4pit 까지는 10m 간격을 두었다 1, 31'il5 는 

4충까지 내려가고 2, 4pil5 는 바닥(현무암층)까지 내려갔다 lpit 충위만 살펴보겠다 〈도면 18) 

〈도면 18) 1 prt 북벽 층위 딘연도 

------------ - --- ---_。

충우1 1 5Ckm두께， 1 경작토 2&m 

2 갈색접퇴부식퇴 52-42cm 

3 진한갈색징토2O-1 Ckm 

4 심회적색집토 30-1""'，문화흥 

s。

100 

l pit 4충출토석기는총 6점으로 이 중 4점이 석기이다 석재는석영제 3점，석영암제 1점，천매 

암제 1정퉁이다 

16 최무장 



1) 긁개 l정〈도민 19) ，석영지1，타격띤응준비되었다 퉁연의 오른쪽변용따라서 약 1 00 두께로 

자연연이 남아있다 벽개연상의 타격정은 뚜렷하지 않다 벽개 면상의 둥으로부터 안띤 방향 

으로가볍게제2가공되여긁개를만들었다 크기 4.7 x4.2 x l.&m 

2) 긁개 1정 〈도연 20) , 석 영처L 타격연이 준비되었다 동 변에 자연연이 남아 있다 역개연상의 

타격점은 뚜렷하지 않다 벽개연상 우면에서 둥으로부터 안쪽으로 재2가공되여 긁개가 재작 

되었다 크기 3. 5x3. 7 X 1.6on 

연연이다 크기 6.7 x7.0 x 1. 3cm 

3) 홍석 기 1점 〈도면 21) , 천매암제 ， 자연타격띤제의 석연 벽개연상의 타격정에 깊이 홈이 파쳐 

있다 이 석편상의 중간에 크게 일격올 가하여 홈석기(Nαch)를 만들었다 퉁연은 전체가 차 

4) 부리형 일개 l정〈도연 22) , 석영제， 자연타격면， 벽개면상의 타격정은 뚜렷하다 벽개연상과 

오른쪽중간에서 거철게 가공 되여 새부리형 일개가제작되었다 크기 4.9x5.5x I .&m 

〈도연 19) 긁개 

맏鍵 
〈도연 21 ) 홍석기 

혔
 혔 

〈도연 20) 긁개 

‘없짧 
〈도면 22) 부리형 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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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당리 6차 발굴” 

원당랴 6차 발룰은 5차 때 실시한 경기 연천군 장냥 2리 985번지 ， 약 700평의 나머지 부분(약 

300평)올 정밀 조사 하였다 이곳은 임진강 북동쪽의 작은 숲 지역이다 그 주위 지역은 농경지로 

개간되었지만 유일하게 원 토양을 간직하고 있어 5차와 6차의 조사룹 실시하였다 이곳은 3， 4차 

발굴지로부터 동남방향으로 212m 지점에 있다 3， 4차 발굴지역의 해딸은 36.529111 이며 ， 5, 6차 

발굴 지역의 해말은 33‘ 4 18m로서 약 3m의 차이가 있다 그곳은 현 임진강변에서 72m지점이 있다 

6차(2003년)의 발굴은 5차의 4pil 주위에 5x5m pît 올 4개 설치하여 굴착하였다 그리고 Pit 번 

호로 5 ， 6 ， 7 ， 8을 부여 하였다 

6차의 4개 pllS는 전혀 교란되지 않았으며， 운화충위는 5차와 동일하게 11충(앙갈색 정토충)에서 

전형적인 중기구석기시대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5차 때 발견하지 못한 르발르와 석핵 

(L.evalloisian core) 4정， 그 중 1점 〈도연 23) 이 출토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석기는 대형 청두기 1갱 

〈도연 24)과 3점의 주띄도끼， 그 중 1짐〈도띤 25) , 칼 3점，그중 1점과 진형적인 타격연이 준비된 

석핵(P'며>ared OJre) 9정퉁이출토되었다 그외흉니석기，홈석기，긁개，밀개와효퍼퉁이출토되었다 

〈도연 23) 르알르와석해 〈도연 24) 석영제 칩두기 

룹:힐 
를졸홈 짧뚫흙 

〈도연 25) 주먹도끼 

g 쨌뽑 
5) 깅기고고학 연구쇠언천원당리 구석기시대유저인변조사보고서(6차)1 ， 학숭총서 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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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리 유적의 6차례 발굴결과 다음과 같이 임진강연의 구석기시대 유적 충위를 분류 할 수 있다 

해발이 36m 정도의 3 ， 4차 발굴지역은 문화충 2충 중기구석기시대 ， 3층 유울 없음， 4충 전 

기구석기시대이며， 해발이 33m 정도의 5 ， 6차 말불지역은 문화충 2충 중기구석기시대， 3충 전 

기구석기시대로 분류된다 석기도 2층 은 준비된 석핵과 르발르와 석핵퉁이 출토되 lJ:L 이 중거로 

서 석면은 대부분 준비된 타격연을 가졌다 3 ， 4차 4충은 전형적인 외날찍개 위주이며， 5 ， 6차 3충 

의 석편석기는 모두 자연타격연(Natural correx)을 가졌다 

엄진강 유역의 문화충은 크게 구석기시대 전기와 중기로 나누어지며j 출토왼 석기의 유형과 상 

대편년은 3， 4차 4층과 5， 6차 3충은 전기구석기시대로서 50만년 전후이며， 2충의 2003년 준비원 

석핵과르발르와석핵의 출토의 중기구석기시대로서 5안년을전후한시기로볼수있다 

6차 발굴의 5pit의 충위 단연〈도연 26)과 유물 출토 상대 〈도면 27)만을 살펴보겠다 

5αt 룩벽\:1연1층 표토 25-5O<m 

2층 암길색 정토용， 55-7Û<m， 중기 구석기시대 문화충 

〈도연 26) 5p" 증위 딘연(서벽) 

•• "“‘ ’".‘’끼 구‘끼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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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탄 석 기 (bumt sto n e t∞15)에 

임진강변의 제방(bank)에서 최초로 불 탄 석기륜 최무장이 발진하여 영문논문으로 「끼le bumt 

잉onetl∞Is on ~띠，j river temlC:eJ라는제목으호 r한국선사고고학빌 13집(2007년 11훨)에발표하였다 

38점의 규압(석영암 quartzite)지1의 석기를 진상리에서 발견되었다 규암석재가 대단히 견고하 

여 쉽게 캘 수가 없이서 당시 사랑들은 강가에서 규앙자갈을주워 다가쌓아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 

또는 나무토막올 올려놓고 불을 피워 적어도 3-5시간 정도 태우연 규앙 자갈이 붉은 색을 나타내 

면서 열을 받게 왼다 이러한 규암 석재의 불올 끄기 위하여 울올 부어 식개 한 다응， 식은 규암 강 

자갈옹 타격올 가하에 석기룹 제작하였다 이 불탄석기 재작 방법은 최초로 프랑스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시기는 후기구석기시대중기로 기원전 약 2만 년경으로 보고 있다 한 

국에서는 필자가 최초로 플탄석기를 임진강변에서 방진 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이 불탄석기를 발진하여 작은 책자를 발표하였다 끼 

엄진강변의 진상리에서 발견된 38점의 불단 석기는 1점의 외날찍개(dlopper) ， 3점의 주억도끼 

(Hanc!axe), 5점의 청두기， 4정의 긁개 ， 2정의 톱니석기， 3점의 조각기， 2정의 타격된 석핵 (slruck 

core) , 1 점의 석편， 2점의 융기된 석핵(nooule) ， 5정의 사용왼 석편， 2정의 타격연이 준비왼 석핵 

(prepared core) , 1점의 풍면 석핵 둥이다 불탄석기는 기본적으로 르발르와 석기제작 기술 

(Ievallois technique)로 제작 되었다 즉 르발르와 석기제작 방법은 강자갈 일단(end)에서 가로로 

석펀을 떼어내여 평탄한 타격연(striking platfonn)을 만든 다음 그 위에서 세로(수직방향)로 타격 

올 가하여 긴 식펀을 I에여내는 방법이다 이 방범이 상기한 르발르와 수빔으로 최초로 프랑스에서 

확인되었다 이 제작수법은 중기구석기시대에 제작된 많은 석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1 ) 1정의외날찍개〈사진 1) ，강자갈의우면에서 2점의큰석연이 떼여었다 크기 13.2x7.5x5.8cm 

2) 3점의 주억도끼 중 l정 〈사진 2) , 강자갈 주위에서 석연이 제거되었다 강자갈의 용기연과 연 

평연에는자연연이 남아있다 크기 178 X7 8 x6.Ocm 

3) 5정의 첩두기 중에 l정 〈사진 3) ， 5정의 작은 석연(chipS)이 퉁면의 l단에서 제거되어 끝이 뾰 

족한침두기가제작되었다 자연연이 연평띤에 남아있다 크기 15.5X7.8x5.7an 

4) 4정의 긁개 중에서 1점〈사진 4)은르발르와수법으로긴석편(bl씨e) 1정이 제거되고，그석 

면 좌우 연(edge)에 제2가공(relouched)이 되어 금깨가 제작되었다 동연 일부에 자연연이 남 

아있다 크기 18.3 X8.3X5.5an 

6) d 'lOi !1lOU ch.'m멍111ebum! 잉。ne t∞l .. on hnjin ri、'(.-'f lerr.ICJ, 한국선사 고고학보 13집 한국선사고고학회，2W7， pp 
57-81 

7) 최우장능왼리 신사와 역사푼"b. 한국둥잔액딴판용판， 20 1 2년， p.I-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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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정의 톱니석기(denticulates)중에 l정〈사진 5) , 준비된 석핵에서 재거된 긴 석펀(BLADE)의 

좌， 우 연을 거칠게 제2가공하여 홈날불 만들었다 풍면 일부에 자연연이 남아 있다 크기 

11.0x4.8x3.8an 

6) 3정의 조각기 (burin)중에 I점〈사진 6) ，작은상각형 석연의 뾰족끝이 왼쪽으로날카홉게 손 

질되었다 크기 6.3 x 4.5x l.5cm. 

기 2점의 석핵(core) 중 1점 〈사진 7) , 긴 강자갈에서 르발르와 수법으로 2점의 긴 석연(blacle) 이 

제거 왼 흔적이 냥아 있다 연평연(plano slIIface)에 자연연 일부가 남아있다 크기 19.6x9.0 

X8.Ocm 

8) 융기된석핵(nαJu le core) 2점 중 1점〈사진 8) ， 2점의 비교적 큰석연이， 이 석핵에서 제거왼 

혼적이 남아있다 편평연에타격점이 투렷이 남아었다 크기 15.5 x 10.5 x 5.0cm 

9) 4정의 돔형 석핵(domed core) 중 1정 〈사진 9)은 규앙 강자갈 주위에서 6점 의 석편이 제거되 

었다 자연면이 퉁민 중심부에 냥아 있다 또한 강자갈 끝 부위 (bult)에 준비된 타격연 흔척이 

냥아 있다 크기 15.5x 11 .0x9.0cm 

10) 석편이 제거왼 흔적의 석펀(l:wo flakes wcre struck from b ig flake) 2점 중 1점〈사진 10) ， 3편 

의 작은 석연이 비교적 큰 석면에서 제거왼 혼적이 뚜렷하다 자연면이 석편 1단에 잔존， 이 

석펀은큰석핵에서 떼여진것으로볼수있다 

11) 5정의 비교적 큰 석면(AakeJ 중 1정 〈사진 1 1 )은 4연(sicle)올 가진 깎t형 석편이다 자연연이 

펀평연일부에남아있다 크기 7.3x6.5x2.4cm 

12) 전헝적인 르발르와 석핵Oevallo is cα'C Or prepared core)중 l정 〈사진 12) 은 우면에서 2점의 

석편이 제거 되었다 자연면이 일부 남아 있다 타격면에 타격점이 뚜렷이 남아 었다 크기 

15.5x 1O.7x3.4cm 

〈시진 1) 외날씩개 

l 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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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주먹도끼 

〈사진 3) 칩두기 

〈사진 4) 긁개 

* ￥훔 .:뽑 
. .. 1‘ l'fl 훌 ~ ’~ 
~. ... -

(A띤 5) 동니석기 〈사진 6) 조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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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석핵 〈사진 8) 돔형석핵 〈시진 9) 동형석핵 

(^씬 10) 석펀 제거흔적 〈사진 1 1) 석펀 〈시진 12) 큰 석펀 제거 흔적 

상기한 불탄 석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1 )융기원 석핵 (basic shaping of 

nodllle) ， 2)돔형으로 퉁띤이 준비 된것(prepared of domed dorsal slIrface) , 3)준비 왼 타격면 석핵 , 

4 )석연(flake)에서 제거 된 작은 석연(사진 10-11) 퉁이다 

예를 들연 5편의 준비된 석편은 준비된 석핵에서 떼여졌다 즉 준비 된 석핵 (prepared)에서 석연 

은 떼여 내어 그 석편을 지IJ2가공 시켜 석기를 제작하고 또한 큰 석핵에서 떼여 낸 두럽고 큰 석면 

에서 다시 작은 석띤응 떼여내이 그 석편으로 소형 석면 석기를 제작하였다 대개 석재로 시용한 

규암제의 강자갈은 길이가 20cm , 너비 20cm , 두께가 10011정도의 비교적 큰 강자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석펀(flake)과 긴 석펀(비acle}퉁이 준비된 석핵에서 떼여졌다 석면 제거 시 석 

핵의 타격면， 타격정 퉁이 대단히 뚜렷하다 

종합적으로 진상리 채집의 불탄 석기 유형과 제작 방법은 서구 유럽형과 일치하다 다만 이해하 

여야 할 것은 준비된 석핵의 타격연위에 간접 타격용(bar-hammer) 즉 나무 박대기 또는 긴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타격을 가하여 석연과 긴 석면을 떼여 내었다 이 방법은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시대 까지 이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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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석기시대 

상기한 임진강변의 원당리 유적 출토깨 의 신삭기유적 외에 연천군 군남연 삼거 리(三닫및)유적은 

722-2 번지 받에 위치 , 동경 126.360 -127.110 , 북우1 37.550 -38.160 의 범 위 내에 있다 이 유적은 

1999년 9월에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71와 소형 유구 171,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와 소형 유구 271가 발굴되었다 그 외 연천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집생표 

가 다음〈표 1 )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1) 연천 지역 신석기유적 집성표 

j 군님연삼거리 
심거리신사유적2 1 l 껴응3전 

| 군남면삼거리 
심거리신사유적3 1 

I 7영전 

1 군닙연선곡리 
선곡리 선사유적 1 1 없O 

| 군남연선곡리 1 

선곡리 선^f유적2 1 쨌i ,-, 1 

1 군남면선곡리 
선곡리선사유적3 1 687-3 

학곡리 선사유적 1 1 액학연 학곡리 
270전 

학곡리 선시유적2 액학연 희곡리 
449- 1진 

학곡리 

유울산포지 IV 
액학연학극리 

학곡리 
즘석식적석묘 

백학연학곡리 

. 

• I • I I • 

• I • I I • 

. 

우정리 선사유적1 미C뻔 우정리 380전 I • • I 1 . 

우정리 신사유적2 미산면 우정리 
136 확인물기 

우정리 
미t땐우정리 

유울산포지 111 
확인불가 

8) 정끼고고학연구소 l연천원당리구석기시대유적 l앙굴조사보고서 5채， 학숭총서 4책，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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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징리 
미산연우정리 

유울산포지 IV 

즙석우식정적리석묘 미t땐우정리 1 

미t앤동이리 

I • 

동이리신사유적1 
88전 

동이리 신사유적2 미신연 동이리 88전 1 I • I 

심화리 신사유적1 1 미신앤 심화리 

I • 

249전 

논í.:!ι~、 l' 
와징연욱심리 

확인울기 

유울::i!응산æ，디포1지 | 전극읍고릉리 l I • I I • I • 

삼거리 집자리(주거지)1') 1호는 잔존 규모는 남동-북서 3.64111 , 북동 남서 길이 3.46m 이며 ， 노지 

는 중앙부운에 있을 것으로 추정， 주거지 잔존 김이 앞m 정도， 바닥은 생토 충인 명갈색 모래층이다 

충토유문은 토기펜 122점과 석기 5점이다 〈도띤 28) 

〈도연 28) 1호 주거지 출토 토기류(107-122:1β) 및 석기류(1 23-127:1 /2) 

짧
 다 〔닝
 

때
뼈
@
 
們
벨
 

9) 징기도 l샌땐연천 상거리 유적1 ， 경기도 벅댄관 유격죠사보고서， 세9책 2002년，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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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구연부핀 16정 , 동체부연 103점， 저부연 3정 퉁이다 태토는 굵옹 짐토， 내연에 굵은 석 립 

이 드불다 색조는 내외떤 모두 황갈색， 내띤에 일부에는 흑갈색도 있다 소성상태 양호， 구연부는 

직선으로 내정 ， 구연끌 평단，구연부 길이 O.95cm , 폭 0.25cm이다 

1) 석기〈도연 28) , 주거지 상부 출토， 이단 경촉， 정판앙제， 촉신은 단연 놓형， 경부는 1단경의 

가로 단연 6zf형 ， 2단경은 단연 원형 크기， 길이 6.2cm , 촉신 길이 3.2cm , 촉신 최대 너비 15an , 촉 

신 오릉쪽 유묻은 사앙재의 숫돌 편， 숫뜰 표연에 횡마연된 흔적이 있다 크기， 길이 6.4cm , 너비 

2. 3cm, 두께 200 숫돌 옆의 오른 쪽 석기연， 규암체의 지갈돌연 크기， 길이 4.Ocm, 너비 3.3cm , 두께 

O.7cm 석촉， 아래 좌， 마연된 규앙재 숫돌핀l 크기， 길이 6.6cm, 너비 5.1cm , 두께 42cm 이 숫돌씬 

우면 석기，규암제의 용도 미상，크기 ， 길이 6.2cm , 너비 6.0cm，두끼1 1.8cm 이다 

또한 |연천 삼거리 유적l 발굴보고서 22페이지에 연천군 지역에서 채집된 도표〈표 2)를 제시하 

고있다 

〈표 2) 연천 지역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집성표 

유적영 위치 채집유물 

싱리 유물신포지 연천읍상리 416 미제석측 

신당리유울산포지 전곡읍신당리신1 3 용도미싱석기 

님계리선사유적 군닝연남계리485-;J 무문토기，핀인석부 

심거리신사유적2 군닝연심거리 743응 무문토기， 원판형석기1 어망추 

심거리선사유적3 군남연삼거리 7영진 무문토기 

선곡리선A땀적1 군남연신곡리 840 무문토기，흥도 

선곡리 선시유적2 군닙연 선곡리696-1 무문토기1 마제석촉 

선곡리 선사유적3 군남면 선극리 687-3 무문토기， 원핀형석기， 타제석부 

진상리 신사유적1 군님연진상리 700진 무문토기 

진상리 신사유적2 군님연진상리깅2전 무문토기‘어잉추 

초성리유울산포지 정t땐초성리딩177 길돌 

학곡리 신사유적1 액학연학곡리 270전 무문토기，'ti멜형석도 

학곡리선사유적2 액학연 학곡리 449-1전 무문토기 힐인석부， 어잉추 

우정리선사유적1 미t앤우정리 3∞진 무문토기 

우정리선시유적2 미t뻔우정리 136 미제석검 

동이리선사유적1 미t땐동이리없전 무문토기 

욱심리유울산포지 왕징면 욱심리 182-14임 마제석깅 

삼꽂리선사유적1 중연상꽂리 421 무문토기，미제석부 

삼꽂리신사유적2 중연상공리 100전 무문토기 

원딩리선시유적2 징닙연원당리 364전 무문토기， 석측，ttl"멜형석도， 굴지구 

원당리 유물신포지 111 장님연원당리 마제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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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당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10) 

2pit 서북쪽에 치우친 유구 1기는 기본적으로 주거지 l기로 볼 수 있다 다만 북동 부분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구는 북서 길이 540 x 동서 최대 너 "146ocm이며， 

기둥 구멍이 6곳 확인되었다 〈도연 29) 기둥과 기퉁사이의 거리는 74-9600이다 기둥구멍으로 보 

연 주거지는 남북방향 이다 기퉁 구명의 크기는 구경 24oo(김이 9.8ooH6oo(깊이 10.900) 퉁 일정 

하지 않다 중건에 불에 탄 아름다운 노지가 잘 남아 있다 원형의 노지는 점토위에 태양처럽 남아 

있었다 최대 구경 84cm , 불에 탄 흔 14cm의 테가 있다 노지는 북-냥쪽으로 두 번째 기퉁구영에 

서 동쪽으로 90cm 지점에 있다 북에서 서쪽으로 하나 정도의 기퉁이 있이야 할 자리에 신석기시 

대 빗살무늬토기 2기의 합구식(合口式)무덤(관)(도연 30) 1기가 확인 되었다 무덤 1기의 유구 길 

이는 95cm , 깊이 4000 , 271 토기 최대 너비 3400이다 2기 빗살무늬 토기는 북쪽의 것은 구연부만 

남아 있고(3분지 1정도)， 서쪽 토기는 2/3 정도가 남아있었으며 〈도연 31) , 주거지 안쪽으로 토기 

연이 3정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동쪽의 다섯 번째 기퉁구영에서 북쪽으로 3400지점에 4점의 빗살 

무늬 토기 저부연이 출토되고， 이 다섯 번째 기둥의 동남쪽(기둥의 외부)에 IO여점의 유공 빗살무 

늬 로기연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합구식 무덤의 북쪽으로 2000지점에 타제의 돌도끼 l점이 놓여 

있었다 〈도면 32) , 크기는 9.4 x6.5 x 3. 500이다 도끼는규앙제 강자갈 1단의 양연에서 정교하게 

석편을 적이도 9연 이상 떼어 내어 가로 날올 일직선으로 세우고， 융기된 1연의 오른쪽 편에서도 

크게 석핀옹 떼어 내었다 그리고 융기 1연의 아랫단에서도 크게 두편의 석편이 제거되이 신석기 

시대 전형적인 룹도끼릎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북풍방향)로 기동구멍이 하나 더 있이야 할 텐데 

확인이 이려웠다 5번 기퉁구명과 6번 사이는 184cm이다 

주거지 외부 서북핀에 길이 l 30an x 너비 120cm 되는 부석 시실이 있었다 약 20여개의 화강편 

마암이며， 크기는 40x 24 x8.0oo-24 x 10 x 5.Oan이다 이 부석시설(적석)은 주방용(음식익힘)으호 

추정된다 상기한 빗살무늬 합구식 무덩이 주거지 경깨에 있는 것은 이 주거지 거주자 중 일인이 

죽게 되 자우덤을 그 콧을 만들고 떠났을가능성이 크다 

l이징기 고고학연구소 「연천 원당리 구석기시대 유적 얀란 죠사보고시 ， 5차」 정기 고고학 연구소 학숭총서 4책 
1'.3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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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29) 주거지 유구 및 토기편 출토상태 

, - , 

〈도면 30) 1호주거지출토토기류{1 /3) 

훌훌캠쩔 ;;-p 

變펴 짧캠 

驚] 짧패 

1 
챔 醫패 평뤘 함 

讓7 費개 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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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빗살무늬토기 합구식 옹관(?) 

〈도면 32) 구연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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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한 임진강변의 원당리 유적 출토의 신석기유적외에 연천군 군남연 상거리 유적'"은 722-2번 

지 밭에 위치，동경 126.36' -127.11' ， 북위 37.55' -38.16' 의 엉위내에 었다 이 유적은 1999년 9월 

에 딸굴이 실시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71와 소형 유기 l기， 그리고 청동기시 

대 주거지 3기와 소형 유구 271가 발굴되었다 그 외 연천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집성표가 다음〈표 

2 ， 3)괴 같이 제시되었다 

〈표 3) 언천지역지석묘집성표 

11) 정기도빅랜관{연천삼거리유적l 정기도악붕판유적초사보고서제9책， 2002년，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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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영 위 치 상석크기. 비 고 

통현리 7호지석묘 연천읍통현2리 89 100x95 x 10 위치이동될 

통현리 8호지석묘 연천읍통현1리 254-16 430 x 2앓x 30 
할아버지고인돌‘， 
위치이동됨 

통힌리 9호지석묘 연천읍동현1리 254-16 255 x250 x25 위치이동될 

차단리지석묘 연천읍차탄2리 221>-3 390 x350x 6() 

전곡2.11호지석묘 전곡읍전곡6러 552 260 x230 x60 우까|이동될 

전곡리 2호지석묘 전곡읍진곡리430-13 310 x 210 x 55 위치이동됩 

전곡리 3호지석묘 전곡읍전곡리430-13 185x 135x40 

전곡리 4호지석묘 전곡읍전곡리 331-1 245 x 135 x 15 위치이동될 

은대리 1호지석묘 전곡읍은대3리 557-36 250x160x30 

은대리 2호지석묘 전극읍은대3리 557-36 160 x 120x35 

잉원리 1호지석묘 전곡읍앙원리4OB-3 않갱::>x340 x 45 연천군향토유적제3호 

앙원리 2호지석묘 전곡읍 앙원리 414-3 345 x 315 x 35 

초성리 1호지석묘 정신뻔 초싱3리 2앉l-9 220 x 145 x 70 위치이동될 

초싱리 2호지석묘 칭C땐초싱3리 286-9 230 x270 x45 위치이동됨 

학곡리 1호지석묘 백학연 학곡리 273-3 .4 260 x 270 x45 경기도 문희재자료 제158호 

학곡리 2호지석묘 액학연학곡리정1>-1 210 x 185 x20-40 

희곡리 3호지석묘 액학연 학고리 239-3 220 x 70 

학곡리 4호지석묘 백학연학곡리영4-1 110 x 85 x 18 위치이동될 

학곡리 5호지석묘 백학면학곡리 241 땅속에매몰되어있음 

원당리지석묘 정님연원당3리 1123-1 유실텅 석킹 1징이 출토될 

진상리지석묘 군남연진상리 723-1 285 x 230 x 25-40 남쪽깅묘뻐|도 

지석묘기위치함 

상거리지석묘 군닝면 삼거리 720-14 260 x 165 x40 위치이동될 

선곡리 지석묘 L르님연 선곡리 292깅 잉속에매올되어있응 

상거리 집자리(주거지)1호는잔존규모는 남동-북서 3. 64m，북동-남서 길이 3.46m 이며， 노지는 

중앙부분에 있을 것으로추정된다 

주거지 잔존 깊이는 3000 정도， 바닥은 생토 충인 명갈색 모래 층이다 

출토유물은 토기면 122점과 석기 5점이다 토기는 구연부펀 1 6점， 동체부펀 103점， 지부연 3점 

퉁이다 태토는굵은점토，내면에굵은석립이드물다 색조는내외면모두황갈색，내면에 일부에 

는 흑갈색도 있다 소성상태 양호， 구연부는 직선으로 내경， 구연끝 평탄， 구연부 길이 O.95cm , 폭 

0.2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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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도면 30) , 주거지 상부 출토， 이단 정촉， 정판앙제， 촉신은 단연 놓형， 경부는 1 단경의 가 

로 단면 6ZJ-형， 2단경은 단면 원형 크기， 길이 6.2cm , 촉신 길이 3.2cm , 촉신 최대 너비 l .5cm , 촉신 

오른 쪽 유물은 사앙재의 숫돌 띤， 숫돌 표띤에 횡마연된 흔적있다 크기， 길이 64cm 또한 |연천 

삼거리 유적 l 발굴보고시 22페이지에 연천군지역에서 채집왼도표〈표 1 )갚재시하고있다 

너 "1 2.300 , 두께 200. 숫돌 옆의 오른쪽 석기편， 규암제의 자갈돌연 크기 ， 길이 4.0an , 너비 3.3 

cm , 두께 0.700 석촉， 아래 좌， 마연된 규암재 숫돌연 1 크기， 길이 6.6an, 너 "1 5.1 00 , 두께 4.200 이 

숫돌면 우면석기， 규암제의 용도 이상， 크기 길이 6.200 , 너비 6 αm ， 두끼11 1 .&m이다 

9 청통기시대 

연천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보도m 가 비교적 자세히 되어있다 

삼거리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3기， 소형유구 2기 퉁이다 주거지의 명띤 형 

태는장방형，장축방향은 8.9호가북동-남서방향， 7호는남북방향이며，주거지 내부에노지가있으 

며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둥구영은 8호와 9호 주거지에서 각 각 2개씩 확인되었 

다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의 토기류는 이중구연 단선문〈도면 33) 출토 토기，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토기，구순각목문토기， 갈색 마연장경호，단도마연토기，피수부호헝 토기，심발형 토기，호 

형토기퉁이다 

〈도면 33) 출토토기(1 /3) 

12) 깅기도 박물관 「연천 상거리유적」 정기도 ‘과전판 유객2ξ사 보고서 .:c1l 9책 2002년， 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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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퓨는 9호 주거지(1'. 1 30 ， 9호 주거지)에서 갈돌j 갈판， 반웰형 석도， 찰절구， 석재 l상추차 둥 

이 출토되었다 한다 9호 석측은 삼각형 입촉과 이탄 정촉으로 중부 지방의 일반적인 석촉의 유형 

으로보고있다 〈도연 34) 청동기시대 유울산포지 〈표 2)도제시되고있다 

〈도면 34) 석기힘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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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동기시대 지석묘 집성표〈표 3) 도 제시되고 있다 지석묘의 숫지는 29기로 보고 있다 

예로 연천구지역의 한 지석묘〈사진 1과 2)는 북방식 고인돌(통현리 고인툴)의 예륜 보여 주고 

있다 

〈사진 1) 통현리 고인툴조사전 모습남-북) (사진 2) 고인돌 덮개돌 드러낸 모습{남-욱) 

10‘ 원삼국시대(철기시대) 

연천지역의 원심국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 된 것으로 1연천 삼거리 유적l 보고서에 제시 되고 있 

다(각주 10, p.25-26) 일반적으로 정식 발굴된 곳은 없다 다만 원삼국시대 유적이 임진강변의 충 

적내지상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한 보고서 의 도표에는 29곳의 유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 4) 실질적으로 이 시기(기원전 3()()-Q년)는 칠기시대로 볼 수 있다 즉 철기시대 후기 또 

는 백재 초기의 융석식 적석요가 집중적으로 분포 원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 연천 지역 원S댁시대 유울산포지 집성표 

유적명 위치 채집유울 

삼거리선시유적3 군남면삼거리 7영전 회색연질토기 

선곡리선A땀적1 군남면선곡리 840 회색연질토기 

선곡리선A땀적2 군닙면신곡리 g용1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신곡리선사유적3 군남면신곡리 687-3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진상리선사유적2 군남연진상리 722전 혹회색인질토기， 적길색연질토기1 회색잉질토기 

횡지리선사유적 군닙연횡지리 625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남계리신시유적4 군남연닝계리얘응3 회샌잉질토기， 원형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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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위치 채집유물 

구미리유물산표지 l 액학연구미리 경질무문토기1 회색연질토기 

구미리유울산포지 1 1 백학연구미리 경질무문토기1 회색연질토기 

구미리유울산포지 1 11 액학연구미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학곡리신사유적1 액학연학곡리 270전 경질무문토기1 회색연질토기 

학곡리 유물산포지 111 액학연학곡리 경질무문토기 

우정리유물산포지 1 미신연우정리 경질무문토기1 호|색연질토기 

우정리신사유적2 미ι땐 우정리1 36 경질무문토기， 연횡색연설토기， 호|색연질토기 

동이리선사유적1 미스}연 동이리%전 경질무문토기， 연횡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동이리선사유적2 미산연동이리%전 경질무문토기， 횡길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삼꽂리선사유적1 중면삼공리 421 경질무문토기， 적길색인질토기 

삼꽂리선사유적2 중면삼공리 109전 회색연질토기 

북심리유물산포지 1 캉징연북심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북삼리유울산포지 11 왕징연북심리 경질무문토기，시루 

북삼리 유물산포지 111 왕짐연북심리 경지룸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심거리즙석식적석묘 군남연삼거리 707-1 회액색연질토기 

학곡리즙석식적석묘 액학연학곡리 20 회색연질토기， 회정색경질토기 

우정리즙석시적석묘1 미신연우정리 381 토제구슬，경질토기 

우정리즙석식적석묘2 미C뻔우정리 329 연질토기 

동이리즙석식적석묘 미산연동이리앉~1 

횡신리즙석식적석묘 중면횡산리 233 승석문경질단경호 

상꽂리즙석식적석묘 중면심꽂리 421 딘경호， 심일형토기1 철촉， 경식 

최근에 확인된 원 삼국시대 유적 '" 은 최근 발굴된 강내리유적， 연천 삼꽂리 마을 유적 둥이다 

강내리 유적은 여(15) ， 철(8)자형 주거지 65기， 방형 주거지 771, 장방형 주거지 2기가 발굴되었다 

한다 내부 시설은 “「 자형 구들과 二 자형 부뚜막， 노지， 주공 퉁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출토 유 

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 면 퉁이다 또한 삼꽂라 마을 유적은 21기 그리고 수혈유적은 81 

기가 조사왼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6기의 주거지내에서 철기 생산과 관련된 시설물 11기가 

확인 되었다 한다 경기 북부 임진강 일대에서 철기 생산 마을 유적의 확인은 처음 예이다 그 외 

백학면 학콕리， 구미리， 미산연 우정리， 군남띤 삼거리， 선곡랴， 중면 상꽂리， 횡산 둥지에서도 유 

물이수숨되었다한다 

13) (재) 국앙문화재 연구원(연천 장탄리 유적)， 국앙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 보고 재 16책 ,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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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국시대 

연천지역은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삼국시대 관앙유적이 다수 위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강 

과 한탄강 유역의 유적은 군자산성， 대전려 산성， 전곡리 토성， 당포성， 은대 려 성들이 삼국시대에 

축조된것으로보고있다 

고구려 석실분은 강내리 고분군1 신당라 고분， 대전리 고분과 원당리 고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연 강내리 고분군은 고구려식 석실분이며， 3개의 묘역으로 분류되고， 371의 석싣 

이 나란히 만들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 유걷-은 무기류는 없으며， 드원게 금재구슬j 응재 판찌， 

유리구슬 동 장신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고， 이는 귀족집단 묘역으로 보고 있다 신당라 고문 

은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 2기 확인， 출토 유불은 벙형토기， 회챙색 경질토기연， 흑색 연질토기연 

둥이라한다 

신답리 고분… 은 2) 구조가 영확한 1호분은 말갈조정 천정이 확인되었다 한다 3)은 벽석은 현싣 

바닥에 깐판석의 가장자리 기초로보고 있다 갤흔적으호신답리 고분은고구려의 용토분으로보 

고있다 

연천 은대리성 지표및 시굴 조사’”결과는 출토왼 토기 펀들에 의하띤 성벽 가장 하충 출토로 은 

대리성은 고구려에 축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l연천 호루고루!(정밀 지표조서보고서)에 의하띤 호루고루는 은대 리성， 당포성과 함께 고구 

려식 강안(江영) 명지성의 성곽형태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띤 한강이북 지역의 

판방유적 현황은 118곳으로 제시되고 있다 

14) 한국토지공사 "1용땐연천신암리고분K안굴조사현장성냉'1 자료)， 2001 ， 1-25 쩨이씨 
15) 단국애학교매장운화연구소 연천권연천 은대리성지표 잊 시 l강궁조사보고1 ， 얘장문화재연구소'c술조사 용시 제20 

쩌， 200‘년 
16) 한국토지공사 토지악란관 연천군l연친호푸고듀애정잉지표조사보고서)， 포지 악용완화숨초사 흥서 제2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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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종합고찰 

연천군 지역은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큰 강， 염진강과 한탄강이 있다 임진강변의 원당리유적은 

전기구석기시대， 중기구석기시대와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분포되여 있으며， 또한 후기의 내표적 

인 타제석기로서 불탄석기(Bumt stone t∞15)가 확인되여 적어도 기원전 50만년에서 1만년전 까지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 한탄강가의 전곡리 유적은 주먹도끼 출토지역으로 적이도 기원전 20만년에샤 10만년까지 

사람들이 생활한 혼적이 확인되고， 그 옆 서쪽에 있는 남계리유적에서도 중기구석기시대(기원전 

85 ，1α)()-35αm년)의 사랑들이 생활한 혼적이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기원전 6α)()-1;α)()년)의 유적이 원당리 유적과 삼거리유적에서 확인되었 

다 그외 8곳유적이 더확인되었다 〈표 1 ) 

청통기 시대(기원전 1 ，α)()-3oo년)의 유적은 현재 29곳의 유울산포지가 확인되었으며 ， <표 2) 고 

인를 유적도 29기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4) 

원삼국시대(철기시대， 기원전 300-0년) 유적도 강내려유적， 상꽂리 유적 퉁 상당수가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유적은 대표적으로 산성， 토성， 마을 유적과 적석묘 유적 퉁이 있으며， 고구허 봉토분도 

확인되고었다 

종합적으로 고찰하연 연천군 지역은 기원전 50만 년 전부터 1910(조선왕조 말)년 까지 사랑들이 

생환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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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한반도에서 청동기(합얽꿇) 문화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 ，α)()년 정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청동 

기 시대는 인류가 청동기라는 금속재료를 주로 시용하며 문명을 꽃피운 시대라고 정의한다 그러 

나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보다 다양한 석기들이 사용되었다 청통기시대 유적지에서 자 

주 발굴되는 농샤용 도구인 돌낫， 반달돌촬， 목재가공용으로 보이는 돌도끼， 사냥에 쓰던 돌망치， 

돌화상촉둥이 이를반중하고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300년으로 추정한다연 약 700년 동안 지속되었올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임병태(1%9) ， 후퉁직(1973) ， 이백규(1974) 퉁이 주장 

한전기와후기로구분히는 2분기설이다 

전기는 비파형동겁(표옮形빼創)올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와 공렬토기m列土없)， 각형토기 

(角形土혐)， 적색마연토기(;ffi色땀아土많)를 표지로 하며， 후기는 세형통검(뼈Mm~lJ) 문화와 점토 

대토기<*.1土염土행)， 혹도장경호(앤뼈JHIi웰) 풍으로 대표된다 두 번째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중 

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히는 3분기설이다 부여 송국리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하인수(1989) ， 송만영 

(1995) 퉁이 송국리식 토기， 주거지， 군집형태의 취락을 바탕으로 중기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톨때문토기문회플 전기에 앞선 조기(早뼈)로 구분하는 #분기설이다 안재호(2뼈)가 주장하는 조 

기는 압록강 유역과 요통지역의 밭작물 중심의 농경문화가 한반도의 신석기 말기문화와 접촉하여 

성립한시기를말한다 

최근에는 조기(미사리식 돌대문토71 ")-전기(가락홍식 역삼풍식 혼암리식토기) 중기(송국리 

식토기)후기(수석 리식 원형짐토대토기)로 구분하는 4분기설과 조기(미사리식토기) 전기(가락동 

식 역삼동식 흔암리식토기)후기(송국리식토기)로 구분하는 신3분기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학개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주 혼암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유적 및 유구들이 청동 

기시대 전기에 속하고있음을알수었다 

이형원은 한반도 이남지역의 챙동기시대의 문화요소를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운해 놓고 있다 

1) 을대운토기 정토내토기， 그풋 표띤에 띠 모양의 흙옹 덧물여 우늬상 낸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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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동기시대의 시기별 문화요소 

시 기 조기 전기 후기 

토기 
일기즐문토기， 미사리식토기， 기락동식토기 억삼동식토기1 검단리식토기 

미사리식토기(돌대문) 역삼동식토기， 흔암리식토기 승국리식토기 

석 기 상각만입석측. ~월횡석도 
마제석검，심각민입 이딘경석 유구석부， 심각형석도， 

측‘ E뻐혐석도 일딘영식석검1 일딘경석측 

정동기 不효 비파힘동검，동측 
비파업동검‘ 동촉， 동모， 

동부동칙 

미시리식주거지 
(미사리식)， 둔산식， 

장빙영주거지 
핀신리식주거지 

주거지 
승국러식주거지 

주거규모 대형 
주거규모 대엉 

주거규모 소횡 
주거빙식-공동거주형 

주거방식-공동거주영 
주거잉식 독립거주형 

분묘 不효(?) 지석묘，(주구}석펀묘1 토굉묘 
지석묘， 석관묘， 석재토광묘， 

옹관묘등 

입 지 충적지 충적지，산지1 구릉 충적지，산지1 구륭 

운화 
미시리유힘 

(미시러유영)， 가릭동유영， 승국리유형， 역삼동유영， 
유형 역심동 혼앙리유형 전전리유형， 깅딘러유형 

여주 흔암리 지1 12호 주거지에서 발견된 윤에 탄 벼， 보랴， 조， 수수 퉁의 콕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동기시대는 원시적 농경 및 수렵의 단계에서 벗어나 거주지와 농토가 연계된 본격적인 농경갱 

착생환이 시작되었다 이제 여주 혼앙리의 주거지 및 출토유물들올 살펴보면서 청동기시대 여주 

인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혼암리 선사유적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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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주거지 

여주 흔암리에서 옛날 선사시대의 것A로 추정되는 토기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 

다 마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발 때마다 우수한 토기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소 

문을 듣고 1962년 김원룡이 흔암랴의 석기와 토기류를 채집해 「考古쫓짜」에 소개함으로써 이 지 

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와 동 대학박불판이 공동 

으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 7차례에 걸치 띤밀한 발굴과 조시쉴 하였고 그 결과 모두 16기의 주 

거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제4호， 제5호， 제8호 주거지와 제12호， >1114호， 제 1 5호， 제 16호 주거 

지를살펴보겠다 

1 제4호주거지 

처14호 주거지는 1974년도 발굴에서 그 전 

체 규모가 발견되었다 길이는 동서방향으 

로 7. 6m ， 너비는 남북으로 4 . 5m의 장방형이 

다 산사연의 풍화된 암반층을 거의 수직으 

로 깎고 들어가 구축한 주거지로 수혈의 갚 

이는 북벽이 850m내외다 주거지 내부에 유 

기물질이 부식한 흔척이 없어 평탄한 암반 

연 위에 7.1000두께의 액회색점토 다져 주 

거연을 만들었다 주거지내의 시셜물은 북 

벽 가까이에서 직경 I Ocrn, 김이 700의 경사 

진 주공이 발견되었고 노지(빼址)는 없었다 

서남쪽 모시리와 북벽 쪽에서 발견된 직경 

35-55crn , 깊이 15-25cm의 밀집된 수혈공옹 

제4호 주거지가 마올 공동창고와 같은 저장 

고의 기능을 하였다고 추휴하게 한다 출토 -

된 유울은 무문토기편， 어망추， 석제방추차， 

석도면， 마제석착， 석봉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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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1] 5호주거지 

지11 5호 주거지는 제4호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수 

심년이 지난 뒤에 건축되었다가 화재로 인해 시용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길이 4.7m , 너 

비 3.93m의 장방형요로 수혈의 깊이는 15cm내외다 N 

바닥은 풍화된 화강앙올 싸 평탄하거l 밸었으며 • 
썩은 유기물질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돗자리 

둥융 깔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직경 10- 1400내외의 

〈그림 3) 제5호 주거지 

주공이 발견되었고 중앙에서 2개의 노지가 발견되 

었는데 길이 50cm , 폭 28-2900 , 길이 1000 정도의 포 

단형이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반월형석도， 석 

부，석추，숫돌， 어앙추둥이다 

。'"
L--ι-一」

3 제8호주거지 

지18호 주거지는 주거지 벽연의 높이가 낮아 수혈이라기 보다는 토실로 구분하고 있다 길이 

7.45m, 너비 3m, 주거지의 벽 중에서 가장 깊은 냥댁의 깊이가 20crn이다 바닥에는 100n 두끼|의 

적갈색정토가깔려있으며 주공은중앙에 3개 벽쪽으로 4개 퉁 7개가말견되었다 기퉁의 배열에서 

맛애지붕의 주거지임을 추갱할 수 있다 노지는 서남쪽으혹 치우쳐져 있는데 바닥을 lOcm정도 파 

내고 그 위에 20cm정도의 정토를 입힌 U자 형태의 개량형이다 출토된 유울은 갈색무문토기편， 석 

추， 석깅편， 대석， 숫돌， 각종 스크레이퍼 (scraper) 둥이다 

〈그림 4) 제8호 주거지 

[ l 짧 탐 
·•L.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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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2호주거지 

제1 2호 주거지는 다량의 탄화미와 보리， 조， 수수 둥의 곡물이 출토되어 학계와 세간의 판심올 

불러일으컸던 곳이다 길이는 9.7m이고 너비는 3.5-3.7m, 깊이는 3ι70cm로 장방형에 가까운 주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짐토릎 깔았다 북동 방향의 축올 중심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5 

열로 이루어진 39개의 수직공이 발견되었다 노지는 동쪽에 1개 l 서쪽에 2개가 있고 크기는 각각 

6o x45cm , 70x60cm , 6o x4Ocm의 타원형이다 노지에서 주공이 발견된 것으로보아주거지가확장 

되는 과정에서 주공이 있던 자리에 노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노지 부근에서 다량의 탄 

화미가 출토되었다 저장공으로 짐작되는 곳도 7개가 발견되었다 저장공응 주거지 바닥을 10-15 

m김이로 오옥하게 파서 만들었는데 큰 것은 직정이 7500내외이고 중간 것은 5000 , 작은 것은 35 

m내외의 크기다 출토된 유물은 단화왼 곡불 외에 무문토기， 반원형석도， 마제석검， 석부， 석추， 

방추차， 숫돌 둥이다 이 주거지에서는 석기류의 보수 및 제작이 이루이졌을 것유로 추정되는 공 

간이 통쪽에 있고 토기퓨가 저장된 공간이 샤쪽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남녀별 환동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5) 제 12호주거지 

‘’ 

~ 

2) 마자연， 2002 ， 갱풍기시대 주거지 내의 유연랜포에 대한 연구1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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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4호주거지 

제14호 주거지는 길이 10m , 너비 4.2m의 장방형으로 득이하게 바닥보다 2000 높은 곳에 1m폭 

의 I영명한 선반부가 조성되이있다 지표연애서 바닥까지는 약 1 4m이고 바닥에는 1000두께의 정 

토가 깔려있다 노지는 없었고 27개의 주공이 발진되었다 

주거지 내부를 구분하는 칸악이역이 있는데 길이 2m , 폭 ω00 ， 높이 9000정도이여 모래가 많이 

섞인보풍흙을단단히다져 만들었다 무문토기，어앙추， 석부，석추，석창，대옛날，석용，고석 l 숫 

돌， 반원형석도， 스크레이회와 함께 약간의 탄화미가 발견되었다 

〈그림 6) 제 14호주거지 

__r-'“i 

6 제 15호주거지 

제 15호 주거지는 남쪽부문이 파괴되이 북벽과동서빅의 일부만남아있다 벅떤의 높이는서팩 

이 5().{í()an, 북벽이 35-4000로 소위 반수혐 주거지로 추정왼다 바닥은 풍화된 암반충에 진흙올 앓 

게 깔았다 다른 부대시셜올 없었고 직경 1.6m, 깊이 3000정도의 원형공이 있으며 바닥연과 다른 

부식 사질토가 20cm정도 쌓여었다 출토륜은 공렬문토기펀， 이망추， 반월형석도， 고석， 대석， 석부， 

석추，대뱃날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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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6호주거지 

〈그림 7) 제15호주거지 

‘ ‘: 

제16호 주거지의 바닥은 지표면에서 1m-1.5m정도이고 뒷벽의 높이가 60cm내외로 주거지가 폐 

기된 이후 벽이 주거지 내부로무너져 내린 것A로추정된다 바닥은 1000정도의 진흙을깔았는데 

불로 인해 검고 딱딱한 층으로 변모되어있다 1071의 주공이 발견되었으며 크기는 직격이 8-20cm , 

김이가 5-lOCnl정도이다 노지는 없었고 모서리에서 숫돌과 석기편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것으 

로보아석기제작소였올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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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16호주거지 

지금까지 살펴본 혼암리 주거지의 구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흔암리 주거지의 구조 

여주 혼암리(欣융및)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울 고찰 47 



8 주거지의 입지 및 형태와 인구 

흔암리 주거지는 냥한강에 인접한 해발 123m의 산 농선을 따라 형성되어있다 제1-3호 주거지 

는 냥북으로 뻗은 산의 놓선에 위치하고 지11 4호 16호 주거지는 동서방향의 농산에 열을 지어 자리 

하고 있다 수혈의 형때는 장방형으로 무문토기시대에 속히는 주거지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이 둥고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L^f형의 주거지 평면올 만들면서 자연 

스럽게 높은 쪽에 생기는 벽연을 활용하기 위한 방면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사시대 주거지연적의 크기는 거기서 기거하는 사랑의 숫자와 밀접한 관개가 있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인구는 주거지의 면적은 1인당 주거면적으로 나누이 산출한다 김정기는 그의 ‘한국수 

혈주거지고(2)’ 에서 즐운토기시대에 성인 l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연적을 4.5m', 무문토기시대에 

는 5m'로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흔앙리 주거지의 인구른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한 사랍당 주거면적을 3m'，로 설정하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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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흔암리 주거지의 인구 

t호 居 ml 面 빼iIIIIl 
liIII 기 준 

A 디 빼(名) 

3m 기 준 

欣岩뿔 1호 344 7 11 

2호 (22.1) 4 7 

3호 (22.2) 4 7 

4호 β4.2) 7 11 

5호 (18.5) 4 6 

6호 (15.6) 3 5 

7호 (26.9) 5 9 

8호 224 4 7 

9호 250 5 8 

10호 116 2 4 

11호 (122) 2 4 

12호 349 7 12 

13호 (16.2) 3 5 

1 4호 420 8 14 

ill. 출토유물 

l 토기류 

청동기시대 사랑들은 주로 강가에 위치한 토질 좋은 구풍에서 살았다 이윤 반중하듯 청동기시 

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강모래가 많이 섞인 정토질 무문토기(핫文土양)가 대부분이다 

무문토기는 신석기시대 보다 둥근 측연 콕선이 유려하여 아름답다 

혼암리 유적에서는 총 364정의 구연부편(口 1~ IlH\' )이 발견되었다 주거지 별로 출토된 토기용 

분류하면다응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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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흔암리 유적 출토무문토기 구연부펀 앙식 일림표 

지114호， 재6호， Äil 7호 주거지에서 구연부연 외에도 다량의 토기죠z.t틀이 발견되었다 

1) 제4호 주거지 토기편 

(1) 무문토기 구연부펀 

복원이 가능한 토기는 없었고 모두 파편으로 주거지내의 풍화된 암반층에서 8조각이 발견되었 

다 구연의 양식은 거의 직립하고 1점안이 밖으로 벌어져 있다 색조는 황갈색， 흑갈색， 명갈색을 

띠고 있는데 황갈색이 5정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태토는 굵은 모래알이 섞인 정토질의 전형적 

인 무운토기 태토질로 그 소성도(짧1ft않)" 는 낮은 면이다 또한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연 2정이 

출토되었는데 입술부에 톱니형 모양을 새겼고 직정 0.6cm의 작은 구영을 약 2cm간격으로 밖에서 

안을향해뚫었다 

3) 소성도 로기용균는온도 청동기시대무운포기 소성온도는800-85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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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문토기 저부펀(따페片) 

주거지 내 풍화된 암반층에서 7점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좁고 평평한 바닥에 옴체의 아가리 부 

분이 치녁즘 벌어지는 나팔형의 토기로 성형은 둥근 흙태를 와리 모양으로 쌓는 적륜법(~~i'!)을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높지 않았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 황갈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몸통 파편이 59점 출토되었으나 복원이 가능한 토기는 없었고 주로 0. 5-0 .8on두께 

를가지고있다 

2) 재6호 주거지 토기펀 

(1) 무문토기 구연부펀 

19정의 토기조각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편이 8점이다 구연은 1짐 만이 

밖으로 벌려져 있고 나머지는 곧게 올라와 있다 태토는 모래입자가 섞인 전형적인 무문토기 태토 

로 소성도는 아주 낮았다 황갈색의 색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토기의 두깨는 0.5-0.7cm로 암은 편 

이다 4호 주거지에 비해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연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하단에 2.5-3crn간 

격으후 직경 0. 3-0.5cm의 구멍이 뚫려있다 구벙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뚫은 2가지 흔적 

이보인다 

(2) 무문토기 저부면 

1갱이 출토되었는데 모래알이 거의 없는 비교적 양질의 점토질로 그 소성도가 높아 토기벽이 매 

우 단단했다 색조는 영갈색으로 아랫부분의 직경이 4.6cm인 소형 토기다 

(3) 무문토기 동부연(뼈왜까) 

몸체의 두께가 0.5-1 cm정도인 다양한 토기조각이 출토되었으며 황갈색이 전체의 IJOOIo를 차지하 

고있다 

3) 제7호 주거지 토기연 

복원이 기능한 무문토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기조각이 출토되었다 

(1) 무문토기광구호(J，wD갔)" 

주거지의 서벽에서 23cm , 북벽에서 2.5m 떨어진 내부에 거꾸로 박힌 채 출토되었다 

4) 무문토기광구호 야가리가 큰 헝야리형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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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저17호주거지에서 출토된무문토기ð9호 화분형의 대형토기로구경이 4400，높이 48.5 

cm , 바닥 직경이 llcm , 두께가 0.900이다 태토 

는 모래얄이 섞인 전형적인 무문토기 태토질로 

황갈색이며 상단에 일정한간격으로새긴흔적 

이 남아있고 구연부 바깥에는 1- 1. 3cm{}격으로 

평행단시선문양이 새져져 있다 

(2) 무문토기 구연부연 

6정이 출토되었으며 굵은 모래가 섞인 황갈 

생과 흑갈색의 토기 조각들로， 두께는 0 6-0.8 

m정도이다 

구연은 1점 만 밖으후 벨이져 있고 나머지는 

곧게 올라왔다 공렬문토기 구연부조각이 3짐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하단에 1-1. 8cm간격으로 

토기의 안팎 양쪽에서 뚫은 직경 0.5-0.700의 

작은 구벙들이 나있다 구연부 상단에 0.6-0.800간격으로 톱니형 모양이 새겨진 토기조각도 I점이 

발견되었다 

(3) 무문토기저부면 

토기의 굽과 몸체의 아랫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들이간 전형적인 무문토기로 황갈색을 띠 

고 있으며 토기 아랫부분의 직정은 8_ 2cm와 9cm이다 

2 석기류(石싸쨌) 

1 ) 석부(石싼) 

우리나라 즐운토기(빼文土원)와 무문토기시대 시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석부는 그 제작기법에 

따라 타제석부와 마제석부로 양분되고 마제의 경우 양띤날을 가진 석부와 외날을 가진 석부로 구 

분된다 

흔암리에서 출토된석부류는 99점이다 종류별로보연양도따제가 24점，단도마제가 49점，타제 

석부류가 2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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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마제석부류(쩌刀윈댔石션장O 

양도마제석부를 길이로 분류해 보연 9cm이상 -12cm미만， 12crn이상 - 1 5cm tJ ] 만， 15cm이상의 것으 

로 나뉘어진다 가공상태는 전연을완전히 갈을 깃은소수이고옴채에 타격의 흔적이 남은 것이 다 

수이다 칼날 부분만올 간 석부도 있다 용도는 땅을 파거나 식물의 뿌리를 캘 때 사용한 것으로 보 

이며 풍나무를자를 때도사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2) 단도마제석부류(111刀밝썼石l1'ni) 

단도마제석부는 횡단변의 형태에 따라 연평하고 납작한 것과 둥그스름한 것으로 나눌수 있다 

길이는 긴것은 11 .8cm , 짧은 것은 3.&m로 다양하며 폭은 2.9죄 6cm정도이고 두깨는 o. 5-2. 2cm정도 

다 몸체를 완전히 간 것은 드물고 측면을 갈아내되 켈날과 흑연의 각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자연석의 한쪽 연을 이용하거나 자연석올 그대로 이용해서 칼날을 만든 석부도 몇 점 있 

다 용도는 놓경과 관련된 이차적인 작업， 즉 도구의 제작이나 나무가공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짐 

작된다 

(3) 타제석부류<rr젤石l1'ni) 

타제석부는 길이 6. 3-19cm , 폭은 1.9-9.8cm , 두께는 l.1-6.4cm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이 있다 용 

도는 화진농업과 관련하여 땅을 왈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테 탄화미의 발진으로 그 기능성이 높 

아보인다 ” 

2) 석검(자í!r/) 

마제석검은 칼의 몸체인 겁신(創앙)에 지루I째I (사진 2) 흔암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마제석검류 

가 붙어있으면 유병식(有째式)， 슴에[훨l가 붙이있 

으띤 유정식(有꿇式)으로 나쉰다 유병식은 손잡 

이의 단(段)의 유무에 따라 단이 없으연 일단병식 

( 段째式)， 단이 있으띤 이단병식(二段炳式)으로 

분류한다 또한 겁신에 있는 혈구(血써， 피홈)의 

유무에 따라 유혈구식(有血해式)과 무혈구식(無 

m써式)으로 구분한다 혼암리의 경우 제1호 주거 

지에서 단연 놓형(용形， 마음모)의 김신조각 2칩 ， 

5) 최용용 l과순안， ‘여주흔앙리선사취악지충토석기유 rr ‘ 1984.1 -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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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주거지에서 검신조각 1점 ， 지1112호 주거지에서 이단병 무혈구식 3점 1 유혈구 검신조각 3정 

퉁 모두 7정이 나왔다 지표면에서 렌즈형 겁신조각 2점과 이단병식 병부조각 1점이 출토되었다 

3) 석촉(石짧)이 

처14호 주거지 35crn지표 아래 풍화된 암반층에서 석촉 2점이 출토되었는데 슴베가 약간 파손왼 

유경석촉으로몸체 단연은마름모꼴이고석질은청회색의 점판압이다 각각의 길이는 7 6crn와 7crn 

이고 최대폭은 1_2011와 16crn이다 제6호 주거지에서도 석촉 1정이 출토되었다 마름모팔에 6zj-형 

의 봉상부(j!，;lJ(部)가 달린 형식상 매우 발달된 양식이다 길이는 6.2("" 폭은 1_2cffi이다 

4) 환상석부(없%石11') 

환상석부는 두꺼운 원판모양의 돌을 갈아서 날올 세우고 막대기를 끼우기 위해 중앙에 구멍을 

뚫은 마제석기로 곤봉두(없빼頭)의 일종이다 흔암리에서 출토된 환상석부는 모두 6정으로 처112 

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l점 만이 완전한 형대고 나머지는 부분 조각이다 용도는 사냥용 무기거냐 

집단올 이끄는 지도자의 지휘용 퉁으로 여껴진다 

5) 석창(石암) 

석창은 구석기 시대 이후부터 사냥용 도구와 전쟁용 무기로서 활용되어 왔다 흔암리 유적지 제 

14호 주거지에서 석창 1점이 출토되었다 길이는 17cm , 폭은 5.5(rn , 두께 O.7crn로 단면은 렌즈형이 

다 양측면은 날올 세우지 않았으나 끝은 뾰족하다 

〈그림 9) 석장의 복원도 

훌등포] 

O l“‘ 

6) 석촉 동화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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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미(행火米) 

1977년에 있었던 혼암리 유적지 발굴 조사결과 제12호와 제 14호 주거지에서 탄화된 상태로 쌀， 

보리， 초， 수수 퉁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탄화미는 완전립이 31툴로 길이의 총명균이 3.n :tO.33mm 

이고， 너비의 총평균이 2.23 :t O.30뼈로길이 X 너비 즉넓이는제12호주거지 탄화미 평균이 8.595 

:t l. 228mnt , 1 4호 주거지 탄화미 평균이 8‘ 19 :t l .35Om여로 아주 단럽의 극소형이다 이로 미루어 청 

동기시대의 쌀은 현대의 자포니카Qaponica)"보다 형태는 더 둥근 연이며 크기는 아주 작은 단립 

종엄윤알수있다m 

길이I너비 

〈그림 10) 여주흔암리 탄화미 분포도 

-.. " . ‘ . ‘ . " ~. 
，~ • 

• r' -‘’. 

7) 자포니카 한국， 인온， 중국 풍에서 재배되는 모양새가 풍닫고 굵용 단중힘앵 싼 
8) lll"정미，한국선사시대재배띠의욕징에관한연구，삭사농운，충북대학원， 2001 

~한펀 

길이l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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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구(때具) 

혼암리 유적지 재4호， 제5호， 제 14jε， 제 15호 주거지에서 그물을 가라앉힐 때 쓰인 것으로 보이 

는 토셰 어앙추(뼈뿜옳)가 출토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태토질과 유사한 것으로 미리 본을 떠 

긴 축과 평행되게 구명을 뚫은 다음 울에 구어 만든 유공토추(有1L:t훌)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크 

기는 35-5.500이고총단연 직경은 1.5-2 . 200이며 무게는용12g 정도이다” 

〈시진 3) 제4호 주거지 당~I 어망추와출토유물 

”’.'"소. n.1lII D i 
룹j 띄폐I 

G C:::=:J 
‘Sl.:t."RII 

../ 
\ ........ .L 

” 최용용， 한국션사 씬사유적증토 어구류(3) ， 한국대학악용판혐회 ， 1971 ， 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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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형(類型)의 분류 

악순발은 청동기시대 연구단위로서 유형의 개념올 동질적 문화전용옹 가지고 있으먼샤 고고학 

적 동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 사용 집단에 의해 제작 사용된 일련의 유구 및 유몰군’ 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전기 무문토기문화는 서북지방의 맹이형토기문화와 동북지방 

의 공렬토기문화가닝하하여 일정기간공존하다가가락동유형， 역상동유형，혼암리유형이 형성되 

이 옹 것으로 학게는 추정하고 있다 

연구지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액규(1974)는 가락동유형을 북쪽 2지역의 무문토기 문화가 냥하하여 샤로 접촉이 없었던 시 

기로 파악하고 순수 팽이 형토기가 발견되는 상거리와 선유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역삼 

풍유형은 가락동유형의 시기와 비슷하나 무문토기， 공렬토기， 플문포기가 발견되는 교하리， 역삼 

동을 대표유적지로 보고 있다 흔암리유형은 동북지역의 공혈토기와 서북지역의 맹이형토기가 경 

합 또는 공반(共伴)되는 시기로 파악하고 혼암리， 미사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청규(1988)는 가락풍유형을 서북부 지역의 신흥동식(맹이형토기)의 변형으로 보고 심발형에 

만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시운 되어있는 것이 특정이며 가락동， 삼거리 ， 선유리펀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역삼동유형은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 적색연마토기가 공존하는 시기로서 역상동， 

교하리， 욱석 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혼앙리유형은 역상동식 토기와 가락동식 토기가 공 

만하는 시기로 공렬토기와 구순각복토기 및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걸합된 특정을 보이며 혼암리， 

미사리 ， 내곡동을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이행원(2002)은 가락동유행을 대동강유역 보다는 압록강과 청천강유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역삼동과 흔암리유형을 서로 문화적 전동을 달리하는 별개의 집단으로 생각하기 이렵다는 

인식하에 함께 묶어 분류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 흔암리유형이 일목요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 

금까지 확인된 유적지의 !살골범위도 협소하고 출토된 유물의 양상도 시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 

나므로 특정한 시기 문화 계동 퉁을 한정하기에는 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거지 토기 석기 

풍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지플 비교하여 유형을 분류해 보는 것은 전기 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여주 혼암리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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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기상으로본유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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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거지상으로본유형 정의 

가락동유형， 역상동유형， 혼암리유형올주거지와출토물을중심으로분류해 보연다음과곁다 

〈표 5) 유형별주거지형태와출토울 

기 가럭동유형 

토 기 이중구연‘ 딘사선문이 한 개체에 복집 시운되거나 각각 시문될 
석 기 싱각인잉촉， 징주영석도， 사륭부 

-주거지 영연영태 ε멍혐 밍형주거지， 위석식노지， 주공， 초석， 지장공 설치 

나 역심동유형 

-토 기 공렬문 

-석 기 심각만입측 이딘경측 일딘경측1 이딘빙식 일E뺑식석검，단주형석도 원룡부 

-주거지 영연엉태 세g엠형 장밍협주기지， 노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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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흔암리유형 

1 유형 

토 기 공렬문괴 이중구연 딘사신문이 한 개체에 복합 시문될 

석 기 심각민입측 이딘경촉， 이딘영식석검， 집주형 단주형식도1 원통부 사릉부 

주거지 영연형태 세장방형 ε엠형주기지， 노지，주공 저ε녕 설치 

"유형 
토 기 공렬문괴 이중구연 딘시신문이 시문된 각각의 재채기 힌유구에 공반 

석 기 심각만입측 이딘경측， 01단영식 일단영식석감 딘주형석도， 원동부 사를부 

주거지 영연형태 징엉형주거지1 노지 설치 

v 결언 

아득한 옛날 한반도에 사랑이 정착한 이래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삶의 모습은 

부단히 연모를거듭해 왔다 기원전 1 ，αlO년 경부터 시작된청동기시대는이전시대부터 전통적으 

로 영위되어 온사냥， 채집， 물고기와조개잡이 퉁이 생업활동의 주를 이루는가운데 작물이 재배 

되기 시작하였다 흔암리 제 12호 거주지에서 발견된 단화미， 보리， 조， 수수 퉁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사용 도구로 보이는 유물들은 혼암리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었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언 

저 나무륜 잘라내고 목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도끼류와 땅올 파는 도구인 보습， 곡식올 수확할 

때 사용하는 반달켈， 곡식을 가공할 때 쓰이는 갈판과 공이，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그러한 

유물들이다 흔암리 유적딸굴에서 당시의 농사법올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취학이 조성되 

연서 정주성(定묘1'U올 갖기 시작했다는 점，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쌀 생산지인 만큼 화전경 

작고}는 달랐을 것이라는 정， 제 1 2호 주거지 아래쪽으로 논받의 유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정， 남한강 

에서 퇴적된 사질의 충적층을 이용한 밭농사가 기능했을 것이라는 점 동으로 미루어 직접 씨를 뿌 

리고 수확을 거두는 농사법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정도가능하다 

갱동기시대 유형별 분류를 통해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과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은 한반 

도 북쪽에서 중부지방으로 확산되었음올 알게 되었다 흔암리유형은 독자적 특성을 담보할 만한 

유물들의 부족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역상동유형과 함께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흔암 

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울들이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음운 차후 발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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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흔암리유형의 독자성이 드러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연구잭들이 중언하고 있듯이 청동기시대 혼암리유형이 한강 히휴유역의 가락동유형이나 역삼 

동유형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랑들이 직접 이동하여 여주 흔암리유형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주 냥한강 가에서 우리 여주인의 선죠들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왔다는 반중이기도 하다 

2004년 흔앙리와 인접한 여주읍 연양리에서 1 ，784점의 구석기시대 석기가 출토되었다 유울이 

출토된 지층의 퇴적을올 대상으로 。SL(광자기 루미네샌스) 연대욕정올 한 결과 63;αJO:t 4 ，αJO ßC 

와 67 ，αJO :t 3 ，1αJO ßC의 연대값올 얻었다 이는 연양리 남한강 가에서 발견된 석기류가 적어도 

65;α)()년 전 구석기시대의 유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럽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가에서는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시대 보다 더 오래 전부터 사랑이 

살고 있었다 그 아득한 과거가 오늘의 우리와 무관하지 않듯이 우리의 오늘도 저 먼 미래와 무관 

하지 않음올 인식하면서 앞으로 게속 발견될 앞선 시대의 유물과 유적틀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실 

마리들이 풀리기를 고대한다 

〈그림 14 ) 유형별 유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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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언 

도미나루는 삼국사기 권 제48열전 저18에 실려 있는 ‘도미전(都뼈fllll’ 의 설화에서 도미부인이 배 

를타고 떠난나루터의 이릅이다 

도미전설은 삼국사기 원전의 기록내용에서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왔으 

여 소설 잡지 영화 퉁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도미전설올 테마로 한 연극과 뮤지컬 

의 분야에서도 공연되고 있다 

그런데 도미나루가 지금의 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주장에 직연하고있었다 이는지역별로 ‘하남도미나루전셜’， ‘김해웅천도미전설’ ， ‘보령도미 

전설’ , ‘서울 송파나루 도미전설’ 둥 지역에 따라 각기 디른 나루의 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백제 시대의 지배권역과 각종 문헌의 기록 및 학술대회 풍의 토론내용으로 보아 하 

남 도미나루 전설 이외의 전셜은 지역설정이 삼국사기의 설화내용과 배치되거나 문헌기록의 빈약 

성 및 지역 전셜내용에만의존한장소설정에 기언하속긍바가크며 이떤지역의 전설은아예근세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만틀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의 도미설화 내용을 살펴본 후 하남 도미나루가 도미설화에서 유래된 지영 

임을 밝혀주는 각종 문헌 및 지도의 기록표시와 하냥 도미나루를 대상으로 기록한 개인문헌자료 

를 종합하며 현재의 도미나루 위치를 알아본 다음 다른 지역의 도미나루와 장소적 사실관계의 비 

교우월성에 내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도미설화 원문내용에서 하남 도미나루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에 대하여 해석올 제시한다 

이제 도미나루에 대한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할 때 하남의 도미L류가 도미설화 내용상의 도미 

부인이 배를타고천성도로향하였던그나루터임에는의심의 여지가없다 

필지속능 삼국사기의 도미전이 한성백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전숭 되어온 설화라고 한 

다연 하남에 도미나루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냐로 또 다른 역사의 숙제를 풀어주는 열쇠의 기능에 

착안하였다 

그것은 한성백제의 도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랍들이 주지하고 있는 하남 

의 춘궁통소재설(용홉洞所在說)과서울의 풍납토성소재설(風納土城所在짧)이 그것이다 

춘궁동소재셜은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사학계의 주 

류를형성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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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오래전부터 춘궁동소재설을 믿어오고 있었지만 현재 사학계의 주류는 잃서울 올립픽올 

전후한 용촌토성발굴로 용촌토성소재설로 돌아서더니 이어서 행하여진 풍납토생발굴에서는 다시 

용납토생소재설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바뀌어진 이유는 백제 초기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도성의 실재를 밝혀줄 결정적 유물도 

아니고 그냥 유물이 좀 나왔올 뿐이었다 따라서 춘궁동소재셜은 또 다른 사학자들로부터 여전히 

그주장의 일액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논점은 하남 도미나루의 존재가 한성액세의 춘궁동 소재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사실이다 

그것은 도미부인이 도성에서 왕에게 재치와 기지에 찬 핑계로 도성을 빠져나와 도피하려고 택 

하였딘 하남의 도미나루는 당시 도성으로 추정되는 출궁동과 풍납토성을 비교할 때 거리가 가까 

운 춘궁동에서 나왔을 기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풍납토성에서는 대부분 주변의 나루나 한강하류 

쪽을 선택함이 상식인데 반하여 상류인 하남의 도마나루까지 걸어 나와 배를 타고 다λl 히휴인 풍 

납동 주변 강변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피자의 심리 속성은 되도록 '"f른 시간 내에 기능한 안전하게 얼리 이탈하려는 것인데 도미나 

루 관점에서의 풍납토성은 이러한 심리속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미부인 

은 당시도성인 하남의 훈궁동 도성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성백제의 도성。l 풍납토성이려는 주장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한생액제 도 

성의 위치 연구에서 도미나루가 전향적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I 도미설화의내용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의 도미설효}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띠(뻐뼈)는 백제 사랍이다 그는 비록 앵속한 평민이었지만 자옷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 

도 아름답고 고왔을 뿐만아니라 행실에 절조가 있어 사랍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개루왕(값파王)이 이를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다 

“무릇 부인네의 덕성으로는 비록 정조가 곧고 깨끗한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만약 아무 

도 없는 으속하고 어두운 곳에서 달콩한 말로 유혹하연 마음이 흔틀리지 않을 수 있는 여자는 드물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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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가대답하였다 

“사랍의 마음이란 알 수 없지만 제 아내 같은 이는 비록 죽더라도 변함없을 사람입니다 ’ 

왕이 시험해보고자 하여 도미에게 일을 주어 머물게 하고 가까운 한 신하흘 시켜샤 거짓으로 왕 

의 옷과말과시종을갖추어 밤에도미의 집으로가게 했으며 미리사람을보내 왕이온다고알렀 

다 왕으로가장한 이가 도미의 아내를 보고 말하였다 

μ내가 오랫동안 너의 아리따움올 듣고 도미와 내기를 해 너흘 차지하게 되었다 내일 너를 들여 

궁녀로 삼올 것인즉 지금부터 너의 옴은 나의 깃이다 

드디어 음행하려 덤벼틀자 도미의 아내가 말하였다 

“국왕께서 망령된 말씀을 하실 리 없사오니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 

서는 먼저 방에 드소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물러나와 여종 하나를 갖가지로 꾸며 들여보냈다 왕이 뒤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마에게 죄를 틀씌워 두 눈을 얼게 하여서 사람을 시켜 끌어내 작은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버린 

다음 마침내 그의 아내를 끌어들여 강제로 응행하려 하였다 그녀가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저는 이미 남편을 잃고 흩옴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다가 히울며 왕의 사량을 입게 되 

었으니 어찌 감히 말씀을 어기겠습니까?그러나 지금은 원경중이라 온몽이 더러워져 있사오니 다 

른 날에 깨끗이 목욕한 뒤에 다시 오겠사오니 기다려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 

왕이 그 말을 믿고 허락하였다 그녀는곧바로 달아나강구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 없었으므로 하 

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훌연히 배 한 칙이 불결을 따라 오는지라 그녀가 이를 잡아타고 천성도(짜 

뼈C，)에 도착해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남편올 만나 풀뿌리를 캐억으며 목숭을 보존하다가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칩山)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과 먹올 것올 주 

었다 그들은 종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를 떠돌다가 일생을 마쳤다 

1 떠文(원문) 

'tIl뼈百뻐 A t!l(도미백제인야) 영UIQ戶，j、民(수면호소민) ililMHn짧理(0 1파지의려) 其깅~1<!!@(기처 

미려) 亦:fH1i行(역유절행)~a￥Afír째(위시인소칭nH양王뻐之(개루왕문지)i'l'tlll없與쁨日(소도미 

여어왈) 凡짜A之iiî\(범부인지덕) 雄以J'i j￥~9G(수이정결위선) 若:(H생tí'無A之!IR(약재유혼무인지 

처) 용之以巧를(유지이교언)Jlij能不if))心휩뺑훗乎(칙농부통십자선의호) 함日(대왈)A之해不可삐 

띠(인지정불가측야) 而:6'1':1之핫홈(이약신지처자) ￥t死無ll\者也(수사무이자야) 또欲試之(왕욕시 

지) fl'I빼뼈以IjH유도미이사) ↑~- ;rr ê(사일근신)f!l王衣ß~ JI\從(가왕의복마종) 夜低其家(야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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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센A光짧王來(사인선보왕래) 엠其없B(위기부왈)í~久|씨쩍H(아구문이호)!I!'ft!I뼈~1!1之(여도 

미박득지) 來 B^Iff~흠A(내일엽이위궁인) 自JIt後1ff!J'흠所1ï 띠(자차후이신오소유야) 훌l>nL之 

(수장란지) 뼈日(부왈) 탱王無훌語(국왕무앙이) 폼敢不AA(요강원순) 댐大王先A室(챙대왕선입실) 

공핏衣 71進(오갱의내진);a以짧1íIi-뼈子ílS之(퇴이잡식일비자친지) 王後였l見없(왕후지견기) 大g

(대노) 옆빼뼈以JIl(무도미이죄) i톰其兩B후子(각기양모자) j~A~tI!之(사인진출지) 없'J、f.l-Iz之河 

上(치소선범지하상) iî5J :)1;~(수인기부) ~월 lìkif之(강욕옴지)lím(부완) 今f! A E'.失)(금양인이 

실)ri!찌- !J'(단독일신) 不tm Êlj\f(불능자지 )1兄1동王뼈(황위왕이)\'lIiHlIib>(기감상위) 今以R 첼(금 

이원정) ilIl!J' ff없(혼신한예) 짧fti他 B il: ì양以後JIH청사타일훈욕이후래) 王{용而許之(왕신이허지) 

IItl fil!逃좋江口(부펜도지강구) 不tilii않(부능도) u1'天빼씻(호천동곡) 깡UI.M쩌i!ilIi而至(훌견고주수 

llr이지) ’~-'fJilJ;W(숭지천성도HI!l其夫米~E(우기부미사) 뼈/샤Q以뺏(굴초근이끽) 훌찢同꺼t(수"'1 

동주) xi외강J Jl(i\ii山之1'(지고구려산산지하) Jl(Aâ之(여인애지) D딩以衣食(개이의식) iî '!lí ì좀(수 

구한HH↑tiñJì(종어기려) 

ill. 설화의의문점 

1 백제개루왕시대 

성화 내용에서 시대의 배경올 제4대 개루왕(싫밍王 재위 12용 1 66)으로 실정하였고 마지막에 

도미부인이 액제륜 탈출하여 고구허 천성도로 강다고 하였는데 한강에서 작은 애로 고구려 땅으 

로 틀어가기는 사실상불가능하다 

당시 개루왕 시대에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낙랑이나 대방이 있었기 때문이며” 천성도(체城μ) 

나 산산(;;r.山)이라는 지명도 당시에는 어올애꽂(於ζ찌배 Jil井口) 애시달mF않 융山) 둥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한연 삼국사기 개루왕의 기록에서는 성풍이 공순하고 바흔 옴가짐의 왕이었다고 하고 있어 설 

화의내용과맞지않는다 따라서펼지는 21대개로왕(짧냉王 재위 455-475)의시대였다고본다 

개로왕은 근개루왕(近옳맺王)으로도 불리었기 때문에 근게루왕을 개루왕으로 잘옷기재되었다 

고보는것이다 

1) 이냉도，삼국사기(하)" 용유문화사 

하남의 도01나루가 시사(示맺)하는 액재도성(百하뼈城) 67 



개로왕시대라연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하였고 475년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 

로 한성백제가 띨망하였기 때문에 개로왕이 바둑을 즐겼으며 고구려의 첩자 도립의 꼬임에 념이 

가 성곽을보수하고 호화로운 궁실을 다시 짓고 연하수언(I~河뻐JII) 둥 무리한 토목공시플 강행하 

는 둥 현저한 실정올 멍하였으며 호방하고 과격한 성격과도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도미의 신분과 주거지 

도미의 신분을 연호소민(뼈F小民)으로 설정하여 호적에 퉁재된 범속한 평민이라고 하였으나 

도미는 몇 영의 노비플 거느리고 시는 부유계충 이었다 

도미부인의 집올 방문하였던 가쩌 왕에게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여보낸 것으로 보아도 일반명 

민은 아니고 왕실과의 연이 있는 실권한 권력가로 왕과도 알고 지낼만한 사이라고 옴이 타당하다 

고 여쳐지며 η29년(영조5) 중간(파제)된 삼강행실도(프뼈行'jl(圓)에서는 ‘도이라 하는 사랍은 액 

제나라 벼슬하는조사(찌l土)라’ 하여 도미의 신분을 격상시킨 정우도 있었다 

거주지는 도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였을 깃으로 본다 이는 가짜 왕이 하룻밤에 도착할 꺼 

리였기 때문이다 

3 도미를 눈멀게 하여 작은 배로 물위에 띄워(없小船ìz之패J:) 보내고 
도미부인이 도망 하였던 강구(휩헤m逃之江디)는 어느 강인가? 

어느 강이라는 기록응 없으나 한성액제 도성 인근의 강이 분명하묘로 이는 한강임에는 틀립없다 

도미부인이 도망하여 도착한 강구(江미를 강어귀로 보아 바닷기릎 연쟁}는 경우가 있으나 이 

는 강가에 이르는 곳을 말하여 하남의 덕용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정의 근처 나루터 부근올 강구 

로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천성도(싸lJ&사)와 산산(꿇山)의 현재 지명 

1 ) 천성도(μ뼈사) 

도미부인이 탄출하여 도미나루에서 애틀 타고 고구려 천성도에 이르러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 

펀 도미를 상봉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의 어느 지역이며 문헌의 근거가 있는가 히는 것이다 

천성도는 도미부부가 각자 시차를 두고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배가 l겁추어 섬으로 상륙한 콧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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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구려 지역이었던 한강하류의 어느섭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에 도수회 교수는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지정인 교하와 파주지역에 친성도와 산산에 비유할 

지역이 있음올밝힌바있다 ” 

즉 삼국사기 권처137 잡지 제6 지리4 고구려 백제 조(條)에 지명이 열거되고 있는데 한산주(뺏山 

州) 기록에서 천정구현(써井口없)을 어을매꽂(於ιn$) 이라고도 한다 (짜井口縣 -'i';Jj'i'ι j::(없) 

라는 기록이 있으며 천성도는 천(싸)자를 접두하고 있는데 한강하류의 지명가운데 천(쩌)자를 접 

두하고 있는 천정구(짜井口)라는 지역이 있다 

고구려의 친정구현(짜카口縣))은 액제와 고구려의 고유지명이 어올매꽂(於ζnψ)인데 오늘날 

의 파주 교하(交河)지역이다 

삼국At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2 신라 조(條)에서 정천군(jHíUl10은 본래 고구허의 천정군(써井 

1110인데 운무왕21년(681)에 빼앗고 경덕왕이 이릎을 고쳤으며 탄항관운(없띠때 1"1)올 쌓았으니 지 

금의 용주(껴州)이고 거느린 현은 셋이다 (井써'llß 本찌句빼 씨井빼 文武王21 iF- Jflt之 :f;!i\\\포 &名

!Ii; ÿilJ'îllll 門 今 iffi州 쩨짜三) 라고 하였으며， 거느린 세 개의 현은 산산현(참 111縣) 송산현(松山11'*-) 

유거현(뼈Ii'lllÞ)으로 열거하면서 산산현(융山11'*-)은 본래 고구려 매시달현G{I'''j!l\j;)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송산현(松山l\j;)은 본래 고구려의 부사달현(夫斯逢양) 

인데 정덕왕이 이릉올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유거현(뼈힘양)은 본래 고구려의 동허 

현(짜j없縣)인데 경덕왕이 이릉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교하군(交河耶)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짜井口縣)인데 정덕왕이 이릎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 

대로 부른다 거느리는 현은 둘이다 (交河m 本꾀句뼈 써井口양 웰댔王 없名 今因之 때縣二) 하며 

거느린 현이 이번에는 두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용성현(효빼縣)과 고봉현(찌~양)이다 

용성현(흉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술이훌현(述소忽없)인데 경덕왕이 이릎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 

대로 부른다 고봉현(高~없)은 본래 고구려 달을성현(達ι省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올 고쳤으며 

지금도그대로부른다 

그런데 봉성현(잖城縣)은 지금의 피주시 주내떤 일원의 옛 파주목(lBi州썼)올 이르며” 고용현(감 

*除)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용산(펴%山) 일원으로 고봉산은 비교적 크진 않지만 신라 때 

부터 이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신라시대의 교하군(交河1l[O은 인근에 있는현재의 피주시지역과고양시지역을관할하는 

2) 도수회 ，도미전설의 안왼지용찾아서，，2fXFJ 

3) 신중 동국여지숭압 재 11권 파주옥條 피;주암 액봉(!IUl) ， 파명(lJ!i 'I' ) ， 용생(l1[ò!l)， 영맹(It~')， 숭이흉(;j; jft%!) ， 서원 (1‘ 
11í.), 원밍011.￥)， 곡성(11lI댔) 동으후 볼링 

4) '.!f-Ĵ액:i!h ， 경기고양시 일내의 풍일신라 앵갱구역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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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1lIl)이었응을 알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연 어올매꽂(於ιJl$ 고구려)-천정구현(체井口g 고구려)그천정군(쳐井llIl 고구 

려)-정천군(井써떼 신라)-교하군(交河IlII 신라)으로 바뀌이 갔으며 현재의 파주시 교하면 주변 

지역이다 

신라 때의 정친군(井짜1lIl)은 영현(행양) 즉 속현(Iì!μ)으로 산산현(캄山없-JW;좋양) 송산현(松 

미I lf.-夫JIIi;훌없) 유거현(뺑댐양:來앓縣)의 3개의 현올 관할하였는데 현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고， 

신라 때의 교하헨(交페縣)은 영현(속현)으로 봉성현(찮城lf.-述소忽없)과 고봉현(댐條縣-j!ζ 1'ï 

짜)의 2개 의 헌을 판활하였는데 현재의 위치플 살피보띤 봉성현은 파주시 주내연의 엣 파주목(JlIi 

州收) 부근지역이며 고봉현은 고양시 일산의 고봉산(찌빼山) 주변지역이다 

도수회 교수는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 에서 ‘어을애꽂(Jf.-ζJl$)의 어원올 풀이하연 이 

을(於ζ 얼)의 뭇은 천(싸)이고 매(웠)의 뭇은 물(水， 河)이며 꽂(밟 고지)은 구(口)의 뭇이므로 

고구허에서 천정구(쩌井口)로 1차 한역(없챔)하였고 신라경덕왕이 교하(交河)로 다시 2차 한역(iJi 

m한 것인데 교(훗)의 엣 새김이 ‘얼’ 로 어우러짐의 뜻이고 하(퍼)는 울이니 결국 본래의 얼애(於 

때)를 다른 한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곳의 지세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물이 ‘어르는 

곳’ (交流앓) 이라는 뭇의 교하(交河)가 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연 천성도(써城μ)는 교하지역에 성(댔)이 있는 섬(돼)이라는 뭇인데 그러한 곳이 이디에 있 

을까? 

현재 친성도로 추정하는 두개의 지역이 있는데 오두산(찢때山)파 일미도(- 1겁 iJ;)가 있다 

밴지 교하지역에는 탄현띤 성동리에 오두산(1'파山 해발11 0m)이 있는데 통일전망대기 들이 

선그산이다 

오두산(쳤띠띠 자라머리 산)은 북， 서， 남 상연이 해구로 툴러쳐진 성산(城山)으로 조선전기 지 

리지인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오도산(자Q山)으로 동국여지숭남과 17세기 동국여 

지지에는 오도산성(원해山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8세기 여지도서에는 오두산(쫓뼈띠)으로 개 

칭왼 이후 19세기 대동지지에 오두산(져때山)으로 표시되기도 하면서 현재는 오두산(왔 iill山)으로 

사용되고있다 ” 

이렇듯 애전에는 오도(烏요 까마귀 성)라는 말치렵 사방이 해수로 둘러쳐진 성이거나 홍수 매 

에만몰이 차올라성이 되는지역이었을기능성이 있는지역으로의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오두산성올 액제의 관미성(때뼈앓)으로 추정히는 학자틀이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 

그것은 도미설화에서 천성도(짜城닮)를 섬으로 칭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리지에서도 오도산 

S) 김정호의 대똥이지도에는 1펴재의 한미성(빼뼈댔)으로 기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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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JJ， 山) 오도산성(음μ山城) 둥으로 섬으로 부르고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즉위 원년 신묘년 

(391년) 10월에 액제의 관미성을 합락시컸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관미생을 'Ar띤이 깎아지른 

절벅이고 바닷물이 둘러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이 20일 동안 공격해서야 함락시컸다’ 

하였으니 당시에도섬으로되어 있었다고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76년(문무왕 15년)에 신리는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는데 675년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투 

에서 숭리로 전쟁을 종결하게 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니 9월에 있었던 천성(써城 오두산성)과 

매초성(피껴‘城 연천 대전리 토성)의 2벤의 전투와 이듬해 11월에 있었던 기벌포(俠k세 서천 

장항융 장앙포구)전투이다 

먼저 설인귀가 숙위학생(챔쩌굉生) 용훈(風밍1)의 아버지 김진주(金파J:1<)가 신라에서 치형된 것 

을 기화로 풍훈을 길잡이 삼아 진성(써城)에 처 들어 왔는데 신라 장군 문훈 퉁이 맞받아 싸워 숭 

리하에 당군 1 ，400여영올 목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다 ” 여기서 천성(싸댔)이라고 기록하였다 

친생은 당시 교하군의 성(城)으로 한강과 임진강의 교차지점에 있는데 먼저 고구허가 백제로부터 

취한 판미성(때빼城)인데， 다시 신라가 빼앗아 천성(싸城)이라 하였으니 이곳 지형이 섭인판게로 

천성도(짜城JJ，)라고도 자연스레 불리었을 것이다 

그 성에 도미부부가 우연히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기선(없光)을 갑아 임진강으로의 보급선을 완전 차단한 후 다시 9월 29일 당 

나라 이근행의 20만 대군이 진주하고 있는 애초성을 5만 정에병으로 공격 전투따(따뼈딴) 3만 3백 

80필올 노획하는 퉁 손쉽게 탈환하게 된다 

다음해 (676) 11월에 설인귀는 전열올 가다듬고 기별포에서 마지막 일전을 노려 일차 숭려하였 

으냐 사찬씨 시득(施得)이 다시 진군하여 22번의 작은 싸웅에서 적 4천여 영올 목 배는 생과로 신라 

가최종숭리하게된다 

이는 1992년 통일전망대가 들이서기 이전 80년대 이전까지안 하에도 산의 삼띤은 해수로 둘러 

치 있었올 뿐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동쪽 부분도 잘록하니 지형이 낮게 지우 연결되어 있을 정도였 

고 오두산과 남쪽 검단산 사이의 오두산 쪽에 작콜(잣골)의 논들이 있었는데 해수가 논 홍쪽지역 

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 물이 붙였올 경우에는 충분히 오두산 흉쪽지역 전체가 장기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야 

따라서 오도(감 t:，)로 불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며 관미성(빼뼈城)의 지형셀명과도 일치하 

6) 싱국Af기 권 재 18 고구허본기 /l1l6 광개토왕 즉위 원년 액재 판미성 71성 사연초젤 혜수환요mil'f빼뼈뼈Jç~앤iJii l얘 
leilj;j(!ll뼈) 

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가올 9원條 
8) 1þ에 신라의 17동관계중 8동판계의 판둥 

9) 김융우 '.도" 1샤화(뻐뼈Jl!"ó1에 판한 역사지리적 고한:"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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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성(짜城)은 신라시대에 있었던 성(城)으로 지형이 성(μ)이니 천성도(써城앓)라고도 한 것이다 

실제 완전한 성은 아니더라도 삼연이 불로 둘러 처져있고 일연이 연육되어 출입이 가능한 지역 

으로장마홍수 때에는섬으로 되는 지역도 여의도， 당정섭， 미사섭처럼 섬으로부르는 경우는 많 

이있다 

한연 동국여지숭랍에서 교하현(交河縣) 엣 치소에서 서쪽 7리에 오도산성(용앓山城)이 있고 북 

쪽 10리에 일미도(-핍};;，)가 있는데 도수회 교수는 일미도를 도미설화에 나오는 천성도(써城딩) 

로추정하였다 

그것은 교하현의 한강하류에 유일한 섬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일미도는 천성도로 추정하는데 

에는 결정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응 일미도가 한강하류의 섭이 아니고 지금의 피주시 단현 

면 대동리 서쪽의 임진강 하류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 섭은 성(城)이 없으며 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서쪽의 합수지점(合水地양)에서 임진 

강 상류방향으로 4km상류지점에 위치하는 관계로 자연적인 강물의 흐름에 옴올 맡겼던 도미부부 

의 상황에 비추어 한강에서 방향올 바꾸이 임진강 상류 쪽으로 거슬러 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 

우며 한편 홍수 때에는 울에 장기는 성이므로 무인도일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도미부부가 초 

근목피(훨댐木Jj;_)로 한통안 연영하기도 적절치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오두산(찢때山)을 도미부부가 상륙하였던 천성도(싸城닮)로 지목한다 

한편 교하지역이 천성도와 연결성올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천정구 지역이 오늘날의 교하지 

역으로서 천성도와의 언어적 연관성이 크며 한강하류의 오두산이라는 천성도로 추정되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연관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하지역 인근에 도미부부가 망영하였던 산 

산(풍山)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사실이다 

이는 교하현의 전신인 정천군(井겠ll1íl에 두었던 영현(짧양 속현)에 산산(융山) ， 송산(松山)， 유 

거(뼈居)의 세 개의 속현(屬양)을두었는데 산산현(융山11%)이 그것이다 

속현이라는 것은 타군(뻐llIl)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군(êl ll1l)과 연접(냉按)한 지역 

에 존재히는 것이 상식이므로 도미부부가 망명한 지역이 교하의 인근에 있었던 속현(뼈양)인 산산 

현(쯤山縣)으로 가서 산산(융山 마늘산)이라는 산 아래 마을에 망명하였다는 설화내용을 직접적 

으로 밝혀주는 실재적 지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산산(감 11， ) 

산산은(융띠)은 도미부부가 천성도에서 다시 만나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함께 배를 타고 산 

산 아래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주한 마을에 있는 산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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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2 신라조(新짧條)에서는 산산현(융山I!f.)이 교하군(交껴rml)의 전 

신인 정천군(井쩌ll!T)의 영현이며 고구려의 때시달현CQF훌I!f.)이였음을 밝히연서 현재는 당시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았다 

그러나 교하군에 딸린 속현임이 밝혀진 이상 그 위치의 범위는 매우 축소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야한다 

그러니까 교하에서 얼어봤자 주변에 있는 군보다 얼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며 교하에서 반드시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였올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연 정천군은 다음에 교하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당시에는 두개의 현올 속현으로 거 

느리고 있었으니 지금의 파주시 주내면 파주랴에 소재하였던 봉성현(흉城I!f.)과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하였던 고용현(힘條양)올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산산현(캄山縣)역시 교하의 속현이었음으로 주변인 현재의 파주시와 고양시구역을 크게 벗어나 

지 않을 것이리는 가정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실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자 대부분이 고구려 매시달현이라는 지명에 매달려 전국의 같은 지명안 

을 열거하연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럽다 

영현의 필요성이 지역의 지배와 통슐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인근의 지역 

올 영현으로하여야 명령하달아나 문제해결에 도웅이 되지 몇 백리 밖에 있는 지역을 영현으로 한 

다띤 그것이 지역 통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따라서 교하군의 속현올 합경도 덕원지방에 두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령 동국여지숭랍과 대동지지 퉁에서 산산(융山)이라는 땅이릎이 함경도 덕원， 평안도 상원， 

전라도 화순， 경상도 김해， 황해도 황주와봉산 퉁 전국 여러 곳에 아무리 많이 분포한다하여도 도 

미부부와 관련이 있는 산산은 아닌 것이다 

단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대부분 지역의 산산(융山)이 거의가 바다와 인접한 강의 히구에 

있는 땅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매시달CQF찮 매리달)은 수산(水山) 즉 물과 산이 있는 마올이라 

는 의미의 ‘울달”의 기본형 므리달’ 의 원형표기가 야날까 생각되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교 

하에서 멀지 않은 문산(iJ(山)지역이 있는데 ‘문산’ 은 글자그대로 ‘불산’ 이라는 의미이고 배로 이 

동이 가놓하며 거리상으로도 교하군의 속현이 될 만한 지역이므로 검토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하 

겠다 

그리고 도미부부는 배를 타고 산산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산산현(매시달)은 파주시와 고양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계를 념이성 수도 있겠지만)지역의 한강과 임진강변에서 그리 멀지 않 

\0) 김윤우 ，도미사화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한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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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 반드시 있다고 할 것이니 파주시의 탄현면과 문산읍 일원， 고양시 일산구 송산면 일원 둥 

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왼다 

따라서 도수회 교수가 유력지로 지목한 대통지지 권3 파주 조에 산봉(융훈)도 파주지역에 있는 

산산(풍山)이라는 의며 이므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한편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지명사전에서는 정천군(井짜체 어올애꽂)과 산산현(감山縣 매시달 

현)， 송산현(松山JI\f. 부사달현)， 유거현(뼈居JI\f. 동허현)이 모두 북한의 원산부근 지역이라는 설 

병이 있는데 이것을이떻게 해석하여야옳은가이다 

먼저 도미부부가 성치 않응 옴으로 육지를 횡단하여 원산부근까지 갔었올 리 만무하다 그렇다 

연 어을매꽂의 뜻이 교하와 연결되이었다는 것은 문헌으로 보나 이원으로 보아 확실하다 

다만속현의 위치의근거가교하부근에서찾기가어렵다는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교하지역 

에 속현의 이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연 심국사기 편집당시 정천군(井jjUl1l)이 동영이처(同 

名찢잃)로 교하와 원산부근에 있었던 것인데 속현을 기록할 때 착오로 교하의 정천군에 속현이 없 

었거나 다른 속현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원산부근에 있었던 정천군의 속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히는 의구의 마음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그러나 먼저 교하부근에서 가놓성을찾는 것이 순서이므로 교하부근을 생각하여 본다 

교하부근에도 송산현(松山양)으로 지목이 가능한 고양시 일산구에 송산(松山)이라는 오래된 지 

영이 았으며 전술한 파주시 문산(iJ(山)의 뭇이 산산(풍山 rt F'達)의 어원인 수산(水山)과 같고 정 

천군에 탄항관문(없tl\뼈 l'↑)을 쌓았다 하였는데 교하「북쪽에 연접(얹按)한 지역이 탄현면(iJ(，*，面) 

흐로 탄현연은 원래 교하군(정천군)의 탄포연(찮써l面)과 현내연(양內面)이 1914년 행정구역 변경 

시 한자씩올 따서 탄현연이 되었으므로 탄항관문과 탄포면이 숨(iJ()과 관계되는 포구임을 강력하 

게 시사하고 있어 사기(æ記)를 잘못 기록하였다고 속단하기도 이려운 실정으로 더 심도 있는 연 

구검토가 멸요한 부분이라고하겠다 

11) 도수회 ，도이전설의 딴원지씀찾아서J ， 2fI.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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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별도미설화 

1 하남의도미나루 

1)하남도미나루의위치 

하남 도미나루 전셜은 그 배경지역을 한강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한성 백제 도성이 있었다고 거 

등되고 있는 하남시의 창우리 강가에 있다 

여기에는 액제 도미설화에서 근원된 도미(뼈뼈)와 판련되는 이름이 많은데 도미진(i!lt迷m올 비 

롯하여 도미원(iIl! i초院)， 도미천(않迷흉)， 도미강(iIl!迷江)， 도미협(빠迷양)， 도미사(뼈迷좋)， 도미 

기우제단(않迷 iír f.디헛J!) 퉁이 있었으며 파생어로서 도미(iIl!迷) ， 도미(양迷)， 도미(都迷)， 도미(m 

迷)， 두미(斗迷)， 두미(斗，11) ， 두미(효尾)， 두미(효잊) ， 두미(頭뼈)， 두미(豆뼈) 둥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었다 

이렇듯 도미나루는 한지는 다르지만 도미라는 이륨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고 각종 문헌기록이 

냐 지도 그리고 개인적시문집에서 하남의 도미나루흘 두고 기록한 문헌이 거의 전부에 가깝다는 

것이다 

륙히 도마설화와 판련된 지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역 도미전설이 삼국사기의 도미셜화 내용과 

동일하며 1656년 유형원(柳뽕li)이 연찬한 동국여지지(짜國與地志)， 광주옥(IA':I+I썼)， 열여초(烈女 

條)에는 도미설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는 이미 도읍이 남한(힘 i1Ä)일 때의 일이므로 도ul 

셜화의 이야기는 도미원과 도미천이 있는 도미나루 부근의 이야기 일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미 

1 7세기 중반에도 도미나루 지역이 도미와 판련되이 생긴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같은 문헌의 우역초(t!lU條)에는 두미원(斗$院)이 두미천(斗i!홉)에 었다하고 관량조(빼앗條) 

에는 두미천(斗왜생)은 도미천(않迷훌)이라고도 하며 주 북쪽 23리에 있다 동서 양쪽에 산이 강용 

끼고마주보며서 있고울퉁불퉁한돌길이산허리를돌아동쪽으로용안역(쌍安앙)을가리키며 험 

준하게 십여 리틀 뻗었는데 엣날에는 도이원(iIl!迷Iliò)이 있었다 

곧 서울의 옥이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속칭 도미천(뼈迷훌)이라 하였으며 신라방언으로 강이나 

바닷가 벼랑의 돌길을 천(없)이라고 하였다 '" 

이 기록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다가 1626년 납한산성으로 옮겨갔는데 남한산성에 

서 도미나루까지의 거리가 23리라는 뜻이며 강(江 iJi江， 도미강， 두마강) 양쪽으로 좁은 혐콕올 

’2) 신라망언 다이수애석로칭낀(뻐“Ji il 용以*lîHi뼈l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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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어 이 좁은 강 협곡을 두미협(斗迷俠)이라고도 하였으며 강의 하류인 창우리 냐루터부 

터 상류애얄미리까지 냥쪽강안의 절벽을따라약 10여리를올풍울풍하고꼬불꼬불한돌길이 벼 

랑옹 끼고 이어컸었는데 이 돌길을 도미천(iI!t;UD이라고 한 것이다 그 돌길은 도미의 이야기와 

함께 신라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아지는데 천(훌)이라는 용어가 신라의 방언이었기 때문이다 '" 

한연 도미천에 도미진과도미원이 있었는데 현재 까지도그 터와유구를 확인할수 있다 

현재 도미냐루 터에는 근자에 설치왼 도미나루라는 나무 표지판과 함께 네 개로 구성왼 삽효}릎 

곁들인 별도의 나무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이라 

하여 도이나루라고부르게 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필지는 도미나루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의 약 2αn상류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 

각되는 유구틀 확인하였다 

그것옹 문헌의 기록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검단산 아래 도이천(벼랑에 있는 툴길)의 ;，!-류지점임 

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검단산은 주 동쪽에 있으니 고올사랍들이 진산이라 일걷는다 도미 

진은 주 동북쪽에 있으니 냐룻배가 있다 그리고 그 서쪽을 진촌진(미음진， 독진)이라 하며 주 북 

쪽에있으니나룻머리에수참올두었고참선이 1 5척이다 또그서쪽에광진도(광나루)가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검단산이 주 동쪽에 있고 도미진은 주 동북쪽이라 하였으니 검단산 중싱에서 

약간 북쪽(강의 하류쪽) 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음옹 알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의 융치가 있던 하남의 춘궁동에서 동북쪽이라는 말은 도미천이 하남의 창 

우리에서 배얄미리까지 협곡올 이루연서 약 10여리를 이루고 있는데 창우리 쪽으로 치우쳐 도미 

진(뼈迷때)과 도미원(iI!t;초院)이 위치한다는 내용의 기록이며 현재 도미나루 표식이 있는 위치와 

같은곳이다 

현재 도미냐루 추정지에서 창우리 방향으로는 도미나루와 비슷한 지형이 약 200m에 걸쳐 두개 

가더있다 

나루터는 항구와 반대로 강변의 돌무지가 모래홉처렁 강 쪽오로 튀어나온 콧에 자리한다 

따라서 도미나루 표지가 있는 도이진과 도미원의 추정지에서 팔당대교 방연인 하류 쪽으로 보 

연 두 곳이 더 있는데 창우리 마을(왈당대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창모루 나루터가 하나이고， 창 

모루 나루터와 도미나루 중간에 또 하나의 모래홉 형 강연올우지가 하나 더 있어 모두 세 곳으로 

13) 신중흥국이지숭앙(IIiJ1!* li!I!II 1얻，!Ji ll) ， 광주목(1"써앙)， 산천2E(11J Jl IU) 도"1 진(iIi' ihl’)이 주 동쪽 10리， 양근군 대딴 
용진(1~1H삐 大iR 빼tlt)하유에 있으니 그 욱쪽 언덕융 도이진(iI!t;t:!1)이라한다 용쪽으로 용안역융 향하여 융길이 7-8 
리나 냉 장렀는에 신라l상언에 혼히 물언덕 률견올 천(iII)이라고 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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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제일 상류 쪽의 나루터가 도미나루인 것이다 

그 곳은 예전부터 도미나루로 전숭되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도미나루 식당’ 이 자리하고 있 

었으며 선착장 가까운 곳에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있어 창고나 건물을 지었던 유구를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비교하여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했을 것흐로 판단되는 유일한 

곳이며 또 도미진 위쪽에 있었던 툴길(도미천)도 도미진에서 가까워 도미원이 자리하기도 수월한 

장소이기때문이다 

한띤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이 세 곳 중의 한곳이었을 가놓성이 있다 

도미부인은 왕의 탐욕을 기지(없엉')로 넘긴 후 바로 강구로 달려 왔다고 하였는데 배가없어 건 

년 수 없게 되자 하늘올 향하여 통곡하였고 그때 흩연히 배가나타나 숭선한 것으로 되이 있어 강구 

근처에 있는 나루터에서 숭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창우리 쪽에서 가까운 창모루 나루터나 조금 

상류인 나루터 예상지역에서 똥곡하였다연 주변에 있던 나룻배에서 울음소리릎 듣고 뱃사공이 。|

동하이 태워 주었거나 예상치 않은 빈 배가 떠 내려와 숭선 하였올 가농성이 있기 때문에 도미나루 

부근에서 배를 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연 강구(江미라고 되이 있어 바닷가 강이귀를 생각 할 수도 었으나 여기서는 바닷가가 아니 

고큰 넷물이 장과 만나는 지역도강구로 보고 기재한 것으로보인다 

큰 넷물이란 하남시의 중앙올 관통하는 덕풍친이 한강과 만나는 주변지역을 강구로 표현한 것 

이니 비깜창우리지역을 의미하는것으로해석 한다 

그리고 동국여지지 열이조를 통하여 도미설화가 도미진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음은 전술하였 

고 1956년 하납(당시 광주군 서부연)에 거주하던 중암(ill屬) 구민회(μ없유) 선생이 집필한 남한 

비사(힘i~Wæ) 에서 ‘개로왕이 도미의 아내를 사귀고X봐여 도미의 두 눈올 쩔러 엘게 하고 강에 

던지니 도미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여 고구려 땅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보면 후에 도미흘 던진 강 

을 도미나루라 부르니 지금의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앞에 두01나루라는 곳이 그곳이다 ’ 라고 기 

록함으로써 도미냐루가 도미와 연관된 전설잉을 명확히 하였고 도미냐루를 창모루나루터로 지칭 

한것이다 … 

한편 ‘광주부지’ 와 ‘중정납한지’ 에서도 도미나루가 동부연에 있다고 한 정으로 이루이 도미나 

루가 하남시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도미나루의 위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편찬한 ‘한강샤 에샤는 당정섭 바로 위쪽을 도 

미진으로 표시하였고'" 경기도 박물관에서 연잔한 ‘한강’ 에는 배얄미나루를 도미나루라고 하였으 

며… 남양주시지’ 에는 도미진이 왈당근처라고 적고 있다 ’” 

1 4) 중앙구인회 냥한비사풍납리 토성 10‘ 1956, p38 
15) 시올시사 연찬위원회 ，한강사J ll권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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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 모두 도미나루가 하남시에 있다고는 하였지만 위치상의 차이가 았으므로 좀 더 자세 

히살펴본다 

도미진을 ‘신중통국여지숭남’ 에서 주 통쪽 10리， 세종실록 지리지’ 의 주 동북쪽 둥으로 표시 

한 것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을 때를 기준 한 것이며 ↓통국여지지’ 와 ‘중정남한지’ 

가 주 북쪽 23리， 그리고 내동지지’ 에 두미천이 주 북쪽 20랴， 두미진이 동쪽으로 20리라고 하고 

그 북쪽 언덕이 두01전이라고 한 것은 1626년(인조4) 팡주치소를 남한산성으로 옮긴 이후의 기록 

이므로차이가난다 

그러냐 대통지지에서 두미진을 통쪽으로 20리라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기록으로 본다 

당시 지도기록을 보아도 검단산이 너무 서쪽으로 그려있고 방월이 경단산 서쪽에 있아야 하나 

검단산동쪽으로표시하여 잘뭇그려진 지도가 여러 곳에서 산견펑올알수 있다 

서울시의 한강사에서 표시한 당정섬 위의 도미진은 당시 나루터가 강폭이 종은 도미협에 있었 

음올 감안할 때 당정섬 부근에서는 이미 강폭이 많이 넓어진 지점이므로 나루터로서의 위치가 적 

절지않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배얄미 나루를 도미나루로 표시한 것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참고로 추정하 

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며 또 이를 근거로 하여 배얄미나루를 도띠나루로 단정하여 쌀과 관련 있는 

나루라고 한다든가 두묻머리(양평 양수리)에 연관한 지명이라고 주장히는 사랍도 있는데 도미나 

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기록하였듯이 창우리 쪽에 치우친 나루이다 

한편 배얄미 나루에의 근원을 쌀에서 찾는 것도 잘못이다 굳이 쌀을 많이 수송한 나루는 창우리 

쪽의 나루로서 세미(없米)는 창우리 도미진에서 다시 세미길을1에 따라 환곡을 저장하는 사창(社fr) 

이 있었던 상사창동이나 하사창동으로 이송하였는데 배얄미 나루에서 세미를 창우리 쪽으로 이동 

하였다연 연연한 마차 길도 없는 돌길을 따라 1 0여리를 역(w!) 방향으로 이동하였거나 다시 배에 

태워 창우리로 이동하였다는 이야기 인데 공연히 시간과 물자와 노력을 낭비하는 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도대체 알이 되지 않는다 

다만 냥한산성 치소로 직접 운송할 물지를 도마치 고개를 넘어 광지원을 통하여 수송하고자 하 

였다면 배얄미리 나루터에서 더 상류쪽으로 진행하여 팔당발전소를 지나 이석리나삼성리 부근의 

선착장을 이용하여야 타당한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배얄미 라는 도미진과 도미원과는 상관이 없 

는 지역이 되며 쌀과 연관 지으려는 설명도 광주의 사창이 어디에 있었는지 세미길이 어디인지 조 

차모르는 단진에 불과하다 

16) 경기도 박푼관 ，한강， 2002, p438 
17) 남양주시지띤찬위원회 ，납양주시;t]J 2α)() ， p275 

18) 세이길 하납 창우리에서 동정주 생재 안생재 골땅을 동하이 사장(ìlfr).Q..로 가능 길용 일켠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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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한 것은 도미진과 도미원응 거의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도미천 길에서 창우리에 치우친 광 

주부 동북쪽 10리 거리에 있었다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한 것이고 배알미동에 있었다면 주 동 

쪽 20리라고 하였어야 할 것이니 배얄미나루와 쌀과는 애초부터 상관없는 지역임을 밝혀둔다 

배얄미 리(拜해尾里) 마을의 배얄(拜해)은 i지위가 높거나 존경히는 사랍을 찾。}가 웹는다”는 뭇 

으로 고상한 이름으로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애알괴는 상판이 없는데서 출발한 이릅이다 

일설에는 한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곳을 지나연 한양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 

을 향하여 절을 올리던 곳이라고 끌어다 붙이지만 배알미리에서는 서울은 커녕 하류쪽 약 10리 인 

창우리도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한연 임금에게 절을 올리던 곳이띤 앙배려(몇拜및)냐 주배리(主치 

밍) 둥으로 해야지 왜 만나지도 않으연서 애알이라고 하였겠는가? 

배알미리에샤 약 10여리 동쪽으로 더 올라가면 광주시 남중연 분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망주 

(옆主)고개 라는 지병이 있다 

조선 초에 조영무(趙핏않)가 낙향하여 임긍이 생각나고 걱정될 때면 고게에 올라 한양 땅올 향 

하<>1 절하였다는 곳이다 

그러나 배얄미 라는 그런 전설 또한 없는 곳이다 

따라서 배알미리의 의미는다른 곳에 있다 

즉 우리 원래의 말 ‘비얄미’ 에서 왔다고 보아야 한다 

‘비얄미’ 라는 말의 ‘비얄’ 은 원래 중부지방의 방언으로 ‘비달’ 이라는 뭇이며， 미는 ‘밑， 아래’ 

라는 우리말인데 즉 ”산비탈 아래의 마을” 이란 뜻으로 한자로 표시하자니 인심 써샤 고상한 말로 

표현한것이다 

전솔한 도미천(i1!!뼈않)이 창우리에서 배얄미 리까지 이어지는데 강비탈 올길의 끌자락이요 검단 

산의 북 동면 경사진 벼랑 아래의 지형이니 자연 산천의 모양에 따라 지명을 부르던 우리나라의 전 

통문화와도맞는해석이다 

그리고 남양주시지에서 도미나루를 팔당 근처라고 하였음은 남양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원래의 의미는 왈당의 한강과 접한 맞은평 강안에 있는 나루로시 근처의 표현이 너 

무광범위하였올뿐이다 

이울러 다론 지도에서는 왈도군현지도(1760) ， 팔도지도(1785-1789)에는 두미(효迷)라고 기록하 

고 각기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망월(열月) 지역도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이 정확도 

에서는 떨어지며 해동지도(1750) 광주부에는 도미진(않迷때)올 검단산 아래 기우제단 상류 쪽에 

표시하고 동국여도(1800)에서는 도미천을 겁단산 남쪽에 표시하여 잘뭇표기 하고 있으며 태호 상 

류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태호(太뼈)는 지금의 미사동 조정정기장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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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1861)에는 두미(斗迷)라고 표시하였으나 표시위치는 검단산과 예봉산 사이에 바르 

게 하였으나 검단산을 사실보다 서쪽에 배치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 

광주부(1871)지도에는 당정도(호젠μ)위에 도미진(iff!迷생)이 있고 그 상류 쪽으로 가면서 검단 

산 아래에 요해처(폈좁處)와 도미천(i1f!迷훌)을 차례로 표시하고 있는데 요해처란 군샤적으로 자기 

면에는 꼭 필요한 반면 적에게는 해가되는 요충지를 이른다 

따라서 옛 지도상으로는 도마진의 정확한 위치의 판영이 곤란한 정이 있으나 모두 팔당 맞은연 

의하남지역이라는것은판멸이가능하다 

그리고 고려 때에는 광주(않州)에 도미사(뼈迷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광주 도미사(i1f! 

迷츄)’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민가가 잠기고 떼내려갔다’ 고 하여 도미진 근처의 검단산 

(혐꺼山)에 도미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도미’ 라는 도미나루 근처의 지영 

이 널리 알려져 사찰의 이름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올 알수 있다 

한편 현재 도미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내세우는 지역의 냐루 이름으로 ‘도미’ 라는 이름을 가진 

나루는하남창우리의 도미나루밖에 없다 

1 447년 발간된 용비이천가 14장에 ‘i度!î 두미 tl!’ 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한자로 도미(않ι)라 

쓰고 한글로 ‘두마’ 라고 쓴 것인데 이는 현지에서 부르는 한글 이름을 표시한 것이다 

애를들연광진(없밟)을 ‘광나루’로삼전도(三田앉)를 ‘삼받개’ 퉁으로표시한것인데도미진이 

현지에서는 두미진으로 통용되었다는 기록으로 후에 도미(않迷)라는 지명이 두미(斗迷， 斗尾， 효 

尾} 豆美， m뼈， 효뼈) 둥으로 표기하게 된 원인올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미(뼈뼈)라고 불리었던 장소이름이 도미(i1f!!î)로 표기되고 다음에 두미(斗!î)로 

변형되었응을 알 수 있는데 도미설화의 발생 지역이므로 처음 도미나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로 

재속 우리말로 도미라고 불리어 오던 것을 처음 도미나루를 한자로 표시할 때 진설보다는 그 지역 

의 자연적 특성이 우선 고려되는 지명의 표기전례에 따라 도마나루의 특성인 ‘건너는데 어지럽 

다’ 물살도 세고 너울도 않아 건너기 흔미하다는 의미의 도미 (i1f!!î)를 냐루이름에 도입하였던 것 

으로 보이며 두미(斗迷)는 지역에서 이미 두미라고 풍용되므로 도미(iff!!î)와 같은 의미의 건너는 

데 크게 어지려운 뱃얼미 많이 나는 나루라는 의미로 두미(斗迷)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한지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인데 두미(斗尾) 퉁 꼬리미(尾)릎 사용 

한 것은 도미냐루 지점이 도미협(i1f!迷映)의 끝 지점으로 강의 너울과 어지러웅이 끝나는 지점이라 

는 의미와 함께 두미협의 밴 ‘아래’ 위치에 있는 나루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두미에서 두루미(뼈)자 

를 시용한 것은 도미(都뼈)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였거나 멀다는 의미의 미(뼈)의 뭇으로 건너는 

19) 고허사 권 제55 24장 우항 경진 광주 도미사 산정수용 표용인가 (JJi l& lli써 @迷* 山m水ìjj iM. A:!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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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멀게 느껴지는 나루’ 라는 의미로 보에 진다 

한편 당초의 ‘도미(都뼈)’ 라는 음이 조선 중기른 지나연서 두미(-'1 迷)로 바뀌었는데 민간에서 

오랫동안 불리다 보연 도이-데미-되미- 뒤미- 두미로 변형된 것으효 추측된다 

따라서 도미나루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명의 양수라 두 물마리와의 판계는 배얄미 니루 

터에서 10리가 념고 도미나루에서는 20리가 넘는 거 리 차가 있어 두 물이 합치고 서로 바라다 보 

이는지역에서만사용되는두물머리 와의 관계는연판성이 없음을밝혀둔다 

굳이 배알미 냐루터가 두물머리 라면 이는 가까운 경안천의 하류인 소내(牛川)와의 합수지점에 

서 가째l 두물머리 라고 하여야 하는데 기왕의 양수리 두불머리가 인근에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 

기 위해서도두물머리라는지역영은회피되었을것표로본다 

2) 하남 도미나루의 문헌 기록 

도미나루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조선왕조실록(때야조회l양째)， 세종실콕지려지(센宗實짜地웰 

志)， 신중동국여지숭람(新여짜탱옛地lIJi않)， 동국여지지(짜國야뼈志)， 대동지지(大짜地志)， 중정남 

한지(m訂南i1Ji，志) ， 중보운헌비고(Jtì뼈文없얘i考) 동에 기록되어 있고 개인문집으로는 택당집(랩호 

짜)， 다산시문집(茶띠홈文갯)， 아방강역고(我쩨않없考)， 동문선(짜文없) 풍에서 도미나루를 배경 

으로 한 시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냥한산성도(힘야山城1!lJ)， 팔도군현지도(八il'UlII縣.ttl!~ ) ， 

해동지도(i1ii짜地탬)， 광주부전도(廣州府全뻐)， 대동여지도(大짜與j앤없[) 둥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다 

도미나루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도미나루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는 

데 세종 때에는 원위전(院位田)책정에 관한 기록에서 도로의 동급에 따른 위전(1立田)의 매분기준 

옴 설정하였는데 광주 도01진(iI!!迷젠)까지를 중로(아1뼈)로하고 나띠지 원(院)은 모두 소로('1、iiI) 

로 한다고 하여 도미원에는 중로의 기준인 2절 50복의 원위전을 가지도콕 하였으니 이는 서올에서 

도미진까지를 기준으로 도미원의 도로퉁급 기준올 정하였다는 것은 광주 도미원(iI!!迷院)이 도미 

나루와 인접한 장소에 있었응을 알 수 있다 ., 
선조 때에는 6차폐의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자 장소를 옮겨 검단산 아래 도미진(않迷t~) 

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숙종 때에도 4차례나 도미나루에샤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 g 

숙종 때에는 도제조 이이영(추願命)이 말하기를 ‘듣건대 광주 도마진(않迷마) 위의 군기시(111썽 

츄) 시장(찢벚)"' 에 유황이 산출되는 곳이 있다고 히는데 마땅히 본영(*옆)에 주어 캐서 쓰게 하 

2이 세종섣록 세종T7년 7윈 1 3일 
21) 션조성륙션조32년 5원 3일 

22) 숙종성옥 숙종21년 5원 II영， 23년 5원 16일， 27년 5씬 1 8일， 30년 6월 26일 
23) 앤나무흘 에는 일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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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 ” 히는 기록이 있으며 도미진 위의 시장응 검단산올 이르는 것인데 지금도 하납시 창우동의 

힐 타운’ 음식정 약수터에서는 유황냉새가 나는 생물이 나온다고한다m 

도미진 냥쪽으로는 컴단산(맑꺼山)으로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은데 도미진은 검단 

산 아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남은 옛 광주의 동부면과 서부연 그리고 중부연 일부지역 으로 검 

단산은 예로부터 광주0*州)의 진산(홉山) 또는 주산(主山)이었다 

조선 초 태종은 내시별감올 보내어 광주의 성황과 검단산 신에게 제샤지냈고 ~> 상왕과 함께 겁 

단산에서 사냥올 즐겼다 n> 한편 검단산 아래 에는 강무장(~~ii\;짜 )M> 이 있어 왕이 지주 왕래하는 

지역이었으며 성종 때에는 광주경단산에서 짐숭을 쫓으띤 비가 옹다하여 시복(꾀않 사복시 관 

원)을 보내이 타위(打엠 사냥)하여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중국사신 연향에 쓰도록 성종이 지시하 

였으며m 인조 영자호란 때에는 강원 춘천영장 권정질(뻐井吉)이 병사를 거느리고 검단산에 도착 

하여 여러 차례 싸워 많이 이겼는데 적으로가로막혀 나아가지 옷하고 봉화를올려 서로 웅하니 성 

안사랑들이 바라보고 원병이 있음을 알고 모두 용동(않動 두럽거나 놀라서 옴을 솟구쳐 뛰듯 웅 

직임) 하여 기뻐하였으나 얼마 안 되이 적의 습격올 받고 패하였다 ” 

검단산의 기록운 동국여지지 와 광주부지 산천조에서 검단산은 주 동북 십리에 있는데 액제 숭 

려의 이름이다 즉 액제 숭(에) 검단선사(혈꺼짜師)가 그 산에 있었다 하여 검단산 이라고 부른다 

는 것과 검단산 남쪽 봉우리를 자봉(뽕뻐)이라 하는데 조선조의 허목(許땅)이 그 용우리 아래에서 

독서를 즐기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미수(ILI댈) 허목(許찌)은 1626년(인조2) 광주의 우천 

(牛川)"’ 에 살면서 자봉산(앓짧山 )ll> 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체(흉양 

뼈)를완성하였다 

자봉산(몇쪼山)은 검단산의 남용(패암)인데 후에 자봉산(앓짧山)으로 풀리었으며 하남시 은고 

개에서 동쪽， 광주시 남종연 이석리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로 해동지지도에서는 광악산(홈 

24) 숙종실록숙종36년 II씬 28일 
25) 하냥시 외 ，하남도이나루유척J ， 2003 

26) 대중14년 3월 18일 
27) 태종14년 3영 19일 임금이 친히 샤승8마리흉 쏘았다 
28) 태종17년 l월 29일 강무장(1!Iii\;1jI) 잉금의 수렵， 군대의 무예연마장으로쓰기위하여 일반 액성의 이용용 금지한 산링 

으로 세종2년(1 420년) 광주Ol!써)， 양근(ij)Iß)， 청원(11짜)， 안혐(갖IJ!)， 영강('1' 111) ， 이천((켜 }]I) ‘ 횡성(!Ii댔)， 진보(ftll!) 
등지로경갱합 

29) 성종l년 4원 23일 
30) 인조14년 12원 26일， 정조4년 8원 9일 
31) 검단산 재주동북10리 액제숭고영 기냥봉지용 온조허옥 상독서기하(컨꺼山간애짜~t+ !ι Eïil'!11!1&名 lt"잉lt :lfo*，，*째 

fFJJ 1!' ll양lt下) 
32) 우천(牛}]I)온 광주시 냥종연 우전리로 총선에는 퇴촌연에 속해 있다가 앵정구역연갱으로 냥종띤이 되었다 갱안전(~: 
安川)파 한강이 안나는 정안천의 하유로 판당엠。l 생기기 전에는 소내성이 넓게 자리하여 채소의 집산지로 유빙하였 

다 당초에는소천(생川)으로 ‘소내 라고하였으나 다시 한사로표기하인샤 우천('I' }]I)이 되었다 
33) 지용산(lIi;l山)응 검단산의 냥웅(r회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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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山)， 도마산(Jl띤山) 퉁으로 표기되었다가 현재의 지리서에는 용마봉(f!U!이lIt 595.7m)으로 풍용 

되고있다 

그 밖의 지려지에는 전술한 세종실록지리지 신중동국여지숭람에서 도미진과 도미천의 위치룹 

기록하였고 동국여지지에서 도미원과 도이천올 기옥하였으며 여지도서 대통지지 광주부지 중갱 

남한지 에서도 도미진올 기록하였는데 광주부지에서는 주의 북쪽동부연에 있다고 기록하고 ~， 충 

정냥한지(핍訂南뺏월) 산천조(山川條)에서 ‘도미진이 동부연에 있으니 속칭 두미(斗앉)라고도 쓴 

다 곧 양근현의 대탄(大빠) 용진(f!'MIl)의 하듀로 그 북안(北뿜)을 도미친(iIt迷훌)이라 부르며 동 

으로 용안역($잦양)을 향해 돌길이 7-8리나 뻗어 있으니” 신라방언에 혼히 왈가의 석로(石뼈)갚 

천(21)이라 하였던 것이다 ’ 라고 하고， 관망조(빼 'jj條)에서는 두마천(斗迷홉)이 부(府)의 북쪽으 

로 23리에 있으니 동서의 양쪽 산이 강을 끼고 벽처렁 마주 섰는데 올풍불풍한 길이 동쪽으로 용 

안역올 가랴키며 험준하게 십여 리를 뻗었는데 옛날에는 두미원(斗$院)이 있었다고 하고 서울의 

목이 되는 요해지지(폈힘之地)이니 신라방언에 불가의 좁은 길을 천(훌)이라 일렀던 것이다’ 라 

고하였다 

윤산조(物i!t條)에서는 금광초(~光후 누런빛의 담배) 액당( 8왜 흰색 사탕) 이어(없m 잉 

이) 즉어(뼈魚， 일명 부어 〈배 퍼〉 용어) 눌이(!에씨 누치) 궐어(없f!A， 지금은 금린어 (iI\웰 O‘〉 

쏘가리) 은구어(짧디 찌 은어)가 도미(않迷)에서 난다고 하였다 

중보문헌바고 산천조에서는 ‘서쪽을 경유하여 마정(il.1/i 마현 남양주시 능내리)을 경유 소천 

(뼈川 소내)올 지나고 두미천과(斗迷훌)과 미용도(t흥원iIt)를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왕산천(王山 

川 왕숙전)올 지나고 또 서쪽으로 흘러 광진OJi tll 광나루)， 송파도(松JlIi i1it) , 삼전도(三태iIl!)가 

되고 왼쪽으로 탄친(짜 11 1) ， 양재천(良거 川)올 지나 독도(쪼닮)， 입구갱(꽤없꾸)을 경유하"1 오른쪽 

으로중랑천(中 il!lI l)을지나한강이 된다‘ 라고하여상류서부터차례로기록하고있다 

그리고 정약용의 아앙강역고(채해떨댔츄)， 위혜고(뺑젠격)에서는 액재의 하남위혜성을 하냥시 

춘궁동에 비정하연서 동쪽으로 높은 산에 의지했다(갯뺑힘훈 동거고악)고 한 것은 광주 고융 

통쪽 검단산을 말한 것이요 서쪽으로 큰 바다에 막혔다(西뼈大째 서조대해)고 한 것은 열수(쩌 

水)가 바다로 들이가는 곳인 행주(行써)어귀를 이른 것이며 남쪽으로 기톰진 틀올 바라본다(펴몇 

r>;ii! 남망옥택)는 고이왕9년 나라 사랍에게 명령하여 벼 밭을 남쪽들에 개간했다는 둔골제(띤섬 

~ 서광주 평야)를 이르며 북쪽으로 한수가 띠블 둘렀다(北깜1찢水 북대한수)합은 도미강(i1itii\ 

江)을 이른 것이다 i 라고 하여 삼국사기 액제본기 제1 온조왕의 하남위헤성 건국셜화 중 북쪽의 

}4) fli써짜훌山川 
35) 도"1천이 도미진 으로부터 10리 가까이 동쪽으료 이이처 있다는 뜻 

.36) 정약용 여유당전서(j‘l!t!i!소샘)3아'g'상역고( j~ 샤에JJP.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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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il4:水)룹 도미진이 위치한 도미강(iIl!싫江)에 비정한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의 기록올 살펴보연 여지도서(옛地뼈암) 전고조(典故條)에서는 1592년 임진년 

(신초25) 7원 왜(양)가 광주를 함락시키자 섭주사(썩써파)박의(朴효)는 소천(Illl川)에서 두미진(斗 

迷r~)으로 도앙하였다 9월 성주사 어득해(1.((쩌~)가 왜와 용진(때t!t)에서 싸워 두미진까지 쫓았 

으나 걸국 패하며 죽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3) 시문에 나타나는 하냥 도미나루 

(1) 샤애집(펀Ilt싸 류성룡) 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삼천리 인데/유악의 깊은 은혜는 사십년 

동안이었네/도미(iIl!迷)에 말을 멈추고 머리릅 돌려 바라보니/종남산 빛은 아직도 그대로 있 

구려 

(2) 택당집 속집(홉호싸 빼앓 이식) 두미호(斗迷뼈)에 배를 대고 두소릉(삼少隊)의 운을 써서 

망경치를옳다 

(3) 중정 남한지(파訂 南ii4찮 홍경모) 

한수(항lñ 고려 말문신)의 도미진(iIl!迷센) 

햇뱅이 움직이니 바랑이 연하고/하늘그링자 멀리 머금으니 가는 윷 한가해/머리를 돌이키며 

삼각산 이별하니딸은 반도 안 되니 나는 마땅히 돌아갈세 

(4) 권우(’f，lJl!l 고려 말 조선초 운신)의 도미진(iIl!迷i.l!) 

산허리 서 라서 리 잔도(俊ilîl가 비꼈는데/가고 또 가다보니 인가로 틀이가네 /하늘은 차고 해 

는 저판고 바람은 부는데/머리 돌이키니 장강에는 불결이 꽃을 짓네 

(5) 박은(朴빼 조선중기 학자)의 두미(斗迷)나루릎 건너며 

배가 두미나루 건너고자 하냐/한 치 나아갔다 두 치 불러가니/바랍이 원망스럽구냐/내 이재 

어쩌 돌아가리 /어여차 멸어라 사공이 가없어라j흰 모래 강돈 곳에 높은 바윗돌/ 협 속에 몇 

올 매니 오도가도뭇 하누나 

(6) 김시습(11빠협 조선 초기 학자 운신)의 도미나루갈 지나며 

도미나루 물은 이끼보다 파란데/관동 가는 길 얼기도 얼구나/둥 뒤에 지팡이 비껴 에고 사랑 돌 

아보지 않네 엠은강그림자속에 부질없이 배회 하네/강붙이며 강에 핀 꽃눈에야흔거리고 

(7) 속 동문선(tii!핑文훌 신용개， 김전l 남곤 퉁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시운집) 

-작별하고 매에 올라 저녁나절에 도미진(iIl!迷i~)에 이르러 뇌우플 만났더니 바로 개어서 달 

맘에 독포()l: nlì)플 지나갔다 

조금 있다 서로 돌아 도미(iIl!迷)에 들어가니 북흥이 휘볼아치고 구릎이 뭉게뭉게 뇌성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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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릉 땅땅 장하구나 빗방울이 차축만하네 

- 선창에 흉로 앉아 유하주(流앓l앤)판 아시며 취중에 대탄(大빠)이 가까워짐도 올랐더니 이욕 

고 알리는 알이 불결하나 없단다 두마(斗迷)와 원세(J'J 찢)에 또 마칭 순풍부니 광풍(光，~) 

을순식간에지나왔구나 

(8) 다산 시문집('N>山옳文맺 정약용) 

-소내에서 배틀타고한양에당도하다 

두미포(斗迷삐ì)라골쩌기에는큰애 많이 매였거나/저물녘에달리다가뱃전쉽게 부서지리 

- 두미협(斗&映)의 고기구경 

수정물결딴 구영김이 뚫린 곳 일천 길 쇠사슬이 가로 쳐저P날씨 추혜 두건에 눈 쌓이고J햇 

살쏘아 고기틀 금빛 비추네 

상협(J:뺏) 

두미(斗逃) 산골짜기 동으로는 터져있고/서쪽 끝 장풍을 퉁에다 지고 있어/만경창파 유리 

알이 갑자기 깨지연서/얼음이 불쑥불쑥 갈고 갈리고 그런다네 

- 4월 23일 두미(斗않)에 배 띄우고 그물질 하였으나/중류에 퉁퉁 띠 그판올 걷어들고 돌아용 

제/모두 빛나는 눈으로 오는 배만 쏘아보았지/이내 그울에 든 걸 다 거둬 높이 들어 올리니/ 

아가미릎 뺑만한 고기는 한 마라도 없고요/불안하여 별벌 떠는 모래무지만 있이라 

2 다른 지역의도미설화 

1) 송파의도미설화 

송파의 도미설화는 하남의 도미설화와 다흔 정으로 도미의 직엽이 옥수이며 도미부인의 이틈이 

아랑인데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는 송파강의 송파나루로 되어있다 

1 939년 문장지에 박종화의 소설 ‘아량의 정조’ 가 실린 이후 소설에서 선생의 내용이 보강되어 

유포왼 것으로 생각되며 하남의 도미나루가 많은 문헌과 지도 동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반떤 

송파냐루의 도미전셜은 구전에 의한 실화로시안 유지되고 있어 객판적 고중이 매우 빈약하며 아 

랑또한 현대에 작멍한 이릅에 불과하여 박종화의 소설에 영향받아구성된 전설로생각왼다 

2) 충남 보령시 오천연의 도미셜화 

충남 보령시 오천연 소성리의 도이설효}는 오천면 소성리에 도미항Gfi 9핸)이 있고 도미부인이 

남핀을 그리던 상시링 (잉LI!!，Il<)이 있으"1 미인도(잊 ^r.~)가 있다는 퉁의 근거윤 들어 도미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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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임을 부각하여 1991 년 ‘보령의 도미설화’ 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고 1992년에는 도미부인의 

정절각w節뼈)올 세웠으며 1994년에는 도미부인의 정절사(피빼해)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도미부부 묘소까지 이장하고 조성하는 퉁 일련의 과정들이 근년에 와시 진 

행되었다 

보령의 도미부인 전셜의 내용은 액제 개로왕 시대에 군용마를 기르는 전마플(댔펀J-1' 청소연 진 

북랴의 넓은 들)에 왕이 자주 출행하였는데 왕이 이곳에 와서 들으니 도미라 하는 옥수 한 사랑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천하일색(天下-ß)이란 말을 듣고 왕은 욕심이 나서 도미의 아내를 빼앗 

으려고 히는 내용올 전개 시켜 도미가 살댄 마을을 도미(뼈뼈)마올 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 도미(휴U 

美)라고 하였는데 그 마을이 도미항(빼종따 오천연 교성리)이고 도미의 아내가 성장한 현재 도미 

항 앞의 그링같이 에쁜 섭올 미인도(美A &1!)라 하며 뒷산은 도미의 아내가 올라가 남편을 생각하 

고 슬피 울었다 하여 현재의 오천연 선립사 앞에 위치한 산용우리를 상사봉(월恩ll<)으로 부르게 

되었다는이야기다 

1983년 이고장의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허준씨가 새로운 지방 전설을 창작하여 만들이 내 내 

고장 보령’ 이라는 책자로 발간한 것이 보령 도미설화의 시작이었다 m 

따라서 지역 역사의 사실성이나 근거에 상관없이 삼국사기 도미셜화와 소설 아랑의 정조에 내 

용을 담은 이야기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를 집필한 허준 씨는 일제강점기 때 고향이 웅천인 역사학자 황의돈(꿇짧敎)씨와 샤울에 

서 가까이 지내연서 그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는데 한번은 도미셜화릎 알려주고 도미설화의 고장 

을 알 수가 없으니 자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여 고향에 내려와 이곳저곳의 지명을 생각해보니 오 

천연 도미항 부근이 딱 맞아 떨어져 이야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고자하는 당시의 시 관계자 및 지역지도자의 호용올 얻어 

시 예산으로 도미셜화지역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숭 더 떠서 2003년에는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 전해오는 성주도씨(파써都~) 정숭묘가 

도미(都뼈)의 묘로 성주도씨 종중에서 받들어 오고 있었는데 그 묘가 임해공단 개발지역으로 펀입 

되기에 이르자 이장(移W)이 불가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주도씨 종중과 보령시가 주축이 되어 

2003년 6월 보령시 오천면 정절사 옆에 이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보령시에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묘 이장에 대한 검토결과 묘의 보령시 이장 안(fH￥ 

횟)이 부결되었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미부인 선양 추진위원회’ 를 조직하여 도미부부묘의 

이장을 강행하여 도미부인 정절사 경내에 지릅 ;111 , 높이 2m의 거대한 액제고분형의 묘를 조성하 

37) 송히순 ，충냥보핑지’상 도미생화의 전개" 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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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이르렀다 

성주도씨 족보에 의하연 도씨의 근원은 한(뼈)나라 무제 때(BCllO)의 제(얘)가 남원(p힘용)의 어 

가(呂짧)가 일으킨 반란을 복파장군(!;kill(將i!i )이 되어 여가를 사로잡은 공으로 입채후(빼장{Il;)에 

봉해지띤서 도씨(뼈fI:)의 성(姓)을 사성(Ig함)받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후손 도조(都뼈)가 고 

구허로 건너와 유리왕(P없뼈王)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착한 이후 백재 개루왕 때 재상이던 미(빼) 

신라 진흥왕 때 도도(뻐刀) 동으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개국에 공을 세운 도진(뼈때)이 성산부원 

군(꼬山따院君)에 용해지므호 성주도씨의 관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이렇듯 세계가 오래되고 불분명합으로 미루어 당초의 분묘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보령A로 이장할 때 유물과 유구가 없이 관속에 도미부부의 이릎을 돌로 새겨 넣었 

다는 보령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감안하더라도 진해시 청안동 소간산에 있었던 묘는 도미의 실 

제 묘라기보다는 도미의 신분이 액제의 펀호소민(빼戶 '1、民)’ 에서 ‘벼슬하는 조사(때土)’ 로 연화 

한 조선 영조시대에 중간(피궤)된 상강행실도 발간 이후에 성주도씨 문중에샤 초혼장(해했~)으호 

모셨던 묘가 아닌가 생각된다 >>, 

이렇듯 보령의 도미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거나 지역의 전통적 전래 설화이기보다는 지 

역 홍보를 위한 창작 설화로 밝혀졌다 따라서 보령 도미성화의 지역적 사실성은 검토의 대상이 되 

지않는것이다 

3) 진해시 청안동의 도미설화 

전술한 도미의 무덩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진해시 청안통에 있었는데 묘비에는 ‘백제정숭 도 

미지묘 배 정열부인(百힘政@都뼈之꿇~è j!t ~1夫 A)' 이라는 묘비가 함께 있었다 지금은 충냥 보령 

의 도미부인 정절사(영節해) 옆으로 천장(않~)되었다 

이곳의 설효}는 도미와 도미부인이 우연히 상륙한 성이 천성도(씨城입)인데 천성도와 같은 음을 

가진 천성(天城)마을이 주변에 있는데 이 마을은 부산광역시 천가동(天 1m洞) 천성(天城)"~을로 가 

덕도(게l찮과)내에 있는 섭마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웅진현(fi!lJl I 양)에 딸린 섭인데 천생(天城)은 이 섭 냥서쪽에 있는 왜구(생 

앓) 방이기지로서 천성진(天城훌)이라고 부흔 때가 있으며 단지 천성이라는 한글 음이 같을 따픔 

이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방명한 고구려의 산산(융山)이 경남 김해시 대통띤 초정리 낙동강 변에 있는 

‘마산(찌山)’ 을 모습이 마늘 닮았다 하여 ‘마늘 산’ 이라고 속칭하던 것을 한자로 훈차표기(訓바꿇 

38) 일신각 ，힌국인의 족북J ， I 985 
39) 써，*lI' 시쳐1 없이의관이나지앙위애퉁용넣고장사지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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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하여 산산(흉山)이라고 부르고 마늘의 머리글자만 가지고 ‘마산’ 이라 한 것을 한자로 D낸(펀 

山)으로 쓰게 왼 것으로 추정하는 동 도미설화와의 유사점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나 <0， 원전의 액제 

도성부근의 지역과 상충(相術)되고 무덩이 있었던 지역과 산산(융山)은 동북으로 약 30km 천성도 

는 약 5knσ} 떨어지는 퉁 지나친 견강부회(종랩附션)‘”의 설화잉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v 도미부인이 기지(機智)로 탈출한 백제도성(百濟都城)은 
어디인가 

1 도미설화의사실성 

도미설효}는 실회플 바탕으로 기록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심국사기 열진에 수록된 열전의 제목은 김유신부터 을지문덕 궁예 전훤에 이르기 까지 모두 50 

편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열전 제5에 수록된 고구려의 ‘일우(품友) 유유(쇄由)’ 전이 두 사랑을 함 

께 다루었기 때문에 총 51명이 왼다 그리고 열전의 주인공응 모두 실존인물을 대상A로 실제 있 

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열전의 수록 옥적이 영장 충신 열녀 둥의 강동적 사실올 수 

록함으호서 전체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자하여 기록한 것이다 

도미설화도 군주(휠王)의 선정(땀政)과 부녀의 정절(J'j節)올 강조하는 열녀(찌女)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발간 당시 고려의 열녀표상으로 도미부인을 선택하였던 것인데 삼 

국사기 발간 때까지 구전으로만 전하여 전숭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도마설화에서 고구려의 간첩 도립의 기록이나 중심인물인 개로왕의 무능과 어 리석음을 

폭로하고 한성백제를 상실하게 한 직접적 이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 발간당시 사서(史 

딴)의 기록올 원용하여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해히는 견해가 있으며씨그 사서의 원전을 704년(성덕 

왕 3년) 한산주 도독(당시에는 총관)에 임명되었던 신라의 성골 출신이연샤 화량 기운으로 신라의 

사학자인 김대문(金大r，1J)이 집펼한 한산기(뼈山記)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 삼국사기 말칸당시까 

40) ，도미정숭무업에 대한고창J ， 2009(도미성화학술대회，하납문화원) 
41) 훌쟁써8 이치에 잊지 않는 말올 억지로 끌어 장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욕 항융 비유항 
42) 이도학 ，한성알 옹진시대 백제왕위계숭과 앙권의 생격. 2W7 
이도화 ，한국사연구J ， 15S5 

이도학 ，선사와고대J ， 27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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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전하고 있었음에 타당성이 안정되며 부언하며 김대문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한산주는 약 

500"1 년간 액제의 도성이 소재한 지역이므로 백제왕의 학정을 부각시킹무로서 액제왕실의 향수 

른 단절하고 신라에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두고 당시 한산주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도미 

의 실제이야기를 한산기(않 IlJ記)에 수록하였올 것으로 밍이져 설화의 사실성을 객관화 시켜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틀이와서는 성리학적 강상윤리(뼈힘倫탱)릎 보급하는데 효열(쐐)의 좋은 소재로 

채택되었고 각종문헌에 여러 사례로 다투어 기재됨으로서 오늘날까지 전숭되기에 이른 것이며 이 

에 연숭하여 춘향전과 같은 문학적 소재로도 널리 환용되었음을 강안할 때 도미전(빼뼈빼)이 역사 

적 사실성에 바땅 한 전기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도미부인의 탈출 정황 

설화의 내용으로 보아 21대 근개루왕인 개로왕시대의 사건올 4대 개루왕시대의 이야기로 잘못 

기재하고 있음은 전술하였으며 도미나루가 하남시의 검단산 아래 창우동에 있는 나루라는 것은 

각종 문헌과 지역 전설 및 경기대학교의 현지 실태조사결과 구축물과 유구 퉁이 확인됨으로서 입 

중되었다” 그러면당시 백제도성이 어디에 위치하고있었기에 도마부인이 하남의 도이나루로도 

망을았을까히는문제이다 

그러면 풍납동토성과하남 춘궁동 두 곳을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 

1 ) 상황의 황급성 

도미부인은 개로왕의 강제겁달올 모면하그l자 기지를 발휘하여 도성올 빠져나옹 상황이기 때문 

에 되도록이면 빨리 안전하게 멸러 갈 수 있는 방볍을 모색 하였을 것이다 

그 방엔 중 가장언저 떠 올린 것이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가고자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단시간 내에 우신 찾아갈 곳은 제일 가끼운 냐루터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대로 보연 개로왕의 행동으로 보아 저녁녘일 경우가 가장 높은데 아마도 암을 도와 뱃길로 

!달출을 시도하려 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창우리 나루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뱃길올 이용하는 사랍이 많은 나루터였기 때운 

에 그곳에 가연 나풋배가 있올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곳유로 간 것이다 

43) 이도학， r~J기의 세'11 ， 허구흉 몽하여 되실아난 개로앙"J ， I 9'J6 
이도학，꿈에 당긴 한국 고내사노트(상시， 일지사 

44) 하냥 도미나루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대학교 악용판 조사보고 총서 4집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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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풍납토성에서 나왔다면 부근의 나루터 중 하류 쪽의 나루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향하였 

을것이다 

어차피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7}Jl자 하였으면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하류 쪽으로 가야 시간 

이 단축되기 때운에 2-30리 길을 걸이서 하남의 도미나루까지 오려연 시간이 오래 걸렬 뿐만 아니 

라 애를 타고 다시 하류인 용납동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가。t하기 때문에 공연히 힘들이고 시간 허 

비하는 일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도성응하남시 춘궁통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도성에서 나추터까지의 거리와 시간 

하남의 도성에서 창우리 도미냐루까지의 거리는 약 4km, 그러나 풍납토성에서의 거리는 12km이 

상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의 도로는 지금보다 더 얼었을 것이다 ) 

나루터 까지는 어차피 걸어서 갔을 터이므로 하남도성에서 약 40분 흉납토성에서는 3시간 이상 

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올 허비하며 밥길을 달려갈 이유가 없다 

특히 감시를 피하여 도망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다르다 

만약강옥에서 탈출한상황이라면 시간보다는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의 명제가 된다 

따라서 그럴 때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을 우회하여 갈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인척이 있다면 그곳에 옴올 의닥하기 위해서도 먼 길을 돌아서 갈수는 있다 

그러나 도미부인은 왕과의 약속에서 며칠 후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궁을 나섰기 때문에 누가 추 

격하거나 감시받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안 도미부인 마음속에만 탈출할 의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니 태연히 행동하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할 정황이 아니고 빨리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먼 곳으로 갈 

이유는 없어 당시의 도성은 하남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하남의 도성소재 당위성 

1) 하남애 백제도성이 있었던 이유 

(1) 하납위혜성(페南씬랩城)과 한성(않城)은 한산(演山)에 있었고 한산응 하남(河南市)에 있다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시조 옹조왕(6CI8)조에 ‘마침내 한산(앉山)에 이르러 부아악(ß 

兒많)에 올라 살안한 땅을 둘러보았다 열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 

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하남위혜생에 도읍하였다고 하여 한산(펴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 이강엄 



있고 옹조왕13년(Bc6) ‘가올 7월에 한산아래(야山下)에 목책을 세우고 위혜성의 백성틀을 옮기고 

용조 14년(BC5) 옴 정월에 수도를 옮겼다 1 고 하였으며 옹조왕25년(7) 용 2월에 한성(i윷城)의 인 

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하였고 근초고왕26년(37 1 ) ‘도융을 한산(iili 山)으로 옮겼다 ’ 라고 하 

여 백제의 도읍이 한산을 떠난 때가 없었다 그러연 한산은 지금 이디에 있는 산이라는 것인가 

하남에는 많은 절터가 있는데 대략 열거하면 동사(同， 쩌츄)， 친왕사(天王츄)， 약정사(옛井휴)， 

자화사(옆化츄)， 신복선사(j뼈낀쩌츄) ， 용수사(짧水츄)， 선법사(쩌法츄)， 법화사(훌짧츄) ， 도미사(iJJ! 

11츄)， 서양사(상사창동 생골) ， 계두사， 여가산절 ， 엉굴절， 사악골절， 검단산절 둥 상당히 많으며 

이들 중 약정사(聚井츄)， 신복선사(j$텀행좋)， 봉수사($水츄)는 1530년(중총25)에 발간된 신중동 

국여지숭랑(新여짜國與地%얄)， 광주목(廣싸|썼)， 불우조(佛宇條)에서 모두 한산(뺏山)에 있다고 

명기하고있다 

‘약정사 재한산(옛井좋tEi싸山)’ 이라 하에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 1 하였고l 신복신사 구재한산 

(때l암해츄없在않山)’ 이라 하여 ‘신복신사는 한산에 함께 있다 ’ 하였으며 ‘용수사 구재한산(쌍水 

츄jJq또싸山)’ 이라 하여 ‘홍수시는 한산에 함께 있다 ’ 라고 사찰의 소재지를 벙기하고 있는데 이 

세 사활 모두 근자에 영문기와 출토 둥으로 모두 하남시(폐i힘市)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연 한산(漢山)은 하남시(페펴市)에 있는 산이 명백하나 한성액제(*i城百힘)의 도성(뻐城) 

이 한산(않山)에 있었다 합은 ‘한성액제의 도성이 하납시(i띠南市)에 있다’ 는 말이다 

펼자는 한성백제 시대의 한산을 현재 남한산에서 하남시를 양쪽으로 병흥처럽 삼태기 또는 말 

굽형태로 두르고 있는 U자(字)헝의 커다란 산 전체를 한산으로 지칭한다 

이는 이러한 U자형의 산에 유적 유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안에 광주의 

치소(治所)인 광주관야(않州官쩌)가 있었으며 이는 백제 초기부터 1626년(인조4) 남한산성으로 판 

아가 이전하기까지 약 1“4년(1626+ 1 8)통안 엣 광주(/웠州)의 중심도시에샤 벗이난 때가 없었다 

따라서 한산(iili山)이 소재한 고을이기 때문에 한산주(않山州)가 되었고 한산주의 진산은 인근의 

경단산이며 광주향교가하남시에 있음도그까닭이다 

옛 팡주의 관이논냥한산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산이 있는현재 하남시 춘궁동에 존재 하였다 

그리고 이성산성(二앞띠城) 3차 발룰시 산성내의 제1저수지에샤 출토된 목간(木fI1j)에 ‘무진년 

정월십육일 붕 남한성 도사(iX辰 'F正月 +六 日 朋南써城i/'d!ë)’ ‘’ 라는 묵샤명문(짧양n月文)은 도사 

(값삐)라는 관직병으로 보아”고구려나 통일신라시대의 목간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목간이 출토된 

위치가 저수지 바닥에서부터 1m위의 쌓인 토사 속임을 상기할 때 토사가 1m까지 쌓이는 기간과 

45) 하냥역사박물판 ，하냥의 원내신J ，2OO4 
46) 하냥역사빅않관 ，.하냥의 운회유산~， 2004 ，pCß- 1l 7 

47) i!t l~ 삼국시대에 확장왼 지방의 영토쯤 용치하기 위하여 중앙어 서 마견하언 지앙판 (네이버 국어사전) 

하남의 도미냐루가 시사(示맺)히는 백제도성(百헤뼈城) 91 



저수지를 시용할 때의 수시로 준설하는 관리 작업이 병행되었음올 감안 할 때 산성(山城)이냐 저 

수지의 조성연대는 훨씬 그 이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영문내용이 이성산성은 남한성(南淡 

城) 또는 한생(홉城)으로 불리었다는 방중(修짧)으로 이 산성이 한산(i핫山)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 

므로 이곳이 한산(파山)이었음을 간접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제가 현재의 하납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도시가 형성된 것이요 그 도시가 

유지 되었기에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 까지 지역중심도시를 이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풍납토성이 도융이었으면 당연히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을 것인데 용납토성은 엣 광 

주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가 한 번도 없고 연방 한촌으로 있었기에 도시 발전 과정을 상기해 보 

아도 한성백제가 하남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2) 하남 춘궁동에는 ‘궁안(판씨) 둥 마을이륨이 현재까지 풍용되고 있다 

하냥시에 백제궁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춘궁동에는 지금도 궁안(宮內)이라는 지명이 널리 사 

용되고 있는데 현재 춘궁동(春훌얘)의 지명도 훈장리(영R및)와 궁내리(’김씨및)가 합성되이 생긴 

이름이며 백제시대에 처음축조“된 이성산성(二뿜山城)은 춘궁동에 소재하며 춘궁동을 중심으로 

한 부근지역을 ‘고골(古州)’ 이라고 하여 옛 고을’ 이리는 지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하사창동(下司강洞)은 콜말(州村)이라고 부르는데 ‘고을 마을’ 에샤 유래왼 지영이라고 보고 있다 

β) 백제 개로왕 시대의 기록인 연하수언(앓河벼명)과 숭산(채山)응 하납에서만 고증이 가능하다 

삼국사기 권제 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조(앓떠王條)에 통왕(同王)2 1 년 연히수인 자사성지동 지 

숭산지북(*~河해맹Ei lt城之짜至썽山之北)’ 이라고 하여 ‘강을 따라 둑을 세워 사성 동쪽에서부터 

숭산 북쪽까지 이르게 하였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 제땅은 고구려의 첩자 도립(i!î쩨)이라는 숭려 

가 장기와 바둑으로 개로왕에 접근하여 액제의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원성올 사 국력을 약화 

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개로왕에게 제시한 네 가지 국책사업이 성곽정비사업 , 왕궁신개축사업， 선 

왕의능침조성사업，제방축초사업인데그마지막사업인 강을따라제방올쌓는(I~河해맴Y 공사 

의 이유를 ‘액성지옥려루괴어하류(百姓之몽않야맺於페流Y 라 하여 ‘ 백성들의 가옥과 농막은 빈 

번히 강물에 허물어지니’ 로 매년 홍수를 방지히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연 사성(양城)동쪽에서 숭산(쌓山)북쪽 까지라연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곳은 하남시 강변마을 망월동의 ’장수동 마을’ 에서 검단산 강가까지를 이르는 말이다 

사성이 있었던 마을은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치 장수동 마을로 비정히는 까닭은 마을부근에 j뱅 

48) 최옹용 ，고고학과문헌오로온한성시대 백저 J ， Zû l l(이성산성에판한학술대회，하냥운화원l 
싱정보， tol성산성 축조기법에 대한 고~，， 2011(이생산성에 관한 회냥대회 1 하냥문화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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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 라는 포구가 있고 그 포구를 중심으로 그곳에 토성을 쌓았던 흔적이 완연한 구풍이 있으니찌즉 

한문으로 하연 사포(양에ìl로 되며 또 장수동 마을 이름을 ι70년대 까지만 하여도 ’장수구렁이‘ 라 

호칭하였는데 이는 ‘장사구렁이’ 에서 와전된 것으로 본다 

장사(!>t뾰)는 긴 뱀’ 또는 ‘큰뱅’ 이라는 뭇이니 즉 ‘구멍이’ 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는 장사 

(-Rκ)마을로 부르다가 구렁이라는 말이 더 따라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연 축구(짧행)’ 를 촉구차다’ 고 한다거나 역전(.'힘~)’ 을 역전앞’ 으로 부르는 경우와 

같다고할것이다 

한편 뱅개(!t빼)를 두르고 있던 토성(土城)의 모양이 뱅개를 중심으로 큰 구렁이가 퉁글게 따리 

플 블고 있는 모양을 연상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동 마을에 살았던 지인에 의하면 5-60년 전만하여도 현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남쪽 

길이 기다란 제방(둑)이었다 한다 ” 
특히 연히수언(隊i꾀댐j않)의 축성옥적이 홍수방지인 만콩 홍수가 걱정이 없는 지역은 둑을 쌓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 성(城) 같으면 망월동 구산(~山)으로부터 축성 하였을 것이나 구산으로부터 

사성까지의 거리는 약 3-400111로 같은 한강변이라도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홍수의 위험이 없으 

으로 재방을 쌓지 않고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사생 동쪽부터 둑을 축조하 

게되었던것이다 

따라서 용납토성근처에서 검단산까지 연히수언을 축성하였다고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구역 한강변에는 산도 있고 전혀 홍수와 상관없는 고지대인 구앙서원 부근에도 연하수언올 축성하 

였다는 이야기로 이는 축성목적을 도외시한 군사적 방어성으로 착각하여 제시된 주장에 불과하다 

한펀 당시의 연하수언(1)，페뼈뼈)이 조선후기의 지도에 연하언(핸河맴)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1725년 여지대전도의 광주부도u용州}암~)를 비롯한 1735년 해동여지도의 광주부도， 1767년 1776 

년 사이에 발간된 광여도의 광주부도， 1 8세기 중엽 경기도지도의 광주부도， 1 8세기 중엽 여지도의 

광주부도 동에서 백제시대 연하수언(il<河댐맹) 축조구간(찢않렐 1:11)인 하남의 장수동마을(!t城)에 

서 검단산(쌓山) 구간에 연하언Giliì可Jj!()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조선후기까지도 연하수 

언의 벙맥이 이어져 왔음올 입중하고 있으며 풍납토성에서 장수흉마올 구간에는 표시되어 있는 

곳이한군데도없다 

그리고 검단산(현꺼山)올 숭산(쌓山)으로 보는 이유는 검단산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제단이 있 

는 큰 산’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옹초왕 원년(8C18) 5월에 동병왕의 사당인 동명묘(짜明뼈)가 

세워졌던 산유로 지목합에 무리가 없으며 동영묘제단을 발견하였다는 학자가 있고 전술한 백제의 

49) 중앙(lRMô) 구민회O:UHt) 냥한비사(얘l‘li$Jt)， 1956, p25 
50) 장혜자씨의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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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숭 집단선사의 이름을 차용하여 검단산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광주의 진산(없山 혹은 

조山)으로 임금의 사냥터로 사용되고 그 사냥을 기우의 방편으로 시행히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아 

래에는 나라의 기우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4) 하납시에는 도성근처에 대형 사잘이 있었다 

액제는 침류왕 원년(쟁4) 가올 7월에 진(쯤)냐라를 거쳐 들어온 호숭(왜염 서 역의 숭려) 마라난 

타(앤앓liII야)로부터 불교가 전숭된 이후 침류왕2년(385) 봄 2월에는 한산에 가랑을 창건하고 숭려 

열 명에게 도첩(1요없 숭려의 신분증명서)을 주었으며 그 후 나라에샤 불교를 육생하여 많은 숭려 

들이 일본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 일본사찰건립의 주역을 담당하였는데 그러연 도성 근처에는 신 

라나 일본처럽 왕실에서 운영하는 대사창이 있어야 하는데 하남에는 액제시대의 사찰로 추정되는 

두개의 큰 절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춘궁동 통사지(쩌츄址)로 2010년 8웰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재 대관 

사적’ 제1권’” 에서 발굴된 액제 토기 및 와펀 퉁을 근거로 액제시대 사활의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경주 황룡사에 필적할 규모를 가졌던 사창로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이생산성 

(二표山城) 정남향 약 lkm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하사창동의 천왕사지(天王츄址)로 2천 에 핑을 상회하는 대사찰로 이곳에서는 중앙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불(짧佛)인 출궁리 철조여래좌상(春宮里짧造ku*쏘 

íU1)이 있었던 절터이며 석가모니 진신 사리를 소장하였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천왕사지는 교산동 건물지(校山뼈뾰뺑lJi:)의 정냥향 약 l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 

(有f'I)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친왕사의 발굴이 더 진행되연 3백HJO년대의 백제시대 사찰로 확인될 

가놓성이 짙은사찰로 말려지고 있다 

현재 교산동 건물지는 백재왕궁지(百%王힐址)설과 객사(홈쏠)설이 상충되고 있다 

광주객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것인데 다른 인근지역에서도 같은 명문 

기와가 출토되어 혼동을 주고 있다 

또한 건울지 발굴결과 옹올시설이 없으며 객사로서는 너무 크고 관아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 

며 아홉 번이나 중건한 흔적이 있는 퉁 왕궁지(王홉址)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풍납토성이 백제도성이 아닌 이유 

(1) 종합적 방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도성이다 

51) p324-329문화재 판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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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도성(都城)을 정 할 때는 나라가 외칭으로부터 위급할 때 어떻게 대치가 가능하다는 빛 

가지 방이와 퇴로설정은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용납동 토성은 한강이 해자의 역할을 하여주는 이점도 있으나 일단 망이선이 뚫렸옴 징 

우 대치가 매우 어려운 치영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도성은 대게 자연적 산의 배치를 올타리로 삼고 퇴로역시 산융 용하여 연결됨이 상식인 

데 용납토성은 평지성('FJi!!城)으로 포위와 공격당하기 쉬운 허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연 지대가 낮아 상습척 홍수지역이며 풍납(없빼)이라는 말처럼 북서풍이 세차게 들이치는 바 

람맞이 땅으로도성으로사용하기에는 매우부척절한지역이다 

이는 백제의 유입경로틀살펴보아도쉽게 알수 있다 

액제는 고구려릎 건국한 주용의 세력과 결멸하고 냥하한 부여 계풍의 나라이다 

고구려의 졸본성(후本뼈)인 오녀산성(五女山뼈) 그리고 환도산성(;.4.빼山댔) ， 국내성(團內댔) 그 

리고 액제가 475년 한성시대륜 고구려와의 패전으로 마감하고 그 후 옹진성(뼈ïlt城 공주)， 사비 

생(빼泌댔 부여) 퉁지로 천도하였는데 열거한 모든 도성은 산에 의지하여 있다 

이러한 북방민족의 망이이념이 충실한 도생산정 생향에 "1추이 흥남토성은 너무도 허술하기 싹 

이 없는 평지에 고립된 작은 성으로 고대국가의 도성선택의 일반성에서 크게 빗이난 허약성을 내 

포하고있다 

(2) 풍납토성은 주변에 산이 아예 없고 한산으로 지칭되는 남한산(뼈 ìlfil]J)과 금암산(í/l岩山)및 

객산(종山) 퉁이 보이지 않고 숭산(삶山)으로 지칭되는 겁단산도 판 수 없이 이들 산과 연판된 액 

지1사윤 플어나가기 난감한 성이다 

β) 풍납토성 주변에는 하남과 달리 삼국시대는 를흔 그 이후의 사첼도 발진하기 지난하며 득히 

대행 사찰지가 없다는 것은 도생의 존채를 의싱받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4) 풍납토성 하나륜 가지고 고구려 군사 3만 대군이 7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하여 함락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옥이다 

475년 기을 9웰에 고구러 장수왕은 3반 대군올 이끌고 백제의 한성(빼城)용 공격하여 개로왕옹 

사로잡아 아차성(阿且城)아래로 끌고 가 죽였다 고 하였는데 일본서기([1 本얀紀)14 유라쿠(와빼 

재위 456-479)천황 20년 조(條)에는 액제기(8빼記)릎 인용하여 ‘개로왕 을묘년 겨울에 박(’8 개 

라는 뭇으로 적국의 왕인 장수왕올 지칭)의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올 7일 밤낮 동안 공격해 왕성 

이 함락되고마침내 위헤성을 앓었으며 국왕 및 대후 왕자퉁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고 기록하 

고 있는데 과연 3만 대군이 명지의 작은 성에 깔과한 풍납토성을 7일 l삼낮으로 공격할 대상이 되 

었겠는가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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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는 야무래도 당시의 도성이 하남의 이성산성(二포山城)처 럼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일 것이 

라는생각을떨쳐버릴수없다 

(5) 왕성이라연 왕궁지(王흠址)가 있어야 하는데 용납토성에는 왕궁지와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왕이 수액 년 거처하였다연 성안는 반드시 왕궁지가 있어야 한다 

왕궁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춧돌인데 주춧돌 없는 왕궁을 그것도 건축슐에 있어서는 삼국 중 가 

장 알달한 백제가주춧돌 하나 없는 왕성을 가지고 있었다연 이해가 가겠는가? 

(6)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고 옹조왕이 한강 서북쪽에 쌓은 다용도 성(城)으로 용이 타당하다 

심국사기 권세23 백제본기 제1 시조 용조왕 14년(BC5)조(條) 꼼 정원에 수도를 옮기고(한산 아 

래에) 가을 7훨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 주민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고하였고 

용조왕 43년(25) 가을 9월에큰기러기 1백여 마리가생궁에모여들었는데 일자(8 챔)"' 가말하기 

틀 기러기는 액성의 형상이니 장차 얼리서부터 와서 의탁하는 사합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 

다 겨울 10월에 납옥저(南&펴)의 구파해<VL~때￥) 퉁 20여 가(家)가 부양(쯤영)으로 와서 정성을 

바쳐 복총해 오니 왕이 받아들여 한산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나 언저 온조왕 14년에 한강 서북쪽에 쌓은 성은 한강 서북쪽이라 하였으니 한 

강의 어디룹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너무 녕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지는 그해 1월에 한산 아래(않山下)로 수도블 옮겨 왔으므로 옮긴 수도(한산)의 위치 

에서 보았을 때 한강가의 서북쪽을뭇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정확히 하남에서 보아 풍납토성은 서북쪽이 된다 현재 풍납토성에서 서북쪽의 한강가 

의 성으로 민가룡 나누이 살만한 정도의 성이 존재 히는가? 

잘 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온조왕 43년 납옹저(南*뼈)에서 귀순한 20여 가구의 액성을 한산 

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고하여 그 기준정을 도성이 소재한 한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연 한산의 서쪽이연 어디일까 그것은 풍납토성을 떠올혈 수 있다 

그들올 받아들임에 있어 확실한 성향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도성(都城)에 두는 것 보 

다는 도성과 그리 멀지 않은 풍납토성에 살게 하는 것이 왕실의 신변보호에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용납토성은 온조왕 14년에 한강 서북쪽에 축조한 군사와 민생과 왕릉보호를 위한 복합 

용도의 성이라고생각된다 

52) D 'l'i 상국시대에날의길흉융정지거나천문관용융암아보언완리 (네이이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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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도미설화는삼국사기 열전의 50연설화중액채인은단세면에안수록되이 있으며，계액，혹치상 

지，도미가그전부이다 

도미는 백제 개루왕 시대의 인물을 소개하여 놓고 내용은 개로왕시대휠 배정으로 전개하였다 

삼국사기 액제본기에서는 개로왕을 근개루왕 이라고도 하였는데 개로왕 2 1년 기록에서 숭려 도 

립과의 내용에서 ‘백재왕 근개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다’ 로 기재함으로서 개로왕과 근개루 

왕을함께사용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도미실화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천성도(싸城닮)와 산산(강山)동의 지영올 제4대왕 

개루왕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제21대 개로왕의 성향 퉁을 반영한 성화라고 판단하여 개로왕 

시대의 글로규정하였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우연히 만난 천성도(싸댔1;:')륜 여러 사료릎 찾아 지금의 오두산성(I'WiiJJ뼈) 

으로 비정하였으며 고구려로 망영한 산산(융山)은 교하군에서 그리 띨지 않옹 지금의 파주시와 교 

양시 근처의 지역으로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하군의 영현(속현)인 산산현 역시 지역용솔과 행정면의 냉령하달의 옥척을 감안하연 주 

변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여 산산현이 덕원 원산 부근지역이라는 것에 대해 기록상의 하자원 

재기하였다 

한연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터는 여러 운헌과 지리도 현지실태조사시 둥을 재시하며 하남의 창 

우동에 소재한 도미나루가 유일한 곳으로 다른 지역 성화의 비현실적임올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미셜화는 액제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규정하였다 도미설화가 사싣임 

을 전제로 할 때 도마부인이 탈출한 액제도성온 당시의 사건상황으로 볼 때 하남시 춘궁동의 백재 

도성일 수밖에 없음융 사헤를 들어 정리하였다 

또한 도미설화 이외에도 하남에 백제도성이 존재하는 당위성과 풍납토성의 도성존재의 허약성 

윤재시하였다 

그리고 도미나루의 주변 상황을 연구하연서 현재 사학계의 중심이콩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하 

남의 한성백제 존재 실은 반드시 희귀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하남지역이 풍납토성보다 연구할 소재냐 발굴자원이 무궁하며 일찍이 하냥을 액제의 중 

싱도성으로 설파한 다산 정약용이나 중정 홍경모 둥 선화(光낼)들의 안옥이 더 믿음의 무게용 더 

하기 때문이며 이를 기대케 히는 것이 역시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기에 반드시 후학(後쟁)들이 

하남의 도미나루가 시사{示뺏)하는 액제도성(百빼뼈빼) 97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당보하기 때문이다 

이 작옹 글이 진실을 밝히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고 하남을 사랑하는 회망의 빛과 소금이 되 

기를희망한다 

98 이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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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냥양주 역사박물판 불교문화 코너에는 냥양주시 여러 문화재 총 72정 중 유일한 보물， 용선사 대 

종에 대한다양한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물종 대형 사인물， 대종에 새겨진 명문(il!文)탁본， 종영문 해석 글 둥이다 

세조왕이 흉서(똥i!!í)한지 544년1 용선사가 세조의 광풍(光隊)원찰로 창건되고， 대종을 함께 주 

성 여|불올올린지도 543년이란 세월이 흩렀다 더욱이 2011 년 10월 3일 봉선사에서 새로운 범종올 

주성 일상 예불용으로 타종하게 되자 귀중한 보윤종은 이제 묵은종， 어미종이 되어 뒷자리 종루로 

옮겨져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 영겁의 세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즈응하여 보물종 대종에 대한 주성(짜成)역사와 종의 특정， 종에 새겨진 명문올 해석 이해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새조의 숭하로 광풍이 조영되고 봉선사와 보윤 대종은 1469년 세조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한 원찰로 지어지고 주초되이 지금에 이르고 있게 되었으으로 언저 세조의 숭하와 

광룡 조영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다 

1 서l조(Il!:祖)의 숭하 

지117대 세조는 1417년(태종17) 9월 세종과 소현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1453년(단 

종1 ) 계유정란으로 권력을 잡고 2년 뒤 1445년 어린왕 단종올 상왕으로 앉히고 왕위에 오른다 

1468년 9월 피부병 퉁 "1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죽음을 예견한 왕옹 왕세자(예종)에게 왕위휠 불 

려주고 그 이플 날 수강궁에서 숭하하니 재위 13년 3개월 보령 ;2세이었다 

세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도 세간에 앵팽하다 과연 세조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죽 

인 냉혹한 야심가 인가， 아니연 실추왼 왕권을 강화하여 조선의 국기틀 튼튼하게 했던 부국강병의 

군주인가를 

102 엄중요 



2 예종(찜宗)의 광릉(光없)조영 

1468년 9월 8일 왕위에 오른 예종은 대행대왕의 국장을 하교하니 즉시 빈전(쩡없)도감 국장(園 

~)도감 산릉(山隊)도감이 설치되고， 9월 25일 의정부에 영하여 세조의 생전 행적치적에 걸맞는 

묘호， 시호， 능호， 혼전을 정하도록 하니 정숭 육조의 참판이상 춘추관 예문판 퉁이 의롱하여 다음 

과같이정한다 

묘호(뼈했) 세죄빨祖) 

시호압했l 혀|장승진치|도 열운 영무지덕 융공성신영예 홈숙인효 

(!!:ltil<天U '!11文 훗M!t 앙~ .. 明톨 었1It:총) 

능회~~) 굉릉{光앉) 

혼전(했i1) 영장젠*률뼈 

10월 2일 남양주 풍양행궁(엎뱅行홉)에 예종이 친히거동 행장을 갖추고 놓자리 산세를 살피니 

영당이므로 광릉 릉지로 확정 짓고 국장올 마친다 

세조는 평소 역대 왕릉 초영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고， 특히 능침의 석실 1 석곽， 병풍석을 만 

틀어 설치하는데 인명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여 다음과강은 유훈을 냥긴다 

사욕속후 를실석실 석픽tø짧휩5 끼웠石호 15m) 즉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픽을 마련하지 

말라 

r조선왕조실록" 예증실록， 1권，즉위년(1468 rt子)9Jl 17B(쫓西) 

이에 따라 1468년 11월 28일 서거한지 80일 반에 초선 최초의 회격(J:ii.隔) 다짐(석회3 ， 황토1 ， 서1 

사1 을 느릅나무 껍질을 끓인 물로 버무림) 왕릉이 조영된다 

3. 정회왕후(貞왔王)i'i)숭하와동원이강릉(同原월l쩌짧) 조영 

정회왕후는 1 4 1 8년(태종18) 영의정 윤번의 딸로 태어났으며， 1428년(세종10) 세조와 가례를 올 

리고세조가왕위에오르자왕비가된다 8대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숭하하니 정회왕후는의경세 

자의 둘째 아들인 자잃f군(성종)을 후사(後빼)지영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고 13세인 이린성종(成 

宗)을 대 리 7년간수렴청정올한다 이는조선 최초의수협청정의기록이 되며，정회왕후는세조서 

거 후 1 5년 뒤인 66세 되던 해 1482년(성종14) 3월 20일 온양행궁에서 요양 중 숭하하니 다시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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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대문 밖 영순군 집에 빈전이 마련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해 6월 12일 

72일 반에 광릉동쪽언덕에 장샤지내니 조선 최초의 동원이강풍(同따갱!히隊)이 조영된다 

4 세조의 원찰이었던봉선사(泰先춤)는어떤절인가? 

봉선사는 남양주시 진접융 부평리 운악산 기숨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이며， 969 

년(고려 광총21) 법인국사 단문(法A탱師뀔文)에 의하여 창건 되었다하며， 절 이름은 운악사(쫓동 

츄)이었다 

1469년(에종1)에 예종이 절을 다시 세우고 절 이름을 용선사라 바꾸고 현재 보물종인 대종도 합 

께 만들어 달고 선왕 세조의 놓칩을 수호하는 원찰(廠11)로 하였으나， 봉선사는 불행히도 나라의 

큰 난리가 일이날 때 마다 시우(츄추)가 전소되는 전효}를 입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큰스님들의 불 

싱 용덕으로 대사찰이 복원되었다 

15없년(신조2히 잉진왜린으로 전소된 사찰을 주지 닝헤대^I(AIjM大뼈기 중수 

1637년(인조15) 영자호린 때 소실된 시우를 주지 께민선새li\'1iI:1'I뼈)가 중건 

1951년 3월 6일효택전쟁으로페허가된설을능허(훗양j，운경(힐뼈，운허(1iIJI:)，월운(Jl~메스님에의해 

지금의 옹신사로복원하였다 

지정문화재5집) 몽선사대증(보를 397회 

몽선사 패울 (유형문화재 165회 

목조울죄냉(문회재 자료 163회 

선사 칠성도 (문화재 자료 164호) 

독성도 (운회재 자료 165:i잉 

5 봉선사 대종명문(大짧앓文) 이해 

보물종 봉선사대중은 봉선사 경내 새로 지은 웅장한 범종각 2층에 달려있으며， 1 469년 7월(예총 

1) 8대 예종과 모후 정회왕후에 의해 주조 되었으며 l 높이는 238çm이며， 구경 16&m, 두께 23cm , 무 

게 15톤의 청동대종이다 

대종의 득정올살펴보면， 윗 정상에 음통이 없고 종을 걸게 만든 섬세한 쌍용무늬의 용무늬 만 있 

으며， 종견 복판에 연화를 돌렸고 종신 중앙에 세 가닥의 옆띠를 돌려 상 하 구분이 뚜렷하고 띠 

윗부분에 네 개의 유곽과 원형두광을갖추고양손올살며시 마주잡은네구의 미려한보살입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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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되어 있어 극치를 이룬다 또한 종신 중앙 아래 부분엔 당시 영운장가 강회맹(앓希굶)이 글올 

짓고 당시 서예의 대가 정난종(빼빼宗)이 글씨를 쓴 총영문과 종올 만든 장인들의 직책과 이름들이 

아릉답게새겨져있다 

몽선사 대증증명원운{jIiß!댐文) 

훌’t츄웰iß 

"'l\;<;ilißlff￥ 
’양，éJl:I1II!lID꺼1>뽕，. 

大夫行JlI톰에톨’u뽀 

i훌훗O，"'!f山혈종希;t 

g융!Jtll! 

lI!;~大夫行Jt1Itilí大월 

l!ll!è융秋 .. 同~，"1>1Ii

뼈宗훌왔톨 

:ffltlt 
t률j1L~표;jc훗빼jlW文훗iltZlt 

*훌ηg얼i$'.져흩였1IIt:#大王 

MH뼈飛九죠光ι&金Mj~it 

g종l응民物Jffi ’H有四'f-옷 

동民’!합훌111 

iI陽今~

호上없T좋현R언뼈*"天R‘g앤t‘ 
典~iIl'!

玄용*↑l):홈 W1tl용Ii!íf 'l 'j!íIl8 
§훌lt，퉁‘&lI!i!\il 

命1>作iß동.!litll:ilz용옳업용 

ul없v 캄흩g센훌上않 

有lilfT!t六윷 포쭉M흉* 

흩.1훌;ejIì~빼大맺lUIt今以 

훌i톨톨子六1ey1't1~ìli!illÄ 

:!I!염잉잉Ëia 용Ä줄엉@ι얘흥i훌 

호중illtli$~!<~，ti~ 

빨>l!大王J:}j종之용찢夫~ 

I!l포IH짧#""않所l:JJl"'II;"ð 

홈不可不fE앓.11以振u 

""il!를1>'1;효1I1+주앤홉而 

iß티園뺏뼈R헤i:행홈”빼용111 

llf^天따홈짧뼈明上호에m리 

u↑흐可，少度경l!!i!生.íIl 

利1i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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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H얻훌正’tä:<i固좋B*山쭈효可 

얘껴lfJ~不a용 

jlHl.ñ'f-t Jl 8 

illlI<Æ:Q.行.lI!iIî司협 옵흉生 

.11. 햄.大夫 후百iI 
:i:fm:&때행 

iIIRl\1fr 1$홉山 '$O$_명 

킹~~~ 吳흉lill 

lι~J Ifr랬今률同金~:& 

t초1fr'$Oζ夫 51石京

If츄!E 슐上>t:&홍ζ未 

:&ít훌 호후山 'li'lfJllI 

똥감山 좋홈正 훌%’피Z 

.'J", :&ll!生 lIJ!iI홍g 

훌介*l&i:末，ι同 

木주앓毛뿔 51&홈￥ 

1.t;쉰Ifr i:1!1l 朴좀Z未 

玄lUi

水illfr 종元홉 *흩J!! 

If山휴 沈文 :&.띠 홈他乃 i:MU흉lill 

1，有호 ;ø;四g 尹石ζ伊

쫓Rl\1iIt lfiMßi 
金홈 ~~J?L，~1뿌 훌* 흩末生 :&Ii 1 f:6ζf꽃 

*et同林E

使令짧jjtq 

종명글씨는 총 566자의 한자 해서체로 양각되어 있으여， 첫머리글로 주종의 시유 그리고 세조와 

역대선왕의 극락왕생 발원문 글씨 숫자가 385자며， 이어서 종을 만드는데 참여한 장인들의 직종과 

이름글자 181자로 구분되어 새겨져 있다 

종병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올 만든 A)-유와 발원문 

추충정란 익대공신 숭정대부 행형조판서겸 경연지사 진산군 신 강회앵 왕명을 받들어 영문을 

지었다 

가정대부 행호분위 대호군겸 춘추관 동지사 신정란종 왕명을 받들어 글씨를 쓴다 

삼가 생각건내 세조 혜장숭천 체도 열운 영무지덕 융공성신 명예 홈숙인효 대왕 전하께서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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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찬란한 금륜을 타시고 신성한 교화가 두루 미쳐 백성과 만물이 기쁘고 연하 

게 살게 된지 1 4년이 되었다 

신하와 백성이 복이 없어 갑자기 숭하하시니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 효도하시는 마읍이 지극 

하사 하들에 열리 닿도록 사모하시며， 예경에서 법도올 찾아보시고 북쪽 모풍이에 현궁을 지으시 

어 그 걷에 명복올 비는 절을 세워 봉선사라하고 구리를 녹여 큰 종용 만들어 신에게 영하시어 영 

을짓도록하셨다 

신이 생각건대 범종이란 그릇은 불도 수행기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으로서 그 소리가 웅장하 

여 멀리서는 두려워하고 가까이서는 경계하며， 위로는 히을 꼭대기에 이치고 아래로는 육도에 까 

지미친다 

아가타왕(천짱)이 법륜을 받아 꿈속에서 길이 올리기픔 바라며 재바(하늘)에 다시 올려 불법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이종으로 히루 여섯 번 정책하띤 이쩨 도반틀이 윤리에 어긋나는지 김이 반성 

하여 악도에 윤희하는 것올 그칠 뿐이겠는가? 반듯이 현궁에 융라 문득 부처의 지혜를 더하게 휠 

것이다 

아아 우리 세조대왕께서는 공덕이 크시기도하다 왕위륨 이으신 우리 전하(예총)께서는 갱성과 

효성이 지극하셔서 안고에 밝게 빛나설 분이니 저 큰 종에 의탁해서 영원히 옐쳐 빛나게 하지 않을 

수없으리라 

신회맹은 삼가손을 모으고 머리를숙여 종영문올 짓는다 

능원가까이에 절을 세우니 하늘 높이 우뚝 솟았네 엉구의 에아리는 인간과 하늘옴 진용하고 묘 

한 염관소리는 이숭과 저숭을 건지네 위로는 아가니 타천 걷으로는 항사세게 끝없는 중생을 다 제 

도하여 그 복으로 무차공덕 이루라 

역대 임금님들께서 모두 정각에 오르시고 나라가 반석같이 견고하여라 

산이 명평해지고 바다가 마를지언정 이공덕은 영원히 마영되지 않으리 

2) 종윤만든해 

용선사 대종영문 다응에 종을 만든 해를 성화(마化)5년 7원이라 명기되어 있으니j 성화는 영나 

라 제9대 헌총(훌운)의 년 호이니 성화 5년은 1469(예종2) 7웬에 안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주성 장인플의 직종과 이릅들 

모두 1 0기l 분야에 걸쳐 총올 안든 장인 51명의 이름이 쓰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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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떼빼1영 징략죠밀{)E1&l~~히 행의흥위사맹(깐톨J!iIi뢰훌) 깅덕생1i:1I生) 

화원1 •• 12영 조왕”부{뼈훌大치， 이액련(종톱톨l， 선교링K:â없뼈l， 김중경1:&1아뼈 

주성장엠IitI1Ð4명 징길샌.좀山)이피빼3않월l， 이영구재좋iIl;M!l ， 오춘경얹훌했) 

조각~~κ~JIID2명 g띨펌동{합今홉同l， 깅물금(i:꺼i:l 

주장，초J1Ð11영 이올뷔좋ζ쳐1 짐석경1!I'6Ji(l‘ 벅수생11다초l， 김상죄Ki:上힘1 김오을미Ii:홈ζ*l， 

김덕련(金정톨l， 치계샌훌홍山l， 요떡윈쫓11엉l， 오수씬윷강山l， OI오멍좋홈디 

연승{)i''I~훤公阿ZJ 

킥재찌우')4명 김순샘1i:1Ii生l， 정춘앨없흉Dl， 강개미지홈介未제1 김일동(i:흩同) 

목수{木주)2영 힘모èll威毛뿔l ， 장관음노(랬뼈륨종) 

노야짚빼t응，，)3엉 김몽총(i:톨íI'l， 박오을미IH1il.*l， 현득부(玄짜.l 

수설집(水jl，，)2 1영 강원기흩元홉1， 이딜매좋H， 박신쉬朴미강'l， 심뭔i:txl， 깅귀샌i:t山l ， 

고티베흠他乃l，김흥원金삐， 깅훈경(金흉없l ， 박유생(朴有쉰 고사맨홈四톨l， 

윤석을0113''6ζ伊l ， 깅성민홉成었l， 박승홍{朴ijl;i!)， 김기(金훌l 김쉬金강L 

김시휠&몽j~l， 최언 훌융l， 최일샘(훌末호l， 김진Ii:nl， 박석을이11 f.EζI1'l， 

이질동{좋lIt同 l， 잉석(林石) 

시형Iff令'l1영 조승수뼈ijI;감) 

4) 종영문을 지은사람과 글써를 쓴사랍 

종영문을 지은사람 강회앵(쫓希굶) 

- 생폴년 1424년(세종<i) -1483년(성총14) 59세 졸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1447년(세종29) 별사운과에 18세로 장원 

1455년(세죠1)에 원종공신 2퉁 책봉 

- 에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화찬성 

-1468년(예종즉위) 남아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이 핍 

-운장이 당대에 으똥이고 글 그링에도 뛰어 났으며 l 경국대전， 동국여지숭항 둥 수 많은 핀창사 

업에참여함 

끌써릎 쓴사랍 갱란종(!I1Ii!li宗) 

- 생졸년 1433년(서l총15) - 1 489년(성종20) 53세 졸 

- 1467년(세조12) 황해도 관찰사로 이시얘(후뼈용)의 난을 평정 공을 세융 

-평안도병마절도사，이조판서，공조판서，호조판서 역잉 

서예에 일가플 이루어 초서와 예서를 장 썼음 

- 석문(;0文)으로서울원각사비음l 양주의 신숙주 묘표 

총벙 블씨륜 양양 낙산사종명 고성 유정시종영 덕수궁의 홍천사총명 퉁이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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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끝맺음 

이상 남양주 용선사 대종 명문이해에 대하여 기술한바와 같이 세조의 현궁 곁에서 반천년 이상 

넘게 세조의 극락왕생과 중생의 무한한 구도를 위해 자기 몽 올려온 대종은 일상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은 묵은총 어미종이 되어 역사의 뒷전으로 불러나 영겁의 세월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제 그 보물 대종의 묘한 종울립 소리를 예와 같이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지역 역사운회를 얘 

호하는 한사랑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더욱 크다 

한편 대종에 새겨진 주성 장인틀익 이름에는 넉자 이름들이 많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영구지(좋命깨f미 깅오을D I{~좀ζ末). 박오을DI{H죠ζ末). 윤석을O l(尹Eζ伊) 등 

이는 고려국에 이응 조선초기 백성틀의 작영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i호가치가 될 수 있다 하 

겠다 

남양주 몽선사 대종명문(짧光츄 *행%文)이해 109 



r세조설록」 

r예종실록j 

r성종실록J 

※ 참고문헌 

남양주 역사박물관 r옛 향을 품다.J (201O) 

윤종일， 염병규공저 r.운악산봉선샤.J (2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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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봉선사새범종주성연기문 

절에 종이 있어온 유래는 김다 

부처님 당시에도 설법을 알려는 신호로 총을 올렸고 설법도중에도 지금 저 종소리는 듣냐히는 

문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종소리에 따라 비구들이 식당으로 간다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보아 종 

은 법을 거휩}는 도구로혹은 대중을 통솔히는 기구로쏘였응을 알 수 있다 

그후종에 대한 신앙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종은운판， 목어， 볍고둥과 함께 사물의 하나로서 지 

옥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으흐 알려졌다 

그래서 신심이 두터운 선남선녀들이 선망 사존을 위해 범종을 불전에 바치게 되었다 

우리 봉선사 대종은 서기 1469년 조선 제7대 세조대왕께서 숭하하시자 그 부인 정회왕후께샤 선 

왕의 왕생극락을 빌기위해 능침곁에 이용선사를 세우고 범종 3개를 통시 주성하여 봉선사와 양양 

낙산사， 서울 남대문 보신각에 걸었는데 국가 보물 제397호인 우리 범종만이 남아있다 

이로서 봉선사 범종 보전 대책이 고죠되자 정부에서는 이 자리에 정남으로 5m지점에 15명 2충 

의 새범종각을 세우고 2011년 3월 5일 보물범종올 이전해 주니 현 주지 이묵사주는 선유물올 아끼 

는 성쯤이 자별한지라 귀중한 국보범종을 일용에 올리는 것은 보존에 문제가 있올 것이라고 생각 

했다 

그래서 묵은 종 자리에 새범종을 주성해 모시고 일용에 올리라하고 모연올 시작하여 오늘 그 회 

양을 보니 종의 규모는 묵은종과 같고 설계와 시공은 앨宗社에서 맡아주셨고 소요경비는 약 3억 8 

천만원인데 그시주들의 방영응종내 외벽에 새겼다고한다 

아! 장하여라 국가의 정책도 그렇거니와 소임자들의 생각에 고맙고 그러한 소임자들의 생각에 

찬동하여 큰손 작은손이 하냐가 되어 이처럽 찬란한 일을 이루어낸 여러 동참자들의 마음이 더욱 

고맙다 

아1 이4를다운 불사의 불보살님들 인들 어찌 복올 내리시지 않으시랴 

뒷땅에서 수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2011년 10월 3일 

다경실월운근기 

남양주 용선사 대총영문(~先좋 大옆%文)이해 111 



〈부록2) 봉선사 보물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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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幕춤]으| 名稱 表記와 創휴 由來

집일지 

I 머리알 

1 1 .[三양좋l의 네 가지 名%

1 없l文의lJl홉 

2. /I!(文의뺑꾀 

목차 

ill. [三쟁츄l의 두 가지 띠츄 由*

1. íclt家的立tS;

2. f빼家ó'J:立벚 

IV 맺음말 

김 정 석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깅 정 석 안옆i토문화연구원 인앙문화원 40년사면친위원장， 빙승룡신대학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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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三및山 三짜좋는 통일신라 文Ji\:;王 때 Ji(짧il\ 껴川 三및비에 건립왼 사찰로 677년(운무왕 7) 元

뺑 ;&it업 尹~(혹은 뼈짧) 둥 세 명의 大師가 iff옮山에 들어와서 막(:1，);)을 치고 수도한 것에서 유 

래되었다고 한다 곧 元뼈가 창건하고，il\WI:이 중건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 

안양의 사찰 중 짧文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찰이 三흉츄이다 현재 존재하는 핫짧휴는 광복 

이후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고， 고려 왕건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현재 폐사된 安훌츄는 이제 발굴 

중이다 왕건과 관련되어 창건된 安쩔츄는 남아있는 자3효가 많지 않고， 그것마저 현 안양시 安훌 

츄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향적산， 화개산， 강화도， 환산， 황해도 문화현， 함경도， 평안도 퉁에 

서도안양사의 혼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양을 대표하는사찰은 三흉좋가 아닌가 한 

다 三흉츄가 삼성산， 판악산에 있어 주로 유랍한 후 시를 옳조리거나 여행기를 문헌에 납기기 때 

문이다 

그런데 r한국고전번역원」의 운헌 자료룹 토대로 검토해보면 三짜풍의 한자의 다른 표기와 아울 

러 다른 음도 발견할 수 있다 곧 安흉의 三및山 三흉츄에 대한 문헌 자료에서 三양츄에 대한 표기 

가 달랐다 〈三짧좋>， (三흉츄>， (三않츄〉 게다가 〈三동츄〉라고 표기된 자료도 있어 이해할 수 

없게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막사에 대한 명칭과 유래에 대한 여러 설을 논의함으로써 삼악사에 대한 

선인틀의 세계관과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r한국고전번역원」에 나 

옹 문헌 자료를 통해 2장에는 三짱츄에 대한 네 가지 명칭에 대한 근거룹 검증하고， 3장에서는 두 

가지 창사유래플 다루고자한다 

그런데 시문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三황츄일 가놓성이 높지만 llJl示하시 않는 시문" 은 제외한다 

또한 한편씩밖에 없는 판악산의 沙흉좋와 三양츄" 도 삼막사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 

인 물중도 없이 제외한다 제옥이나 내용에서 혹은 보총 설영이 없다띤 이 내용이 l三짜좋l와 관련 

성이 있는 지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올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온 모든 자료는 [三짜혜}로 

되어 있는데 "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 자료의 가치측연에서 일제강정기 시대의 자료는 배제한다 

한편 명칭 표기의 차이정을 밝히는 과정이므로 논의의 편의상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三흉좋는 

l三흉좋l로 표기하여 구별한다 

1) 예컨대 용世차의 <iI!三떻山〉어서 ‘르캘山디P古융휴 i"i톨 t\.不Jljtõ" 에서 三얻山과 i"i톨가 나오연 핑경 상악사이지안 
상악사라는 I!나 II<fil II!때이 없으연 논의할 수 없다는 양이다 

2) ￥.，，~의 시 <l1lii<Ií;1Þ훌，~)와 'I'!li영의 시 〈때i:.I: ^"'lfi효탐〉 잔주에 스님의 이융용 조현이다 당시 판악산 상일사 
에 어물고 있었다 (名iIl:;:'HEii<옮띠三S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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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三幕총l의 네 가지 名稱

다행히도 I三짜츄l가 특이한 명갱이기 때문인지 문헌에 다흔 지역과 사찰에서 삼막시플 사용한 

예가 없다 ” 일단 문헌에 나옹 [三짜츄l에 대한 자료는 크게 해l文과 散文으로 나눌 수 있다 없l文은 

주로 시를 말하고， Il'ot은 수펼 형식의 기행문이나 서문， 사적비문， 殘註 형식이나 연보 둥 다양하 

게나타날수있다 

1. foJl文의 경우 

논의의 편의상먼저 운문의 형식인한시에 나오는 l三황츄}를살펴보연셋으로나눌수있다 

1.[三흉총l를제목으로표세를딘경위三홉츄포힘) 

2. [三훌츄l기작풍내에등장하는경우 

3 시를 실영하기 위해 |르톨해에 대한 양序나 ~i초등부연 설영송 는 경우 

언저 {三짜츄l가 시 제목으로 표제를 단 경우는 작가 27명 작품 33연으로 많은 순서로 보면 다음 

과 같다 〈三짧츄〉는 총 13명에 1 4면， (三양츄〉는 총 8명에 12편 ， (三홉츄〉는 총 4병에 5면， (三

&좋〉는 2명에 2펀이다 

〈三g 좋) (13명 14펀) 

인영 생올연도 제목 

1 승기수때U秀)(1506-1581) I!三옮좋上人天1m，. 

2 이흥닝('1'꺼찢)(1515- ? ) 三iì'í츄iI天g因其弟子uεM次申IIH文í!lL Il 
3 승 인(宋홉) (1516-1584) 엠三옳츄휴祚훌老 

4 심수경(껴감톨)(1516-1599) iIf.三옮츄 lè.示同앓 

5 고경영 뻐했命)(1533-15앓) 션써三꿇힘g용III~ 를.ilfi:r.티妙香二 

山:fr1!l1l\中영톨엉 

6 이민구('1'없求)(151섯，-167이 ，xBltftßiJ톨三훨츄1!Ifl!홉엠 

응1 三젊츄四를 

7 김득신(i:짜똥)(1604-1않4) 三짧츄別흩碩M 

8 이인엽('1'''''') (1658- 171이 三옳좋次휴용영 

3HI1Il"'''I<탱*씨좋양:J(三lJ"')냐 安g빼 삐한 rψI!I극￥jlJ-톨， (lìffi山 르lJ캉) 그리고 ~1!lI5!I11tlHIl 
4) 문헌에 용교 용어인 상약ξ효 기록되거나 군대 천악으효 인용한 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갱한 지영적인 단서냐 
주연 상황올고려해 붙 얘 다흔곳에서 상악샤 명칭플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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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인싱(좋g합)(1710-17f에 없좋土휩몇@父좋배Zi7li三꿇츄 

10 오재순(!l!1l.i'!I (1727-1792) !!ii!li71i三용IfIH':lii홉示 

11 깅조슴 (~jM)(1765-1없2) 용上뻐三용츄;*좋앓엉 

12 김정희(~正톨)(17잃-1856) 영흥君上三iil 종#弟及&홍용앉및<j> 

lliz. 용할R훌뼈양二ff 亦不뼈而쪼 얄lli 

B1?lÕ1!l 

13 이시원(종용회 (179<μa뼈 三용융~!융훌ιj야a 

〈三.. 츄) (8명 12펀) 

1 익세채(朴t!t쩌 (1831-1 앉)5) 검三 .. 츄~IJ률而 

2 이천보(좋天뼈 (1698-1761) 三톨츄夜'" 

3 닝유용(南有장)(1698-177이 三톨츄흠빼 

4 오원 (!l!않) (1700-174이 上三흉츄 

4-1 R 삼Ifi! 훌三훌좋前1I 

4-2 三훌츄 

5 서유본(徐有木)(1762-182낀 三홉츄 

5 박윤욱(朴允횟 (1771-1849) 三톨 

6-1 딩三훌엎~)응 

7 번증운(下i훌훌 (1790-186히 훌三휴츄몇용1I 

7-1 同좋少石훌土 $三훌좋 

8 흥한주(i!\웠1iJ) (1790-1앉녕) 三훌츄 

〈三홉융)(4명 5펀) 

1 윤휴 (尹핵) (1617-1 6!에 三옮츄示싸옵I좋훌夫 

2 조현기@짧뼈)(1없4-1앉35) 九月1t죠日 맺~âJ!同쩌iJll'ti!"!!.~山念%훌 

仍向三홉츄1Ii!將l1i앓n;힘 口입-~ 示金8'

3 신익상(명’‘뼈 (1없4-169끼 3헤드홉츄 

3-1 Tl!i('얘j(;ît<ll톨三홉츄 具兄lillE< 없其弟(~Il 

tt l!!월..， ia섬깅tlitll+ B찢1!l 及lI1I! 未I不효 

三lfrllll'J￥용깅§ 而i*"l1it (~Il~1’t!t 흉1lE< 今又g

용 liiifi:往~ 未+'1' 쩌*1호 X:!tAt!t 何如융t 

今來III!훌 써양옳llE< 용不#. i!!i~Z.~1뼈lit-í* 

以;i;<!l\IIZ.1t! .. 쫓9ntR 二+B샘 

4 최석정(훌앓lIIi )(l혀6-171히 入쌓Itl허행三륙융i!中口입 

〈三훌츄)(2영 2펀) 

1 오도일(몇ílI-)(1645-17C에 三훌총 

2 흥앙호(꺼良홉)(1724-1802) 三영츄없종照二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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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 작풍 내 l三싸츄l가 표기되어 있는 작가 4영， 작품도 총 4핀이다 〈三짧 츄〉는 *好R

의 (;k柳흉*'1 月 i1l:직l암염1)과 it훤갱의 (ill~11元따 1:피앤山fíj W f.; A- ll!따〉 동 2냉의 2편이고， (三

따캉〉는 행秀三의 (IJI以 8홉i\l)， 뼈斗파의 〈之山챔싹’lE깐上fli ll!l없1) 퉁 2멍으1 2면이 있다 

〈三용츄〉 이효민 (좋m링 (1553- 1없) ('1("￥~1月iJi:f혐응l) 흩훌三훌흥1*'1' 山동~윷장훌同 

십회수(，:c톨톰 (1 548- 1622) (훌~ll fuI土빼톨山홉 I秀才잊예〉 

11-홉표’f三i흥융 子今밍+죠훌'* 

〈三훌총〉 조수심뼈통三)(17없- 184'에 (D없삐11) 三훌츄빼까훌훌훌않톨下J!1Il1ll 

조두순뼈斗，')(1 796-1870) (z山쩌용用양上111116) 

I히lI!!U三"쥬 HlliJi二훌" 

세 번째 시를설명하기 위해 l르짜츄l에대한 Mf나웰註둥부연설명하는경우는 〈三짧츄〉로 

표기왼 작가 2영 작흉 2편이다 곧 $í.Iì의 〈땅11행빼께) ftl'f에서 三짧 、~， 1면과 햇앞에서 供몇'l 

으1 (;)':洞짜〉 三짧츄 l핀이 있기 때문이다 

〈三iil 융〉 

홍수주깨웃예)(1 642-1704) (Z:껴앓〉 

;jt~ζ표上lli쥬용~빼 明효훌iWl lll뻐 以훌111 

끼;來!I江 뻐lI-三 iil 츄 ll'~￥‘l 求見앓山M 

신위 (Efl찌 (171없 -184히 〈얄앉훌삐홈〉 깎~ 

a티有I호三꿇 三iil 츄훌랐없zil!j 

이렇게 보연 I三싸츄l에 대한 시는 총 33명에 34연인데， (三짧츄〉는 1 7멍에 18연， (三쟁츄〉는 

10영어11 14편 ， (三옮츄〉가 4명에 3연， (三;j& ，￥〉는 2영에 2편임을 알 수 있다 시에서는 〈三짧츄〉 

가 〈三짜좋〉보 다 더 많이 사용 애용되었지만， 냉칭에 대한 시대적 변친과 과정을 뚜렷하게 구문 

하기 이렵다 역사적인 액락이나개인적 측연에서 인판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앉文의 경우 

산운에서 〈三짜;'f)는 총 8면으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경우 아래 2편이 있다 

1 설암문인 할1mλ 〈르앓미르훌훌*ia)‘ 

2 이유원 좋%元，(三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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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풍의 내용에서 〈三풍츄〉가 나타나는 경우는 5면으로 아래와 같다 

1 심엠사는 싱싱슨뼈| 있디 (三훌휴 효르용띠)'*댐!I!!i!.!t， 흥훌 염/11 .. 

2 심팩시는 심성슨뻐| 있다 (三톨흥 g르용띠)'!I!!i!.Il.， 

3.~팩사는 심성산에 있다(三톨총 三훨山)'IIl!l1!r1!톨양j 

4.~팩시 승허 42명(三톨힘I四+二.ß， 도.i1l.. r日 'iîu，정조1이17없션 윤7월 12일) 

5 장치지하동율핫이응팩시에서 졌디 (뼈I1iU엄 협子三톨융) 

맺11(1700-1740)， (염빼i!11è) 

〈三짧 츄〉는 총 6연으로 1편은 제목에 드러나고， 5편은 내용에 나타난다 홍직필의 삼막산 유랍 

기 〈훌三짧記〉는 제목에서 〈三짧좋〉가나타나기 때문에부연설영할 펼요가없다 

그럽 내용에 나타나는 5연을 보연 다옴과 같다 

1 인흥시 S팩시 앙일사 성주시 모두 싱싱스빼 있디 (윷!츄 三훌츄 엎B츄 양住츄 μ효三양山) 

1 53(션(중증 25년 ) (법'1M혔뼈!I!뼈AW훌j 제 10린 흉IH~川없%추il) 

2 심악사는여일승지공피나옹괴무학이힘께 이 산올노닐며 이 절올창건하였는데1 절어는 세 스님의 

형상이있디 

(三옳츄 JIU:'liïlli';l;及뼈흉I!i!l\ 同앓흉山 IID lt좋 총有르야야) 1 79!;션 엠조 23)(’}t'"'~~川 츄 

횡에f ) 

3 금주신 이히 닝북지하동에 S엑시기 있는데 신뒤쪽엔 시자옹이 있다 

(염애山-，힘뚫R져三훌쥬띠zln￥*子훌) 1864년 r大JIi:!tI;좋」권4 11l!l! 山，j<.jf

4 세증 261μ4 甲子年(1μ4) 17세에 큰 힐님괴 나란히 괴거에 늬빙하고 염애 三@총에 있었다 (甲子

햇ieJ< 1AT훌 효셔얘Z三iil 츄)JiIt여의 'It홉11<1，行~， ' 

5 그 네 번째는 님t떼서 고시리를 캐어 남으로 핀악산 상인제산을 비리온디 (:)t四티행띠g홉 南엎íII!ó 

三iil ll山)바á:lt.￥4) 성현의 〈명 lI!:ltlè) 

한연 三양쥬는 총 l연으로 金昌짧의 riJll~짜」 연보에 김창집이 21세인 1682년(엄술 &Ji~ 2 , 숙종 

8)에 염川 三앓츄에서 독서하다는 내용이 있다 

三동좋도 총 1편으로 연허 실기술 제23권에 에 “일설에는 숭종이 금천(써 111) 삼악시(三폼츄)" 그 

;)현재 탁본ξ로 남아 있는자료는 없고 다안 2차자료가 세 연이 있다 

1, i1illr‘IA 연시4온(1 711 ) 
2 안양문화원/'tlν양의역사와문화(향토사료재 l ~D" ，안양운화원， 1’8 안양상생산왈교유적지표조사 보고서(단국 
대사학과， 1998) 

3 경기도용척자료집， 정기도박용관(19\η，서일문희μIl 이 애 연의 긍이 서로 융자의 피入이 있으나 내용온 대동소이하 
고어느것이정온이다규영하기 힘듣다 

ω 쥬' 1Ii元 .'1*下g記j 재3 1 권순일면(liJ-jJj) 상악(三훌) 
기 한국고전언역원에서는 '!JIi!iI훌」 서운이라 되이 있으나， 계영대학교에서 나온 r진일유고j 언역운에서는 앵장으로 되 
어있는데j 문장의 내용용보면행장이 맞다 엔국학연구소한문학분과，국역진일유고，계명대학교출판부， 1994년창조) 

8) ’:뼈빼 "'1I<;j>* "계해년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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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주에 일사기문(양잊쩌뻐)에는과천(폈川)에 있는절이라하였다” 

이렇게 보연 I三따츄l에 대한 없文은 총 15면으로 〈三짜춤) 7연，(三짧츄) 6연，(三앓좋〉과 〈三

ffi좋〉응 각각 1면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연 왜 이처럽 l三짜좋l에 대한 호칭이나 명칭이 달라졌을까'(三앙총〉라 명명한 것은 ( ­

훌)，(二짜〉에 이은 〈三핑〉의 성격이 강하다 ”’ 

남성플 상정하는 '1 과 여성을 상정하는 ‘2’ 가 합해지떤 3 이 되는데， 이륜 두고 ‘f 이라는 숫 

자판 생명의 탄생을 의이하는 완전한 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태양에만 존재한다는 三足鳥， 벽사용 

개 그림으로 목에 검은 망울을 달고 있는 三日狗l 신령스러운 동맏 三足에 둥이 신화적으로 존재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3’ 은 풍요와 생산성 그리고 영원성의 상정으로 많음’ 을 뭇하고， 더 나아 

가 딴복의미와 正反合의 의미도출로 ‘완성’ 의 합리적인 파정의 중표이기도 하다 u’결국 원효， 의 

상， 올필 퉁 세 명의 인물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는 장소가 확대 확장되연서 전숭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휠1l 1"IA 의 〈三많山三휴츄핍원〉과 r .. 탱츄1')全양」 의 〈三홈츄〉에는 일막과 이막에 대 

한설명보다는중국 %써의 三꿇좋와 닮아서 이름을 三훨츄라고쳤다고 말하고 있다 ”’ 

중원 소주에는심펙시기 있는데，동쪽에는 우전이 있고， 서에는 인각이 있으며 노용은그 앞에 성고，수암 

은 그뒤에 있디 이 띨어서 우뚝 슷은 것 중 에어났고 치기우댄서도 정효딴! 것이 중국과 서로비슷한 것 

이 이닌기7 히고 드디어 이를 하여 기로대 상약 이라 히었디 ‘ 

삼약은 상약상보리(三폈三용없， Samyaksambodhi)용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편지(正핍知)， 

갱핀도(正jQilj) 또는 정퉁정각(正짝正상)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릎 말한 

다 〈만야바라밀다심경〉에 나오는 무상정펀지(無上iEjQ침')， 절대지자(*~휘전’ 01';)의 깨달응을 말하 

는 “아누다라삼약삼보리(阿없 多앓프짧三용없)" 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삼약(三짧)이 본시 산 

스크리트어이므로 어려운 글자인 ‘흉’ 을 ‘쟁’ 으로 바꾸어 샘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헐Il r，^의 

〈三많山三흉좋11\1，，) 에서 지|목은 〈三흉츄〉나 그 내용에는 三앓’ 으로 표기한 부분이 었고 r新l!t 

9) -2!l:jJI:*:f ~JII三용""i!.~W뻐8*"1 1!!총 
l이 윤휴의 연보에는 상악사로 시에는 〈三폼츄示tfllI￥iffi)(액호진서 제2권)는 〈三!싸〉이라 되어 있어 차후어l 논의 

하겠다 
11) 이유원의 긍에 보연 원효의 ’‘옹 지금 혜허가 되었고， 의상의 三톨옹 아직도 냥아 있으며， 용연의 二R은 ，u，~이 
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랑틀이 三및山이라고 한다 이유앤(l8IH888)의 ’샤下’~l"， 찌31권 순연연(셈-얻) 상악(三 
톨1，'각연육이 구연한 -인악사， 이악사， 상악사 정터-성화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안양문화앤， 안양의 구비문학， 
1 998) 장죠 

12) 최용징야없RIl에 나타난 숫자개녕 - 三‘ 올 중심흐로'，(한국어운학연구 1 6칩，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1981) ， μx 
01<, 한국인의 상정세계 (교혹문고， 1992) 장조 

13) 암'I'/，Ç( III써三 ;1;_，j' lt& r.I三 ï!i 웅((三흉츄))('야빼#씨소1'1，) 
14) rp lH.뻐州뼈 1-1三 ï!i ，qOllfï <fJ<i!!ï짜IliJ>JI.훌:>1.1( ;>I .Øαlt1~ Itll!之잃 I~ifü"" t，) I&而iII./\ !!;}~’‘ IlH!J lIPl' iî 

!l't 8三때)(l!iØ/“IA ， r三~山三훌""~'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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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國옛j앤lIli뭘」과 r짜댐J)! J앤옳」둥의 JR<.!eJ1!!理.tt마저 혼재되어 사용하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하 

겠다 그러나 r新여짜탱與地%잊， (1 530년)에서 〈三짧츄〉로 표기하다가 정차r짜國윗地월.， (1674 

년)부터 이후 r옛j엔뻐압， (1765년)， '大Jli:Jt!l志， (1866년)， 'ii; OOllß몽~J퉁 모든 모든 地理홉에서는 

〈三흉좋〉로변하였다 

그렇다면 ‘三꿇’과 ‘三없’은 어찌된것인가?주지하다시피한자풀이에서한자의 융이같으연 

똥용한다 ‘ilX1I<’ 와 ilX iË’ 에서 ‘행’ 와 ‘,1'.’ 가 갇이 쓰이는 경우이다 따라서 ‘짧1 과 ‘il&’ 은 아 

득하다’ 는 의미에서 풍용하기 때문에 같이 mrt.:하여 언급할수 있올 것이다 

그럽 발음이 다른 l三짜츄l와 〈프동양〉는 아띤 관개가 있는가? 싸과 동은 음이 다른데도 룰구하 

고 홍용할 수 있는 것일까? 

뼈뼈뼈의 시 "9월 25일 김랑과 함께 배타고 노량진을 건너 두루 경산의 영불암과 감상하고 이에 

三폼츄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히」동을 찾아 한연의 융시륜 지어 김랑에게 보이며η 〈九月 tt

五 B 찢金삐同f앙il'I lltæ 않tt멸띠승:fjf， ffi Vl向三홉'!i' fm將Vi:lliíi'.a에 口 버←t~ 示金llIl) 에서 주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 

영율앙 뒤쪽 석벽은 우뚝 슷이 얼려 서 있어 몇 액 길인지 알 수 없디 상악시 S빼루는 앵 둘려 닙앙파 

인전 등지톨 바라몰수 있고 시야에 악힘이 없어 3-4연으로 표현하였다 " ~ 

검산， 염룰암， 땅해루 동의 표기가 l三황힘입플 암 수 있게 한다 남양과 인천올 바라본다는 내용 

도그러하다 

게다가 최석정의 시 제목은 〈入앓깝뼈 범1三옮츄빼냐] 口 러〉으로 ‘三옮츄’ 이다 이 시를 차운한 

이인엽의 시 〈三짧츄 ;k存혐〉는 ‘三짧츄’ 로 표기되이 있다 이는 ‘짧’ 과 ‘훈’ 의 음이 구전되연 

서 와전되거나， 관악산의 악’ 을 치용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곧 三짧좋와 三동츄는 통용히는 것 

이다 

또한 한 인물의 운집어 서 〈三흉좋〉와 〈三옮총〉가 혼재 된 경우도 있다 윤휴의 시 〈三동좋示朴 

&\M'l' i훌夫)(액호전서 제2권)는 〈三폼츄〉인데， 백호전서 행장이나 연보에서는 〈三챙츄〉로 표기 

되어 있기 때운이다 ” 결국 l三흉츄l는 〈三꿇츄〉와 〈三팡츄〉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어 왔 

지안 그 당시 식자충에게는 〈三짧츄〉가 보편화되었음융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l三짜츄l는 〈三짧츄)， (三짜츄)， (三4f!#f)， (三옮츄〉로 불리어지면서 전숭되 

어 왔다 사찰 입장에서 1711년에 설암문인이 〈三짜츄〉가 가장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하 

1이 상 fjf， "'l~깐 'iHi5씨j)_'f써IltlHíJt而르 1f.31 i1i llU띠연씨%’: }I I~~ J1I! iIll'l!l ill l&三l맨.&之 
l기 三홈후에 틀어갔다가 영ilill에 용랐는데， 이날 씨샌 uf란이 싼이 니47~ 원히고 이가 피끗듯이 내렀다(~入三lI'-'i 

갚'i1i1i ’t Jt D !EIl!J<* 때下l1l i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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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본문내용에서도 〈三짧좋〉로표기된정이 있어 단언하기는이렵다 하에든사찰이 정정 대 

중화， 세속화 과정을 밤으면서 어려운 ‘三앓’ ‘三&’ ‘三동‘ 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부르기 ,,' 

고 전숭에 이해하기 쉬운 ‘三짜’ 으호 정착되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역사 지려지의 변친 과정옹 

보연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렴， 이제 이륜 바탕으로 l三흉츄l 창사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m.[三幕좁l의 두 가지 創휴 由來

불교의 전파와 교화룹 목적으로 한 사찰과 관련된 셜화를 좋l'J "，，"~i흙’ 라고 한다 사찰이나 암 

자 둥의 창시 유래나 절터를 잡게 된 유래， 절 이룸으， 'll 영(命名) 유래에 판한 불교성화이다 주로 왈 

보살(佛흥흉)의 영헝 이적이나 불상경문(fjr.i'l1씬文) 및 고숭 퉁에 판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사활 연기실화는 문헌설화로 전해지고 있으나 구전설화도 않다 ’” 문헌자료는 대게 사찰 

주변에서볼수있는*志 1i'1히記 ll\ 1~文 ~.it . JIIi ~è 둥에기록되거나조각되어전해진다삐 

성화 창작의 동기는 해당 사찰의 신성화륜 풍한 불교의 대중화， 왈교 사상의 생활화로서 울타에 

귀의하게 하려는 총교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영험성과 신령성올 추구하는 민간 신앙적 

사고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설화 형성의 게기가 되는 것은 해당 사찰의 창건에 직접적인 판련이 

있었다는사실들이다 

이 때 이야기륜 하거나 듣는 향유층은 설화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결부시킴으로 

써 해당 내용을사실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단게판 거쳐 사찰 연기설화는 구체적 사울인 사찰과 연 

결되면서 구전설화의 과정올 밟게 된다 

결국 사찰 연기설화는 처음 부분과 끝 부문에 판사 창건과 관련된 사실올 청부하는 형식의 원옹 

만들어 이떤 민간실화라도 그 속에 대입시키연 m字化되면서 사창 연기생화로 바꾸어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징우 불교가 처음 전래왼 이래 삼국시대는 울흔 고려조 조선조를 통하여 수많 

은 사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찰 연기설화도 대단히 많이 창작되었다 그 결과 이 

18) 얘컨대 111.\1: 0' , 'I1Ii~Jft‘ 융 말하연서도 요즘 정자 냉칭용 .'UII'i'’ 이라 한다든지， 식당 이응 한국식 한xμl인 젓1I 
'It‘ 명칭 또한 좋옹 얘이다 

19) 구전성화나 문헌생화의 내용운 전세적으효 보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켈 연기섬회는 샤창 주변의 인용 
툴인 숭려 신도틀에 의하에 안툴어지는데， 이툴옹 구전되고 있는 기존의 민간션화나 당갱， 기타 광교 운헌에 싣띤 성 
화용치용하여 해당되는사찬의 연기성회폼창강해 낸다 

20) ，三빼lI'’h는어띤이나 되는사한 연기셜i댐 수욕하고 있이 중요한 자료집으로 영가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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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한국 불교셜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구전 또는 문헌A로 전해져 오는 사찰 연기설화의 

내용을 정리해 보띤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기 01득한 옛날부터의 fII훌잉생라는 사실을 강조하연서 그 인연에 의한 칭사의 계기률 알히 

고있는경우 

둘째， 싱울않빼)즉울팀이나불구{fII具)등이 흩연히거나그밖의 상서로운조짐이 나타닝으로써 질의 터 

기 마련되고， 질의 이름도 지어지는 경우 

섯때 불타의 힘흩빌려 국기기 당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곁히고자 하는 호국 률쿄적 관징어서 

이루어진경우 

녕때， 초기 승려들의 순교시의 이적이니 고승들의 영영과 이적에 의하여 사질이 건링되는경우 

디섯째 국왕이나 일반 울교 신도들의 보시나 측원올 위힌 재툴 공여로 이루어지는 사질에 관련된 설회 

의경우01다 

여섯째， 일반인의 효싱괴 선앵이 계기기 되어 질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럽 l三째취와 관련된 창사 연기설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효나 의상 퉁 스님과 관 

련된 내용과 남올진， 조견 풍의 고려알 충신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 

1 佛家的 立앓 

먼저 이름난 고숭과 연관시켜 보면화된 l三짜츄l의 유래를 살펴보자 곧 원효， 의상， 융펼 퉁 인 

불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는 장소가 확대 확장되연서 띠츄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론 창사 연기설화 6가지 중 첫 언째인 우리나라가 아득한 옛날부터의 fjf，條j엔라는 사실을 강조하 

연서 그 인연에 의한 창사의 계기를 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三흉츄l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설암문인의 〈三맞LlI三흉츄짜찌>， 고종 17년(1없lO) 짧윷 퉁이 명부전을 충건한 이후 삼악사의 íll 

新을 다룬 r한국사찰전서」에 실린 l三흉츄l 내용이 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한 글로는 李챔元의 

r林下짧~~ 제31권 쩌-IQ 三흉과 서유본의 l三짜좋| 유래와 r짜國뱃j빙싫」 껴川양와 'it宇lX， 어1 

나오는 l三짜좋l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먼저 〈프말山三빠츄젠짜〉에 원효와 그 아우 의상과 윤펼과 더불어 이곳에 절을 세우고 깊옹 뭇 

을 밝게 닦았다‘” 고 한다 도선 국사가 영앙에서 와서 불상을설립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관음사 

21)( ii!홉三및山~HlllPt"IU'κ〉 얀序에도 〈삼성산상악사사척〉의 내용과동일하나 (Hlt1~ ~I!!)에는 -조사의 상앵체 
가운데 위는 원효요， 가훈대는 윤멸이요， 악내는 의상이니 지금의 상악도 이 상형제가 지용 것이라’고 하였다 (i[I~ 

Z三兄.. lI. 8 元뺏 ft!! 8J’~+8흉뼈 今之三li<;It三兄iIlIfr 61). (三요山三lI4'~"IO와는 단리 한자 J'월이 다르마 
중째 아우로표기하고 있다 게나가이 세 냉의 영헝파 이척에 의하여 사한이 건띤되었다고 밝}고 있다 

22) r없뼈g홈」에서는 m호용암호으로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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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쳤다는 변천과정도 적혀 있다 그 이후 고려말 인도 숭려 펌호ω 과 빼양 화상에 의해 진작되 

었으며， 무학 대사에 의해 한양의 풍수비보적인 내용”’ 도 실려 있다 

r한국사찰전서」 에 실린 l三짜츄l에서는 원효가 창건한 것으호만 구체적인 앵시되어 있고 나마지 

2인은 퉁장하지 않는다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상과 윤멸의 이야기를 결부한 것이 이치 

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지도 모르겠다 

한연 李챔元(1814- 1잃8)의 'f*HiHt\J제31권 샘J-뼈 三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관악산{>!홉매}은 시횡t짧)피 과천뽕川의 경계에 있다 그곳에 S엑새三훌풍)리는 질이 있는데， 싱한 

시대에 지어진 고찰이다 신리 승려 원효(元빼는 싱이 설(때이고 의상{훌쩌은 성이 0<<牙)이고 윤필(尹 

!Iil)은 성이 원尹)이니， 어머니는 길지만 아버지기 다른 형저101디 핀악ι빼서 나누어 실있는데 원효의 일 

익(-.lê 지금 페허기 되었고 의상의 삼익1르흙은 01직도 낱이 있으며， 윤월의 이왜二뻐은 염불잉~1; 

야훌에다 이로 인하여 세상사링들이 심성샌르및山)이라고E따 . ，，> 

元뺑와 월뼈 그리고 尹弼은 배다른 형제로서 원효가 창건했다는 -황은 폐허가 되고 의상 이 창 

건한 三짜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필의 二짜은 念%魔이라고 하였다 원효가 일악， 윤웰 

이 이막， 의상이 삼막이라연 〈염불암약력〉에서 나온 형제간의 서열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구전되이 오던 것을 수록한 경향이 짙어 전적으로 믿을 것은 옷된다 

다음A로 훨씬 더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띤 서유본(1762-1715) 시 〈三짜줌〉의 잔주가 

있다 

-질에쩔H뤼옆흉11)가있는데1 승려기말하기를，우희대새!!뿔大뼈기디른승려두사림괴질뒤의주 

응{호%때 초막을엮었기 때문에 절 이름을심악시라고 히였다." 

무학 대사와 두 명의 스님이 초막을 지어 수도하였기에 三#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학 대 

λ}의 명성에 기대어 명명한 것일 가」눔성이 높다 

'W:國뱃地싫j 에서도스님이 세 분이 퉁장히속눈데，아래와같이 밝히고 있다 

23) 무학대사 비보 풍수 차원어 서 보낸 한양이 외백호로써 산세는 급하고 형상옹 위태로우니 날뛰고 뛰는 기훈이 않았다 
이에 절올 세워 그 위블 호안사 이라하여 (호땅이용) 진압하고자하였고， 앙자융 창건하여 그 앞옹 새}양 이라 하 
여 ￥1세률 보였으며， 개공 뭉어 그경에는 시경우 라 하여 각 모붕이에 두게 하였다 또 네 모꽁이에 사창융 지어 수 

도용 악았으니 풍에 있는 것온 청련， 서에 있는 것을 백련， 냥에 있는 것을상악，확에 있는 것융숭가라하였다(“外딩 
I!I. ~ξ形!I< 多자4￥JlZi\ 乃立츄 )t上ElI!I.!I!J;(iitZ OrillJtii，El JII子 以!l<Z I!I!大 )tfj)El때*뼈 以fJJZX IIl I'J며뼈 

~).j꺼~ifjJ(영El W iIIl ifí!!i1iEl白훌 iflll 1iEl三 iIi. û~t1\ElII!뻐) 
24) iil' ffi ûllil맺짜JlJZ l\' "三IJ쥬 三야古씨ItIlT양애元gαj1‘I 월뼈앙'f 尹Ißj1;>>-Il)J'4j(兄iIl lt :$) !liiil' lii 元빼 • 
今fll4 ft뼈三홈f혀휴 尹%二.2 ß1ltl<따 I!t t’Z三쁜I~ 

25)#씨옆i1i1l1l!를 !!\'I!:ld. ’‘ y‘”二A *fi 1.t흉千<'f1l主'* 빼 ;’'"三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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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심익사 고려말서역승인 지공과 영승인 나옹괴 무학이 힘께 이C뻐l 노닐디가 이 질을 지었으며， 절에는 

세중의11ft이있디- '" 

한면 '11:추겠」 에서도 비슷하게 指호과 뼈였과 엉표쟁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다가 三훌좋를 창건하 

였고 이절에 세 분 스님의 잉jg:이 있다끼 고 하였다 결국 [三짜츄l의 í1WJ과 관련시켜 指호과 뼈양 

과 無핑의 당대 유명 인불을 내세워 설화화한 후대적 변모가 야닌가 한다 이틀을 하나로 묶어서 

신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게는 무엇일까? 원효， 의상， 윤필이든 지공， 나용， 무학이든， 무학 외 2인이든 

프者와 연관이 있고， 스님들과 연관왼 창사라는 것이다 이들의 기이한 행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놓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름을 빌려 올 가능성이 높다 원효와 의상 스님 창 

사한 내용이 후대에 구전 전숭되어 오연샤 변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지공과 나용과 무학이 

창사했다는 설도 후대의 변모 과정을 담은 깃이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치고 원효와 의상 이름 들어가지 않은 곳이 드물다 원효와 의상이 창건했다 

는 절은 봉화 축서사와 각화사， 청량사， 냥화사의 옛터， 지립사에도 이틀의 말자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걸출한 숭려에 의한 민중의 파급효과 심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연 원효와 의상이 형제간이었다는 설과 사제지간이었다는 설이 생겨 

날 정도로 두 사랑의 관게는 강조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지만， 두 고숭과 함께 신비체험을 하고 

싶었딘후대인의심리가아닌가한다 

元H!i (61 7-68(í)와 월뼈(625-702)은 i1'i f'f으로 원효가 의상보다 여업 살이 더 많다 의상은 진골귀 

족，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이 둘은 신분이나 불교철학 동에서 엄청난 차이를보이고 있다 

의상은 끝내 당냐라에 유학하여 화엄중 재개를 배워왔지만， 원효는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실천했다 의상은 강렬한 국가의식을 갖고 있는 정 

치적 인물이어서 당나라에샤 귀국하게 된 풍기가 당나라의 신라 침공 계획을 알려기 위한 것일 정 

도였다 그러나 원효는 광대의 노래에 無당$를 판여 부르고 다닐 정도로 대중성이 강했다 즉 원 

효의 사상과 행적에는 국가적 내지 호국적인 띤모가 없다 원효가 개인적 깨달음을 주장했다면， 

의상은 거대한 불교체제 속에 들어와야깨칠 수 있응을강조하였다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상의 정신인데 대중들은 오히려 원효의 시상을 더욱 신봉하였다 

따라서 {三짜츄l는 화엄중이 유입되고 원효의 대중성이 칩合되면서 윤필야이라는 인물까지 포함되 

26) 르훌풍 在三쁜山 쩌II!A< {í i!!ír~ I!IJtí호 llA，1!I’얘~~생1에 ln:M:山 。，此:￥ i￥{í三1’‘~f~( '짜댐lOi J얻:!t ... ) 
T7) 三용 ;￥ 1(;1( {j l!lJtí호 llt l!l삐!\!!\Ij!(리와&山 .，.t4~Hj三”훌ft( 'lt 'f'5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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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서 전숭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전설화로 원효굴’ 과 원효와 은행나무’ 가 전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효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 

2.f;입家(Ý.J 立랭 

한편 l三짜츄l 창사에 내한 또 다른 큰 줄기 하나는 供따뼈의 〈뾰三짧 ãè>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전에 ψ111 南Lli괴 松山 엄l~괴 찢앵 i*1Ii의 세 영의 현지기 세S새를 피해 숨어실고지 머리 깎고 산 

에 들어기 이곳어 서 심막을 지었다 얼리 개성 승악산올 비리보고 용곡히여 소리미지 잃어버렀으며 고려 

왕조톨 그리워하고 니라툴 잃어버린 !R을 펴서 그 누대를 이톰하여 횡호’ 라고 히였디 후대 시림이 선 

기의일을인용하여三톨을고쳐三용이라하였고，웠호톨고쳐1>11로한것은릎앙헤서 니온것이다">> 

헌종 철총대 조선 낙학(얘쟁)의 운I!i인 供띠弼"’ On6- 1 852)은 찢E년 58세에 文山 쭈公과 함 

께 삼박사를 여행하였다 상악사에 하룻밤 유숙한 내용융 담았는데l 창사 유래에 이 세 영의 충신 

이 둥장한 것이다 그의 글에 따르면 세 명의 고려 충신인 패ι珍과 엄뼈 그리고 tl\tK이 새 왕조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자 피해 三많山에서 삼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정 이 3인의 흔적이 삼성산이나 판악산 아니면 인근 지땅에 남아 있을까? 대유학자 

흥직휠옹 무슨 근거로 이런 내용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환콘 이 셋은 고려 말의 충신이지만l 초 

선의 새 왕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안으로 이 셋을 묶을 수는 없다 

일단 서진은 시홍이나 의왕에 연고지가 있이 이해가 원다 서견의 경우조선 개국후에 청백리에 

쁨혔으나 껴川에 은꺼하1껴 벼슬을 하지 않았다 1897년 세운 묘비에 기록된 金쟁의 않꽃記에 의하 

띤 그의 묘소는 구 금친 번대방 선산 건좌에 있었는데， 1 938년 가올 金챔와 金希않의 묘와 함께 즉 

지금의 묘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팡곡으로 옮겼다고 한다 ” 태초 이성게가 한양으로 도옵을 정 

28) 윤앤()’li!) 자세하지는 않으냐 정냥 安’i풍 철성각 내에 오죠사도(1iõJl빼뻐)가 용안되어 있는데， 앤효 의상 스님과 
용인 거샤와 1I1I . 4i1!l. 스닝용 그린 그림이 있다 이 안갱사도 654년 원효대사가 장건힌 것이다 샤촬문화연구왼， 전 

용사싼용서 20. 깅냥의 사한.2005 상초 
29) .씬효궁"(안양문화원， 안양의 구비문학.1998) •• 영엉함 안휘혔언 용앵냐우와 구잉이"(정기문화재단， 정기도 역사와 
문화 -성화와 민당， 2010년) 장초 

30) 압써I'ÞJlIζItIlJ앙山 !nfM!얘%三R홈 훌t!!:~lIflIl!!1A 山 1.1三 흩 rff l!! Ji'i!1“. ;<III~ :I! nJti H!에Z.~.:'I'*之tfl 
r. Jt를8 !!l:E ljAifliU< !&&三흉以三훌 &!!l'E~JIiα Ill!\'il. i~ tl!( '쩌山光1õ:>tll!， <양Z二 1"九))

31) 1 814년 학앵(새行).Q..로 천기되어 애자익위사새마(샌주찌I IIi꾀i:t .I，!H 장흥고용사 지명 부사직 대사헌 둥융 지냈 
으나 판직에 오래 미용지 않고 학문 연구에 주력했다 그의 학운용 캉리(1’l'I!)용 근온으호 했으여， 육정(六연)옹 용은 
쩌자백가에도 용달했다 호학논갱(뼈i>용멘)에서 낙동의 입장에 섰으"1. 엉성주{α뚱씨)의 주기연(초itlll)용 반대했 

다 성신약션(心*흉않)과 심셰(心!’)에 기질이 내포되었다고 보는 한왼진(야元11)의 인용성상이션(A 'IlltH!lJ't ilt)이 
새상에 큰해악용끼쳤다고보아 l간대했다 

32) .Il:E ilî의 l앙!I!와 文 (tJ!~'.(세종대학교 약정 판 의왕시.20( 1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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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서견은 반드시 송경(개성)을 향하였고， 평생 동안 한양 성곽을 미주하지 않았다 시홍의 

lla~땅院에 제향되기도 하여 연관성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냥을진과 조견은 양주와 동두천과 연관성”이 있지 삼성산이냐 판악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 남을진의 경우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해지자 빼써 용황산에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하였다 죠 

선이 개국하자 태조가 그의 거소를 찾아서 沙川伯을 봉하고 회유하였으나， 쩌城의 IItffi山 석굴인 

rlH씨댐에 들이가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영조 때 사천서원에 제향되었고， 묘소와 신도 

비는 양주시 은현연 봉암리 서원알에 있다 ” 

조견의 경우도 고려가 앙하고 망국소식을 들은 즉시 판욕을 벗고 마의로 갈아입고 두류산으로 

들이갔다 다시 양주의 갱계산으로， 후에 양주 수락산 두께 송산에서 숨이 삼고 있었다 태조가 직 

접 조견을 찾아가 벼슬 받을 것을 종용했으나 끝내 거연함으로써 냥을진의 충절과 홉사해 두 분올 

양주 6훌õrI.펴에서 배향한 것이다 특히 현재 조견의 셜화가 냥아있는 곳은 양주 챙계산 상봉의 앙경 

대， 성냥시 여수동의 ~所， 충남 공주시의 i헤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의 표õrli허와 의정부 

시 민락동 송산마을에 있는 앙띠혀 퉁이묘로 삼성산이나 관악산에서 자취륜 찾는 개연성은 희박 

하다 ’” 

그런데 청계산 앙정용 서냥쪽에 있는 천연동굴 마왕굴은 한때 고려 말의 조견이 은거했던 굴로 

알려져 있다 이수봉에서 둥성이를 타고 요다 앙경대와 절 고개， 또는 청계사로 내려가는 삼거리 

엠기장의 안내판에 고려 말의 충신 조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이 있는 것이다 ”이 내용 또한 정 

밀하게 조사할 필요생이 있다 

하여튼 샤견과 조진은 두운동 72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서로 세 갈래의 길을 갔는 

데 ， 서진과죠견도 약간의 다른 길을 갔다” 

따라서 이 세 명의 유기적 통일성올 엮어 내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세 명에 강한 애착과 아 

울러 충신 은자라는 점안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5 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곁들인 것 

33) 현재 냥융진과 조건의 충정용 추모하기 위해 양주 현연 용앙리 소재 정정사(lili!i괴)에서 재공 모신다 
34) 내고장 경기도의 인용 l 경기도사연찬위원회(2006 ， 3갱룩) 
3S) 내고장 정기도의 인용 3 정기도샤연찬위원회(2006 ， 28잉뜩) 

36) 조선죠 창건의 인풍공신인 초준의 야우 조윤옹 형의 연쟁과 망국과 동시에 죽지 옷한 자신의 우놓올 부끄러워하여 개 
와같다는뜻으료 견(뼈)으로 이용용바꾸었고， 후용개톨따용다는뜻으료총경(뾰앵)이라 했다는 것이다 

37) 두운동 72현의 상용 써 갈래로 나건다 갱용주， 김약항'1 힘 죽용으호 철개용 지킨 사강틀이 있었다 길재와 이양소， 앤 
천석， 서견， 배상지， 인유， 김선치‘ 앵회도， 문익정 풍용 용둔 낙향파에 용한다 또한 옹거 낙향 유배 이후 다시 정 
계에 진용한 이톨도 있었다 륙히 안성， 초견， 하자종， 이앵， 김자수 퉁옹 태종대 이후에까지 계속 휠약했는더1 ， 이툴옹 
초신의 새로운 정치세역이 되었다 
죠낀용 유년에 용가하여 여러 션의 주지융 역영하다가 30세가 념이 환속하였다 mll 갱릭으로 인하여 左尹에 외었으 
01. 고히 안에는 챙!l l~용 지냈다 1392년(내죠 1) 상징군으혹 이생계 추대에 창여하고 개국공신 2둥에 책륙되었다 
여기에 대해 앵 !찢으로 인하여 개국공신 2퉁에 책꽉되었다는 성과 형의 간곡한 강사 권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션의용 
지켜옹거했으nl，자손에게도고려에의정의픔당부하었다는두가지다윤성이전해진다 

126 김정석 



은 훨연적인 결과이다 성리학자인 홍직필은 스님에 의한 ~IJ츄 由來를 알하지 않고 충절의 상징인 

세 명의 선비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현재 단 1편의 글을 가지고 유교적 입장을 논의하기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쐐山의 〈浮石츄〉 의 창사 유래를 이와 유사한 정올 엿볼 수 있는데 불교적 입장과 유교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석사의 창건연대냐 내력은 확실하지 않지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신라 문무왕 17년(67기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것이고， 마른 하나는 고려 

말의 충신 유금헌(柳씬빠)'"이 나라를 잃은한을풍고 내려와 h.\ m山 중턱에 별당을짓고독서하며 

지냈다고 한다 유금헌이 죽자 적감(亦핸) 스님이 그 별당을 고치 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안양의 l三짜뛰에 나타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그 명칭과 창사 유래릎 살펴보았다 

l三짜츄l는 〈三짧츄)， (三짜좋)， (三뼈츄)， (三옮츄〉로불려오연샤 전숭되이 왔다 l三싸츄l에 

대한 시는 총 작가 33명에 작풍 39편흐로， (三짧츄〉는 17명에 18편， (三짜츄〉는 10영에 14편， (三

동츄〉가 4명에 5편， (三뼈츄〉는 2명에 2연임을 알 수 있다 시에는 〈三짧츄〉가 더 많이 사용되었 

으며， 영칭에 대한 시대적 연천은뚜렷하기 구분하기 어려웠다 

l三싸츄l에 대한 산문은 총 15편으로 〈三싸좋) 7면， (三짧좋) 6핀， (三잃츄〉과 〈三동츄〉은 각 

각 1편이다 산문에서 〈三싸츄〉가 〈三힐츄〉보다 더 많은 이유는 특히 역사 지리지의 전숭과정 때 

문이다 

하여튼 〈프싸좋〉와 〈三짧츄〉로 함께 언급되었지만， 사장이 정짐 대중화， 시1속화과정올 밟으띤 

샤 어려운 三짧 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부르기 쉽고 전숭에 이해하기 쉬운 三짜‘ 으로 정착되었 

38) 유긍현(WI 씬If) 금현옹 때 }j생의 자이다 그는 1320년에 태이나 1402년에 죽었는데， 초선 초의 천문학사이다 서산 
충신인 유l앙액옹고려 안에 천문학융판장하는판챙인 서운판(양용Ill)의 안새에짜)표 지낸 후， 대조 떼 친상열차판야 
지도(天잉끼1 '-"分!tz뻐)의 제작어서 천문제산용 책엄진 인물로， 태조 석각온에 이용이 새겨진 11인 중의 한 사양이 
다 서산의인정서원(1:1&엠~，현총곡사)에위매가오셔져있다 
그는 고려의 충신으로 냥고 싶어 새 왕조가 등이서자 개성어서 고향인 서산으호 올아왔으나1 거륭되는 새왕조의 요청 
융 기절하지 옷하고 역법융 새로 안드는 일융 맡았으며 권근과 함께 천상열차분야지도(天~9*-"分11之뻐)용 제작하 
였다 공주의 동학사에 상은각을 지어 이음에 온 자가 등이간 세 사랑용추요하였다고 한다 태총 4년 갱숙공이란 시 
호가 내려졌으며， 1 62 1년 동학사의 상옹각에도 함께 애향되었다 

39) 전풍샤창총서 13 충냥의 전용사한 11 ，(사싼문화연구원， 1 999년)56쪽 게다가 판악산의 의상대가 연주대로 이륨이 바 

뀐 유래에도 효령내꾼이 세종에 대한 그리용으호 ~主 가 되었다는 성과 조선이 건국하자 고혀알 운신 씨껴뼈이 g 
옮山ξ로 틀어가 lftl ïi\과 옛 임금융 그리왜하이 하였는데l 강득용이 어문 암지공 ‘뽕초앙 이라고 용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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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할수있다 

l三홍좋|와 관련된 사찰 연기설화는 원효나 의상 둥 스님과 판련된 내용과 납을진， 조견 둥의 고 

려말 충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l三흉츄l는 화엄종이 유입되고 원효의 대중성이 습합되 

연서 윤필이라는 인물까지 포함되어 전숭한 것으로 보인다 두 고숭과 항께 신비체험을 하고 싶었 

던 후대인의 심리가 아닌가 한다 또한 고려 알 세 명의 충신과 연관시키는 것은 세 명과 三흉의 相

때性 그리고 정절과 충정을 기리는 유학자의 바랍일 가놓성이 높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여러 논의의 진척이 된다면 三짜츄에 대한 선인의 인식 체제도 

탑구할 가지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시나 산문 같은 작풍을 흥해 한충 진일보한 성과를 낼 가 

농성에 밀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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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머리말 

파추는고려와조선시대에 도읍지와가까운 곳으로 ‘서교’ 라고불리연서 많은 λ념들이 세거하던 

곳이다 도성과 가까우니 도성의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기에 사족들은 벼슬어써 묻러나 있을 

때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시후에도 묘를 이곳에 정해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왕실과 혼액을 이룬 벙문 가운들의 사패지 분급으로 인한 집성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데 지금도 에러 문중에서는사패지를 판려하면서 종인들의 거주가 정차 늘어가는 것올 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뛰어난 성리학자 청송 성수침이 부인 파명 윤씨의 고향 파주에서 복 

거하먼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았으며， 성리학의 대가인 휴앙 백인걸 문하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풍 기호학의 앵주들이 파산학의 근거지를 조성하면서 문향 σ}주’ 로 불리기도 하였다 훌륭한 스 

숭을 찾아 많은 제자들。1 이곳으로 찾아와 학액을 맺고 이는 혼액으로 이어져서 함안 조씨의 조감 

이 스숭 백인걸의 사위가 되어 월룡연 농산리에 뿌리를 내리고， 죠갑의 사위는 우계 성혼 선생의 

아툴인 창랑 성문중(/it文~)으로 운산옵 내포리에서 세거하였고， 평산 신씨 화당 신민일($뼈-) 

은 창랑의 사위가 되어 법원읍 금곡리에 터를 잡았다 또한 사계 김장생이 융콕을 찾아와 배웅을 

청하고， 융곡선생의 딸은 사계 김장생의 아틀 김집에게 출가한 사실에서 학액이 혼맥으로 이어지 

는 예블 볼 수가 있다 현석 박세채가 율곡의 학풍을 이어받으며 후일에는 자운서 원에 이 세 분이 

매향되었다 

필지는 2008년도에 r피주시지』면잔작업에 동참하띤서 파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세거해 오는 여 

러 생씨와 문중의 입향조와 입향 원인， 시기， 문중행사와 모임 풍을 3t:사한 바 있었는데， 각 문중의 

시지l플 보면샤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정올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각 문중들은 다른 문중의 제 

사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옷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는 07r가혜’ 라는 알도 있듯이 각각 

의 제사엔 저마다의 특정이 있지안 간섭하지 않는다는 판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지는 파주지역의 문중별 시제의 특성을 조사해 비교해보고 이 지역의 유교적 제사형 

식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으며， 각 문중별 득징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이글에서는 각 성써별 문중의 시제의 제사형식과 절차， 진셜법 퉁올 조사해 표로 비교해 보았으 

며， 특정융 찾아 기록하였다 파주에는 많은 성씨와 문중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전부 조사하 

기가 이려워 한지역에 20호 이상통족마을올 이루고 있는문중의 시제를 위주로조사를하였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문중의 제사형식은 알기 이려운 것인데， 이 연구릎 통해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각각의 운중 제사 형식올 얄고 비교해보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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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 기록은 파주지역 민속 분야 연구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기초자.li가 원 것이라고 믿는다 

II . 파주 세거문중의 時聚 실태 

파주지역에서는 시제(時tif)와 묘제(앓했)릅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묘제펀 시재라 부르고 있다 

시제는 사시제(四빠했)의 준말로， 춘하추동 사계절의 기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내 

는 제시흩응 의미한다 요제는 음력 3월과 10월 중에 날을 택해서 5대조 이상의 조상올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세일사(양-.e)라고도 한다 요즘은 묘재틀 판습상 시향(양홍) 시사 

(얘Je) 시제(햄찢)라고 일걷고 있다 묘제라고는 하나 묘사(꿇~)룹 지내지 않고 사당이나 재실에 

서 위패를 봉안하고 지내는 제사까지도 같은 개념으로 포항하고 있다 본고에서 시제’ 라고 함은 

이강이묘제 시향 재실에서의 제λ}까지도포함하는 개념으로사용하기로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재의(土大夫家짱없))를 제정 

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혜의(뼈WJ五ill t.l))에 규정하고 있 

는테， 대체로 주자(朱주)의 〈가혜〉 의식을 본었다 

r주자가례」 의 묘제에서는 음력 3월 상순에 핵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양)의 의식과 같 

이 하루 전에 재계(1IIJi\t)한 뒤， 참신 강신 ‘ 초헌 아헌 종헌 사신 첼찬의 순으로 지낸다 우 

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같은 묘제를 배년 한식 단오 추석 중양에 하였고， 뒤에는 지 

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 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냐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e) 

한 행하고 다음날 성묘륜하였다 

묘제는 본래 시재로써 사시절에 지냈었다 율곡은 r격몽요결， r시재의(a~엇 f~)J에서 ‘시제 (a흉앤) 

는 춘분 하지 추분 통지에 지낸다 혹은 〈가혜〉 에 의하여 한달 전으로 날Y낼 선택하여 충원 

(1'1매)로 정한다’ ” 하였고 r묘제의(흉짱 fll1 )J 어1서는 ‘묘제(풍~)는 속재(f1i制)에 의해서 네 명일 

(즉 정원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에 행한다 이때는 산재를 2일 동안 하고 치재를 1일 동안 한 

다’고하였다 " 

후에 경기도 용인출신 기호학파 도암 이재(후양)\l 는 r주자가혜j릉 체계화하여 r사례면랑(四ill 

1 )'야양j’J ，(Ji分j[:fll<分쏟호 떼뼈三 B‘i!fJii :6lt8.(i lil< l'Jμ ’>i: 'f tlJ三 B 以iIlÆZIil<I'.' N껴 ;&I~~ift .JI이-1에 以f~n로 f o' 
2) 'AU'f f，κ’”써 유千四名 B 正찌1*1t 영午 lI<Ô'l!!.二 R 었톨- 8-
3) 이이(')i찌) 김장생(~Ik!E)송시연(*야m 김장힘(~μ tn，)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빼빼*i!\)의 학액을 이어오띤서도 
그니용의 학풍용수임한 내하자효서， 성리학과 예학에서 유명한 기호화파이자노판의 대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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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lμ올 저술해서 예법을 정비하였는데 r사혜연랍j은 사계 김장생이 편창한 r상헤비요(홉Î~1~ì 

폈)J와주자의 r가헤J ，율곡의 r격몽요결」퉁올참고하여저솔한것이다 

이재는 r사례면랍」에서 r주자가헤」의 3원 한번 지내는 것을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요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재창하였다 이후 묘재는 한번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 
도암 이재는 또한 ‘친족으로서 촌수가 끝난 할아버지(5대 이상)의 묘제는 위의 채천조(훌없條) 

에서 살필 수 있는데 한위공(향짧公)의 예에 따라 시월 초하루에 제사합이 옳올 듯하다 ’ ” 고 하였 
다 현재 일반적으호 요재가 음력 시원에 행해지는 것은 아마 r사헤핀랍」의 에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있다 

파주지역에서는 대채로 기호학파의 제헤헝식올 따르고 있는데， 특히 금숭리 장수황씨 문중의 

시제에서는 융곡 이이의 r격몽요결」에 의한 예식올 따르고 있다 또한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 

공파 문중에서는 개량훌기를 이용해 현대인들이 알기 쉬게 진행하기도 한다 

1 문중별 시제현황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체로 음력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지내고 있으며 시제를 지내기 전 

한 달쯤 전부터 묘역 근처에 거주하는 후손틀이 묘소에 올라가서 앨호룹하고 주위를 청소한다 

1 ) 시제를 지내는 시기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개 읍력 10원 초순에 많이 지내지만， 양천허씨 교위공펴는 양럭으로 

10월 셋째 일요일에 지내기도 하고， 교하 산납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양력 4월 둘째 일요일 

에 지내는 곳도 있다 청송싱씨 공숙공파 문중응 원래 음력 10월 보륨을 전후하여 지냈는데 공숙 

공의 큰아들 7세조의 묘가 의정부 외곽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영태리 공숙공 묘 아래로 이장해 

와서 올해부터 옴력 10원 23일로 지내기로 종중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문 

중은 한식과 음력 10웰 3일부터 1 2일까지 열혼간이냐 지낸다고 한다 음력 10월 10일이 지난 후 일 

요일에 지내는 야동동 나주정씨 고암공파 문중과 적성면 당곡리의 청주한씨 참관공파 문중도 있 

는데 이는 많은 종인들의 왕래의 펀의성을 감안하여 시제일자릎 정한 것으로 앞으로 점차 이렇게 

일요일을 이용해 지내는 문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4) 홍순석깅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rttl교인속회f， ， 2OO)년 

5) "1!! IIIilll，H，Hl.上:1iI1 1li IN14lt公í~+ fJ - EI 영之 ~깨ff( r앤ï~ω; 1(，'1;8 ， ’~4이J-4 1 a) ， 홍순석의 「경기 용인지역의 11. 
제연구」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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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써l용 지내는 장소 

시제릅 지내는 장소는 주로 재실이 많으며，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충은 묘소에서 지내다 비가 오 

면 재실에서 지내기도 한다 파명윤씨 정정공파는 불천위 5위만 사당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소에 

서 지낸다고 하며， 창녕성씨 싱곡공파 내포러 문중은 허백당 한분만 재실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 

소에 옹라가 지낸다고 한다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6. 25전갱 전의 세거지 였민 장단군 대강얀 

우건리 선영이 DMZ지역이라 갈 수 없어 연천군 백학연 두현리산 세장원에서 19세조부터 25세조 

까지의 묘제를 지내며 그 아래 선조들은 교하 동때리의 사당에서 지낸다고 한다 행주기씨 정지공 

파는 세 분의 단이 있는 곳에서만 묘제로 지내고 그 외에는 재섣 덕장재에서 지낸다 

〈표 1) 문중멸시제현횡 

앵주 
정지공파 

교하읍 음력 10월 오전 묘l단쩌) 
$여명 

위토 

기씨 승촌리 13일 10시 재실 익 2천영 | 기영도 

강릉 
깅무공파 

문산읍내 음럭 10월 오전 
재실 60여 영 우|토진당 | 깅문년 

김씨 포리 첫주일요일 11시 약 3천여영 

교하 
피주읍 

음력 10월 오전 
위토 

노씨 
공숙공피 액석4리 

10일 10시 
재실 70여명 2，800<껴영 1 노싱래 

진주 
시윤공파 

교하읍 음럭 10월 오전 | ∞여명 | 약 1 위만토5천~ I 류기형 류씨 
호은공 

동패4리 8일 10시 
재실 

증중 

밀앙 
공여공피 오긍2리 

S렉 10월 오전 우천 묘시재실 I 2없여영 ! 대증회지원금 | 빅선재 
박씨 3일 11시 

ε영 문신읍 음력 10월 
오전 실 1 500l 'i!I 1 성씨2f-극공파 내포리 5일부터 
10시 (허액당)， 묘 m여영 ‘ ~1만1 ，300핑 l 싱긍흰 

~글산 6일까지 

거칭 
칩표녕피 신빌리 

잉썩 4월 오전 
재실 1∞여영 증인힌성금 1 신영재 

신씨 둘째일요일 10시 

명신 업원음 음릭 10월 오전 
밍여명 

위토 

신씨 
회당공파 

금곡리 1일 11시 
재실 진딩익3천엉 1 신효선 

위토 

정승 
공숙공파 

월롱면 응력 9월 
묘 50여 영 

임뼈민핸여 | 
심씨 영태리 23일 영 전딩대지약 심굉섭 

13'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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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0월 위토 임야 8만5 
}。‘ I 정영공파 I 탄현면 3일지나 묘 1(Xl여영 전영 | 우핀제 
우씨 \'.!‘ 첫일요일 전당약4천영 

00<져영 
위토당승념| 

교하응 한식 7천여영 

파윤씨펑 I 정정공피 I 당하리 음력 10월 3일 오전 헝사 (윤관묘 윤관묘위토4천 | 윤징용 
11시 (물천위) 묘 시제 500 

g흩리 부터 1 2일까지 
여명) 

여엉 와동"-1 7 
천여평이상 

Z’ j‘-';' 
국S녕피 

교응덤 음력 10월 오전 
묘 없여명 위토약3전영 | 이재식 

이씨 t댐리 첫일요일 9시 

연안 조리옴 음력 1 0월 
오전 위토임야 

심척공파 10시 재실 50<껴영 1 5'만엉 및 증중 1 이인희 
이씨 뇌초리 15일 

$운 건물임대료 

전주 | 딩옆에 뼈면 | 뿜 1뼈 오전 

10시 재실 120여명 위토약 3만명 | 이효용 
이씨 금파리 1일 

$분 

음력 10월 
오전 짧 | 고잉공파 I o~뚫 I ~일지난 묘 50<껴영 증손부딩 | 정운영 

첫일요일 
10시 

g엔 | 참핀녕피 | 월룡면 | 렁 1맹 오전 
위토 

재실 1 50<껴영 전당약4천염. 1 조석래 
조씨 능신리 첫일요일 10시 

잉야 19정보 

$여 명 

동주 I ~~jif l 적성면 | 음력 1맹 | 오전 | (최영잠군 

최씨정~긍파 율포리 7일-13일 11시 묘 위토 | 최주택 
200 
여명) 

정주 | 칩끊파 | 적성연 응력 10월 10일 $섣 I ^H실 | 앵명 ! 위토 l 한기태 
한씨 당곡리 근처일요일 

잉전군 
~천 

교위공파 
액학연 S팩 10월 

1 오1X시~， I 묘， 사딩 1 1뼈영 | 증재로부딩 | 허 영 
허씨 두현리 셋째일요일 

동패리 

x。‘'i'‘
묘하증중 

탄현연 음력 10월 묘 1 1뼈영 | 익짧평 ! 횡투하 
횡씨 금승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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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비용 마련 

문중의 시제비용은 대개 제위토(쩡位土)원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 

주지역의 대부분 문중도 시제비용을 이렇거| 마련하지만 액석4리 도창골의 교하노씨 공숙공llj-는 

일부룡 문중부담금으로 이용하고 요금2리 밀양박씨 공"1공파는 대종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 

다 야동동의 나주정씨 고앙공파는 총손이 부담하고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종재로 부담하며 

산냥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종인들의 헌성긍으로 시제윤용리고 있다 

2 문중별 시제진설 

1)지1수진설법 

율곡 이이 선생은 r격몽요절」 ‘시제의’ 에서 옴식 장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야 

-신위 힌운에 괴실 다섯 기지왜기난해서 다섯 가지톨 다 0 1연히지 못히겠으연 새 기지라도좋다)포 한 

집시(이깃은흔히 자인이리고 한다)‘ 의은나울한 집시， 식에 힌그릇 깅치 힌그릇1 간장한증지1 초나물 

한 접시‘ 샘선피 고기 각각 한 정^II생선과 고기는 마땅히 신선힌 것으로 한다)， 떡 한 접시， 국수 힌 대집， 

국 한그릇， 입 한주발， 팅 다섯 기지(이 디섯 가지는생선과 고기， 혹은나물과 그밖의 것으로때에 띠리 

미련힌κ! 이것도 기난해서 마련하기 어려우연 세 기지도 억시 종디)‘ 구운 고기 새 기지톨 은다 (이것은 

긴이나 고기， 생선 또는영 길은 것으로효κIf 

도암 이재의 r사혜연랍」에서는묘제에서의 진성에 대해 다옴과깜이 기록하고 있다 

찌|싱 닝쪽 끝에넷째 줄)에 과일 집시를 진설히고 그 다음줄{셋째 중뻐는 채소와 포외 식에톨 차리고， 

북쪽끓에죠때와초접시톨놓되，진은서쪽， 집시는동쪽이디 시지는첫줄의중S빼놓는다 디를싱위 

에현쥐호;11)와술병을두되，현주는서쪽이다 " ' 

제상 남쪽 끝에 과일올 진셜히는 것은 일반적인데 각 문중별 과일 진설순서는 ‘흥동백서(紅Jl! é 

西 과일은 품은 것(사과 꽂감 대추)은 동쪽， 흰 것(배 밥)은 샤쪽에 놓기)‘ 와 ‘죠율이시(없꽃 

렛찌 대추，밤， 배，꽂감순서)’ ，또는 조율시이(펌찢fi1;~)’로다르다 파주지역에서는거의 대부 

분의 운중이 ‘조율이시’ 관 택하고 있는데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공파와 액석 리 교하노씨 공 

6) "홉Lt*.liJt， lt不fiUf에三If~끼‘可!oi-~IδI1iIUlI’‘~-.\\ 쩌-~lt셨-~ii'1톰- 1I1il;l!-~ ftt써~-~‘ ”‘얘 11> 
IHfii!l't!IJ 1Jl-~ 빼 l8i!ll - l8i1!i 야 i~ 1if'l，~ft，써써않!l!iI所때 mt不m;m ßII J1三~끼，iìJ ff<.三 ~!f써&J!‘MI" 

7) í표싸N~a!I~I :I ，얘 ~(rultñ때1T)1Ji찢때!!찌 Pli'J<ιlruJ까三行) 앙훌용κ!’‘ f~tlll 훌jJIj~‘* ιJþ낌에'IIDl!ll -行)I!ltf: 

찌及에III\!;!I!上 };찌α엠"('앤i~I~1L양B，!if J’.>-203) ，홍순석 의 「정기 용인지역의 요씨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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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공파 문중만 ‘흥동백서 진설을 하고 있다 ‘조융시이’ 를 시용하는 곳은 양천허씨 교위공파와 

장수황씨 요하총중이다 강릉김씨 강무공파는 제사자 위주로 서쪽올 높여 조융이시， 서두동미 l 화 

포우혜， 외탕내적으로 진설하되 과일은짝수로， 동용은 훌수로 놓는다 

김시액에 의하연 -흥동백서나 조율이시 진설엽은 경기지역 조사의 예에 따르연 노론은 흥동백 

서를 남인은 조율이시를사용한다는 당파별 구분을하는 경우도 있었다 e고 한다m 

2) 제수 

파주지역에서는 시체에서 메와 갱올 진설하지 않는 문중이 있는데， 묘사(싫뻐)이기 때문에 메와 

갱 대신 면(국수)올 올린다고 한다 단양우씨 정명공파와 양천허써 교위공파가 그러하다 

(가)적 

적올 올라는 것은 대부분 육적(소고기)， 소적(두부)， 어적(북어 숭이 조기 중 하나)릅 올리는 

데 단양우씨 정맹공파의 경우는 이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더 옴린다 당은 머랴 위 벗과 다리까 

지도 그대로 손상없이 올리는데 이는 집안에 신채불구자가 나오지 않기블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 

다 닭고기 계적을 용리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총중， 창녕성써 상콕공파， 평산신씨 화당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함안조써 참판공파， 양천허씨 교위공파， 장수황써 묘하종중으로 조사되었으 

며， 소고기 하나만 단적으로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당양군파이고，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어척과 육 

적두가지만올리고있다 

적을 올리는 방법은 문중마다 조금 다르다 강풍김씨 강무공파와 거창신씨 참판공파， 명산신씨 

화당공파， 항안조씨 참판공파 동은 처음부터 그대로 진설하고 헌작을 할 때는 술잔만 올린다 헌 

작할 때마다 적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 올리는 곳은 밀양박씨 공여공파， 따평융써 정정공파， 연안 

이써삼척공파퉁이다 

(나)탕 

탕은 대부분 삼땅을 쓰는데 육탕(소고기)， 소땅(두부)， 어탕(북이)이다 육탕만 하나 올리는 곳은 

창녕성씨 상곡공파인데 원래 오땅을 썼다가 번거러워 10년 전부터 단탕으로 바꿨다고 한다 요탕을 

올라는 곳도 있는데 전주이써 담양군파는 육탕 소탕 어탕 봉탕(닭) 잡탕을 쓰고， 따평윤씨 정 

정공파는 쟁정공과 불천위 둥 7위만 오탕(육탕 -소탕 어탕 장탕(내장) 잡탕)을 쓰고 그 외에는 

삼탕을 쓰고 있다 파명윤씨 정정공파에서 내장탕올 올리는 것은 JIf주지역에서 유일한 사헤이다 

8) 깅시억용인지역의 제사'J ， r인문사회논총'â집(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 46학，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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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물과칩채 

나물과 침채(고춧가루와 젓갈을 쓰지 않고 무 배추로 담근 나박김치)는 대체로 고사리 ， 도라 

지， 시금치 ， 숙주니울， 칩채를 쓰는데 창영생씨 상곡공파에서는 숙주나물과 침채만 올리고 특별히 

우계 성혼 제사에만 상색나물을 쓰고 있다고 한다 숙주나불과 침채만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담양 

군파， 함안조씨 참판공파l 장수황씨 묘송H흥중이며 ， 숙주나물만 올리고 침채도 올리지 않는 곳은 

청송심씨 공숙공파이다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숙주나물과 무나물， 칩채를 올라며 ， 청주한씨 참판 

공파는 그때그때 자유롭게 올린다고 한다 

그밖에 편(떡)올 올렬 때 시루떡이나 인절띠 둥을 쌓아놓고 위에 화전과 주악으로 장식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않았으나， 단양우씨 정펑공파는 사랍들이 잘 벅지 않아서 골무떡과 참쌀인절미 

륜을린다고하였다 

또한 밤 대추 퉁을 뀔 때 투명원똥을 사용하며 보기 좋으면서도 쌓기 수월하게 하고 있어 연리 

성을 가미했다 양천허씨 교위공파는 면에 화전과 주악 장식올 하지 않는다 

〈표 2) 문중별 진설과 제수 

당 나툴，첨채 

행주 3적 육적， 소적1 어적(숭 
고사러，도라지1 

정지공파 흥동백서 3텅육팅，어팅，소팅 시금치， 숙주나울， 
기씨 어또는조기) 

징채 

깅릉 
깅무공파 조율이시 

3적 육적， 소적1 어적(북 
3텅육당소팅j 어팅 

도라지1 시금치1 
깅씨 어)한꺼번에올림 숙주나물，징채 

교하 
공숙공파 흥동백서 2적어적I기)， 육적 

3팅 어탕1 육탕1 백등R두 고사리，도라지1 
노씨 부) 숙주나물칩채 

진주 
시윤공파 

4적 소적， 육적， 계적， 어 
도라지， 고사리1 

호은공 조율이시 3팅육당소팅，어팅 시급자숙깎+물1 
류씨 

증중 
젝숭어나도미 

침채 

일앙 
공여공피 조율이시 

3적 육적， 소적， 어적(숭 
3당육당소팅1 어팅 

고사리1 도라지， 
박씨 어}차례로올림 숙주나물，침채 

칭썽 3적 육적， 계적， 어적(숭 
숙주니물{우게성혼 제사 

성씨 
상곡공피 조율이시 

어) 
딘팅육팅 민심색나물씀)， 

징채 

거창 
칩판공파 조율이시 

3적 육적， 소적， 어적(북 
3팅육팅，소텅‘어팅 

고시리，도라지1 
신씨 어}한꺼번에올림 숙주나물징채 

영산 
화당공피 조율이시 

3적 육적， 계적， 어적(북 
3탕육탕소팅，어팅 도리지， 시금치1 

신씨 어F한꺼번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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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승 

공숙공파 조율이시 
3적 육적1 소작 어적(북 

3팅육팅，소당1 어팅 숙주나울 
심씨 어) 

5적 육적(소고기 1 돼지고 
고시리1 도라지1 

딘앙 
정펑공파 조율이시 

기1 닭고기 닭은벗1 다리 
3당육팅1 소당어팅 시금치1 숙주나물， 

우씨 끼지통으로L 
칩채 

소적，어적(숭어) 

4적 육적1 계작 어적(숭 
5팅 육팅， 어당 소팅， 징 

파평 에1 소적，육계， 숙주나울무나물， 
윤씨 

정정공피 조율이시 
어적만차례로올린다정 

탬내징)，계당그외는 
침채 

정공등 7위만 
3팅육당어팅，소팅 

경주 3적 육적1 소적 1 어적(조 
고시리1 도라지， 

국당공피 조율이시 3팅육탕1 소당어팅 시금치1 숙주나물1 
이씨 게 

징채 

연안 3적 육적‘ 소적1 어적(욱 
고사리1 도라지， 

삼척공피 조율이시 3팅육탕1 소당어팅 시금치1 숙주나울 
이씨 어F차례로올림 

징채 

전주 
당S발피 조율이시 단적육적 

5팅육탕1 소팅， 어당 몽 
숙주나물，침채 

이씨 팅{닭)，집탕 

나주 
고암공피 조율이시 

3적 육적， 소적1 어적(북 
3팅육탕1 소당어팅 

고사리， 도라지1 시금치， 
정씨 에 숙주나물，징채 

힘씬 
칭표녕피 조율이시 

4적 소적， 육적1 계적， 어 
3팅육팅，소팅，어팅 숙주니물，침채 

조씨 적(욱어「한꺼번에 올림 

동주 3적 육적， 소적1 어적(조 
도라지1 고사리1 

정요녕피 조율이시 3팅육당소당어팅 시금치1 숙주나울， 
최씨 게 

칩채 

칭주 
칩핀공파 조율이시 

3적 육적， 소적1 어적(북 
3탕육팅1 소당어팅 자유롭게올림 

한씨 에 

g댄 4적 소적， 육적， 계적， 어 
3당육당소당，어당북 

시금치j 도라지， 

허씨 
교위공피 조율시이 

적(북어또는조게 
어，굴j 홍항등계절따리 

고사리 
다강il 힘) 

장수 징수황씨 
조율시이 

4적 육적， 계적1 어적(숭 3탕 육팅‘ 어E.~.두부위에 
숙주나물，칩채 

황씨 증중 어)，소적 흥합올림L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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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진행순서와특정 

파주지역에서 시제를 지내는 형식은 기본적A로 각 집안의 기제사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 

나 시제는 않은 참가^~7~ 참여하는 안큼 가가례의 절차에서 문중의 합의에 의한 형식으로 종회에 

서 제정한 형식유로 지내고 있다 시제의 일반적인 순시는 다음과 짙다 

<D진설짜짧 나물과과일등을먼저지린다 

@출주{出호) 사딩에서 신주를징짐으로모신다 

@칩신(￥，.1 주인이하모두두번질을한다 

@강신빼，.1 주인이분흥닝}고술을따라모사기에띠른후에두번질을힌디 

@진ε뼈뼈 국과압등을올린다 

@초헌ItHι) 주인이 첫 번째 죠을올리고축문을읽은후에 두 번 설을효띠 

@ 이헌(효Jl) 주부가두번째죠턱을올리고，네번절을효띠 

@증힌(용Jl) 형제중의 맏이나 친척 중메 연장지가 세 번째 죠멸을리고 두 번 절몰한다 

@유식(얘용) 죠뻐|술을더 채우여1 숨기락을잉에꽂고짓기락을기지런히 놓은후에 두번 설을한디 

@항윈빼께 문을딛고나가훌햄없훌하기를기다린디 

@계윈@매 문을열고들어가국을내려숭늄을올린디 

@사신이양，.1 제시기끝나주인이하모두두번질을힌다 

@닙쥔빼죄 신주를사당으로다시모t다 

@절찬{빼jJ) 제사상의응식을모두물리고，그음식으로응복올힌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묘사(왜~~I에서는 대체로 출주와 합문과 계문， 납주가 빠지게 된다 

11 강신과참신 

시제를 지낼 때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와 묘제로 지낼 때 강신올 먼저 하느냐， 참신올 민저 

하느냐 하는 논란은 여러가지 의진이 분분하다 사당이나 재실에서는 신올 불러 모셔와야 하기에 

강신부터 하지안묘제로지낼 때는 이미 그곳에신이 있기에참신부터 한다는것이다 율곡이이와 

사계 김장생은 선강후참올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자와 도암 이재는 선참후강올 주장하고 있다” 

융곡 이이는 r격몽요결J r요제의」에λ1 ‘친잔 강신 초헌(초헌할 때 숨가락을 메 가운데 꽂고 젓 

가락을 건다1 . o~헌 종헌(종헌이 끝난 뒤에 국을 거두고 숙수m水)를 올린다) 사신을 마치고 

음식올 거둔다” … 라고 기록하고 있다 

9)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요제 연구" 비교인속화회， (IJI교민속학)， 2009년 

10) 껴(IUU. 용i’ ”’t ν'11'， 삐t&~l&이l .ÎEι찌l장윗ZIL .. lmll“ Il lli& IiUI J!i1'.水 lIi. 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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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에서는 거의 강신올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묘제에서 지낼 때는 신이 그 

콧에 있다고 여기고 참신부터 하는 문중은 빌양박씨 공여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로 조사되었다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묘제시 북향올 하고 개성의 시조블 위해 묵념을 먼저 하고나서 강신과 참신 

윤한다 

2) 삽시와 정지， 진지， 첨작 

에 가운"11에 숨가락을 꽂는 것을 ‘삽시(쩌1얀)’ 라고 한다 윤콕의 r격몽요결J r묘제의」에서는 

초헌할 때 숨가학올 떼 가운데 꽂고 젓가락옴 건다’ 고 하였는데， 파주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초헌 후에 삽시히는 콧은 11곳， 초헌 전은 l곳， 종헌 후에 하는 곳은 6콧이며， 에와 갱 

옹 진성하지 않고 연(국수)을 올리기에 삽시륜 하지 않는 곳은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양천허씨 교 

위공파이다 

시접에 놓인 수저륜 가지런히 하여 시접에 걸치 놓는 것을 정저(正생)라고 하며 전저(찢싼)는 헌 

작옹 할 때 집사자가 젓가략을 세 번 굴라는 절차이다 흔히 -짓가락을 공구른다-라고 한다 김시 

댁에 의하민 기호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절차로시 노돈의 득정이라고도 한다 '" 

마주지역에서는 대부분 초헌 아헌 종헌 세 벤의 헌작 때마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 

주류씨 호은공종중은 유식 때 한번， 거창신씨 참판공파， 청송싱씨 공숙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는 

종헌 후 한벤， 장수황씨는초헌 후 한번，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전저를 철찬 직전에 한번 한다 

께사절차에서 아주 중요시 되는 헌작에 있어서 초헌l 아헌， 종헌이 헌작한 후에 이이서 청작을 

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파주지역에서는 칭작올 하지 않는 문중도 있다 강릉김씨 감무공파， 교하 

노씨 공숙공파， 밀양박씨 공여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l 

청주한씨 참판공파l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첨작옹하지 않는 것드로 조사되었다 

3) 산신세 

행주 
기씨 

〈표 3) 시제 진행순서와특징 

임i떨흩i 

전 

11) 김시펙‘ 「가가래로 보는 경기지역 제사의 당성」 ， t민속문화의 지역적 꽉성용 몽는나"， 실천민속학회핀， 정운당， 

112-114쪽，재인용 
12) "lîlif tiò !l!1lI, 야iO，liIiO，1!J1! 如上IlI mil1센日 1>('，H!r，옹 J&'~'’‘’frLJiI!之 ".\(j‘ GJôl 1’‘주:\(.IJL\(l'lKf강之양 •4 

야(성11;.‘”’.1< J&j:jj~1lI <1< 1'대 j!;l! f<jj'llll‘ι ‘ .1\, 11" Jlllllifíì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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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I~~ 

깅륭 
강무공파 0 0 0 강신후징신 증힌후 

십헌직때 x x 
김씨 세언 

교하 
북항묵념 

심현직때 
노씨 

공숙공파 。 。 。 (개싱시조야 초힌후 
세번 

x 0 전 
강신후장신 

진주 
시윤공피 

류씨 
호은공 0 。 。 강신후장신 초힌후 유식때 0 。 전 

증중 

일앙 
공여공피 。 。 。 칩신후강신 초힌후 

상힌직때 x 0 전 
박씨 세번 

ε생 
S펙공파 。 。 。 강신후칩신 증힌후 

삼힌작때 
。 。 전 

성씨 세번 

거칭 
칩표녕피 。 。 x 강신후칩신 증힌후 

증힌후 
。 x 

신씨 한번 

영산 
화~rr~ 。 。 0 강신후참신 초힌후 

초헌때 
。 x 

신씨 한번 

정승 
공숙공파 。 。 x 강신후칩신 증힌후 

증힌후 
。 0 전 

심씨 한번 

딘앙 
x 

증헌후 
정영공파 。 。 0 칩신후강신 메갱 。 。 전 

우씨 
안힘 

한번 

파영 
정정공피 0 。 。 강신후삼싱 초힌후 

절진때 x 0 전 
윤씨 한번 

~~ 
국E녕파 0 。 。 강신후장신 초헌 전 

상힌작때 
0 x 

O내| 세번 

연안 
삼척공파 0 0 x 깅신후징신 초힌후 

삼헌작때 x 。 전 
이씨 새언 

전주 
딩잉뭔파 。 。 。 강신후장신 증힌후 

심힌직때 
0 x 

이씨 세번 

나주 
고앙공파 x 。 。 강신후참신 초힌후 

심힌작때 
0 0 전 

정씨 세언 

항인 
칩E!i긍파 。 。 。 깅신후칩신 초헌후 

증헌후 x 0 전 
죠씨 한번 

동주 
징으냉피 。 。 0 강신후참신 초힌후 

상힌작때 
。 。 전 

최씨 세번 

칭주 
침표녕파 。 。 。 강신후장신 초힌후 

심힌직때 X 0 전 
한씨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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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주지역에서는 산신제를 대부분 시제를 지내기 전에 지내는데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는 

산신제룹 생략하는 정우가 많고， 묘제로 지낼 때는 거의 내부분 산신제를 지내는 걸로 냐타났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경우에는 묘제 지내기 전에 산신제갚 지내는데 매번 히는 것이 아니라 판도 

공 부인 경안택주， 양평공， 충북 음성 양평공 부인 계립김씨 묘제 때만 지낸다고 한다 재실이나 사 

당에서 시제를 지내지만 산신제를 지내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파， 연안이써 삼척공파， 합안조 

씨 참판공파， 청주한씨 참판공파이다 

산신제륜 지내는 시기는 모두 시제를 지내기 전으로 조사되었는데 ， 융콕의 r격몽요결」 「묘제 

의」에샤는 묘제촬 지내고 난 후 -음식을 거둔 다음 토신에게 제사흘 지낸다 여기에서도 진찬， 강 

신， 창신， 초헌은 모두 위에 말한 절차와같다 u> 고 하여 산신제를 묘제 후에 한다고 기록하였다 

ill . 맺음말 

시제는 문중의 행사 중에 매우 중요하고 의마가 큰 행사이다 가가혜의 기제사와 달리 문중의 시 

제는 씨족의 모든 초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종인들은 함께 모여 

벌초도 하고 시장도 보고 진설음식을 준비하며 시제사달 준비한다 시제릎 진행하연서 종인들은 

한 뿌리에서 나옹 혈연이라는 결속감과 지부심을 느끼 며， 자신들의 문중이 대대로 오래도록 이어 

나가기륜 기원한다 시제를 지내연서 종인들은 회의를 흥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위토를 마련하 

여 비용을 충당한다 가세가 큰 문중은 시제 때 모이는 종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자부싱을 느 

끼기도 하는데 ， 특히 따명윤씨 정정공파의 경우 대원수 융관 묘의 시제 때는 전국에서 중인들이 

500여 영이 창석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왼다 또한 3일부터 1 2일까지 열흘 동안이나 사당이나 묘 

역에서 시제를 지내고 충북 음성까지 찾아가 친정쪽에 묻힌 양평공의 부인 계립김씨에게 까지 시 

제를 지내고 오는 정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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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의 시제는 유서 깊은 가운들이 많아 높은 종족의식으로 참사자도 많고， 위토도 많아 제 

향에 정성을 쏟고자 함에 부족항이 없는 듯하다 시제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와 종재는 문중연로 

대체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안이씨 삼척공마의 경우엔 산 1 5만여 명과 종중소유의 건윤에서 임 

대료가 원 1 ，800만원이나 나와 시제를 비풋헤 모든 총중행사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송싱씨 공숙공파는 올해 협소한 별묘릅 새롭게 크게 개축하연서 종인틀의 회의를 거쳐 시제 

일자도 바꾸고 진설음식과 헌작의 앙법도 약간의 연경을하기로 했다 

문중의 시재는 오래도록 지켜나갈 조상모시기 전풍민속으로 가급적 엣법올 그대로 따르고자하 

지안， 현대인의 습속에 맞게 연리하게 바꿔나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재일자를 융동성 있게 

일요일로 변경하여 되도록 많은 총인들이 참석하게 한다든지，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경우는 진셜 

음식올 준비하는 수고를 초금 덜기 위해 오탕을 단탕으로 바꾸고， 행주기써 정지공피는 현대인틀 

이 알아듣기 쉽고 편리하게 흉기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파주지역의 시제 진설방입은 대체로 ‘조율이시’ 의 순샤삼 따르고 있다는 것율 알 수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나물을 상색나붙을 쓰지 않고 숙주나물만 올리는 문중이 여렷 있다는 것과득별히 한 

분의 상에만 상색나물을 쓰고 그 외엔 숙주나불만 올라는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사례는 득이한 경 

우라할수있겠다 

묘제에서 강신 후에 참신을 히는 문중이 따추 대다수 문중3로 조사되었고， 단양우씨 정명공파 

와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중만 참신 후 강신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조에게 묵염으로 시작하 

는 교하노씨 공숙공파 문중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삽시와 정저 전지 첩작의 진행방법은 문중별로 다양한 사헤가 조사되었으나 삽시는 대 

체로 초헌 후가 가장 많았고， 종헌 후가 다음이었다 정저와 전저는 세 번의 헌작 때 세 번 다하는 

문중이 많았고 종헌 후에 한언 하는 정우가 디음으로 많았다 청작은 대부분 하고 있으며 안히는 

문중은 여 lil 곳이었다 

산신제의 순서는 모두 시제 전이었으며， 재실이나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도 산신제를 지내는 곳 

도 네 곳이나 되었다 율곡의 r격용요걸」「묘지|의」에서 기록된 순서와는 반대인 것이 의외였다 

이렇게 파주지역의 문충시제를 조사하여 표로 비교해 보니 문중별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지 

만， 의외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어서 파주지역 제사민속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콕 이러한 연구가 지역의 민속을 알고 지쳐나가며 ， 새로훈 연구에 ’권그링플 

그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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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영평팔경가(永平八景歌)의 탄생(끓生) 

1 포천의 영평8경 

포천(뼈)11)과 영평(永'1')은 같은 급의 현으로 있다가 한때는 영평현의 인구가 포진보다 않았던 

때가 있었으나 ;ic'l'이 포천 현으로 홉수 동합되연서 영평의 지영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때 지어 

진 영평8경은 8경과 더불어 영원히 남께 되었다 우리 고장은 일찍이 「영평의 산수(山水)에 포천 

(뼈)1 1)의 인물(A物)이라고 회자{애~) 원 정도」로 수준 높은 예향이였다 조선로가 창업되고 영평 

과 포천이 이웃 고을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고장이나 다름없이 교류되고 있다 육영서원의 

주인이자 당시 송(*)의 인물에 당()강)의 시인으로 추앙받던 박순(朴핸) 선생께서 영의정을 내놓고 

영명으로퇴은(밀맹)올하며 ‘五짜山水는此짜이 iii名’-우리나라자연경관은 영평현이 최고-라고 

극찬하며 영평8경을 두루 찾으며 주욱같은 시문(時文)을 냥기고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4대 서 

예가 이며 문장가이신 용래(앉윷) 양사언(~士彦) 先生도 g然올 너무 사랑하며 한때 금수정의 주 

인으로 주변에 많은 암각문(없찢1文)을 남기고 있는 포천 분이시다 

2‘ 영평8경 

영평8경(水'1'8상)은 영핑 땅에 존재하는 에없 개의 야픔다운 경치릅 일컬음이다 

관통 8갱이니 단양8징이니 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정치릎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에부터 있어 

왔다 중국도 8정이나 9곡(9삐)이니 해서 빼어난경치륜자랑히는것을보게 된다 

II . 박순 선생의 영평8경 

영평8경의 경치가 언제부터 전해 내려오는지 이렇다 할 고중의 자료는 없으나 예부터 영소(名 

所)로 알고 찾기 때문에 유명해진 장소로 전래(때來)되던 곳을 사암(.II!.행) 박순(朴淳) 선생께서 처 

음a로 여돼 정치의 이름을 기록 해 놓은 데서부터 영맹판경은 영명8경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 

다 。l~ 줄의 짧은 시(빠)로서 묘사하였는데 8개의 정치 이름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시의 표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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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구성해놓았다 

*1.，.쩨회적연)회댁에서 벼톨틸어 

&水격R급수정) 급수로슐올 빚어 

를王짧징옥영)징옥영에넣어들고 

1lAQJt(외홈잉)와룡율 빗져 타고 

찢톨휘늬귀징)닉귀징 률이드니 

白n에(백로주)액로는횡강하고 

!l!1l혜정희동)정학이 닐이드니 

仙iIl5l(신유딩)선유딩이 예 아니더냐 

위 여닮 줄의 시가 박순 선생의 원작이다 장시 옵미해보띤 ‘화적에서 여란 털이’ 는 jf:(화)자가 

벼 화자로 쌓아놓은 연옷의 뜻으로 벼를 텅고 ‘금수로 숨을 빚어’ 는금수(金水)의 볼수(水)지판 따 

서 좋은 물로 술을 빚고 ‘장욱병에 넣어들고’ 의 창옥병('!t玉합)은 병(합)자가 툴러치는 영풍이지 

만 한균의 병(뼈)으로 음만 따다가 솔병의 뭇으로 인용했다 ‘2~룡(없때)융 빗져 타고’ 는 롤의 생 

김이 누운 용 같아서 지응 이름 (2댐)에서 형상을 인용하였고 낙귀정(縣기t) 돌아드니’ 는 자리 

라는 뜻의 지(빠)릎 빼고 즐겁게 돌아갈 정자(푸子)의 꾸字로 취하였고 ‘액로(白뼈)는 횡강(.IR江) 

하고’ 는 액로주에서 ’액로가 노니는 모습을 횡강(야江)으로 표현 하고， 끝으로 백로와 청학이 노 

는선유담(仙앓i훌)이 에아나더냐’로결구(M句)릅맺고있다 

여당1 경치를 순시 없이 애열하면서 시적 구성올 이루었다 좋은 술옹 빚어 액로와 청학이 노니는 

선유에서 술자리륜 갖고 싱은 엣 선비들의 빗을 이 8경의 이릅에서 조화로운 작시를 이루고 있다 

한자블전부빼고한글로써서 읽어도의미는풍하게 왼다 

m. 영평8경(永2fS景)이 있는 곳 

영명8경이 소재히숫능 곳은 포천군 이동연의 계곡에서부터다 광덕산(lJi댔山)， 백운산(8앙山)에 

서부터 시원(삶않)하는 붙즐기는 이동계곡올 굽이긍이 휘돌면서 첫 번째 영핑8경의 경치인 선유 

당이미훌I훌)을 만들고 흐르는데 이동의 끌자락인 명촌교(平付짧)에 이르러 일동(-짜)에서 흘러오 

는 청계산(묶$山) 불출기와 합수(合水)되이 흐른다 이 물 줄기는 여기서 방향을 틀어 서(西)쪽플 

향하연서 울의 양(Jiil이 풍성해 지고 넓게 자리하띤샤 경사가 완만해진다 이 판 줄기는 성동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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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중(상中)에서 송우리 포천을 북상(北上)하는 한내 불과 만나서 영팽 펄을 만들어 흐르는데 이 

물은 영천군 액의리에서 포천 경계를 흐르던 한탄강 불과 아우라지에서 만나 임진강(혐않江)으로 

흐른다 영평8경의 경치는 포천군이 영평군과 냐뉘어져 있을 때 영평군(永平ml)에만 있었던 경치 

이다 액운산(13룰山)에서 시원(始않)하여 액의 리에서 한탄강 물과 만나기 전 까지 약 60리(里)의 

강줄기에 산재(없;(E)된 경치들이다 옛날에는 이 불 출기(영평천， 한내천)에 물의 양이 많아 경치 

가 더 돋보였으나 지금은 지하수 개발 둥으로 유수(流水)의 양<rù:)이 시원치 않아 아릉다운 정치들 

이 많이 지워지고 있다 6 . 25전안 해도 평촌교 다리가 없었융 때는 냥(南)과 북(北)이 배를 띄이 

교역(交써)올 했었다고 한다 

IV. 박영실(朴英寶) 명창(名唱)의 동장 

2004년에 경기 민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인 박영실은 포천에 박영실 경기 소리 보존 

회 포천시 지부를 결성(2α)4년 3월 16일)하고 전수(빼授)학원을 열고 단원들을 모집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치음으로 경기 소리의 보전 보급의 활동이 시작 되었다 문하생들을 가르치연서 각종 

대소 행사에 용사환통으로 참여하며 호용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해 박영실은 원로 회의가 있는 모 

임에서 「포천에 영평8경이란 훌륭한 정치가 있다는데 누가 작사플 할 수 없겠는가?작사가 된다띤 

곡을 의뢰하여 내 문하생과 같이 연습하여 무대에 을리고 싶다싱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v 새 영평8경가 작시하고 감수 받다. 

그 해 11앤 필자는 8경의 노랫말을 초벌 완성하였다 이렇다 할 자료가 없기에 포천의 여러 고 

시문(혐文)， 문집(文맺)퉁을 참고하고 r포천군지J에 전설로 담아놓은 내용들 읽어보고 펼자가 직 

접 경치블 당사했던 감상올 토대로 현대에 맞는 내용으로 하느라고 노력하였다 완성되자 몇 분을 

외시고자운올받았다 

(최종규 전전교，김진동 전예총포천시지부장，이종훈 경기소리보존회，이석구 문화원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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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연구소장) 

이 자리에서 박순 선생의 ‘水月精빼’ 을 여잃 경치 앞에다 넣어 *平8앉 소리의 ‘테마’ 곡으로 우 

뚝서게 하였다 

그리고 작곡가에게 늦은굿머리’ 니 ， ‘자진모랴’ 니하며 가사에 박자팔 맞추도록 의도적인 작곡 

을 의뢰하였다 

VI. 새 영평8경가(永平八景歌)의 작시(作詩) 

1 수월정신(水月팎l힘) 

수월정신 박순{朴il)선샘 

영영8경시남기고 

시조명인(원때名시옹래 신성 ilïfi~生)

곳곳에이를났네 

오싱대김 이항목{종↑흐뼈 

한음대강 01덕정(￥C흉뿔 

ß'운대신 이서귀좋톨치 

서싱(i#.‘~)선생 익옹대감 

포전의정승핀서 

풍류표101 벌어졌네 

시짓고풍류뚫고 

ε9치고피리울고 

이 땅의 태엉싱대훌주짧大) 

이만하면어떠리오 

2 백로주(白앓州) 

바위산욱으로 꺾어 익수하는울길이 

영영천 쉽터에서 알길 멈춘다 

액로는 떼 지어 노닐고 꽃이 피어 0)를다운 곳 

저기 터 집고선 조각은액로의 고향인앙우뚝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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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한번 놀이봐” 액로힘께 놀j이보세 

이아니좋을손가이이나률을손가 

건하게 취하기든깨우지 일고 자게 하오 

신비의 히루기 이만히연 족한 것 

잉생무샘A호!송)남가일몽{협껴-흉} 

이보디큰늬이어디있으리오 

3 선유담(仙遊流) 

선녀가놀았으니선비도놀았으리 

선유담 골찌기는한여름도서늘E나 

바위 그릇에물 담이 Of래로만흘린다 

옴딩Of 미음 씻고 한잔 술에 부일배 히연 

신선놀음열것인기 

세월따라힘께늙는소나무울징하고 

보일듯일듯나웃잉 사이로황금햇살이 

물결위에일렁인디 

건너펀 바위에는 ‘선유딩HilJ\!UI 세 글자 기 

Of련한 전년세월 이끼툴 낄았구나 

무심한 세월이 여기에도 비껴가지 않있으니 

4 와룡암(1iA爾짧) 

수억년을당고딜이기잉이되었구나 

문지르고부딪혀서 용바위 되었던고 

질쭉꽃 5월에는띨긴울되었다기 

징O떨 7월에는횡토빛으로흐르네 

이 무기 수천 년에용으로환생해서 

누워서도용트림히는구나 

괴괴한두눈부릅떠꼬리를쳐리 

하늘과 땅이 울고 민심샤를툴게 히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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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챙학동(땀빠洞) 

정학이 율었다는정학동의 이야기는 

히늘의뜻알O앤 효자이들이 였던 홈 

되덩고돌이서려니 

징희도힌 바퀴 올고돌았C써1 

푸른 학의 날개 짓은 신신의 "1태였고 

끼득거리는그목소리는파링새의 슬응이었네 

어써연 이곳은 요순시대 백싱들인 

드나들어야월곳김은 

속되지입은정경이 

찾O띈 이들의 고개톨숙이게 효때 

01무리 오랜 세월 흘러도 세월 흘러도 

퇴색 g 것 깅지 않은정학동의 시연은 
언제고하늘뜻길이 의연히고용위 있게 

우리의 강t엠올우리의 깅ι엠을밀히러리 

6 창옥병(찬王함) 

나무도아닌것이돌도 01닌것이 

바우|도이닌깃이흙도이닌것이 

엉풍율둘러진듯부채툴옐친듯 

을쭉닐쭉울퉁불퉁나래 펀 용횡이 

박힌 바위 짐짐이 떠서 백로와노닌다오 

산그림지 절벅 이래로 낙락장송고고한데 

얼빛을 인주하여 놀고 E타를 어띨 고 

그것이 싫증나연 신발벗고뛰어 들어 

알딩구고드러누워 신선흉내 내러리 

빌 딩구고 드러누워 신신흉내 내러리 

7 금수정(함水훔) 

금수징 벌 이래로울경 휘감이들고 

획빛 히늘에 석양이 지뉴니냐 

지친 나그네야수l어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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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로왜기리는몰섬에서 고개 에들고 

물속을노리며 저녁거리 더듬는다 

먹고 억히는전리기 여기어도 있는 것을 

세월 넘는풍류소리 껏기에 스치댄| 

멋없이 혼지이니 그뉘기들어주랴 

쉬임없고태고를 잇는넷물은일이 없고 

붉은노올은시름의 용띨싣고서신올넘는다 

8 낙귀정지(樂따푸:tt!l) 

내 돌이기즐겁게 살으리라 

정자짓고살던사림 

사익믿고죽었C버l 

전설의고양에선 

혀툴울고피률토해 

불귀객이되었다니 

전민년 실연서도 건너지 못하는 

바워싱에낚시드리우고 

고기집는어부되어벗닙부르고 

지냐는길슨도잡아앉히고 

풍류즐기는 인생으로살고피H라 

늬귀는 률귀(不If}되고 텅 빈 집터에는 

주춧돌민 횡구는데 세상 향해 

무슨욕심배톨채우려오 

배울리 먹었디고 즌경힐 이 었고 

배꿇고 굶는 것이 지링도아니라오 

서로믿고의지하는새싱 

그런 세응K> I었으면 히오 

9 화적연(未첸써D 

얼씨구좋아지화지휠1 호1öfμ1질이로구니 

화적연 질경이 예 아니디냐 

세월에 효멸 심어 흐르다고였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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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짚딘 씨놓고 머리를를었나 

비둘기 모앙인기 용어리 형상인기 

일어날듯밀듯이 주저앉g뼈| 

얼씨구풍이지화지중네 호시절이로구나 

회댁연 질경이 예 아니더냐 

마S벼}위회떡에서멈혔다가는룰이 

모롱이 휘를면서 액사장을열쳤구나 

하늘이여 비를주앙PI우제 올리던 

농부의 그음싱이 껏가에 이련한 

얼씨구종이지화자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질경이 예 아니더냐 

억수길은징대비 용슷음오르고 

그물실회떡연에소용돌이지나연 

선비들둘러앉아문장을릎었디네 

회백연 빼어닝을그누가 시샘하랴 

얼씨구중이지회자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회떡연 질경이 예 아니더냐 

V1I.9편의 영평8경가에 곡(曲)을 붙이다. 

2004년 말쯤 작사가 끝나고 박영실은 이병욱(서원대학 공연 예술부 음악과 교수)에게 영평8경 

가가음악공연 예술작품으로활용되기를 바라며 모든주민들이 8정의 김은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 

속의 삶과 함께 부플 수 있는 곡으후 모든 분들이 즐겨 툴러 포천에 대한 자부심올 드높이도록 했 

으연 하는 바랍으로 작콕되기를 부탁하였다 그 이듬 해 3월정에 아홉 마당의 영평8경가가 작콕의 

옷올 입고 새 단장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즉각 영평8경 소리 보존회를 결성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완성된 영평8정의 

소리는 박영실 문하생들의 연습으로 익혀지고 한동엽(대진대 무용 강사)이 안무를 맡고 ‘영평8경 

가 로 포천별곡의 부제를 달아 대망의 첫 공연을 이무성씨에게 총 감독을 맡겨 포천 제1의 반월대 

극장 1 ，1α)()여석올 입추 여지가 없게 하였다 대단한 기대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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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II. 2012년까지 8회의 공연을 마치다. 

2005년 1 2월 1 5일에 첫 무대에 올리고 영평8경기는 2회， 3회 매년 1회씩 2012년까지 8회의 공연 

을 꾸준히 이어갔다 2회(2006. 11. 3)때는 발표 형식올 바꾸어 장두이씨(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국 

극형식혹로 노래와 춤과 연극으로 입체적 무대를 만들어 올라기도 하였고 2007년 3회 공연 때는 

같은 소리의 내용을 4계절로 나누어 연출하고 초 중 고 학생들을 참여 시키면서 저변 확대를 꾀 

하기도 하였다 6회(201이 공연부터는 「마당놀이 영평팔경 풍류 감사」라는 타이틀로 포천 체육공 

원의 야외무대로 뛰쳐나가 춤추여 소리쳤다 지루한 무대를 통적(뼈的)으로 꾸미고 마당놀이의 특 

정인 삐흔전개와관객과의 거리를좁히며 호홉을같이하는한충업그레이드된공연을 펼쳤다 

IX. 전망 

1 영평8정의 경치는 8경이란 이름으로 정기도내에서 포친만이 갖고 있는 정치이다 산지수명한 

포친의 경치가 8경 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렵고 자긍심올 일깨워준다 옛 우 

리네 조상들이 이곳을 찾아 즐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곳이다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음은 많 

이 훼손되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안타까운 노릇이다 몇 년 전 포천 시에는 현대에 맞게 고 

치고 수선하는 구조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 안내문 설치， 전동 기실， 진입로 정비， 휴식의자， 

주차장 마련들 보존차원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때 논의된 것이 8경 중 이미 

본래 모습올 많이 잃응 것은 차후로 미루고， 잘 보존된 것을 중심으로 예산올 집중하지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하나 둘씩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가령 백로주， 선유담， 금수정 ， 화적연 퉁은 

주변을 조금안 손질해도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기존에 존재했던 것에 관 

심을 두고 더 훼손되고 파괴되기 전에 복원경}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 영평8경가가 영평8경올 위해 새로이 El이났다 공연예술은 시인의 관심올 이끌 수 있다 그러 

려면 문화예술을 생산해 내는 사랍들이 문화예술 수요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야한다 또 경기도나 중앙무대로의 진출을 꾀해 볼만하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다 포 

천 시는 모든 예술 활동의 견인차 역할올 하연서 이 고장의 문화예술이 사랍올 행복하게 하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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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가 있다는 것을보여주는 일에 최선을다하기를바란다 

3. 2012년 4월에 영평8정소리보존회는뭇있는분들의 힘올모아사단법인 영평8경소리보존회로 

법인 둥폭을마쳤다 준비를갖춘셈이 되었으나매우요원하다 사단법인체틀도약으로삼아세계 

로 뻗어나려는 웅지를 갖고 회원 모두는 자기 기량을 닦고 있다 

l 
f불찾훌훨똘뚫 

〈닉귀정지〉 

〈부록 1) 현존하는 영평8경 모습 

〈신유담〉 〈금수정〉 

繼함쁨 뿔醫뿔률 
〈장옥병〉 

빨I 
〈와룡암〉 〈화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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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영평8경의편곡악보 -1 수월정신 

슈월정신 (7~月精神) 이석구지까꽁싹시 
이냉 이 싹씬끈 지씬[.9.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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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에 있어 19세기 초는 민란의 시기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액성들의 봉기가 잇달아 발생 

하였다 그 배정은 조선후기의 농업기술상의 발전， 상업자본과 수공업자본의 형성， 실학의 퉁장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의식 성장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세(떠없) 군포(l!l布) 환곡(갚았) 둥 

이른바 삼정(三政)에 의한 백성들의 가혹한 착취가 그들의 생환올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는 이 점에 착안하여 조선후기에 현재의 안성시지역에 있었던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퉁의 

삼융(三굉)"의 재정을 고찰하여 민란의 배경이 되는 일반 백성에 대한 수탈양식과 실제 수취액올 

파악할 괜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사 연구에 있어 중앙중싱의 하향식 방법플 극복하고자 한다 예를 틀이 조선시대의 경 

우 중앙의 관선사서인 r조선왕조실록'J . r비연사퉁록J . r송정원일기J . r일성록j 퉁올 기초 자료 

로 하여 이루어져 실제 민중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정이 애우 않았다 이러한 연역적 방식 

은 한계룹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지는 본 연구륜 동해 그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다 즉 18세기 후반 안성시지역의 재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취구조를 살펴고 국가와 백성 

과의 관재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시대 지방재정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중앙의 호조 퉁에서 작성한 자료 또는 r정국내전~ . r속대센 둥에 의존한 논문이 많았다 

차후 각 지$ι군현의 재정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올 동해 전채적인 중앙재정의 운영올 고찰 

히는 귀남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확대되기플 바란다 

둘째， 지방화시대륜 맞아하여 한국사의 연구도 지방사에 판심올 가져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장 지방사의 연구가 취의헨 곳이다 예를 들이 각 도의 도청소재지 둥에 있는 국럽대학에서는 연 

구소륜 설치하여 그 지방의 문화와 역사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예륜 들어 서올은 서올시립 

대학에 서올학연구소가 있어 서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체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 

의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운인지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기도의 경 

우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가 경기도의 문화와 연구에 있어 중심적인 기판으로 발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19세기 후반 안성시지역 지방재정의 연구는 한경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경기도 지방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없힘)시키며 아울러 

이 지역 지방사 연구의 발전에 도웅이 되었으연 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경대학교가 위치한 안성시 

지역에서 2세기 이전에 살았던 조상의 생활올 알지1 해흔 괜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수취구조 퉁 

1) 이하조선후기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용용칭안때는안성시지역또는상융ξ로혼이서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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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모습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먼저 현재 안성시의 원형을 이루는 안성 축산 양성 퉁 삼융의 역사적 연혁올 정리하 

고 r세종실록지리지」에 기흑왼 호구수(戶口.50 남구수OH 口 fl) 간선수(캘m數) 퉁올 분석하여 

정제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본론에서는 1856년 경에 간행된 ''''1지도시J ， 1794년의 r부역실 

총」의 조세(租없)， 군역(lI!않)의 부과와 환곡(영았) 퉁 지방재정을 알려주는자료륜 풍해 시기별 

지역별 특정올 밝혔다 그라고 1 9세기에 딴들이진 r안성군융지J ' r.죽산부융지J ' ·양성현융지J ， 

r안성군융사례J ' ·죽산부융사헤J ' ·양성현옵사려IJ 둥지방사자료와함께조선후기 재정에판한 

총팔서인 r만기요람(펴댔없웠)J과 백성들에 대한 수취상의 문제정과 개선책윌- 재시한 정약용의 

r꼭민심서」등을 창고하였다 

II . 안성시 지 역 삼읍(三둠 : 안성， 죽산， 양성)의 연혁과 
조선전기 사회경제적 상황 

현재의 안성시는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면 때 안성군 죽산군 양성군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안성시 지역의 상읍은 조선전기 이전부터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먼저 각 

지역의 연혁올 검토” 하고 경제 사회적 상황을 간단히 설병해본다 

1 안성(安城) 

본래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뒤에 고구려가 정복하여 내혜훌(奈兮忽)이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 36 

년 때 백성군(白城Il!I)으로 고쳤고 한주(Æ;州)에 에속하였고 고려초에 안성으로 고쳤다 1018년(현 

종 9) 수주(水州)-수원에 속하였고 뒤에 천안으로 이속하였으며 1172년(영종 2) 비로소 강무(앓J!j) 

갚 두었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칩입하여 왕이 납쪽으로 피신하였고 양광도(짧1j(iJ1)의 이 

러 주군(싸1 1l!l)이 감히 적의 예용을 꺾지 못하였는데 요직 안성 사랍들이 거짓으로 잔치를 에풍이 

벅이고 술 취한 틈올 타서 적의 우두머리 여섯을 죽이니 감히 남하하지 뭇하였다 이 공으로 군으 

로 숭격되었고 수주(水州)의 양량(앓良) 강미단(it빼흠) 마전W~田) 신곡(新tf) 동 4부곡(임l 

2) 이하의 연혁은다음의 자료용 앙조하였나 r삼국사기J37r;;>;]e];;>;I J. r고허 ^b56r지리 _;:(.IJ I ，'새총싣꽉지리지」， r신중동 

국여지숭랍」， t안성군용αIJ . r~션f부융지j j r양성현융^IJ. fO]지도서J ，'tIl동;t]À]J ， r;중보몽헌"1고j의 해당 안싱 축 

산 양성죠(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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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올 떼어붙였다 뒤에 권신(ï훌昆) 김용(金쩌)이 뇌물을 받고 마전 신곡을 수주로 환속하였다 

조선에 틀어서 1 399년(정종 1) 또 양량부곡(M.)싸뾰 1111)을 떼어 양지현(뼈첸없)을 설치하였고 

1 413(태종 1 3)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겼다 이때 속현(111흙)은 없었다 당시 객사운(홈용門) 밖 

에 천계(天쩡)4년에 세운 백성부사(白랬府삐) 정호서(T야%’)의 선정비가 있는데 언제 부로 숭격 

되었다가 군으로 강퉁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비운의 연도 역시 상세히 알 수 없다 세조 12년에 군 

수(1l11얀)로고쳤다 

한연 r세종실록지리지」 에 의하띤 호는 424호， 인구가 1 ，763병， 군청(1IlT)은 시위군(待뻐파)이 

92냉 선군(RiHIIl이 1 29명이었다 간전(행떠)은 총 5 ，436칠인네 논이 초금 적었고 땅은 에마른 연이 

다 토질은 오곡과 잡곡 뽕나무 삼 내추에 척함하고 토공(土갔)은 모과 감 느타리 지초 

("z J;i)이며 약재는 낙석(짧:0) 연자(훌子) 휴(1;1;) 퉁이다 " 1호당 경작지는 12 82결로 전국평균 

8.285결에 비해 조긍 않고， 1남구(빛口)당 경작지는 5.00결로 전국평균 2. 303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 

안성의 지배계충에 해당하는 토성(土性)은 주 -:1z . ll'l'f.￥ m. ;;x 퉁 6개였는데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지이사내사(知뼈史갚'1>) 이 영(후水)， 태종 때의 정사공신(숲j1功t:!) 좌찬성(左t1fi1:) 

이숙빈(쭈쩌짜)， 공민왕 때의 김용(金뼈) 동 안성 이씨와 안성 깅씨가 중앙의 정제로 진출하여 환 

약하였다 ” 

2 죽산(竹山) 

본래 백지1에 속하였으나 뒤에 고구려의 영토가 되어 개차산군(함;시1Jll11)이라 하였고 신라 때 개 

산군(介山떼)으로 고쳤다 고려초에 죽주(竹州)로 고쳤고 성종이 단련사(뼈t;t;使)를 두었으며 목총 

이 폐하였다 10 1 8년(현종 9)에 광주(JJi州)에 속하였고 11 72년(영종 2) 감무(앓장)를 두었다 조선 

시대 14 1 3년(태종 13) 고을 이름에 주(州)가 있는 징우 진주 전주 둥과 같이 대융(*물)이 아니면 

산(山) 천(川) 퉁올 붙여 이릉을 낮준다는 방침에 따라 축산(竹山)으로 고쳤다 1434년(세종 16)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기고 관원을 현강으로 하였다 1 543년(중종 38)에 도호부로 높였다가 선조 

17년에 현강으로 낮췄고 29년에 다시 부사(府삐)로 올렸다 1 634년(인조 13) 여주토포사(빼써엄떼 

싸)관 본부로 이셜하고또 후영장(後앙m을 겸하게 하였다 

세종 때 호는 470호， 남구(몇口)가 2 ，1 1 8멍 ， 파T은시위군이 28명，선군이 135명이었다 간전이 

3) ，새총싣욕지리-^lJ 148안생군 
4) 이호전(1i lllill) ， '농엉지역의 구푼」 ， r조선전기농업깅세사." 한검사， 1986, S7S쪽 
5) r，신중동국여지슐압"J 10 안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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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결인데 그 가운데 논이 4/9 정도이다 l호당 경작지는 1 2.31결로 전국명칸올 상회하고 1남구 

당 정작지는 2.73걸로 전국평균 2. 303결과 대채로 비슷하다 땅은 기듭진 것은 적고 메마흔 것이 

많으며 기후는 차다 토질은 기장 벼 콩 조 팔 매밀 창깨 밀 둥에 척합하였고， 토공(上 

:i{)은 대추 칠 족제비털 잡깃 종이 상팽이가죽둥이며약재는인상이었다‘ 

고려시대 이래 토성(土性)은 박(朴) 최(젊) 안(安) 양(찢) 이(종) 유(빙) 인(쩌) 김 

(金) 응(陰) 퉁인데 인붙로는 고려 때 참지정사(융쩌l政젠) 박인량(朴피3t)， 좌복사(左뺏쩌) 박경 

인(사서仁)， 상서(해암) 박경액(朴광伯)， 귀주성(íI!州城)에서 몽고군을 불리치고 문하평장사(1"1下 

平꿇싸)들 지낸 박샤(朴l잉 ) ， 충선왕의 개혁정치에 참여하고 수상인 정숭에 오은 박전지(사全之)， 

정당운학(政할文생) 박원(朴않)， 추밀원부사(樞품院페뼈) 박정유(사않싫)， 지밀직사사(쩌l密따 oJ 

’l\) 안전(윷r.!I)， 연흉부원군(延횟府院君) 안한평(安~'f')， 공민왕비(채뽕조!Iè)인 정비(술엉)의 아 

버지이며 중대광(m大댈) 우문관대제학(右文Iti:k tll생) 둥을 역임한 안극인(安￡仁) 둥과 조신 

때 형조판서 안퉁(갖빼)， 서|종의 딸 정의공주와 결혼하여 연창위(延，되써)에 붕해진 안앵담(갖fli 

빼)， 형조판서 안초(갖웬)， 세조와 예종 시대를 거치며 좌익공신(左썼끼l표) 익대공신(왜&끼|효) 

둥에 봉해지고 영의정 연성부원군(延城짜院캅)올 지낸 뒤 에종조정에 배향된 박원형(朴元후)， 영 

중추부사(때마l샌府τ1') 박안성(朴安性) 둥의 인재가 죽산 출신이었고 득히 축산 박씨와 축산 안씨 

는 고려와 조선조에 걸치 많은 재상올 배출한 영문가운이었다 기 

3 양성(많城) 

삼국시대 초기 액제의 영토였다가 고구려가 차지하여 사복흘현(沙K忽양)이라 하였다 신라 정 

덕왕 때 적성(;ffi城)으로 고쳐 액성군의 영현(때양)으로 삼았고 고려초에 양성현으로 고쳤다 10 18 

년(현종 9) 수주에 속하였고 영종 때 감무플 두었다 14 1 3년(태종 13) 현강(lt，앞)으로 고쳤고 충청 

도에서경기도로옮겼다 

세종 때 호는 425호， 납구(gj 口)는 1 ，2 1 0구， 군징은 시위군 76빙， 선군이 68멍이었다 간전이 

4742절로 논이 조금 썩으며 땅은 매마르다 토질은 오곡 조 판 참깨 삼 뽕나무 둥에 적합하 

며 토공은 생선젓갈 민어 건숭어 지초(쪼앤)이고 약재는 황금(짧혹)이다씨 호당 평균 간진절 

수는 IU6결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구당 간전경수 2.92결로 전국평칸의 1. 25배 가량 된다 

토성(土姓)은 이(후) 하(河) 유(柳) 갈(와)， 망성(L::性)은 임(任) 강(짜) 송(똥) 퉁인데 캠 

6) ，세종싣같지리지J l49 쭉산현 
7) ’신충동궁어지숭람，8 축산현 
8) ，세종섣꽉지리지J 1 49 양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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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리(왔짧햄理) 개성윤n써城尹) 이천， 지중추원사(쩌1中樞院~\) 이옥('$rJ<)， 판중추부사(判中밭 

R원l‘) 이순지('￥%之)，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문장으로서 영성을 띨친 이예(쭈쩍)， 좌리공신(κl!Il 

功[2)에 봉해지고 에조판서에 오른 이숭소(후*B> 퉁을 배출한 양성 이씨가 특히 유명하였다 ” 
〈표 1> '.시|증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인성시지역 삼읍의 호구 및 전결 

이상에서 삼옵의 연혁과 세종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정이 있다 

첫째， 삼읍은 모두 삼국시대 초기 에 백제의 영토였으나 뒤에 고구려에 정복되고 이어 신라의 영 

역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 양광도(빼Tìi iJì)에 속하였고 조선초에 잠시 충청도에 떤입되었다가 태 

종 때 경기도의 관할이 되었다 

둘째， 안성시지역의 총간전수는 1 5 ，967결， 총호수는 1 ，319호， 총남구수는 5 ，09 1구이다 호당 결 

수는 121결로 안성 12. 82결， 죽산 1 2.31 결， 양성 1 1.16결 순이다 모두 전국평균 8.825결과 정기의 

평달 10.1결보다높다 

남구당 간전 결수는 안성이 5.00절， 양성이 2.92결， 죽산이 2.73결이며 안성의 경우 전국평균 2.3 

결의 2배를 상회하며 나머지 두 고을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경기지역의 평균 

4 1 결에 대해서는 안생만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두 고을은 낮은 수준이다 삼융은 각 호당 비교적 

않은 경작지틀가지고 있었응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성시지역의 한전(폐田)이 수전(水 IB)에 비해 약간 많은 비융이므로 한 수전 농업지대 

에 해당한다 이 지대는 경기도와 황해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오곡과 소두(小효) 밤1젖l 메밀보 

리{짧찢l 호마(왜훌) 당서 (T앙쫓) 녹두(강효) 퉁이 다양하게 재배되었다 특히 소두 호마 퉁이 

특정적으로 재배되었고， 호구당수가 가장 적이 인구압박이 낮았으표로 농업노통의 성격이 보다 

소기촉적이었으며소농인경영이 영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은자비령 이북의 평안도 함정도지역 

의 한전농업지대와 경상도 · 전라도 충갱도 동의 삼남지역의 수 한전농업지대의 점이척인 특성 

융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후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에서 주(써) 부(싸) 군(f，f!) 현(없)의 복잡한 명칭올 일괄하여 

군으로 바꾸고 지방판옹 군수로 임명하연서 전국의 8도를 23부로 개연할 때 양성현과 죽산부가 각 

9) ，신중동국이지숭강"J 1 0 양성현 
10) 이호철，주)3의 논문， ，98-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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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양성군과 축산군으로 개명되고 안성군 양성군온 공주부에， 죽산군은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음해 모두 경기도로 환속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군 연융 꽁합하연서 안성군 양성 

군 죽산군올 합쳐 안성군이 되었다 이후 약간의 띤화륜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m . r여지도서(與地띔l書)J 에나타난안성시지역의 지방재정 

r여지도서j는 초선 영조 때 각도 융지룹 수취 개수(i!IC뼈)하여 성책(1& ，에)한 것이다 본고는 1973 

년 국사연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상았다 r여지도서J의 연찬시기는 1759년(영조 35)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호구와 인구를 밝히연서 기묘년 장적(fJl깜)에 의존했다고 하는 정에 

있다 영조가 각도 융지의 상송(上送)올 명한 것이 영조 33년이으로 r여지도서」 의 각융 융지는 영 

조 33년에서 41년간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추정하연 용묘장적이란 문구플 용 

해 영조 36년 이후의 수집 연성이라 할 수 있다 r여지도서」의 특색응 공시(j~p￥)적으로 10년 이내 

의 단기간의 조사기록이다 한편 자료가 갖고 있는 욕징은 호구(戶 口) 전결(田홉) 부세(없f!ì)의 

기준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정이다 m 

이 장에서는 안성시 지역의 상옵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안성군을 제외하고 죽산도호부와 양성 

현의 재정상황을 바교 분석한다 

r여지도서j 의 죽산 양성 두 읍의 지방 재정올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주요한 분석 대 

상은 면호수(빼戶fj() 인구 수전(水æ) 한전(￥田) 대통(大에). 균서!(均f!ì) 봉(싸) 군벙(파 

兵) 둥이며 각 항목에 대해 판련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표 2) 죽산 및 S썽의 재정수입 비교 

11) 한국정신문화원연 ，인촉운화대백과사전J 1 4 ， 1991 ，안성군 
12) r어지도서J ，「혜성J ， 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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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죽산도호부 앙성현 

한전 
원장부 1 ， 195걸얘부3속 1 ，976결 56부 6욕 

실걸 689걸%부 5속 728걸 93부 6속 

토지계 
원장부 2，265걸 75부 1속 3，αi6결 87부9속 
실록 1 ，271걸 76부 1 ，214결 17부4속 

조l뼈 13，595석 6힐 
모(후.)2 ，353석 11두 4승8힐 4직 

조직(9 tt.) 각극{용뼈 24 ，253석 13두 
매*)4∞석 S두 7승 1힘 1직 
태(太)577석 2투 4승 6분4작 

소맥('1、흉)412석 3두 4승 6분4작 

뒤효)1석 5두 8합 8작 

전세 
매*)1똥석 2두 4승 6잉 1영석 5두 9승5힘 2작 

태(大) 1없석 14두 5승 7힐 9작 194석 7두 8승5합 8작 

싱닙미냐빼米)5'없석 5두 7항 7직 
영수미(률흙米.)18석 

대동미(;l') 528석 7두 7승8힘 5작 핀수미(홈협*) 100석 
저치미(.흩米.) 179석 
용계 8없석 5두 7힘 7직 

대동」미(大同*)15석 13두 5승 

결미(앓米)3석 11두 6힘 4작 
세미~i*) 1 석 13두4승(걸0 1.) 
세태~lt太)5석 2두 6승(걸태) 

균세 걸태(앓치 12두 8승 
걸전(lIit삐 661닝 2전 2분 

결전(월llJ 972닝 3전 
어염신세전(;I!.빼짧월.)88닝 
선우포전뻐짧布잃g성 

이록미(챔빠米)250석 6투 
관수미(官협米)100석 
이룩공수위미 $석 10두 

몽름{f훌흩l 공수우N公須f피 27석 5두 
자틴치계집익전 1 ，214닝 1전 7푼 

정곡초자탄치계가조 4영석 
4리(썰흰산가격 242 없석) 

군관{좋官)34인 
군액 2，577영 

군병 
보군{步휠 822명 

잉썩(良쩌 1 ，577명 
마군{톰휠 1엉명 

사역(tμ외 1 ，000영 
계잊l2영 

1 호구 · 인구및토지에대한 비교 

죽산은 호구가 4 ，332호이고 인구는 20 ，803인이다 양성은 호구가 2，321호이며 인구는 6， 169인이 

다 '" 호구와 인구로 볼 때 축산이 호는 약 2배이며 인구는 3매룹 약간 상회하므로 죽산이 양생보 

다 큰 대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당인구는 축산이 4 .80인인데 반하여 양성이 260인으로 큰 차이 

13) 양성의 인구함제는 섬세 윈운의 기록올 더하여 보1건 2 ，296.호， 남 3，523구， 이 2，798구로 약간익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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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것은 죽산도호부가 호당 많은 노동력융갖고 있으묘로호당 부과되는 각종 부역에 대해 

훤씬 가벼운 부담을 하게 됩을 의미한다 

한편 호당 남구는 죽산이 2.1 7인으로 1. 52의 양성에 비해 다소 많지만 냥녀간의 성비에 있어 각 

각 0.82와 1.33으로 큰 차이가 있다 양성은 여구에 비해 남구가 1.33배로 냥초이며 죽산은 082배 

로에초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다 일반척으로 용건재 사회에서 군역애i않) 

역(땅)올 부담대상자인 남구가 철저하게 파악되므로 양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죽산은 다소 의문이 

다 차후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죽신도호부 

~싱현 

〈표 3) 죽산도호부와 앙성현의 호구 및 인구에 대한분석 

2 토지보유에 대한 분석 

O없 

133 

죽산은 총결수 2 ，265결 75부 1속 가운데 실결은 1 ，271질 76부이고 양생은 총결수 3ρ56결 87부 9 

속 가운데 실결은 1 ，214결 1 7부 4속이다 죽산이 호구와 인구가 많았던 데 반하여 양성은 상대직으 

로 토지의 연적이 많다 토지와 호구수와의 판계를 계산하면"，축산이 호당칠수 0.523 , 호당실질 

0.296, 양성은 호당결수 O‘ 752, 호당실결 O‘ 529로 양성이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양성의 놓인틀이 

죽신 

。i서 
。

〈표 4) 죽산 S썽의 토지에 대한 분석 

릎빼뜸 
원정부 528:472 
실열 542:458 

원장부 647: 35.3 
실걸 60:40 

14) 호당질수동의 용계가 놓인의 호지 소유량올 의이하씨는않는다 정확한사료는 없지얀 이 시기 토지소유자는그리 않 
지 않았융 것이며 대부분온 농인이 전호(뻐戶)로서 지주의 토지융 경작히}이 지내공 바쳤다고 생각왼다 하지안 이 용 

계는 농인 띤호당 경작언적 풍의 당시 정제적 조건용 이해하는 데 도용이 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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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토지를 보유하여 경작하였음올 알수 있다 

시기전(p짧田) 비융에 있어 죽산이 수전이 혀 3% 한전은 57.7% 로 56. Io/07r 조금 넘는 데 반하 
여 양성은 수전 44.9"10 한전 36.9'/0 평균 39. 7'A넙료 4Wo가 넘지 옷한다 

양성현의 경우 실제 장부에 동재왼 토지 가운데 반이 넘는 토지가 실재로 경작되지 옷하고 있다 

그것은당시 자연재해나농민의 유망퉁에 의해 적지 않은토지가 정작되지 못하고 있음올나타낸다 

전당비융에 있이 죽산이 52.8 : 47.2이고 실걸은 54.2: 45.8로 밭이 조금 많다 이에 비해 양성은 

64.7: 35.3 실결은 60: 40으로 밭의 비융이 높다 양성의 한전 비윤이 높은 것은 평야가 적은 지형 

적 조건에 기인한다 전답의 비율은 세종 때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전이 

한전에 비해 생산량이 많다는 점을고려하연 축산의 경작 조건이 다소 좋았다고 할수 있다 

호구 인구 토지 동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양성이 호당 결수 실결 퉁이 높고 반면에 축산은 

시기전비율과 수전비융이 높고， 토지보유에 있어서는 양성이 축산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성은 호당 - 결당 초세의 부당률이 높게 왼다 그러나 호당 경작면적이 닮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올 만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3 조적(갖It)에 대한 분석 

조적(:$'!t)은 환상(i!上)이다 18세기 전반 초선왕조에서는 환곡(힘썼)의 본래 목적인 진훌사업 

의 시행을 위해 점정 중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환총의 증가 속에서 진흉목적에 사용되는 환곡은 줄 

어드는 추세룹 보이고 실제로 진흉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 조적은 지방 재정 가운데 큰 비 

중을 차지히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그만큼 농민들에게도 커다란 부당이 되었다 환콕의 총량은 

죽산이 각곡 24 ，253석 13두이며@ 양성은 조Wl) 모(후) 미(米) 태(太) 소액(，J、찢) 두(효) 동 

의 콕종이 있는데 모두 합하면 17 ，339석 1 3두 2숭 3합 7작이다 환곡은 옴에 창고를 열어 절반올 

백성에게 빌려주고 당해 년이 끝나기 전에 거두어 용창(封tr)한다 

호당 환상(i!上)의 부담을 재산하면 경기도는 반류반분이 원칙이므로'" 반을 두고 나머지륜 대 

에한다연 죽산은 호당 각곡 4 1두 9숭 9합， 양성은 각곡 56두 3합이 배정된다 흉년으로 고동 받올 

때 양성의 백성이 더 많은 환곡의 혜택을 받올 수 있다 

15) 푼용식 ' 1양”기 후반 진흉사엉파 진자{1Ii'it) 확보책」，r샤총'J 44 ， 1995, 139쪽 
1 6) 구체적인 액수는다용과갇다 
원'j부호조각곡 S08.석 7두 진갱각곡 20.435석 영진각곡 525석 3두 영환각용 2;%7석 고아청(Ii!쩍 IIÓ) 각곡 325석 문작 
n173석 3두 

|기 술nz!!i'1'~千t< 11f'얘째- fδlílill J: '속대센창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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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곡의 모콕을 생각하면 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한양의 각 판챙에 보내는 모곡(ft 

썼)은 죽산 양성이 모두 10;αm석 이상의 고용이므로 l석당 1두 5숭의 모콕 가운데 8숭01，) 5합 

(合)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에 충당된다 …1 따라서 규정대로 반옹 모두 대여하고 회수하였 

올 때모곡의 총량은 축산이 각곡 2 ，425석 5두 8숭이며 양성이 각곡 1 ，733석 1 4두 8숭 2합이다 회 

록액(íW뼈)과 본관("''El"J의 사용액은 죽산이 각곡 1 ，2 12석 10두 3숭 9합이며 양성은 866석 1 4두 

9숭 l합이다 호당 환상의 모곡부담은 죽산이 각곡 4두 l숭 9합 9작， 양성이 5두 6숭 3작으로 양성 

현의 부담이 더 크다 이 수치는 반류반분('1ζ%깎分)의 윈칙에 따라 단순히 총액의 반을 호수로 나 

누고 다시 모곡윤인 1/1 0로 다시 나눈 것에 상파하으로 환상(강上)을 받지 않는 호가 있고 실제 규 

정대로 전부 대여되지 않는 정우도 있으므로 갱확하지는 않지안 대략적인 부담을 추정할 수 있다 

고 생각왼다 환상의 운영으로 수령은 사리(私.fitJ릎 취하는 데 대하여 그로 인한 백성의 고똥이 적 

지 않았다 ”’ 비록 양성의 백성이 죽산에 비해 환자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모곡 부담 

온훤씬컸다 

한핀 18세기 이후 판청식리(염 g뼈;fltJ가 성행하였다 그 방식은 용에 유고(\1'1찌!)된 대폐(大'i\'l)표 

분급해주고 곡가(없떠)가 하락한 가을에 미곡으로 수봉(J!JC않)합으로써 박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 

로 향촌사회 내에서 안연된 전황(짧li'i) 현상파 미가(;j<:!ll )의 지역간 계절간 극심한 격치같증 이용 

하였다 18세기 이후 각급 지방관청의 식리는 각고전(-1> 1"훌)의 자금(fI 今)올 입온전(교本용)으로 

하여 지방(호放) 구페조명목(ijj향條名目)으로 전개되었는데‘’ r여지전도」의 죽산 양성죠 에서 

는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잉 앙성의 조적(9 rt:) 

호죄戶훌) I 조뼈 196석 12두 3승 4힘 

심영칭뿜주Ø) I 조뼈$석 5두 7승 6힐 9엑 

l 미(*)144석 6두 2승 1힐 1작 
진정限，Ij) 죄뼈 1α254석 10두 8승2합 4펙 

소맥{'I、쫓)412석 3두 4승 8힐 4작 

균역정뼈짜뼈 I 0 1(껴야 130석 12두 2승 2앙 9작 

18) I/(I!而앙 

벌i 
모l후)똥석 3두 9승 1항 5직 

뢰후，) 1 ，029석 5두 3승3합 3직 

태(;I<) 498석 1승4힘 4직 
뒤효) 1석 4두 6승4힘 7작 
뢰후)94양j 2두 2승 3힐 6작 

19) ↑|수년 전에 항주(JIi써)애는한곡이 않아 한 효가JO-4()석까시 받았는데 이것용 대개 앙주가 대로의 요충이요 냉영의 
소재지라서 조갱애서 군향용 않이 두었기 얘문에 이 지정에 이온 것이다 이 .，운에 듭이 항에하고 액생의 호수는 이 
미 중어틀어서 안곡의 배당옹 더욱 않아졌는네 냉사와욕샤는 그 이득융 노려 이송하기용 요구하지 않으나 아 판l앙용 
수"1하는 1상도가 백성용 보호하는데 있는 것인가 곡식용 쌓아두는데 있는 것인가 이와 깐용 깅우에는 아땅히 딴01 이 
치용 따져 보고하여 그 한곡용 언이시 다른 융으로 이송한 갓이다 -창작과 지성사 연，역주 옥인싱서 IIlJ호선육조 
(Jõ典六m 곡부(썼않) 

20) 오영교조선후기 지방판청의 재정과 식리(It!l에) 안똥」 ， r학힘J8， 1986, 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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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移Q) 
0 1(*)43석 1두 7슴6힘 태(치4석 5투 5승2힘 4작 
조(lll) 18석 13두 5승 1힘 6작 

영(톰) 
미(米)54석 5두 7힐 4작 태(치6석 4두 9직 

조Q배 1 ，330석 10두 3승 7힐 6직 

영진(t!뼈 
미(*)2석 3두 6승4합 1작 태(치 없석 7두 6승4힐 5작 

투{회 2승6함 6작 조g예 670석 1두 8승 1힐 4작 

고미정(톨홉81 죄뻐 7α，석 9두3승6힘 7작 미(*)25석 6두 1승3작 

4 전세 (III짧) 및 대통(大同)의 분석 

전세와 대통은 모두 토지에 설정된 세옥(1Jt멈)이다 전세는 수전이 미 4두， 한전이 태 4두릎 부과 

한다 '"죽산의 l년 전세 수취량은 미(*1155석 2두 4숭 6합과 태(太1 1 83석 14두 5숭 7합 9작이다 

수취한 전세는 애년 꼼 여주여강(빼州딩江)에서 배에 적재한 즉시 양근수로(짜뼈水~I릎 따라 한 

양으로 가띤 2일만에 용산강에 도착하여 경창군자감에 납부한다 

양성현은 미(米1129석 5두 9숭 해 2작， 태(太1 1 94석 7두 8숭 5합 8작이다 매년 2월 쉬냥하고 

상원에 적재한 뒤 본현의 해창(i동슐)인 웅포(f.: ìîlìI에서 출발하여 강화해로를 따라 용산강에 도착 

하는데 수로로 순풍이연 오일 가량 걸린다 죽산이 냥한강 수로릎 이용하는데 비하여 양성은 서해 

안 해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3일의 차이가 있다 

대동법은 종전에 현불로 부담하던 공납의 페단이 중가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 방식 

올 개혁하여 토지에 대통세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거두어진 미(米) 포(깨) 전(짧) 풍으로써 정부 

에서 펼요한 각종 물X념 구입하도록 한 제도로서 광해군 즉위년에 경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 

였다 α 대동의 부과액은 수전 한전의 구분 없이 1걸당 미 (*112두플 부과한다 u, 축산은 미(;ji:) 

528석 7두 7숭 8합 5작이으로 부과대상 토지는 660결 65부 4속 가량이며 전세(田짧)와 같은 방법 

으로 한양에 도착하여 서빙고의 선혜갱(표핑fjj)에 남부한다 

양성의 대동 수세는 축산과 달리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을묘죠(ιgll條) 양동상납o! (兩휴J:뻐 

;ji:) 592석 5두 7합 7작， 영수미(옆;1.1 ;;018석， 판수o! (홈짧米) 100석， 저치미(냐置米) 1 79석 동 모 

21) κ-양 水m JJi 四 4 κm 앙-Ji< m ‘~ IIHi- 下之‘P“J:t<JJi 不:(fJiUH r，속대전，t<JJiI)i 
22) m川후三， G!뼈 iεl!!1I11η 1î.4J1ε*폐양)'lII!HlI에il'1ηil'lt" il[jf文t~ ， 1964 , 7(1j.-no쪽 
23) 후& 江짜m 빼엠 빼1회 行大 1이 it /l;;:피 - I!! it빼之I&l'!公갖 而分>Ël'!1iill ol\ 1iillJH~ ' '"所 :!\zlll [I Rilt .JI 

l'f作*-l>)<不씨不以*ι來뻐휴 以大i"1 *ffl뻐 .ir&i빼 iII tl\J\I 끼‘以*ffl JlJ 애ll!ll ￥ ’'，t. jf(T IIWÍJ í5l: R 不Àl'!1t
:!"I' íIií에，>>11 '，111 '11샤써jJH~ .. . .Jft水 rn 'f!버 1ij;-‘ti J!X-*=1-二+ 江ffj‘iIl ll'JfAilli t-二 Hlt찌UJU二4 未:ii rn !-&I1U앤4 
r속대전」요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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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 ) 앓9석 5두 7합 7작인데 상납 대상 토지는 740결 48부 가량 된다 대동은 깨년 시기전(p~ 

얻 IB )의 결수에 따라 마련하므로 해마다 수취량이 다르1]:1 전세와 같은 l앙식으로 한양에 납부한다 

내똥이가 부과되는 실결은 죽산이 1 ，27 1질 76부이고 양성은 1 ，2 ] 4결 1 7부 4속으로 양성이 적은데 

비하여 대통미의 양은오히려 양성이 많다 그런데 죽산의 전세 총액이 339석 2두 3합 9작으로 323 

석 1 3두 8숭 1합인 양성보다 많다 양성의 대통미 부담이 매우 컸옹올 보여준다 

초선후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것 이외에 많은 세목이 있었고 조세의 토 

지 집중과 그 폐해 때운에 농민의 생활이 더욱 궁￥l해지고 있었다 '" 이에 내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 

이언급하고있다 

생각해 보자 1결의 논에서 수확핸 곡식이 않으띤 %두요， 적게는 600두요， 더 적게는 뼈두 

일 뿐이다 농부들은 재 땅이 없고 모두 남의 땅용 정작히는데 일년내내 고생하여도 여없 식구의 

식량과 이웃에 주는 뿜않 치러야한데다가 추수 매가 되연 전주(田主)가 수확의 반을 나누어가니 

600두표 추수한 놓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00두 뿐이다 종자플 제하고 빚용 갚고 세전(않íil!) 

양식윤 께하연 남는 것은 1 00두가 되지 않는데 부세로 긁이가고 빼앗아 가는 것이 이와 갇이 극도 

에 이르니 슬프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살겠는가 액생의 수령왼 자로서 교환한 아전들의 "1 

방과 원망올 연하고자 하여 아전들이 히는 대로 맡기고 억제하지 못하연 반드시 재앙을 후손에게 

끼치게 될것이다 m 

5‘ 균서] <피秘) 및 군역(파從)에 대한 분석 

균세(均없)는 영조 26년 균역법의 실시로 양포(!，uI1) 2필을 l필로 반감하고 그 재정상 부족액 50 

만핀을 시가로 환산하고 전경수로 나누어 부과한 결작(흉作) 또는 결전(양웠)과 어(i(({) 염(빵) 

선세(Ai';짧) 및 은여결(탱除양) 선무군관포(;]tii\': 'II ’5깨) 둥을 말하며 란역청 (~Jllt훌)에 납부한다 

찌 죽산은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 결전 972냥 3전， 미(;jÇ) 3석 11두 6합 성t， 태(太) 12두 8숭이다 양 

24)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벼웠는데 중세 이래 토씨에서 무용 징수하이 드디어 판례가 되고 안았다 대동도 토지 
에 부과하는 것이요， 균역도 포지에 부과하는 것이요， 상수u](三1':l')도 토지에 부과하는 짓이 "1 오량미(毛!It:l<)도 토 
지에 부과하는 것이요 치계며수링의 소용이 되는 장역띠(lIíU)이다도 토지에 우과하늠 것이니 이것들옹 조정에서 

도 이는 바다 영저미(i!I!l::l<)도 토지에 우과 삭선공가미(뼈l’IIIUCI-공문융 전달하는네 드는 동‘ 신판쇄아진(뼈E‘’ 
,I!) Ø:), 구판쇄"f전(ä1:ri"'!~Ø) ， 서원고급초， 구용은수죠(빼후Ib잊Iß) 퉁이 모두 토시에 무과되었다 환자의 '1단이 
악다롱대 다당아 백성등이 곡식용 구갱도 옷하고 얘마다 이러 섭의 곡식융 갖다 아치는데 이 및 생의 곡식도 토지에 
우파되는 것이므호 농샤짓는사한틀이 날로 곤궁해서 쓰러지고 진구멍올 에올 것이다 (장좌파 "1명사 연，역주 옥낀 
십시 lIIJ호전육조 영우(~‘~)J:) 

25) 창작파 비명사 연 ，역주 옥낀싱서 lIl J호전육조 세잉<lj;;);) 
26) 에야빼fl짜 월 r~ψl샤1(ηHf&， 193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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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대통이 15석 1 3두 5숭， 결전 661냥 2전 2분， 결미 1석 1 3두 4숭， 결태 3석 2두 6숭 퉁이다 죽 

산이 양성에 비해 많다 반면에 어영선세전(끼렘%뾰용)88냥과 선무포전 60냥이 있어 총액은 전 

809냥 2전 2분， 미 17석 1I두 9숭， 태 5석 2두 6숭이다 당시에쌀 1석의 값이 3냥이므로 42냥가량 

을 보태민 총량에 있어 차이가 그리 크게 냐지 않는다 한핀 이염선세는 양성현 숭량동연(升良洞 

而) 하리(下및)에 있는 어기(魚￥)와 염분(갱효)에” 대해 부과된 깃으로 생각된다 선무포전은 균 

역법 실시 이후 선무군판에게 새로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죽산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유는 자 

세히 알 수 없다 균세 가운데 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시기전에 따라 마련하고 어염선세와 선무포는 

당시의 수에 따라 수취한다 따라서 재해 동의 이유로 경작되지 않는 토지가 생기면 세를 내지 않 

으므로 해마다 같은 액수가 아니다 

〈표 6)~성현의군역소속기관및군액(훌뼈 

구문 영증{兵훌) 및 군액(휠짧 

훈련도깅(~IIIUI!I<) 포수봐뼈주保) 100명， 균향보$톰保)44명 

어영칭(뼈를III 정군{正휠찌명， 지보l흘않)43명， 핀납봐흩뼈保)84명 

금위영정(ljt\titflll 징군127영， 지보 1 36'영 1 군닙보 78명， 열피진보(~IJ破g保)3영 

수어칭(守뼈81 
열파진 23명，속오군많ffi~402영，부0)영($牙兵)250옆둔이영(띤牙兵)2명 1 

군수보(.함保)14영， 경표하획효명Ti쩌 1영 

충융칭(1!횟Q) 장초군(:Jitþ~65명 둔군수획이".，짧保)294영 ， 경표하보3명 

영조(兵톨) 
기영(영兵)557명，보명涉兵) 18옆금군봐쭉훌保) 10명， 복직보탱홉保)1명 1 

호연대보(를if隊얹)4명 1 내취보(內셋웅)6명 1 정파로원앙엌봐륙城iI原兩흉{쩌%영 

징펙원(.훌% 악셈봐찢生保)8명， 의공봐빛工保)3영 

교서관(校톨I'il) 칭준보(에~il!1용)25영 

김영(효톨) 잉기수호보(tf1JJl주戶1*)27영 

기티(;)tft!!) 몽수열장(tllJ앓IJ써)1 인 깅괜양슐15인 용수군 25멍 군봐좋保) 75명 

군억(:.1외수잉용액 매*) 17석 11두9승 태(치상j 2두 6승 전(빼 809닝 2전 2분 

군병(í~兵)은 죽산이 군관 34인， 보군 822명， 바군 126영 퉁 총 982멍이다 양성은 양역(良않) 

1 ，5n명， 사역(私싸) 1 ，α)()명 동 총 2 ，564명이다 양성이 총군액에 있어 26배나 많다 균세나 군역 

에 있어서도 양성이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보인다 한편 축산의 군역자에 대한 기록은 시기적으 

로 후대의 자료인 r부역실총(股쩌깜앤)J ' r죽산융지j퉁에 죽산의 군액이 자세히 나오는데 r여지 

도서j에서는 매우 소략하다 

27) r양성용지j 끼^'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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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봉름(f한j왜)의 분석 

용픔은각지방관청에서 지출되는경비 즉 관수(점영)륜의미한다 관수미는 대동미에서 획급하 

는데 첫째는 수령의 봉급， 둘째는 재반십왈가(챔앓什物떠)， 포진비(쩌때’α) ， 보수비(뼈WW) ， 신구 

영송비(新웹맹送뻐)， 엽(엠) 장(뺨) 치(에t) 게(웠) 자딴(앓짜) 빙가(;시해)， 셋째는 유청(i1I 

펴) 지지(삐엔)， 감사지공(앓러支供)， 사객지공(싸흉호싸) 퉁옹 합한 것이다 판수미는 대융 중 

융 소융 잔융(쟁둠)의 구분에 따라 그 찍급량이 규정되이 있으며 또 그것올 1 2개월로 나누어 그 

달의 것만 지출하고 다른 달의 것올 당겨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이 있었기 때문에 월봉(月얘)이라 

하였다m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수입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셋째 토지수입으로 판둔전(쉽qr，田)과 

같은 직영지 수입 임란 후 판둔전의 경영방식이 소작재로 전환함에 따라 둔세라고 일걷는 소작료 

로 변함교} 아록(엔값) 공수전(公찌田)과 같은 공전 민전에 내한 질서1-전세(田 IJtl 대동세 퉁이 

있다 물째，공물에 있어서 지방관부의 수입이 되는부분은 지방공불또는향공(쨌피)이라고부르 

는 영융(짤펀)의 수용을 위한 치(에t) 계(잉) 단(앉) 자(:Ir.) 빙(永) 둥으로 구성되는 본색공불 

(*띤강物)이다 이 지방공묻은 본색공납제를 철폐한 후기의 재정개혁에서도 제외되어 갑오개혁 

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셋째， 역(19:)에는 역(않)과 신역(짜않)이 있으며 지방관부에 제공하는 

요역도 중앙관부에 대한 요역과 더불어 대동(大페)에 홉수되이 지세(lt!!IJI.)화 되었고 지방관부에 

매정된 군역과 직역(짧域)의 신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의무적 입역(立앉) 내신 불냥 

제(物빼빠) 즉 포납(布納) 곡납(뤘빼)으로 변천해 갔다 이 결과 1 7세기 이후 신역이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지방관부가 획득하는 잡세(짧없)로는 장시세 

(i~ 市IJI.) 무세(잭뼈) 장세wr:없) 정서II (店짧) 해세십일세(뼈따i-~-짧) 사세(츄뼈) 퉁이다 

다섯째， 환콕 이자에는 지방관부에서 설치한 환곡의 이자 수입과 경사곡(京려썼)의 이지‘모콕m 

썼)-의 일부를 이급(移Mt)-교듀L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 퉁이다 

한편 지방 재정의 지출항목으로는 마음과 같은 것 퉁이 있다 첫째， 인건비로 지방관의 녹봉(싸 

얘)， 군병의 월료(꺼싸)， 기타 노무비 퉁이다 툴째， 관아수축비(겸찌mli!1V가 있다 셋째 ， 불건비 

로 지펼묵(紙짧필) 풍의 시우용용과 판용의 미(米) 장(웰) 유(1111) 청(1.‘!) 밀(짧) 치(짧) 계 

(엉) 자(짧) 탄(밟) 고초(렛갚) 빙정 (;)<. T ) 약재(옛材)와 기타 잡붙의 조달비이다 넷째 ， 제 

사비로써 향교춘추제향(쨌f짧秋껏￥) 산천제(띠川찢) 퉁의 지방관에서 거행히는 제사를 준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다섯째 ， 운수교통비로 쇄마비(찌띄맘) 둥이다 여섯째 ， 관선건조 및 수리비이 

다 일곱째 ， 군사비로 군기(l!l잃) 병선(兵Rfr) 군량의 구입 및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밖에 

28) 창작과 비평사 핀 ，역주 꼭인십시 lII J호전육조 선정(ru'30 ， 232-233쪽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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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교육비， 진상불의 조달상납비와 기타 잡비 퉁이 있었다 m 

조선후기 지방관사에는 관사의 경비에 사용핸 관둔전과P 수령의 녹봉 풍 각종 인건비의 재원 

이 되는 아록전(힘값田) 퉁이 있었고"’ 아록전이 부족하먼 관둔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 찌 그밖에 외방 각 진(웠)에는 관수미를 획급하였는데 상남(三南)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경기는 

주부군현의 읍격(동格)에 따라 치둥이 있었으며잉 군현의 사정에 따라 사객지공미(짜홈支i1\*)가 

설정되었고 경기는 저치미(닮힘米)를 전용하였다 ’ 
죽산은 아록미(쩌빠米) 250석 6두， 공수위(公찌位) 17석 5두， 챙곡초자단치재가조(해왔월쌓짜야 

웠li~fJl) 429석 퉁이고 양성은 관수비 100석， 자탄치계잡역전 1 ，2 1 4냥 1전 7분이다 죽산은 도호부 

로서 종삼풍의 부사가 부엄해 있고 중군 동의 별도의 관원이 있으므로 아록미가 양생에 비해 않았 

다고 생각된다 한편 잡세 수입에 있어 죽산은 조 429석 ， 양성은 1 ，214냥 1전 7분 4리이다 축산은 

조(租)로， 양성은 전(짧)으호 수취하는 것이 특정적이며 양성의 부담이 매우 크다 다안 정약용이 

‘쌀로 징수하는 것이 돈으로 정수하는 것만 못하므로 본래 쌀로 징수하던 것도 마땅히 돈으로 징 

수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양성의 작전(作짧) 방식의 수취가 백성들의 부담 

올 다소 덜어주었다고 생각된다 ", 

한편 결당 부담올 계산하연 죽산의 429석을 실결수로 나누면 질당 "1 5두이며 양성은 결당 1냥 
이었다 당시 전 l냥은 마 5두에 해당하므로 죽산은 조 5두 양성은 미 5두인데 미 1석은 조 2석 7두 

5숭이다 ” 그러므로 양성의 결역(쁨íit)은 죽산보다 2.5배를 더 부당한다 

당시 봉름(얘JJlD의 지출방식은 양성의 경우 관수미는 때일 4두 l숭 6합 6작씩 나누이 시용하였 

고 아록공수위미 %석 1Of-는 춘매일(:(f每 B )l두 3숭 3합 3작씩， 추매일(秋每 B) 1두 2숭 2합 2작 

씩 지출하였다 죽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월별 또는 일별로 사용액을 정하여 지출하였을 것으 

로생각된다 

r여지도서」 에서는 두 군현의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이 간단하게 기록되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29) 김옥근， (지방재정의 세입구5::) r，조선왕조재정연구사 1" 일조각， 1984 , ;4-55쪽 
30) 1닙이Z머 @外>1!:1ll>>.빼公 llllii ltr，l&1Il 今’1'[.二十11<". 十양 u:itli야 짜 大 II:;Uf . l&j\二十야 1I;t1ll 

ml j\十六lI< u.n l\二 t-ft; (r정국내전. u:田 1'l>1!:田l1D

31) 따 大IßtlJI'f ' !& .&Ifrü五十암 {ï~ln U깨11四+11< tlilKfπ1 "，，，앓삐òIi'f- 뻐;t KI . ml . J!~I IIi1KJf잉ü 표+11< 
rnl' J!j\j1JJü 四+11<( '정국대전J ~~æ 田條)

32) U:.lffiJ\1ii 서}떠Ü Ul -不I!l H'1 ’1l，[，>1!:Ul 톨l!iü田 π >1!:田“ItitVf . ~iUlI'fì . ~@.txû 及조itlff . 1l앉 ' 1‘'" 1l1~，‘ 
j( OKHI三 야표 太'1、.I.!~ 各二 大1Ii1111“下 ~二야四 大小 1까%二 m以下 뼈二l'三 大'1、 1새j\- *".써 llJ:ti ~ 
二 Jt않 ~- .I，’，이大二小- lli'iru.&大小，1.!1;.ß.→ fl'"~>>.大，1.!) 4f- 水~Ir~& 'ìl['~ ~.I.!il ( r경국내전」外디 {뼈條) 

33) yf꺼-ð-~.옴g에Ifr:ll*.r&-'，r :ll 三때 以 rnl l!l;k小 ~i '1' 자 111 以써’1I1lllJ!;1';'1' ('속대전.w" iJ\Ifr) 
}4) l~'t;호 l~* 分大이1小삐 삐Iii-Ji(없lIIilf 씨 Ul:，liI!*支서f( r정국대선」外1J~，Iii) 
35) 상작과 비맹사 핀 ，역주 쪽인싱서 IlI J호전용조 'l'lli1J: 
}6) *-石 ltj\'(효二石 써l二:t;-t;4 끄11，，1、표 石五4 :11효-石 大4、효-4- :I\1Il-:t;三斗 Ill-石 it켓효=4 앵커ç ~* 

llllt 생효 4、효 llHt lIiJi-U'1 m;혀l찌it /it찢 正lH lllit ( '속대전. jÌ패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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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어렵다 한연 봉(1'1!) 조(條)에는 없지만 가장 많은 수입원인 환곡의 모콕(양썼)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산이 각곡 24 ，253석 13두이며 양성은 각곡 17，339석 1 3두 2숭 3합 7작이었고 

반류반분(半짧半分)의 규정에 따라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올 회수한다띤 회록액(꺼앓MD과 본관의 

유치(짧짧)는 죽산이 각콕 1 ，212석 10두 3숭 9합이며 양성은 잃6석 14석 9숭 l합이다 환상(합上) 

의 운영에서 엉이지는 모곡의 본읍 유치분이 지방 재정의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랴라고생각왼다 

이상에서 r여지도서」에서 나타난 죽산과 양성의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편호수 인구 수전 

한전(무田) 대통 균세 봉(얘) 군병(파兵) 둥으로세분하에 분석하였다 그중요한특정올들 

띤 다음과 같다 죽산과 양성은 서로 이웃한 고을이었으냐 호당 인구수， 호당결수 동에 있어 현저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호당 노동력의 수라는 점에 있어서는 죽산이 보다 충실했던 네 비 

해 호당 정작지의 경우 양성이 더 높았다 둘째， 대동(大1"]) 군역(파않) 결역(앓값) 퉁 각종 조세 

부담에서 양성이 죽산에 비해 않았마는 점이다 셋째， 절역에 있어 죽산은 조(租)로 양성은 전(짧) 

A로 거두는 퉁 수취방식이 지방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IV. W.부역실총(J1Jïl:投寶總、)~ 에 나타난 안성시지역 삼읍의 지방재정 

r부역실총」은 전결(田*1;)을 중심으로 하는 부세(1Ii:1ltl와 양민이나 천인이 져야히는 신역(짜짜) 

과 가호(家戶)가 져야<<1-'는 호역 풍을 망라하였고 전결 역인 가호의 모든 부뼈)와 역(짜)의 상세 

한 내용과 그 세(없) 및 역가(강떠)를 기록한 책이다 r부역실총」의 작생양식은 리전체제(핏i)l!1I!! 

ffi1J)에 따라 부(府) 꼭(얘)도호부(빼짧府) 군( 1l!1) 현(양) 동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도 

와 달리 역(양) 진(많)에 대한 것은 없다 각 융별 기재순은 대체로 경사상납질(후司上빼快) 감 

영상납질(엎상上納秋) 본융봉용질(本율$用欣) 동의 순이고 그밖에 결역(結않) 호역(戶않) 둥 

으로 세분하여 부와 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호조전세미 신혜청대동미 균역챙결전 양향 

챙둔세전(뼈빼훌<t;.m짧) 동 전결과 관계가 있는 세미(없JiÇ) 세전(1st짧)은 그 세의 총수만 기록하 

고 사용처 퉁도 적고 있으나 신역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적고 매병이 내어야 마 전 세 퉁이 상 

세하게 기록되이 있다 ”’ 

3기 이강종판사간(께). '부역신총'Jr해제(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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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성시지역 삼읍의 경시장납질(京퍼上納秋) 분석 

〈표 7) 안성시 지역 삼읍의 경사상닙질(호司上納빼 

축산도호부 안성군 。t!.l서。용~ 

전세미(田’&米) 미 223석4두 4승 1힘 6작 미 134석 1승8합 8작 

194석 6두 4승 g항 6작 태잉4석1승5힘 9작 태 203석 3두 6승 8힐 8작 

전세태(田꿇太) 무녀포대전 3낭 연세전 1 ，675닝 2전 
호조(戶흩) 

190석 11두 5승 2합 4작 연세전 1 ，687닝 4전 8분 노비공전∞닝9전 

무녀포대전 3낭 5전 노비공전 12냥 4전 

연세전 1 ，365냥 2전 6분 

신헤칭 대동미 710석 6두4승 1항 1작 미 1138석 14두 3힐 미 718석 4두 4승 1항 

연세미 4두 4승 1힘 6작 연세태 1석 6두 9승8힘 연서|미 1석 13두 4승 
면세태 12두 8승 대동미 4석 2두 5승5합 연세태 5석 2두 6승 

대동미 3석 6두 6승4힐 8작 전결 1 ，063닝 4전 5분 대동미 21석 3두 
균역칭 전걸 891냥 1전 5분 선무군관전 198냥 전결 810닝 9전 6분 

선무군관전 182닝 선무군관번전%냥 
깅세전(1뼈행 92닝 2전 

영조 438영 876닝 영조 598영 2，882닝 영조없8영 1 ，376냥 

훈련도감 157명 331.6'닝 훈련도강 195영 400닝 훈련도깅 146영 31야날 
어영칭 199명 477닝 4전 어영칭 133명 3192닝 어영칭 84영 2016날 
금위영 138영 33α감 4전 금위잉 173명 415닝 2전 금위영 81명 194.4낭 
수어정 469영 2，229두 수어칭 469명 2，589.5두 수어정 289명 994두 

의승번전(양때흩U) 의승번전(11UIf훌U)2C낭 의승언젠ftI{I짧앓 10낭 
19냥 7전 총융칭 26명 5석 9두 총융칭 381영 1 ，2∞두 

장럭원 14명 28닝 g렉원 11명 22닝 

군역지수 
층융칭 5명 1석 이조 79명 168닝 교서관 25명5c냥 

및수취액 
장릭원 6명 12낭 공조 29명 68낭 충훈부{졸 1M￥) 
교서관 26명 52닝 관상김 7영 14닝 1영 2냥 6두 1승 

성균관 1영 2닝 삼시 21영 8석 6두 

저리(뼈훗)20영 2C닝 군역지 1 ，않6영 
군역자 1 ，469영 전 3，734닝 

전 2， 101.3닝 군억지1，784명 미 2.323두 1승 

미 2，2μ두 전 4，314.4닝 

미 2，799두 5승 

먼지 죽산의 경사상납질은 호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전세 무녀포대전 면세전(免@옳) 퉁 3 

종이 었다 전세(田없)는 미 194석 6두 4숭 9합 6작， 대(太) 190석 11두 5숭 2합 μt이고 무녀포대 

전(Æ女깨代썼)이 3냥 5전， 연세전 田 178결에 애결 7냥 6전 7분씩 1 365냥 2전 6분 퉁이다 연세전 

이 설정된 궁방으로는 수진궁(장ι홉) 용동궁amifül힐) 내수사(內쩌러) 팡해꾼방(光째휠껴) 

청연군주방(에j쩌111l王껴) 귀인방(ttA꺼)퉁 6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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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청에 납부하는 대동미는 710석 6두 4숭 1합 1작이고， 균역청에 납부하는 균세로는 연세띠 

태 대통미 결전 1 선무군관전 퉁이 있다 연세미는 4두 4숭 1합 6작， 띤세태는 1 2두 8숭이고 대 

동01 3석 6두 6숭 4합 8작이며 결전 891냥 1전 5분이었다 선무군판전의 부과대상은 92인으로 모 

두 1 84냥이었고 강호}부로 이납되었다”한편 전세와 대통의 수취에서 각종 무파세가 있었던 데 비 

하여 결전 또는 결역가는 인력의 사용， 노역의 대가륜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으로 성질을 달리한 

다 측 결전은 군보(11Ii!lll를， 결역(양않)은 역Wl:)을 대신하여 거두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수취하지 

않는다 ~， 

〈표 8) 안성시지역 상읍의 연세진 면적과 수취액 

·-킹1J，":lIi웅~헤쪽견양，.， 

수진궁 65걸 49855닝 
용동궁 26결 1534닝 
내수시 1 0컬 767냥 

광해준빙 1 0걸 767닝 
정연군주방%걸 4602님 
귀인방 1 3걸 9971닝 

연세결제 164겉 
면세전 계 1 ，365.26닝 

수진궁 25결 191 75닝 
용동궁 1 0결 767냥 
내수사 30곁 230 1닝 

회밀옹주잉 45걸 3451닝 
칭얻군주방 10킬 7678냥 
경수궁 60걸영35닝 

의빈뱀효짜房)50걸않335닝 

220열 
1 ，677.32님 

수진궁 26386결 2024닝 
용동궁 6곁 462닝 
내수시 92컬 70564닝 
경영군빙 10걸 762닝 

숙정공주잉 14.023경 10754닝 
정화용주방 40걸 306.8남 
경수궁$걸 230 1닝 

218409걸 
1 ，675.2닝 

안생의 경사상납질은 호죠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전세 노비공전 무녀포대전 연세전 퉁 4종 

이 있었다 전세( 1E 1Jl:)는 "1 223석 4두 4숭 1합 6작， 태 204석 1숭 5함 9작이다 노비공전(때때~ 

짧)은 노(뼈) 5구(口)에게 각 2냥씩， 비(뼈) 8명에게 각 3전씩 부과하여 모두 1 2냥 4전이다 우녀포 

대전(따女布代왔)은 l 멍 3냥이었다 연세전은 220결 7속으로총 1 ，687냥 4전 8분올수취하였는씨| 

‘” 소속관망은수진궁 용동궁 내수사 화길용추방 청연군주방 징수궁 의빈방둥 7개 기관 

이었다 ”’ 선혜청에 납부되는 대통미 1 ， 1 38석 1 4두 3합이고 균역청에 남부하는 균세는 연세태 |석 

6두 9숭 8합， 대동미 4석 2두 5숭 5합， 질전 1 ，063냥 4전 5분이다 선무군관전은 99인이 각 2냥씩 

198냥을 거두이 강효F유로 이납된다 

양성의 경사상납질은 호조에 납부하는 세목은 전세 노비공전 면세전 둥 3종이다 전세는 미 

1 34식 l숭 8합 8작， 태 203석 3두 6숭 8합 w-J-이고 노비공전응 총 20냥 9전인데 노(m 10구(口) 각 

38) 본문에는용동궁옹 26건 153냥 4전으호 되어 있으나건당부과액인7냥6분7선으호나누1.1 20견이 옳다 
39) 본문에는 92냉 182냥으호 기욕되이 있으나 신우군판전용 l인당 2냥이므로 1 84냥이 융다 
40) 죠선총옥부충추원 연 "초신전재고(~I!1m씨~)J I 9--iO， SI5쪽 
41) 섣깨 각궁l상인수세액용디하엔 1 ，677냥 3전 2분이므로기꽉과약간의 차이가있다 

42) 갱연군주망온 10긴 76냥 7선 8괜으로기혹되었으나세산상 76냥 7천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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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냥씩， 비(‘~) 3구(口) 각 3전이었다 연세전은 218결 4(}부 9속에 매결 7냥 6전 7부씩 부과하여 전 

1675냥 2전을 수취하였는데 소속궁방은 수진궁 용동궁 내수사 경평군방 숙정공주앙 정화 

용주방 경수궁 둥 8개이다 ."선혜청의 대통은 미 718석 4두 4숭 1합이다 끌역청의 칸세는 연세 

미 l석 1 3두 4숭， 연세태 5석 2두 6숭， 대통미 21석 3두， 결전 810냥 9운 6전， 강세전 9냥 5전과 영 

세전 92냥 2전 퉁이다 죽산이나 안성과 탈리 양성에만 있는 강세전과 영세전은 숭량통면(升良뼈 

而) 하리(下및)에 어기(!띠꿇)와 염분(앵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무군관번전 30인에 2냥씩 

6땅올 수취하여 강효}부로 이납한다 

정사상남짙의 총계는 죽산이 미 1 ，058석 9숭 7함 2작， 태 19 1식 8두 9숭 2합 짝J 전 3154냥 7전 

5분이 며 이로 환산하여 합하면 2 ，205석 6두 5숭이다 안생은 "11 ，553석 7숭 6합 6작， 태 24 1석 7두 

1숭 3합 9작， 전 5 ，702냥 7전 3분이며 미로 환산하여 합산하면 3，575석 3두이다 양성은 미 1ρ26석 

6두 9합 8작， 태 208석 6두 2숭 8합 8작l 전 4 ，834냥 7전 6분 퉁이며 미로 환산하여 더하면 2，742석 

3두 8숭이다 호당 경사상납액을 계산하연 죽산이 01 7두 7숭 7합， 안성이 미 1석 1두 3숭 7합， 양 

성이 1석 1두 3숭 3합 6작 정도이다 안성과 양성이 비슷한데 비해 죽산은 1/2도 되지 않는다 득히 

토지에 부파되는 대동미에 있어 안성이 다른 두 옵에 비해 매우 많은데 토지가 적은 안성에서 죽산 

보다 많은 대동미가 부과된 것은 융격과 판련되었다고 생각왼다 

〈표 9) 안성시지역 삼읍의 병증 군역자수 및 군역 수취액 

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성현 

기영 339영 678닝 기영 467영 934날 기영 580명 1 ， 1 6(필 
금군보l황훌保)6영 12냥 표하군봐1lI下좋保) 금군보 11명 22닝 

금군 직보(흩保) 1 4영 28냥 41명 82닝 금군직보 1명 2닝 

영 조 호련대보c.v隊保) 1명 2닝 호련대보 3영 6낱 
경익보l京빠保)77영 154닝 경익보∞명 18(성 경역보90\영 180닝 
내취보(內吹保)1영 2냥 내취보2영 4냥 

충순위번(忠!lí뼈흩)1영 2냥 

포보l‘엠용)113명 226냥 포보 17C엉 34엉 포보 202닝 

훈련도깅 군항보C훌톰保) 군항보 25영 g상 군향보 45영 108'닝 
44명 1056명 

어엉징 군보 119영 4776닝 군보 133명 3192낭 군보 84명 2016닝 

금위영 군보 138명 3304낭 군보 173명 4152닝 군보 81명 194 4닝 

43) 씬운에 경멍궁l상옹 10 한 76냥 2분이라고 기욕되었으나 76'냥 7꾼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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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군수보l좋햄용) 14명 *42두 군수보 1 4명 42투 군수보 16명얘두 

앙이병(良牙兵) 1 54영 924두 앙O볍 2않영 1 ，728두 앙이영 16명%두 

노01병(뼈牙兵)221명 663투 노01영 32명%두 노01엉 234영 7(껑투 

멸파진보(llll뼈톰保) 열피진 52영 312두 얼파진보 23영 137두 

수어정 
100영 600두 세정이영(洗뻐牙兵) 

14명 144두 

표히효댄{홈T흩훌) 
62명 310두 

노군빼힐7영 17두 5승 

의승번전 197닝 2야깅 10닝 

군수보 5명 *1석 군수보 24명 72두 군수보 1α평 300두 

수정군핀보191훌훌당保) 둔{떼E수보 194명 582두 

용융정 
2영 12두 둔질초S댄(명)lt’;J.'~~낀 

4맹 2때두 

둔징초노군{뼈~27명 81투 

징릭원 악성보(뽕i_保)6'명 1 2닝 악공보(몇If용，) 14영 28낭 악긍보 11명 22닝 

교서핀 칭준봐a용끽!保)26명 52닝 장준보 25명 g잉 

싱균관 노공{뼈.)1영 2닝 

이 조 서리보(톨종빼 간챙 158닝 

공 조 장인보(I1!'A保)29명 58닝 

관상감 생도보(초않않F명 14닝 

심 사 진몽보j훌훌용) 
2 1 명 *126두 

저리(!II!l!!) 진용보X엉 X상 

충흩부 충익위전(.\l)lllíli앓 1명 2낭 

양향정 
둔세(t1l1~*126.1두 

(1IiÞ1.ft) 

궁역의 특정올 검토하면 금위영 둥 대부분의 기관이 전(짧)으로 수취한데 비하여 수어청은 현올 

인 ''i(米)였다 또한 1인당 수취량은 수어청 양아병이 ul 6두， 노아벙이 미 3두이 "1 금군보전 2냥， 

훈련도감 군향보전이 2냥 4전 둥으로 병종(兵탤)에 따라 다양하였다 한편 의숭번전은 절반은 숭 

도치(f1'l bt않)에서 납부하고 나，껴지는 영진모(촬服m에서 충당한다 

군역의 부과지는죽산。 1 1 ，459영，안성씨，재4명 ， 양성이 1 ，686멍 퉁이다 군역부과지풍호역부 

당호로 나누어 보면 호당 군역부과지는 죽산이 0.342영， 안성이 O 잊4병， 양성이 0.669영으로 양 

생， 안생 ， 죽산 순으로 않은데 이것은 현령관(縣令디)， 군수관(1lI1;j' 흠 1 ， 도호부판(빼짧J(;Jliïl 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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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격과 일치하며 당시 죽산에 남."r.가 않았던 정까지 고려한다면 죽산의 군역부담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또한 군역가('Il않하)는 죽산이 전(짧) 2 ，101냥 3전 미(*) 2 ，244두， 안성이 전 4 ，3 1 4냥 4전 

미 22 ，799두 5숭， 양성이 전 3 ，734냥 미 2 ，323두 1숭이다 전으로 환산하면 죽산이 2펴O냥 l전으로 

호당 6진， 안성이 4 ，874냥 3전으로 호당 l냥 4전 9분， 양성이 4 ，1잇8냥 6전 2분으로 호당 1냥 6전 7 

분이다 총량에 있이서는 안성， 양성， 축산의 순이며 호당부담에 있이서는 양성， 안성 ， 죽산의 순이 

다 역시 인구와 호구가 가장 적은 양성이 가장 군역에 있어 가장 큰 고동올 받고 있었읍을 알려준 

다 당시 군역이 잔옵(짱율)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일례를 보여준다 하겠다 

경사상납질(해上빼짜)에서 특정은 종삼품 도호부사가 부임히는 죽산이 대통(大폐) 풍 토지에 

부과되는 세목 뿐반 아니라 신역인 군역자의 호당 부과자 수도 적었던 정을 비추어 볼 때 부당이 

가장가벼웠다 이에 비해 양성은호당군역자가가장않아서 무거운부담올져야했고경사상납질 

에 대한 부담은 안성과 거의 갈은 액수였다 인접한 삼융 간에 조세나 군역의 부과량이 때우 커다 

란차이릎 보이고 있음올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감영상납질(않양t쩌l!!;)의 분석 

감영상납질은 경기도 관찰사영에 납부하는 부분이다 축산은 영수미(앙짜米)가 %석으로 대동 

미 가운데 제출상납(除出上納)하며 순아병보전(앨牙兵保ft)은 18명에게 각 l냥씩 18냥이다 DI34 

석과 조 15석은 영환모(장영양)로써 상납하고 진임 2석은 영환모에서 빠진 것을 찾아내이 상납한 

다 훈조(앤앓)4석은 영환모의 태(太)갈 훈조로 바꾸이 납부한다 

안성은 영수미 30석은 대동미 가운데 제출상납하고 순아병보전은 57영이 각 1냥씩 57냥이다 훈 

조 4석은 영환모를 훈조로 바꾸어 상냥한다 

양성은 영수이가 18석으로 대동띠 가운데 제출상납한다 순아병보전은 29명이 각 1냥씩 29냥이 

다 그밖에 정미(tU) 3석 5두는 영환모로써 상납하고 진임(월흩)1석 4두 3숭은 영환모에서 바꾸 

어납부한다 

영수미(를흙*)30석 
순01엉보전(띤牙兵1*iI) 18닝 

훈조m홉)4석 

매*)34석 
조W빙 1 5석 

진입(iI{힘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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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안성시지역 삼읍의 감영상납질 

접미(lI;*)3석 5투 

진입(톨흠)1석 4두 3승 



감영상납질의 특정은 감영에 납부하기 위해 따로 설정된 것은 순아앵보전 뿐이며 영수미는 대 

통미에서 기타 훈조냐 미(米)는 감영 환곡의 이식 가운데 모곡의 수익으로 보낸다는 점이다 그런 

데 감영상납질로 부과된 순아병보전에서 안성이 가장 않고 그 다옴이 양성， 죽산 퉁의 순인대 역 

시 호구수가 않은 죽산이 안성이나 양성보다 적은 것은 앞서의 경사상납질과 그 궤플 같이 한다고 

하겠다 

〈표 11> 안성시지역 상읍의 지방재정 및 수취싱횡 

구문 죽산도호부 안성군 앙성현 

관수미 120석 관수011∞석 관수0 1 1∞석 
Of록미 a석 아록미 16석 Of록미 16석 

사객지공미(使훌호供껴야 1∞석 관둔셰각곡 11석 관둔세각극갱석 8두 2승 

중군요o l(中흥휘*) 옥맥(木%의8석 조a.ll) 36석 7두 
10석 6두 장인전뼈닝 8진 목빼木!티a근 

온읍몽용질 
징세전 294낱 7전 제번除흩단관미 44석 6두 생매生Jl)2O근 

군기가염전흩옳IIlIl햄 집미뼈米)3석 5두 
37닝 5전 진잉(iJIllË) l 석 4두 5승 

무녀포대진 16닝 
흥병(웠뼈가항소전 2닝 
~징모입전(흥入웰 11냥 

징세전때성 

조 1 ，5'앉i석 13두 9승8힐 조 363석 4두 4승4힐 전 902닝 

걸익(結짝) 
미 17석 5두 정미 11석 미 14석 10두 

(이록공수위 65결 소옹) (55걸소윌所용)) (정결소몽{所뻐 
록두{흉효)3석 10두 

조 283석 1 2투 조 218석 5투 전 201닝 4전 4분 

잉징(;*Tl 957장째) 밍징 1 ‘SOOS~~30석) 빙정 1 ，2∞징 
세!'j;)8，224속명 유거(뻐뼈g뺑(빼 시(뼈 338~內 

편비내(lIil1內)1∞부{~) 마철(톰뼈 72뷔lI1I) 
상장지(흙빠뻐%속G힘 동해(찢흩)487삐뼈 

호익(F'I~) 상지('#;뼈 1 20속 화로(火흉)얘조H웹 
피지(없뻐 1 20속 소리{Ji'fR) 얘조H쏘) 

유기(柳옳)60부{llII) 영뼈)240개(1때 

마철(뿜11) 60부{옆) 
사영L少뼈) 120.개(뼈 
시밟少lI)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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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읍봉용질(本둠棒用t!1)의 분석 

본읍봉용질은 수령 동의 관인에 대한 녹용과 판야의 유지 및 재반 비용에 사용되는 항목이다 죽 

산의 본융봉용질은관수미 120석 l 사객지공미 100석，중군요며 10석 6두，아록미 20석 둥으로모두 

2잉석 6두이며 대동마 가운데 획급하여 앞서 r여지도서」에서 본 바와 같이 매달 또는 매일 필요한 

만큼씩 지출한다 한면 죽산은 주천장(注川싸)과 배관장(排111써) 퉁의 장시가 있고 주천장에서 

142냥 5전 배관장에샤 148냥 2전 퉁 총 290냥 7전의 장세전 수입이 있다 … 
안성은 관수미 1 00 석， 아록미 1 6석 둥이며 대동미 기운데 획급하여 매원 사용하며 읍내장에서 

매쩔 60냥씩 장세 720냥의 수입이 있다 그밖에 장인전 46냥 8전， 제번군관미 44석 6두， 군기가염 

전 37냥 5전- 2;인， 무녀포대전 16냥， 관둔세각곡 11석 太 3석 피곡(皮웠)8석 , 옥액(木찢) 8석 둥 

이 있고 향챙가향소전 2냥과 향챙모입전 ”냥은 향소(였所)의 공행노자(公行뼈j()로 사용되었다 

양성은 관수미 1 00석 l 아록01 16석용 대통01 가운데 획급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전 29냥， 점미 3 

석 5두， 진임 1석 4두 3숭이다 판둔전에서 얻어지는 판둔세로 각곡 48석 8두 2숭， 목화 20근， 생마 

20근 퉁이 있고 장세전은 소사장(황沙싸)에서 103냥 3전올 수취하였다 

본읍용용질올 분석하면 죽산이 융격이 높고 군사적인 요충지이므로 안성이나 양성에 비해 판수 

미，중군요미 ， 아록미，사객지공01 둥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정직성 경비 또는수입 이외에 

각 관아의 자체 수업을 검토하연 안성이 특정적으로 나타난다 

장시수씨액(훌m뼈뼈뼈 

껴| 

〈표 12) 안성시지역 삼읍의 장세 

주천εKi초)11111 
8-2월 1 !l닝씩 

배관~'Um빼) 
3-7월 78닝씩 

정4냥 7전 

읍내징 
매쇄흉뼈g상 

72(J.강 

소사징(lI!1ÞIII 
매삭 9냥 5전 

양식{兩빼 4닝 3전 

1∞닝 6전 

안성은 세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인세 또는 장세전 동에샤 당시 안성 지역의 상공업 발달을 

보여준다 장인전은 점포를 개설한 장인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특히 장세전의 경우 안성은 죽산보 

다 약 2.5배， 양성보다는 7배의 수입이며 안성의 융내장의 매월 60냥 역시 축산의 주천장 배판장 

이나 양성의 소사장보다도 훨둥히 많다 

44) 원운에는 장세선 29-1냥 7전a로 되어 았으냐 싱세 계산상으효는 290냥 7전이 정확한 것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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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요썽군 집세(짧없 수취(뼈取) 

구 분 총 액 부역자수 부담액 기 타 

징세 720냥 불톡정상인 매i!&성 

짐인전 46닝 8전 각색질인 36인 1닝 2진 고마침l~.\Ií"，’) 

44석 6두 이행초관 2두 本litilli入흩.'8' 
(己行빼흩) 3투 i\A-'Fa科及톨 

제번군관미 이행영빙장무 홉I 짜뼈 

(8行兵房t쩨 6두 

U'8'용 132인 

군기기염전 37냥 5전 25인 1냥 5전 
l&↓n:.物修뼈lIi'8' 

- 'Fa fJf 

부녀포대전 16'냥 두써 8귀미 2닝 

관둔새 태 3석피곡 8석 관둔전경직지 

목맥 8석 
회율전12두럭 매승랙홉升;i) 

(斗;i) 1두 

양정기항소전 2닝 20인 1전 g셔잉공행노지 

횡녕모입전 1 1날 11인 1닝 앙정공행노자 

전없3냥 3전 1 96인 

계 미 44석 6투 g별전(火쫓田) 

태 3석피곡8석 1 2두릭 

당시 안성융내장이 경기의 광주사명장(1;;州沙平써) 송파장(松뻐써) 교하공용장(交河~‘，.t 

j싸)， 충청도의 은진강경장(恩때江~l!싸) 직산덕평장(뺑山챈liI'J~)) ， 전라도의 전주융내장 남원융 

내장， 강원도의 평창대화장(大化짜)， 황해도의 토산비천장(土山飛川쩌) 황주융내장 용산은파 

장(짧뺏써)， 경상도의 창원마산포장， 평안도의 박천진두장(엉川샌때싸)， 함경도의 덕원원산장 둥 

과 함께 전국 최대 장시의 하나였는데”’ 안성의 장세전은 그러한 상엽의 발닿을 잘 보여준다 

장세전의 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충실하였응을 의미한다 각 군현에서는 장세 

전옴 각종 사객지공 퉁 각종 자체 정비의 지출에 사용하였는데 안성은 장세전의 수업이 않으므로 

해서 백성의 부담은 출게 원다 그러므로 영조 2년 장세전의 혁파가 논의원 때 안성에샤는 놓칩(뼈 

핑)의 각종 역사， 사객지공 퉁이 모두 이 수입에서 지출되묘로 장세전이 없어지연 액생들의 부담 

이 중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하였다‘ 

45) ll:III.Z-'1i써r↓끼‘써 IU，싸 훗폐~S ll:t fA! 公ι: iQ z.~.il'江:ltJA I!山í!i셔‘% 숲“iQz~써삼써써 i힘 1 .. 씬써’& 江/!，\、
iQ之 '1'8大ft싸 'j'( j/jiQι上山iR 111 J)I 없써&內Jll. JIIl IJJillJ1!illl il' 1，~iQ之R깨(，1，'.)111뻐Jll '1' 1<iQ之”’ Jl lfl’ iiliJll 싸야따 
zí!i lff.元山 Jll.t:Jt1ll太 ι( '~ IIl'lii1t.써川 j뻐 5~. !II，I;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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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역(結投)의분석 

결역은 각 지광판아에서 토지에 부파히는 각종 잡세를 의미한다 축산의 결역 부과 대상토지는 

실결(흉結) 1 ，262결 69부 9 가운데 1 ， 11 7결 69부 9속에 대해 매결 조 20두씩 모두조 1 ，596석 13두 

9숭 8합올 거두어 공역의 비용에 충당한다 또한 아록공수위 65결에서 01 4두씩 17석 5두를 전세 

조(田脫條)로 소봉('1、셈)하였다 안성의 제잡(除짧) 실결은 773결 %부였고 애결 조 8두씩 총 383 

석 4두 4숭 4합 수봉하여 각종 물건올 구매하는 퉁에 사용한다 그 외에 아흑공수위 55결에샤 정미 

애 3두씩 11석 , 녹두 uIJ1두씩 3석 10두 띤새조소봉(íE!ft條，1、샘)하였다 

먼저 상융 가운데 축산의 아록공수위전이 65결로 안성과 양성에 비해 10결이 많은데 이것은 죽 

산이 대읍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결에 부과되는 결역은 죽산이 조 20두， 안성이 조 8두， 양성이 

전 1냥이다 양성은 r여지도서」와 갇이 전으로 수취하고 있는데 전 1냥은 미 5두이며 조로 환산하 

띤 12두 5숭아다 그러므로 안성이 가장 적은 액수를 부담하고 축산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 

다 앞서 조세의 부담에 있이 융격이 높은 죽산이 비교적 적었던데 비하띤 특정적인 현상이다 

5 호역(戶짜)의분석 

호역은 펀호에 부과되는 각종 잡세이다 죽산은 4 ，257호에 매호 조 l두씩 조 283석 12두 수봉하 

여 3년에 한 번씩 있는 호적(戶째) 작성의 각종 비용에 사용된다 그리고 관청용 앨나무인 시(~)는 

1357호에게 매호 6속씩 8224속을 거두고‘” 빙정(;J<.T)은 957호에 애호 1장씩 957장이었다 

안성은 제잡(除쌓) 실호(양戶) 5505호 가운데 3275호에 대해 배호 l두씩 조 218석 5두플 수용하 

여 식년(式年)의 호적장책(戶짜%冊)으| 종이 구입 둥 각종 "1용에 충당한다 그리고 유거(빠!B)는 

80호에 대해 때호 |명씩 80병이며 l 면비내(빼飛內)는 1 ，200호에 매 10호당 l부씩 120부릎 거두어 

환콕의 노적(짜따)을 덮는데 사용한다 밍정(;J<.丁)은 읍내 500호가 각 3장씩 1 ，500장을 부담하는데 

매장당 조 3숭윤 결역조로 출급(出*i\)하였다 또한 융저(동따) 450호가 매호 조 1두륜 내이 대소공 

역과 사환군(삐옛따)의 고가(핸따)로 이용하였다 그밖에 수공업 정포플 운영하는 장인으로부터 

상장지(1뼈1lI;)6o속， 상지(1i';iIl;) 1 20속， 피지(I!i紙) 120속， 유기(때짧)60부， 마철(.1.1냈) ω부， 사 

46) 훗ill ='I' 사，.1]‘11 El Jfél'AI1ìZ'!l' æJltI(iQZ命 太Il\앵1l1~~lJI! GI之l>ì1:El κ子所以W;lII!1i1!! lII!4t之 11: Il!'\ 
Zllbl:*Ill'iëJolZ JlTft! 띠'Il n; i\'i‘IZß 此ι-二ifííf'l l!!I-Jlt.lQft! Jlj갖빼이1此띠 F!Il./l iJtU깨 κ:Ill!i1fl於Jtt iñl不~
'i(出 "'f(rJII씨JtI::IWØ'톨띤公i':fj，、Z~'~Jlï之f( ~;r， I!! n')<t\:J1;所mz不Ji!. 1ltGl不E 씨不~lI lfiQ之~r!l!~ 1i.wt 
之’1jt\l>ì iTí ""JI~’~i!l ，g，W;不1I!1i 끼、iJi’~.}t~‘( '얘삐文 11빼깅"J !65 rli ‘’ 三 ~rlï W:) 

47) 재산상으로는 8， 1 42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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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t빠) 1207ij, 사항(沙íI!) 1 20죠}를 수취하였다 

〈표 14) 안성군호억(J5쩌) 

구문 증액 부담대상호 호당부담액 수취빙식미사용처 

조<<ID 218석 5투 3，275.호 매호 1두 >t'￥JSli!llllt빠}생 及톨에짧I 

유기(뼈힘 앉엉(빼 00호 매호 1영 

편비내(훌飛內) 1 20부댐) 1 ，200호 매 10.호 1부 um.얄11 

빙정(;>I<Tl 1 ‘500~~랬) 응.H500.호 
효딩3질 

以월l!l1H出m 
매장조3승 

조<<ID %석 윌껴 450.호 매효 1두 大，)‘公짜 使뺏~lill 

상징지(송R야에 %속(J!<l IiU1iAiI lit뼈 4속 를回l&Jf 

싱지(힘뻐 1 20속 IiU1iAiI 매삭 10속 .. 며lJtJf 

피재없에 120속 지접인처 매삭 10속 .. 回뻐Jf 

유기(柳옳) %부{옆) ‘iiA흩 매삭 5개 .. 回lJtJf

마철(馬뼈 %부{옆) 점인처 매삭 5부 ’i回lJtj$
사병ç少뾰l 120개”때 점인처 매삭 10개 ’i回lJtj$
사행/少nJ 1~쏘) 정인처 매식 1C찍 .. 回lJtj$

그리고 관아의 비용 수입 이외에 각종 교육기관의 재정을 위해 향교 모입전(흉入짧) 10냥 8전， 

각곡 3석 3두， 계(영) 16수 - 1 6명 매명 l수， 게란 48개를 거두어 교중의 훈추(얘fi，:) 석채(재잊)때 

봉용(샘쩌)하였다 사핍교육기관인 샤원 가운데 도기서원(m꼬얀院)은 26병이 각 l냥 4전씩 36냥 

4전， 남파서원(南뻐얀院)은 각곡 1석 12두， 계(삐) 9수， 시(잊)45속 둥올 모입하여 각 서원의 훈추 

재향때봉용하였다 

〈표 15) 안성군 항교 및 서원 

--톨룰톨!nJI필뽕힘원lml\!Il톨 

항꾀.!!ßI!외 

도기서웬道훌.뻐 

남피서원(南$톨%윈 

모입전 10닝 8전 -9명 매명 1닝 2전 
킥곡~3두 - 1 6영* 太 흉각 1두 

져)(찌~ 16수 - 1()명 매명 1수 
계린 48개 -16명 매영 3개 이상 
시(똥) 얘속 -9명 매영 5속 

모입전 36닝 4전 - 26영 매영 1닝 4전 

모입각곡 1석 12두 -4명* 大 쫓킥 1두 
계뎌패 9수 -9명 매영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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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은 7，659구에 매구 6합(合)씩 미 30석 9두 5숭 4함을 식년(式'1')의 호적 작성의 비용으로 사 

용하였고 시(잊)는 338호에 1자내( 自 乃)씩 338자내륜 직접 현물로 수취하고 2 ，518호에 대해서는 1 

자내릎전 8분으로매겨 전 201냥 4전 4분을거두었다 빙정은 430호에 애호 3장씩 1 ，290장올수납 

하고 그밖에 점포릎 개셜한 관납장인들로부터 마청 72부， 동해(짜$)48개 ， 화(火)48좌(坐) ， 소라 

(所따)48좌， 벙(빼) 2407" 풍을 거두었다 양성은 안성과 같이 장인에 대해 여러 가지 잡세를 부과 

하고있다 

〈표 16> ~썽헌의 호억[戶쩌 

구운 층액 부당대상호 호당부담액 수취빙식미사용처 

새뽕) 338目內 338호 1 目乃

전(월) 201닝4전4분 2，518호 전 8분 g乃훌A分式以itl&lf 

빙정I;*T) 1 ，200장 430.호 빙(써 1징 

미1*) 
$석 9두 

7，65f}구 미 9힐 年J5ii’톨IIIIJt챔 及톨야짧I 
5승4앙 

마절I，\'!야) 72뷔$) 야징1견1ID 6명 매삭(홉얘 6부 

동해OlU;;) 얘개(뼈 관기(흠행)~엠(兩店) 매삭 4개 

회뢰火W) 쩌죄{쏘) 관기 S엠 매삭 4죄 

소리lfIíil) 얘죄{쏘) 핀기 S엠 매식 4죄 

영뼈) 240개뼈 관기 S염 매삭 20개 

삼옵의 호역(戶 19:)올 비교하면 식년(式年)마다 시행되는 호적조사에 부당히는 비용은 죽산과 안 

성이 죠 l두로 같은데 비해 양성은 미 6합(合) 즉 조 l숭 5합으로 매우 적었다 빙정(jJ<丁)은 죽산 

이 해당호에 각 l장씩 957장을 거둔다 안성은 융내 500호가 각 3장씩 1 ，500장을 부담하지만 매장 

당 조 3숭씩 결역조로 출급하였다 양성은 430호에 애호 3장씩 1 ，290장이었다 총량에 있어 죽산， 

안성， 양성의 순이지만 안성과 양성은 호당 3장씩인데 비해 축산은 1장올 부담해서 호당 부담이 

가장 적다 한연 안성은 죽산이나 양성과 달리 빙정의 부담을 직접 현물이 아닌 조(租)로 대신 수 

취하는데 이는 열음의 채집과 저장 과정에서 액성의 고동이 심했고 그 가운데 아전의 농간이 심하 

였기 때문에에 이러한 패단올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안성과 양성은 정인(店A)들로 

부터 특정 물풍올 거두는데 비해 죽산은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8) 얻용용 저장"1-는 비용옹 큰 고윤의 경우 혹 JOO←400냥융 소비하cl 해 nf다 액성툴의 괴로용이 되고 있다 재옥용 에고 
'll융 냐르고 언검낸 뜨고 벙고호 운반함에 아전들이 이용 기화로 농간융 우린다(장작과 비평사 연 ，역주목민선서 

IIIJ}P뼈六條 lJ' 1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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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안성시지억 경역괴 호억의 비교분석 

구 운 죽산도효부 안성군 앙성현 

제집除뼈호쉬!"JI) 4 ，2573ε 3 ，275호 2，518호 

호당부딩 조 1두 조 1두 전 8분 

호억흥액 조 283석 12두 조 218석 5두 진 201냥 4전 4분 

제집결수 1 ，282걸없부9속 773결없부 902결 

결당부담 죠∞두 조8투 전 1닝 

결역총액 조 1 ，5잊i석 13두9승8힐 조 3없석 4두 4승4힐 전 902닝 

죽산 안성 양성 삽융의 지방재정 특정은 축산이 판수미와 아록미 동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안성과 양성은 각종 잡세가 많다 특히 지방재정의 지출로 이용되는 장세전에 있어 가장 않이 수취 

하는 안성이 다른 죽산이나 양성에 비해 재정적A로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후 

기 지방 재정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곡에 판한 기록이 없어 재정의 수입상황 빛 충실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아려운 것이 아쉬운 침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안성시지역 삼융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r이지도서」와 r부역실총」의 기록윤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죽산 안생 양성의 삼융은 경기도 냥부에 위치한 인접 고올이었지만 호당 인구나 호당 

결수 퉁 농민들의 객관적 조건에 큰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세목(!JHI)이라고 해도 수취방식이나 

부과액에 있어 애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r경국대전.J ' r.속대전J . r만기요람」 

퉁의 규정을 단순화하에 호당 또는 결당 부당을 파악히는 것은 실제 상황올 왜콕할수 있으으로주 

의가필요하다하겠다 

둘째， 읍격이 높은 죽산이 각종 조세의 부담에 있어 적은데 반하여 가장 낮은 양성은 호당 결당 

부과액이나군역 부과자의 HJ율에 있어 가장 많은부담올하였다 그것은융칙이 높을수록각종조 

세와 부역의 부과에 있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각종 잡징으로부터도 보호풍 받고 있응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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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해， 지방재정에 있어 국가에서 설정한 관둔전(홈띤田) 아흑전(댐합田) 퉁이 수취 이외에 호 

역 결역 둥 각종 잡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액성들로부터 수봉하였다 그런데 죽산의 재정은 관수 

미 아록미 장세전 호역 결역 퉁 이외에 다른 세옥이 척은데 비해 안성과 양성은 장인(Iïi' A) 

에 대한 잡물의 징수 퉁 많은 잡세가 있었다 

넷째， 안성은 장세전(빙뺑짧)의 수입이 타융에 비해 매우 높았고 장인세(Iïi'Afjl:)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안성시지역삼융가운데안성이상공엽이가장많이발전되었응을잘알려준다 장세전과 

장인전은 지땅 관아의 자체 비용으로 시용하는 세옥이며 재원이므로 안성의 재정충실도가 높았고 

그 만큼 안성의 백생들은 지방재정의 비용을 위한 수탈을 적게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 삼융의 분석올 통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보편화하기 어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엄전의 조항과 달리 경사상납질 강영상납질 본융용용질 결역 호역 풍 각종 항목에서 

각 융별로 다양하게 나타냐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으로 차후의 지방재정이나 액성의 수취부 

담에 관한 고찰은 법전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융지의 분석올 용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 

한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 하향식 한국사 연구틀 극복하고 지방사 연구가 한국사의 연찬에 도웅을 

주는 상향식 방법이 환성화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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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서론(1주꿇) 

11 본론(本꿇) 

목차 

1 박진의 가계(家系)와 펼사(r~ .. ) 추기(追記)한 기록 

1) 박진(朴앓)의 선계(7\';系) 

2) 박진(朴않)의 하계(下系) 

3) (죽잔박씨족보.)(1771년)3권에 기록된 원래의 박진(朴값) 기흑 

4) 박진(朴~)의 자녀(子女) 
5) (죽산박씨족보.)(17기년) 후내에 가휠(1Julil)한 박진(朴앓) 기흑 

6) (축산악써족보.)(1771년)어1 일사추기한 시정과 인물 

2 박진(朴앓)을 왜곡(종 111I)한 부천(7:\1 11)의 운헌(文厭) 기록(記짜) 

3 박진(朴앓)으로 인하여 왜콕(표l미)된 지명(地名) 

4 박신의기록물현황 
1)의병장박진기념비 

2) 의병장박진숭전비 

3) 의병장 朴짧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비 

4) 의병장 朴잃 기념비 빛 묘 안내판 

5) 부진시(검川市)의 향토유적(쨌上;n~n 현형(껴lít) 

6) (디지덜부천문화대전)(2<αJ8년)의 박진(朴잃) 기흑 

111 결론(結없) 

집필지 부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수석 연구위원， 부천시 횡토유적심의위원회 위원 
앙 경 직 전 흔택수열문학진흥회 사무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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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序해) 

경기도 부천시(파 川市)는 연적이 종다보니 역사， 인물， 문화유적이 타 지역에 비해 때우 적은 연 

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 지역에서는 향토유적으로 거론조차도 안 될 인물 및 유적들이 거론되 

곤한다 

부천0;\1 11)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부핑군(낌平1nn을 다 물려받았지만， 이후 서울과 인 

천(1=川)에 집중적흐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면적이 ν10.로 줄었다 아울러 과거 부평의 역사를 제 

대로물려받지도못했다 

1962년 당시의 면적만이라도 지치냈다면 부평(파각')의 많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벤데， 현재 부평의 역시는 인천광역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게양구(桂뼈區)만이라도 부친('，;υ11)과 합병하여 고려 충선왕(，'/:，、흐王) 2년 

(1 310년)부터 1914년까지 ω4년 동안 사용했던 부평(피平)을 복원하여 부평시(피겨i市)로 한다면 

많은 역사가 되살아날 것이다 

각설(최l說)하고 운재는 1970년대 중반까지안 해도 부천의 향토사(쨌土!J:)는 거의 방치된 상태 

였다 지역내에향토사학，，~:가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은휴(1l1恩休， 1931-2002) ， 강희대(종뺀大， '-2002) 선생이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부천예총(짜川향總)}(19π년) 창간호에 〈부천에 얽힌 이야기〉란 제목 하에 지영유래와 설화 퉁 

을조사하여게재하였다 

이것이 민간인으로써 부천(폐1) 향토사를 다룬 시초로， 이 분들의 땅망울이야말로 금방울옥방 

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겠다 이후 〈부천의 흐름)(부친시 문화공보실， 1982년) (산따라 고을따라〉 

에서 부천의 지영유래와 설화 퉁올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부천의 향토시틀 한충 발전시컸다 

문제는 〈복사골문화}(1985년)(임진란(王辰때L)에 얽힌 이야기) (p50-5l)에서， 

최근에 날펴낸 사실이다 죽신벡씨M竹山m，，) 세계(쁘系)에 보연 호l야)계앓흉휠이 입랜또삐을치룬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이 지엌어서도 의영(훌兵)이 궐기히여 힐진을 얼린 게 틀림이 없어， 

이 지역이 임랜또없j 때는 격전장J!!lill 이었음을 뒷빙침해 주고 있어 진펀 3장 원미신펀을 심증이 길 

만한자료기되겠다-

라고 뜬금없이 왜콕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글에서 인용했다는 죽산박씨 세게(i!!系)는 

왜곡 펼사 추기한 〈즉산박씨족보}(1 771 년)를 알하는 것인데， 아마 지벙 답사 조사을 다니던 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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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족보갚 발견하고 위와 같이 기록한 것 같은데， 이전의 운헌 이디에서도 없었던 전대 01문의 

인불역사였다 

〈동국어지지)(1 656년) ， (여지도서)(1765년) ， (여도비지)(1856년) ， (대동지지)(1 863년) ， (부명부 

융지)(1 842년) / (1 871 년) / (1899년)， (선조실록〉그리고 축산박씨 족보륜 비롯한 많은 문헌올 샅 

샅이 찾아보았지안， 그 이디에서도 박진과 관련한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럽 

에도 쉰구하고 멸사 추기한 〈죽산박씨족보.)(1771년)표 저본(따*)으로 하여， 1 992년에 〈의병장 박 

진 기념비 )" 와 〈의병장 박진 전숭비) " 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란은 남의 운중사(1"1中 !t)를 타성(他암)이 족보 밖으로 가지고 나와샤 부친시 전체가 떠들썩하 

께 행사감 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관련한 축산박씨 문중(門中)과 협의하였올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부천사연구〉제1 집 

(1993년) (발간사〉에서， 

-이언지료집알간으로부진이그동안당해웠던 역시외문회의를모지 라는물엉예용어느정도해소되 

리라생각잉니디 우리 부천이 이린 울명예를 쓰게 된 이유는투일힘 나위 없이 그동안 지료를 체계적으 

로 정리히지 못힌데 기인힘이 물론이거니와 이툴 게올리 힌 선배들의 잭임도 지적히지 않올수 없습니 

다- . 

라고 하면서 지역의 선배들을 질잭할 정도로 당당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부천시사)0988년) 핀 

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올 했고， 부천역사연구소 소장으로 〈부천사연구〉제 l 집 

(1 993년)을 발행했으니 지부심을 가지고 있올만했다 

그러나 안타깡게도 부친 향토사에 확연하게 금옹 그으민샤 -난세춤의 금자탑을 쌓았음에도 불구 

하고， 정체깔영의 박진을 의병장으로 자리애김 히는데 결갱적인 역한옹 하는， 단 한 번의 치명적 

인 과오j료 말미암아 부천('，0 川)에 있어서도안 되고 없이서도안 되는불행한 책이 되고 말았다 

차후 〈부천시사)(1988년)와 〈부전사연구〉제1집(1 993년)흘 발행하연서 부친 향토사에 끼친 뛰어 

난 엽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기회가 분명 있올 것이다 과(죄)만 이야기하고 공(끼)을 감춘다 

띤 그 역시도 후학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지 역사란 연대(年代)와 지리(뼈理)가 맞아야 성립이 된다 반드시 그 시대 ， 그 지역에， 어 

떤 인뀔이 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만 비로소 역사가 성힘이 왼다 그런데 역곡l동 박진의 정 

1) 1 9')2닌 11앤 9일 부천시 왼"1구 역곡l동 119번지에 새용 비운(빼文)옹 최현수 션생이 지었다 
2) 1 9')2년 11앤 9인 훈억산약수터 앞에 세웅 비문(빼文)응 최현수 선생이 지었다 

3) (꾸친사연구(~1 川잉iIIJl:)) 우제(미빼)-(지원z:;j') 악재환(朴씨뺏) 고운(11111‘D 1) 1수("'.) 끼념논총(nê:ft iUm 제 l 
짐 (최현수 ， 1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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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생윤학적 나이부터가 임진왜란 때 인풀이 아니다 

박진(*얘홈1500년 전후 출생 추징 

#Il 111m 
1521年生

그럽에도 불구하고 징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산 119번지 박진 묘소 앞에 의벙장 박진 기 

념비’ 와 ‘의탱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비’ 그리고 건너편 춘덕산 약수터 앞에 의병장 박진 

진숭비’ 닫 세우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지록위마(指1Jli.l?>띄)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향(W홈)을 주머니에 감춘다고 

그 향기까지 갑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릉지기 학자란 사랍틀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풋된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할 출 이눈사람들이다 

지성인 축에 옷 낄까봐 안달 대는 것이 아니라 부천의 왜콕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연서도 할 

알윤 옷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부천문화원(암川文化院) 향토문화연구소(쨌土文化liJf'l1:所)에서 〈부 

천 역사바로 세우기 사업〉의 하냐로 할 말을 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간판(패흠)이란 직책은 ‘나라릎 고치는 의사(용명Y 란 별칭이 붙어있올 정도로 직 

제나 풍게가 낮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임금에게 아뢰고， 그릉 것은 그르다고 임금에 

게 고하띤서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히는 그런 막중한 직책이다 

이에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임무 또한 부친('i;\l II)의 잘못된 역사를 고치는 ‘의시(뺑市)’ 

로써 책임과의무릎다하려고한다 권력자의 캉보다순교자의 핏l앙올보다도학자의 붓끝이 더 

무섭고， 더 소중하다는 것은 역사가다 이는 사실이다 

여기서 밝혀륜 것은 부천시청에샤 인정하고 세워준 박진의 기념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 

산박씨대총회에서도 인정해 준 인물도 아니다 

그런데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시의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의장 국회의 

원 시의원 풍 부천의 영앙가(名몇家)들 이름이 거의 다 올라 있다 오히려 이름이 안 올라가연 수 

치(;j'; II(:)라고 여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이름이 기념비석에 새겨있다 

이에 필자(1iI;jIf)는 강력계 형사처렁 남모르게 자료륜 수집하고 연구 고찰(츄형)하여 오늘에 이르 

렀다 아무쪼록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왜곡왼 역사의 정체성을얽히게 되어 다행으로생각한다 

그동안 모순(;Nlll이 모순Uf"댐)올 낳고， 다시 또 모순을 낳았던 악순환의 고리를 뚝1 끊고， 많은 

분틀이 본의 아니게 모순에 연유하여 일알의 오정(i당rJ;)을 남기게 된 불상사(不함젠)가， 우리 부천 

0;\111)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래에샤 하나하나 고찰올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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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본론(本論) 

1 박진(朴값)의 가계(家系)와 필사(싼앓) 추기(파;iù)한 족보 

1) 박진(朴앉)의 선계 (910系) 

【 1 7世 도(웰)】 ' 1쟁0년경 출생 추정 • 교하공따죠(훗폐公派뻐) 

• 교하현감(훗河없앞) 

<18i!!: 충지(忠圭)】 • 1405년경 출생 추정 

• 세종 16년(1 434년) 알성시(쾌및ÍÂ) 옹과 3위‘) 

• 세조 1년(1455년) 원종공신” 

【 19비 금손(金1，f，)】 • 1 430년경 출생 추정 

• 젤재(힘훌) 김종서(1;:宗밟 1390- 1453) 셋째 사위“ 

• 계공랑종묘령(쩡끼삐순뼈令) 문판 종7유” 

• 세조 4년(1458년 2원 2일) 의금부에 l상띤” 

[20 lli: 정근(Ä뼈)】 [선근(양샘)】 

' 1 453년정 출생 추정 • 1457년징 출생 추정 

• 중종 14년(1 5 1 6년) 진사시” 

• 중총 17년(1522년) 식년시 병과'" 

【 21받 당년(뼈후)】 

• 1 475년경 출생 추정 

• 중종 1 7년0522년) 식년시 병과'" 

【22반 홍의(~웠)】 

• 1534년후 

• 영룡참봉(훗除훌짧)UI 

• 효행정문(￥行!3i P’f)U) 

4){국초l상옥(닮째fj~)) 

5)(세조섣혹〉 

이 〈순천김대동보.)1권(순천김써대동보연찬위원회 .19&‘년 얀앵) 

【청정(없M】 

• 1 480년경 출생 추정 

【진(짧)】 

• 1 500년경혼생추정 

· 논란의 대상인불 

7)(축산악씨촉보.)0771년 간앵)3권 축산악써 연흥군파총회(양!JU~ iJ:;;，f!) 사우실 
8)(써조성욕) 
9)(새조섣곡) 
10) (국초l상옥(빼φI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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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진(朴강)의 하제n‘系) 

상기(上記) ‘1) 박진(朴앓)의 선계(光系r I~) 와 2) 박진(朴앓)의 하계(下系Y ‘’ 는 조선왕족실록 
과 죽산박씨족보에 의거하여 출생년(出 't1~)을 비교해 보았다 

보통 선조 분들의 탤생년올 모륜 때 ， 보학(þ염싹)에서는 간지가 확실한 후손부터 거꾸로 간지(주 

支)틀 서기(西紀)로 환산하여 위로 나이블 재산해 나가다가， 위에서 문헌 고중에 의한 확실한 생졸 

년이나 활동 연대의 간지가 나올 경우에 다시 아래로 나이룹 맞추어 나간다 

간지에 오기(誤記)가 있거나 혹은 간지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25년 또는 30년을 번갈아 가 

띤서 계산하여 부자간(父子 1M!)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대체로 큰 오류는 없다 

알기 쉽게 박진의 4세손 ‘박형하(朴Tf 

J[, 1 592生) Pl ’ 부터 위로 나이릎 계산하 

띤 박진의 출생 연도는 대략 1500년경 전 

후로 추정이 된다 이것이 보편의 생물학 

적 나이를 추정하는 계산엽이다 

그렇다띤 임 진왜 란(王Jjl( fUL 

1592-1598) 당시 박진(朴싫)은 1 00살이 

불원(不않)한 노인으로 의병 환동을 하였 

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누가 언저J， 어떻 

게 박진을 왜곡 했는지 문헌을 통하여 알 

아보도록하겠다 

3) {죽산박씨족보}(1 771 년) 3권에 기록된 원래의 박진(朴칩) 기록 

죽산박씨 신묘보(훈이l찌 17기)가 창시보(flll삶염)인데， 총 9권의 대동보(大同챔)로 영조(짜뼈) 

47년인 lnl년에 간행되었다 그러면 이 신묘보(훌~n쾌)에 박철정WIi'iJ'j)과 박진(朴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얄아보도록 하겠다 

11) {'국초땅옥(i뼈l~m) 

12)(국죠'If옥(냉~1~~)) 
1 3) {'축산박써촉봐(Inl년 간앵)3권 죽산박써 연흥군피총회("，!JW~"'tt) 사우실 
1 4) (축산박써족봐(lnl년 간앵)3권 죽산악써 연흉군9r종<!(양맺검야~， tt) 샤우션 

15)(죽산박써족봐(1ηl년 간앵) 3권， 축산악씨 연흥군마총회(월JlUtil ;?: ff) 사무실 〈국조망옥(댐~~~))， (쭉산박써 
촉봐(1879년 간앵)쑤친측보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1 6) {축산악씨촉보)(1 771 년 간앵) 3권， 축산악써 연흥군파총회(양맺niA\;f、1'1) 사무실 〈국죠망옥(탱III~ Q)) ， (쑥산악써 
촉봐( 1 879년 간앵).부션족보도서판/국헤중앙도서관 

17) (축산박씨족보)(17기년 간앵)3견， 중산악씨 연흥군따중회(않!I'i:n if. ~j:ft) 사우싣 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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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죽신박씨족보)(1771년)축산박씨 연흥군파증회(延윗훌派宗흩) 사무실 복사본 

혔쫓짧짧「-- 홉 
• -- .. "_.- 죠 J\ ,'lVj- _ I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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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1싸 주 X 성 ;tf.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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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 ~’I~ 
!i월 ;;;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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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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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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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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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jjt-ilJli. :，，，빼ßiI 。쫓윷”’"I'E< It城훌혔女後호;t;1IIEI'E<1J<使양잊女" 
톨平ms 王山面土톨日 응윷 '. 

221!t 1 몇-1: 2뽕-!I!:jj<잉Il lIß 。훌上同호;t;1II*fE<大허Ili'뿌*女 1’ 

위에 보았다시피 박진(朴앓)은 박철정(朴짧til의 툴째 아플로 태어나 관직의 풍계는 종6풍의 숭 

훈랑(if<.꾀Iln~)이며， 묘는 아버지와 같은 ‘부평군(파각' 1lß) 옥산연(조山때) 사라일(土앓 8)’ 이라고 

하였올 뿐 임진왜란과 판련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족보는 축산박씨대총회 역할을 하고 있는 샤울 독산통 소재 연흥군마종회(延뼈@宗쉰) 사 

무실용 방문하이 복사한 〈죽산박씨족보.}(JnJ년)로， 이후에 말간한 죽산박씨 족보 이디에도 임진 

왜란과 판련한 박진(朴짧)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18)(축산마씨똑봐(lnl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nf종~I(양’‘U ill;;i;f!) 새F싣 획(샤온 
19) (-축산바씨족보)(1껴 l년 간앵)3권， 축산박씨 연흥군파종~I(월’‘-I.tif; ;jHt) λ싸싣 욕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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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신익씨즉보)(1771년) 임랜王iIO기록 없음 竹山HlUi!:JI!훌 ilí;;O_本 

〈죽산익씨즉보){1771년)임료H王훌j기록있음 필시추기한즉보 

부전즉보도서핀 

〈죽산익씨즉보){1798년) 잉료H포iIO기록 없음 -부전즉보도서핀 

〈죽싣익씨즉봐{1798년)잉랜王삐기록없음-국립중앙도서핀 

〈죽C빡씨즉봐{1855년) 잉댄王흩U 기록 없응 -부진즉보도서관 

〈죽t빡씨즉봐{1855넨 잉댄조홈U 기록 었음 -국립중잉도서관 

〈죽C빡씨즉보'){1879년) 입랜풋흩U 기록 없음 부전즉보도서관 

〈죽스벡씨즉봐{18얘년)잉랜조흩U기록없음 국립중앙도서관 

〈죽스벡씨즉보~){1937넨 임린{王빼j 기록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죽스l벡l씨즉보~)(1937넨 임린{포홉」 기록 없음 -부천즉보도서핀 

4) 박진(朴값)의 자녀(子女) 

박진(朴짧)은 고령박씨(j의J[朴lX;) 박중간(朴1~~)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냥 4녀를 두었다 

박진(*얘환15α번 전후 출생 추정 

t.lll ’Il,i 
1 52 1 '1'生

• 1 1.<: -첫째사위 임복(t，j<때 152] - ] 576) 

본판은 나주(짧州)로 아버지는 임용(林뼈 ， 1 486- 1553)이다 임복(!t찌)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 

연， 영종 2년 정미(15'η) 숭문원 부정자 영종 3년 무신(1)48) 사용(히핑) 선조 6년 계유(1 573) 

회령부사(í't.1ff1!l:)륜 지냈다 강항(姜ìit ， I )67-161 8)이 쓴 〈용암잉공행장(빼움t-l<公行l>X))에 보면， 

【원문】 公M~￥1JI!!i1i: 而후t융三호而풍양土徐훌Z女초二!Il " 

【번엌】 공은첫째 부인괴두번째 부인은힘께 우후(!!OO로일씌 죽었고1 세 언째 부인은진새양土)세~) 

0)무개 띨로서 두아들을낳앞} 

라는 깃으로 보띤 박진의 딸은 시집가서 후사(後뭘)없이 일쩍 죽은 것 같다 

20)(수온집(lt~JI!))(강항(1;떠)‘ 1 658年제) 양엠 앵장(1TI't ) -충치 한국고전엔역 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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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ý:-둘째사위 김박(~ n~) 

본관은 선산(땅山)으로 기타 미상(未詳) 

. 3 1)-박문보(朴:lt+버 1 529-?) 

〈축산박씨족보)(1nJ년) 3권에， 

【원문】 進土윷포山面大양휘좋I양jt!l: 찌 

【번역】 진사않:1:)01디 옥산연(王山面) 대능동(;);앉껴 에 잠시지냈다 부인은 깅용김씨따짱옵!I: 이디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역대인윤 총합시스템 DB (.사마망목〉에 의하연， 영종(때宗) 

1 3년(1558) 무오(찌午) 식년시(式'f-천) [생원13둥 17위로 퉁과하고 있다 

. 41) -박문필(朴文弼) 

〈죽산박씨족보)(1η1년) 3권에， 

【원문J i!政大夫行111뼈빠lIi!1!土118명양져坐엉夫Ai:얘'!I'!l:1JI正C효女%쫓갱夫A，힘 ”톨l!!!I:초;;j允11 

il:-S-ø Zl) 

【번억1 통정대부 행 인제현감(IDJi:大夫 行 &뼈톨훌}을 지냈다 사러일(:1:118) 둔대동{명효껴)에 장사지 

냈디 첫번째 부인은숙부인뼈夫시전주이에윷써'!I'll<~료도징(IJI正멀 지낸 이인닦'!I'(:i!t)의 띠 

님이고 투 번째 부인은 숙부인뻐夫시 닙원앙씨(협原l!!!I:)로 주부{호훌)를 지낸 S연심(앓允11)의 

띠님이다 앙장(合m하였디 

. 5싸-박문좌(朴文 {/;' ) 

〈죽산박씨족보)(1nJ년)3권에 ‘봉사(짧핍)’ 두 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문】 했흥톨i!1川大夫行司톨훌 •• 先公左iIl에맺Jl有，，:0 " 

【언역】 호(없l는 초재명111)01고 동훈대부 행 사용원 용A빼웬|大夫 行 허g 훌.)톨 X뼈디 묘소는 선공 

(:It公 O[버지)의 묘소 왼쪽 기장자리 성분(!f삐으로 상석R石)이 있디 

이라고 펼사(lf l(!) 추기(따記)하였으며 l 기타 문헌 기록에는 없다 

21)(축산악씨족보)(1n1년) 3권 축산박써 연흥군1총회(g"Ut J)( ;î'‘유) 시우성 욕사용 
22)(쭉산악씨촉보)(1n1년 간앵)3권 축산박써 연흥군파총회(延야μi!U;' tI) 사우신 씩시본 
23) {-쪽산악씨족보.)(177 1 년간앵)3권 앤사，1IU) 추기(띠 ~è)한측보 우전족보도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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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fr;-셋째사위 박세민(朴바찌) 

본관(i<1't)은 밀양(훈뼈)으로 족보에 주부(主않)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박길용(사 

농뺑， 1 598-')의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댐 Dß (사마방옥(히 딴IHIl)에 의하띤 

인조(仁祖)12년(1634년)， 별시(~IJ행) 병과(i지깎)7둥으로 퉁과(효샤)하고 있다 

. 7女-넷째사위 권연(iI{ltí) 

미상(未詳)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인의 역사와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첫 번째가 지손들과의 연대다 

첫째사위 임복(1*때， 1 52 1 -1576)과 첫째 사돈 임용(1*뼈， 1486- 1 553) ， 그리고 1 !1l인 박문보(朴 

文뼈， 1 529-η와 손자인 박기남(朴흙!Il， 1559-η의 출생년(出生年)이 정확하게 밝혀졌다 사실상 

여기서 고찰(-'l쟁)을 마쳐도 될 만큼 박진의 환동 연내가 왜곡되었음윤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박진의 장인 박중간(朴씨，~)은 생종(Jâ'îO ]J 년(1 480년) 식년시(式 il' lit) 병과 16위로 퉁과하였 

으며 생년(生年)옹 미상이고 자(추)는 직경(따삐)이고 본관(本:rn옹 고령(irr.!l)이다 

5) <죽산박써족보}(1771 년) 3권 후대에 가필한 박진(朴없) 기록 

상기(上記)의 박진(朴값) 기록에서 보았다시피 죽산박씨 어떠한 족보에서도 박진(朴짧)과 판련 

한 족보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 부천족보도서판에 소장되어 있는 〈죽산박씨족보}(1 771년)에 필사 

(않，.) 추기(따記)한， 단 한 권의 족보에만 박진(朴잃)의 역사가 가필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부천사연구} I 집(1 993년)에서는 “그에 대한 고중은 벌용절려 〈죽산박씨대동보〉와 〈진미 

록〉에서 찾을 수 있다~ l t )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죽산박씨대통보)는 펼사(~， .. ) 추기(追記)한， 단 한 권의 〈축산박씨족보}(1771 년) 

블 말하는 것인데 l 언제 이느 때 누가 가필 하었는지는 모르고 추기(펴記)한 족보의 원본을 찾지륜 

뭇한 상대이다 또한 인용하였다는 〈진미콕〉의 존재 여부도 룰투영한 상태이다 그러나， 

-(진미륙〉에 의하연 6월 17일 부핑도호뷔도호부정시는 현재 인전굉엌시 부영구 계산동에 있었슴니대 

에 침입한 왜군은 이톨 뒤인 19일 현재 원미신 ε때산t일영 둔대신) 소시 오징 등이 속한 부천얼에서 

권율{엠얹， 1537-1 5!왜 장군을 응원히기 위해 시흥에 주둔하고 있던 진리병시 경 부원수인 선거이 징군 

예하부대와전루기있었고， 6월 21일에는인전도호부어서 전투기있었습니다 . " 

24) (부천사연구) 1집(최현수， 1 993년) 제2떤 지냉유래 (4 인Il]산 인대)， pI63- 1 65 
25) (재미있는 부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재4앤 부천융 빛낸 사앙을， p 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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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였는데， 인용한 상기(上記) 내용은 1592년이 아니고 1 593년 전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필한 박진의 1 592년 9월 9일 전투하고는 연판을 지올 수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근거를 냈던 선거이(효居쇄， 1550- 1 598)는 〈선조실록〉에 의하띤l ‘전라병사(숲>lHJH1D’ 

~) 와 ‘전라병마절도사 끼를 지내던 중 ‘금천(써川)의 광교산(光敎山)에 주둔’ ” 하고 있던 인펀로 
1592년 당시에는 전라벙사(숲앓兵뻐)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면 박진(朴않)의 아버지 박쩔정(朴빠l'i)부터 이떻게 가멸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죽 

산박씨족보}(I 77 1 년) 3권에， 

【원문】 m빼B~훌全애'l'lI:li빼君훨女lf호."'lI:1J<fl!;~ix女ø ... 'I'王山面土118음홉I 
【번역】 승의램m빼B/!)Ol디 부인은 전주이씨(윷얘'1'11:)로취성군빠햄훌) 이경(좋Ii()의 띠님이디 두 번때 

부인은 고형신씨(，1;."'11:)로목새@倒톨지낸 신증옥{"'!ti치의 띠님이디 부잉( ... 쭈) 옥산연(포 
山面)시러일(土R日뻐|징시지냈다 힐쟁合짜이디 

이라는 기록안 있었는데 ‘사라일합장(土κR 合~~)’ 글자 위에서부터 휠사(11H.) 추기(따싸)하 

기갚， 

〔원문】 Miíi뿔大앉內坐홈 .. 公1!1~좋友不*lJJßm찢암i1i홈I쭈웰士*lII'明엉~IIJII^촬子띔z'lf石 

쩌훌훌 n 

〔번억】 묘는 얼응질리(fJtljiíi里) 대블제大@內) 셉원톨때이디 공은 효우에 돈톡히고 공영(이名}율 구하 

지 않있다 언쉴앵앙뻐1서 낙~하여 부쟁에 실았디 호(빼는 시래쩨土*.~ 경서(양.에 밝고 

벅식히여 항리 시림들이 군자리 칭했디 석올Hillll괴 묘길(훌훌)이 있디 

라고 덧칠을 하듯 펼사하였다 그렇다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곳에서 상 년 여륜 지내던 박철징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숭의랑(정6풍 문관 풍게)이란 

직분으로 권융 장군 휘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외는 달리 아들인 박헌과 박진은 의병을 모아 둔 

대산(현재의 원미산)에서 진투를 한 것입니다 η” 라고 하였는데 l 앞에서도 말했듯이 1480년정에 

대이난 깃으로 추정되는 사랍이 어떻게 1 592년에 아틀과 같이 전투블 하고 있는지 앞뒤가 진히 맞 

지가 않는다 또한 임진왜란 때 권융(꺼f앉， 537-1599) 장군 휘하에서 전푸릅 했다는 내용이 가필된 

26) 선죠수갱실폭 25년(1592년 11윈 1일) 
27) 선조 26년(1593년 l월 3일) 
28) 션조수정실흑 26년(1 593년 2씬 l일) 
29) {축산박써족보}(1ηl년 간앵)3권 축산박씨 연흥운마종회(양옛Ui!( ;jHr)사우싣 복사용 
30) {축산악씨족보}(1771년간앵)3권 웬사(lll~) 추기(띠!C)한쪽보 - 부천족보도시판 

31) (재미있는 우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제4연 부천용 빛낸 사‘염， 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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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는없다는정이다 

둘째， 당시의 공식 지명은 이두어(훗해염)로 ‘사래올(土꿇 8)’ 인데 ‘별용절리<1tJ!節里)’ 로 기 

록한 점이다 아래 왜곡된 지영 유래에서 다시 말하겠지안， 타 성씨의 족보나 가첩(家앉)에서는 양 

지순(빼子i!f.， 1 450生)의 요소 위치를 이두어(핏펴짧)로 사내곡(t.t內용)’ ”’ 또는 사래일(1:1:乃 8)' 

씨 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래골’ 또는 ‘사래울’ 이 당시 공식 지명이었다는 얘기다 

죽산박씨 족보에는 ‘사라일(土짧 8)’ 씨 또는 ‘사라일(f:!:öI， 8)’ ‘” 로 표기하였다 죽산박씨 족보 

에 벌용절리(1t뺀節및)’ 가 처음 나타나기는， "27세손 박세재(朴센뼈 ， 1656- 1 682)의 부인 재주고 

씨(빠州;úiJJ::， '-l 684)，， ~) 때 동장을 히는데 ， 1 480년정에 태어난 깃으로 추정되는 박철정(朴i웠피)과 

‘별용절리’ 는 연대에 맞지 않는다 

임진왜란(1592-1598)과 관련하여 생겨났다는 벌용절리’ 가 어떻게 하여 훨씬 이전에 살았던 것 

으로 추정되는 사랍에게 별용절리’ 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벌용절리 는 정조(正il!) 때 

간행한 〈호구총수) (1 789년)에 처음 동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호(앉) ‘사래재(士來훌)’ 는 후대에 지어진 진강부회식 호(앓)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흔히 

살았던 지역의 지명을 따서 자호(13 했)로쓰는 경우는많다 

그러나 자호는 대개가 겸손하게 짓는 것이 관헤다 가뭔하기를 ”공명(끼名)을 구하지 않았다" j7) 

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배가 와시 사는 집 ’ 의 의이로 과연 ‘사패재(士來않)’ ”로 썼올까 하 

는 정이다 따라서 호(썼)의 의미로 보면 후대에 지어준 것이 여실(如짜)하다 

또한박철정(朴n1M이 생전에자신이 살았던통네 지영올자호(티짧)로 썼다연 〈죽산박씨족보〉 

(1m년)는 불돈이고 이후에 발간한 모든 족보 기록에 ‘호사래재(짧士來휠)’ 가 나타나 있이야 하 

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이다 사래리(土쟁필)’ ”’ 는 26세손 박상초(朴해l!J， 

1632-1694) 때부터 바로소 쓰고 있다 

또한 박진(朴앓)의 아버지 박철정(朴행띠)의 묘MI에 ， 

32) (갱주양씨측보(~싸(1IIt1:S1훼))0766년 간앵) 

33)(갱주양써(써써빼tI:) 가천".:3’0700년정 웬사 추갱)，(갱주양써촉보(빼애써tl:S1111))06')O년 간앵)， (청주양써종보 
(얘써뼈tl:S1111))0 766년 간앵) 

34) (죽산악씨측봐on l년간앵)3권，죽산막씨 연흥군'1총01(월~lt il *ft) 사우실복사본 
35) (축산박씨촉보}Onl년 간앵)3권， 축산악씨 연홍군마총회(앨~lt iØ: ;i‘ ft) 사우싣 복사용 
)6)(축산약써촉보，)0879년 간앵) 부천족보도서판/국힘중앙도서관 
37)(쑥산악씨족보.)Onl년간앵)3권，필사<111") 추기Gll ~i!)한촉보 - 우친촉보도서판 
38) (축산악써혹.5'.)Onl년 간앵)3권， 필사(il!U) 추기(떠~è)한 혹 . .5'.. 부천쪽보도서관 
39) (축산인f써촉보，)0879년간앵).부천촉보도서판/ 국링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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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링죽산악공질정지묘(承톨rul↑↑山H公훌Jl:z훌) 

배숙인완신이씨6A중山"I'~) 

계숙인고형신씨힐부빼빼A흠훌'Î'~合얘 r " 

라고 새겨 있는데 숭의랑(承짧郞)은 문관의 정6풍이다 그렇다면 부인은 남연의 풍계를 따라 정 

6풍에 해당히는 ‘의인(효A)’ 이라 해야 하는데， 3풍의 당하관(호下，ì) 부인에게 내려주던 ‘숙인 

(없A)’ 이라고 하였다 착오인 듯싶다 

이번에는 박진(사없)을 어떻게 가필했는지 알아보도꼭 하겠다 〈축산박씨족!i'.)(lm년) 

3권에는， 

〔원문】 jJ<잉 rul훌上同훌흠톨싸~大司I!!f~ft女‘” 

〔번역】 승훈램*1I11Jlß)이다 묘는 위(아버지 요빠 길디 부인(쫓)은 고정박씨(톰g朴원 대사겐大뢰I!!) 박 

중간(朴f~ft):의 띠님이디 

라는 기록뿐이었는데 필사추기하기를， 

〔원운】 뺑公字而U.흉톨흥行흥쩔*公경1<1!t홈톨三"'.111조辰뻐양월lUl lJPllB후iilll百'*^及홈뿔윷 

力AIt百A九月 九日명!tt!l!ë山見양$홉@껴톨!!I.\!!!!!ítJ-'Ui十1*1&왜양三四뿔Xll.삐g中!Li!ií 

死ePilHlP IlIl띠z<Þil!lt윷!Hi!l!先훨.æ夫A빼없.Il"'.뻐MI!iil9:lI.，*~훌三'*內m쥬호;;m 

不잔f:t1l1J後.!l용이톨w.!1.今앓톨Z以 lilf~有石깨효훌iI!!t뼈/읍A年죠*~lløa " 

[번억】 싱가 살피건대 굉쇠의 재우는 이진(而111)이고 호(!I!)는 계웰흉흘 이다 효행j￥行)이 님딜러 뛰어 

니 부진이 돌아기시지 시외융횡실이 3년율 살았디 인력(톨맥) 잉진년(王辰年 1592년)에 왜추(양 

읍뻐써| 나라톨 예앗경다는 소리를 듣고 지억 내의 노복{뻐1lI) 액 여 영괴 인근 마율의 힘 있는 지 

수 백 영이 장의(핍뭘하여 9월 9일 둔대산1명효띠뻐! 진(쩌을치고， 왜군의 부대기 마율올겁탈하 

고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 말을 티고 돌격하여 잊씨워서 1C뼈급{十1m)올 격실빠뼈히고 왜군올 

3-4리 울리쳤디 형 박헌(朴융이 흥탄에 맞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골비로 밀려기 시신(융!iI)0 1 

산길이 'tIκ져 있는 중에‘ 온 힘을기울여 져루 시신올 찾이 되돌이와서 신암先훨써| 장새!l!lJ) 지내 

고 어머니톨 온 정성을 다해 효도로 섬겼디 이러한 일이 알려져 처음에 감웨Ii쩌괴 다시 장힐용 

옳때 제수%뼈되었고 세번째 내심시 주부內빼쥬 초ii배 제수除빼 되었으니 벼슐에 나이기지 

못히고 즐{후에였다 잎뒤의 가정(*빼율 실진하였으므로 지금 비로소 씨서 후에 징고가 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추알않찌효삐 석윌E채에 있디 순치뼈~iì) 8년(1651년에 묘배횡휘틀 세웠 

는데 승흩램;J<1I11Jlß)이라 이른다 

40) 부천시 원이구 역곡|동 11 9빈지 축산악써 묘역 

4 1) (묵산악씨족보)(lnl년 간앵) 3권 축산박씨 연흥군마총회(Ii!’‘lt i'- *tt) 시우신 꽉λ낸 
42) (풍산악씨촉보)(lnl년간앵) 3권 핀사UU!) 추기IiG rre)한쪽보-부천족보도서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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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였는데위와같이번역올해보니몇가지문제점이발견되었다 

첫째， 위와 강은 기록은죽산박씨 타문충 족보에는 없는 듯하고 부천족보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추기(원è)한 〈축산박씨족봐(lη1년) 단 한 권에만 기록 되었다는 정이다 

툴째， 시신(상m이산같이쌓여있다(짜F如山r '" 라고했다 그렇다면금산(i.\:山)의겔액의총(t 

g쨌않)에 버금가는 진투일진대， 당연히 〈부평융지〉나 〈선조실록〉에 올E싸 히는데， 일체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전투사실이 없었다는 반중이기도 하다 

셋째어머니블 온 정성올 다해 효도로써 성겼다(母夫AI웅e&lIi￥~，r‘)라고 했는데， 당시 박진의 

나이는 지팡이나 들지 알지 한 100살이 불원(不않)한 노인이 ， 어머니를 효(lf:)로 섬겼다연 어머니는 

적어도 100살은 녕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정이다 또한， -1598년 전후 7년여의 왜란이 끝나 

자 사래리에서 힘윤 다해 이머니륜 모시던 박진“‘” 이라고 하였는데， 1500년경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이 1598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디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넷째， 주연의 장정 200"'1 냉이 창의(j~~)하이 수액 영이 죽었다는 전투라면 인근의 많은 집안어서 
도같은 이야기륜해야"1>1는데， 오로지 죽산박씨 한 집안안 이야기를하고 있다는 것은누군7까가멸 

했다는 방중이기도하다 〈션조실록)(1592년 9원 9일)에는 부평(앉平)과 판련한아무런 내용도 없다 

다섯째， 박진(朴앓)의 첫째 사위 인 임꽉<f*찌， I52H576)의 생졸년(生후에')이다 이에 대해서 홍순 

민(供AAf<'l)은， 

학문봐H갖빼는 두누이툴둔 박진의 셋째 소생이디 (A띠엠복)에 따르연 영증 1원(15.'쩍)무와æ午) 

식년새;t.年I!:)C꺼| 생원 3등 17위로급제히였고， 그생년은기축(己돼 1529t'!(중증 24)0 1디 익진의 첫째 시우| 

잉복(1m)은 1521년생이므로， 박진의 첫째 띨도 1 52C1-j대 초생으로추정된디 박진은 1500-..1 진후 생으로 
추정힐수있디 1592년임진왜란당시어받 g때나이기된디 임진왜란당시그협박헌과더불어생존히었 

는지 생존히었디 하터리도직접 전투에칭여 하였는지는다른지료를통송뼈 증명해야힐운지 01나， 짐징적 

인 걸론은그렇디고 보기 어링다 박샌*예@의 첫째 사위 잉복1m)은 1521년(중증 1하157~j(신조액 초 

선 중기의 문신 온관은 나주(II빼 자는회인(힘그， 호는용잉엠뼈 입당(채꺼의 손지로승지 잉웅t-lll펙 

Of들이며모진은이증왜좋줬@의띨O띠 -" 

43) {축산악써족빙(1m년)3권，잉사cno추기(ill Jè)한촉보]부천족보도서판 
44) (죽산박씨혹빙on l년)3권，연λfCIlU) 추기(떠 ~è)한측보부천족보도시판 
45) (재미있는 부진 이야기)(최현수， 1996년)*떤 부친용 빛낸 사랑틀，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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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듯이 박진(朴않)의 연령으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에 환약할 수 없는 연대가 나온다 또 

한 박진(朴앓)의 묘비(꽁l~.)도 착오인 듯싶다 족보에는 문관 종6풍의 숭훈랑(承때띠)으로 기록되 

이 있는데 새로 세운묘비에는1 

-룡훈링박공진지묘때잉 rultν~.z.경팀 

의인고형박씨부죄K:ä:A홈톨사f<얘ð.r‘n 

라고 새겨져 있다 족보 기록대로 부인의 풍제는 종6풍에 해당하는 ‘의인(효A)’ 은 맞다 그러나 

박진을 정5품의 ‘통훈랑(띠때삐) 이라고 한 정이다 그렇다면 부인의 품제를 한 단재 올려서 ‘공 

인(차A)’ 으로 기록해야 맞다 역시 착오인 듯싶다 

6.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필사 추기한 시점과 인물 

〈죽산박씨족보.)(1n1년) 3권에 필사(짧없)추기(펴記)한 인붙은 Gr@번까지 총 9명이다 

@ <21 1!t박철징Itfi앓)】 박진(朴빼의 O뻐지 

@ <221!t박 진(朴 홈】 논란의 대상 인물 

46) (박진(사용) 판힌 역사(!잉!t) 애곡(i!i llll) 주장에 대한 대용)(홍순인， 20 12년) ， p12-13 
47) 우천시 원이구 역곡1동 119인지 죽산박씨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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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t!t박문왜朴文힘】 박진IH홈의 3영 

@ 【24世 익대닝(朴大몇1] 박문해朴文jÆI의 이들 

@ 【25뻗 익명짐싸앤껴:lI'1】 빅문ξKH文jÆI의 손자 

@ <26t!t익상초IH尙씨】 박문해朴文힘의 증슨(용해 

@ 【27t!t박세멘H뺀l!1】 빅문혜朴文흉입 고쉰R쩌 

@ <27t!t 박세용K*f世혐)】 박문왜朴文iÆ)의 고손{，l!;쩌 

@ <28t!t 박내태(朴來핫)】 박문혜朴文앉의 5세쉰t!tj，fl 

주로 지손록(子%앓)을 쓸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썼다는 것이 특정이다 박진(사 

짧)의 형 박헌(사흉)의 경우에는 ‘무후(xl즙Y 두 글자 바로 옆으로 박진(사잃)의 자손록을 바짝 붙 

여서 기록하였기에 공간이 없는 관계로 임진왜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에치 

진다 

21센 박철정(朴짧tD과 22i!!: 박진(朴값)은 앞장을 창고하기 바라고 지연관계상 몇 명만 다루기 

로한다 

@ <231lt 박문좌(사")t ß:)】 박진(朴싫)의 3싸 

〈죽산박씨족보)(17기년13권에 ‘봉사(짧1M’ 두 글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문】 했흥톰 Ji!川大夫 行 司g훌I 훌%公左훌때ll'iII 有，.. ," 
【번역] 호Iil!Ilõ 초재(흥톨) 이고 동흔대부 행 시옹원 옹새Ji~11大夫 行 司g院 훌.1를 지냈다 묘소는 신 

굉'"公 0)해χ11의 묘소 왼쪽 기집자리 셉원ll'뼈으로 상석1l*1'i)이 있다 

라고 펼사(짧tíl 추기(띨記)하였다 몇 군데 의문짐이 발진되었다 

첫째， ‘호(號) 초재(랜행)’ 를 기록한 정인데 전 족보에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호(號) 기록이 없었 

는데 갑자기 생긴 정에 대해서 후손들이 지이준 호(號)로 추정된다 

툴째， ‘통훈대부 행 시용원 봉사(폐떼:大夫 行 司율院 짱힘)’ 의 풍계 진위(따뼈) 여부다 통훈대 

부(펴폐大夫)는 조선시대 운관(文흩)의 정3풍(표三品) 당하관(호下官)에 해당하는 높은 품게이다 

그런데 그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랑이 총8풍의 ‘시용원 봉사(司훌院 없j\)' 로 과연 내려갔겠느냐 

하는의문이남는다 

행수법(行守훌)에 ‘수(守)’ 는자기의 풍재보다 높응 품계의 직책으로올라기는 것을 말하고， 행 

(行)' 0 1란 높은 풍계에서 낮은 품개의 직책으로 내려기는 것을 말하는데， 정3품의 품계를 지녔던 

48){축산박씨촉보.)(1771년간앵)3권 웬사(11!J(!)주기(iGn~)한족보 부친족보도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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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이 궁중의 음식올 맡은 사옹원(히톰院) 정8풍의 하급(下級) 관료(Íï 1l0인 ‘봉사(옳'li)’ 로 과연 

내려갔겠느냐하는정이다 

이는 펼사 추기하는 과정에서 품계의 제똥올 자세히 알지 옷하고 덮이 놓고 융색(뻐色)한 것으 

로보인다 

셋째， 전 족보에 부인의 기록이 없는데도 ‘쌍분(양껴)’ 이라고 기록한 정이다 후손들이 할머니 

플 일부러 빼놓올 리는 없다 필자가 청주양씨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족보 수단(JilI: !jl)올 받아보띤 

선조의 기록을 하냐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이 " 1 있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 홍순 

인은， 

쩍운죄의 추기에 1톨，. 01라는 기록으로 보이 부인도 얼세하여 힘째 묘률 은S때 인데도， 부인에 대한 

기시기 었는 까닭은 무영인기? 이 추기기 부실앙율 보여주는 깃인기? 그러나 디른 즉보에는 없는 1ut 
1f， 1용'"石 등의 기륙으로보자연 공식적이지 않은현장의 징보는 더 많이 갖고 있디고 판단된디 - 4 

라고 하였다 1879년 족보에는， 

【원운】 字찢뼈司톨院훌*훌先형左lf양￡셔써A흩 ... JiltJl;父ft "

【번억] 재字}는 영빼찢뼈)0 1고 사용원 용새司톨院훌.)톨 지냈디 돼톨)는 선엉($t뼈 왼쪽이디 부인은 

숙인냉시￡생성씨(톨$없메이고 01버지는싱재(成뼈01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앞에서 지적했던 필사 추기한 기록들올 1879년 대동보에 넣지 못하고 있다 

첫째， ‘호(했)초재(1;(훌)’을빼고 ‘자(추)영화(찢.fIl)'를기록하였다 보통족보에기재할때 자 

(字)’ 보다는 ‘호(앓)’ 가 더 풍위가 있다 아무나 호릎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초재(앓객 

l!f)’ 륜 혔다는 것은 후손들이 지어준 것이기에 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상식적으호 선조님이 쏘시던 호(없)와 자('1")판 후손이 감히 넣었다 뤘다 바꿀 수는 없는 일이 

다 아울러서 ‘자(추) 영화(찢和Y 도 후손틀이 지이준 것으로 추정왼다 

룹째， ‘통훈대부(퍼WII :k夫)’ 를 족보에 넣지 못한 정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3풍을 지냈던 사 

람이 종8품으로 내려가 허드렛일을 했올 리는 안무(/Il;짱)하고， 더군다나 종3품올 지냈다연 죽산악 

씨 운중에서 거의 다 알았을 것이다 

49) (악진(朴홈) 판연 역사(1앙잉) 왜곡(젊뼈) 주장에 대한 대용)(영지대학교 기혹정보과학진문대학왼 주임교수)흉순민， 

2012년)， p20 
50) (축산박씨족봐(J앙9년 간앵) - 무진촉보도서판/ 국띤중앙도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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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앞선 족보에 누구보다도 먼저 올라가야할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창시보(때뼈 

;~)에 기꼭이 없었다는 것은 정3품의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용원(司찢 

院)안 추가하여 족보에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 앞 족보에서 없었던 부인을 ‘숙인(없 A) 창녕성씨<Ii'，lf'liH\;)’ 라고 기록한 점이다 부인의 

풍게는 남펜의 품계를 따르는데 ‘숙인(없시’ 이라띤 갱3i풍의 홈계에 해당하는 부인의 관작(官따) 

이다 쪽보 기록대로 사용원 봉사(퇴훌院 짧짜)라띤 부인의 풍게는 당연히 중8품에 해당하는 ‘단 

인(해A)’ 으로 기록했어야 했다 

이로 보아 벼슬올 윤색(폐色)하는 과정에샤 문중과 마장이 있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후손틀이 

할마니블 일부러 빼놓올리는없다 선조의 기록을하나라도더 넣으려고하지 빼려고하지는않는다 

이번 고찰의 또 다른 연구 과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 <24m: 박대남(朴太y~)】 박문좌(朴文{!i:)의 아틀 

〈죽산박씨족보)(177 1 년) 3권에 ‘군수(ml守)‘ 두 끌자반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운】 주_lnll誠몇!I!큐lIiJ5lf#1I己9D Io. IHn十日후Iti#AËlI1ll!1I:父짱끼8J!1!t빼뺏겨R1rt$l;<&:1i'lI! 

il<l>il子쏘훌셔.A牙山좋11:父il않훌훌牙山코잊쩌 ’” 
[번역] 재字}는 웅엔없훌)이고 초휘(꺼내l)는 싱넘없!Il)Oιi 군수(!I!守샤를 지냈으며 호조칩의(戶훌용11) 

에 증직되었디 기묘넌(己띠年) 1 63\션 9월 초 10일 줄{후)히였다 부인은 증숙인()!t;jj시 배전조 

씨(Ël川챔1'1: 이고 0)버지는 계공링{짱J!J8J!물 지낸 초세회뼈1!t헤에다 

쌍문{옛쩌)인데 선공($1;公 O뻐재 묘소 죠엠룡{左lI!i잉 중간 기숨 지조H子坐)이다 상석iÞl'石}이 

있디 두 번때 부인은 숙인(없시 0)신이씨(牙山쭈없이고 부힌은 김악(양쩌을 지낸 이섬(좋훌이 

디 묘소는 Oft_~牙山)인데 실전(失1lJ)하였디 

라고 하였다 이에 내해서 홍순민은， 

-신요보에박대남에대한기록은딘지군수라고민기록되어있올뜯디른내용이전혀없다 대닝이즐한 

16:월년 이후신묘보기 펀찬되는 1771년(연조 47)끼지 1앓년이 지났음에도대님에 대한기록이 즉보에 

둥재되어 징비되지 &뺏b다 왜 그랬는지는 열도로 따져 보0)0 1힐 문제이지민- 찍 

이라고 하였다 1879년 족보에는 지손록이 줄어서 ， 

51) (죽산악써쪽보)(lnl년간앵)3권 멸사(!I!lI ) 추기<iß lê)한 쪽보 - 부천혹보도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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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훌윷빼%감己9P九~+B용물셔~^9JIII!J!;父엔헤톨MH子쏘” 

【번역】 재추}는 용엔U)이고 안성군수(융빼!I!<i'톨 지냈으며 기요년(29P年)1639언 9월 10일 즐{후)히 

였다 부인은숙인뼈시 배전조씨(6川I!J!;)O I고 부힌은조새회뼈1!t1l)이다 썽문{톨이)인데 묘소 

는 선영(~행 이래 자쇄子힘01디 

라고 참으로 회한한 기록을 남겼다 보통 족보의 지걷녁은 기콕이 늘이나띤 늘어났지 줄어틀지 

는 않는다 그런데 박대남(朴::k!Jl )의 징우에는 갈수콕 기욕이 중이들었다 아l까도 문중 간에 문재 

가 있었던 주요 인윤로 보인다 

첫째 ， 군수때i 守)’ 란단순한기록올 ·안성군수(윷댔r.tl깐r로기록한정이다 

둘째， 없었던 부인을 펼사 추기할 때 ‘중숙인매천조씨(뼈irl. A白川m rx:) 계숙인 아산이씨(뼈없 

A 牙 111 1'[1;)"로 기록하더니 다음 족보에샤는 둘째 부인 끼|숙인 아산이씨(뼈뼈A 牙山쭈rx:r를 

연 점이다 어띠한 이유로 부인을 족보에서 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셋째， 필사 추기했던 -초휘성남(νJ행짧!Af과 -중호조참의(뼈戶젠용때)’릎 넣지 못한 정이다 

이는 앞에서도 기1속 말했듯이 조상의 벼슬을 윤색하는 과정에서 검중받지 옷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왕조실콕이라든가 어디든 단 한 줄이라도 공식적인 기똑이 있다면 족보에 당당하게 기콕했올 

것이기때문이다 

넷째， 필사 추기하기릎 -光公左씹뼈中짧子坐 아바지 묘소 좌청용 중간 기숨 지좌(子쏘)이다 -

라고 했다가， 다음 족보에는 “꽁先쫓下子쏘 묘소는 선영(J\';쩔) 아래 자좌(子坐)이다-라고 한 정 

이다 

이로 보아 박내냥(朴大!Jl)의 직계 후손들 중에서 선조의 요소(짜所) 자리틀 쓰는 과정이거나 아 

니띤 여타의 문중 간의 문제로 인하여 아비지 묘소 옆에서 선영(先쩔) 아래로 옮겨진 듯하다 

이상의 기꼭과 필사 추기한 족보의 희미한 상태로 보아 적어도 200백 년은 념은 것으로 여겨진 

)2) (박진W!ltJ 판떤 역사{안잉) 왜곡(젊뼈) 주장에 대한 대용)(냉지내학쿄 기륙갱보파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홍순민， 
20 1 2넌)， p20 

53) (축산바씨촉보.)(1힘9년 간앵) 부친촉보도서판 /국팀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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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Inl년 대동보 간행 이후에 누군가 필 

사추기했올것으로만추정될뿐이다 

휠사{l'ff~)한 글씨체도 한사람이 세펼(뼈111)로쓴 것으로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홍순민(供삐따)은， 

-위 네 시링에 대한 추기는 길은 일셰로서 길은 시기에 같은 시링에 의해 이루어정다고 보아야힐 것이 

디- " 

라고 하였다 문재는 역곡동에 살고 있는 박진의 후손틀은 필사 추기한 족보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천사연구)1 집(1993년)에는， 

-둔대란 글자그대로 군시기 주둔했다는 뜻이디 "1릿대 린 영징의 유래는큰g낼괴 작은g낼에서 매 

우 치얼한 전루기 얼어져 숱한 인명 피해로 많은 피기 훌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기 났디 해서 붙여진 

것이디 그에 대한 고증은 얼응질리 (죽싣엑씨대동보〉와 〈징이혹)에서 찾을수 있다-‘ 

라는 것으로 보아 〈부천사연구) 1집0993년)에 자료로 활용한 이후 펼사(짧~) 추기(追記)한 족 

보플 복사하여 부천족보도서관에 기중한 것으로 여지진다 그렇다면 추기한 원온이 문중에 남아 

있이야 하는데 문중분들은 필사추기한 족보한 처음 보았다고한다 

그러나 역곡l동에서 살다가 출(쭈) 박제판(朴써Jl:， 19 1 4-η。l 소장했던 〈죽산박씨보첩(竹山사E.\: 

염!l))(발행연도 이상)의 실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용을 보띤 필사(짧짜) 추기(;[3記)한 〈죽산 

박씨쪽보)0771 년)륜 보고 박진(朴앓)의 395 박문좌(朴)(10')의 직개 후손들이 후내에 만든 보천 

(J~!l)으로 보이는데 원본을보지 뭇한 상태라 발행연도갚 알 수 없다 

또한 필사(m~) 추기(追記)한 〈죽산박씨족보)(1 771 년)에 기콕한 〈죽산박씨보첩(竹山朴&폐 

빼))(발행연도 미상)에는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이 않았다 

첫째，모든선조분들의 이름위에 휘(체)’ 자판넣었다는정 

둘째， 박진(朴앓)의 3 !1~ 박문좌(朴文i，t)플 장남으로 기록하고 위의 두 형인 박문보(朴文뼈)， 박 

문휠(朴文弼)을 밑에 기록하였다는 정 

셋째， 박진(朴짧)의 29! 박운펼(朴文뼈)을 범박동파(aîi朴뼈i1J\)로 기록한 정 

넷째， 핀사 추기한 〈죽산박씨족보)0771 년)의 박진의 기록 중에 νj양잖”으로 되이 있는데 ‘수 

(댔Y 지갚 추가하여 ‘νIJ J!l'엎 ilt 이라고 기폭한 정 

54)(바진Wl!t) 한연 역사(1앙잉) 왜콕(줍뻐) 주장에 대한 대용)(흥순인， 20 1 2년)， pI9 

55) (우친사연구)(최현수， 1992년발앵)가-지112떤 지냉유애 (4 왼n]산인대) 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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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죽산박씨족보)(lm년)에 필사 추기한 악진의 기록 중에 M ，~f後家!U:lliißlJt故今 tm얀 

Z以l&iJ::5l1" 라 기록한 내용이 빠졌다는 정 

<>1섯째， 박진(朴짧)의 아버지 박철정(朴빠;'i)의 요소 위치틀 〈죽산박씨족보)(lm년) 원본에는 

‘강'l'1lI1 王山面 士짧 B 융~" 이라 하였는데 펼사 추기할 얘 기록한 별용절리(f;l(l(\I ffil 뽀) 

를 취하여 -11平m 玉띠面 tlt l'! iñ뽀 大隊內-로 하였다는 정 

일곱째， 멸사 추기한 박철정(朴旅띠)의 기록 중에 번송(찢松)올 반송(용松)으로 바로 잡았고l 

”공명올 구하지 않았다(不求끼名)" 중 ‘공영(끼名)’ 을 빼고 ‘문당(1써않)’ 로 바꿰서 “이 

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을 구하지 않았다(不求!애않)"로 하였다는 점 

이상의 일곱 가지와 〈축산박써보첩(竹띠朴LUlI!f))(발행연도 미상)의 표지c&삐) 상태로 보아 

족히 200백 년은 되었을 것으로 이루어 보아 필사(’jl:Õ!) 추기(입記)한 직후의 1800년대 초， 중반으 

로 추정하고 있고， 신빙(덤펀)할 수 없는 필사 추기한 내용과 가계(~系)로 보아， 

H文Jæ -*f大!Il -H明:lf -*f尙써 

지|열의 후손 중 누군가가 〈죽산박씨족보.}(1771 년) 이후에 띨사0 .... 1) 추기(펴記)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대해서 홍순인도， 

-신묘보 일간 이후 어느 시정에서 문죠F대님의 후손둘이 기전되는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일사로 

즉보에 기재하여 두었디 그러디기 ‘ 

라고하였다 

2 박진(朴잖)을 왜곡한 부천(힘 ) 1 1)의 문헌 기록 

1) (부천예총(파川~쟁)(예총 부천지구회 ， 1 977년) 

(1)(부천에 얽힌 이야기〉 원이산(싫꽃 IJ.I)과 표정리(1<ffilill) 

-원미산의주용을장대용%양앙떼리힌κR잃영 징자용)이곳의북쪽은여윌리I!DFl뿔J요동쪽은익곡동 

(얼응질리(κ.!!iíi뿔j이디 이곳에 오르연 서울과 부전이 한 눈에 다 집힌다 임진왜란 다응해인 껴|사년(찾 

56) (박진(朴톨) 판힌 역사(잉앙) 왜곡(호뼈) 주장에 대한 내용)(냉지대학교 기륙정보파학진운대학원 주임교수)홍순인， 
2012년)，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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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뻐l 권율 장군이이 앵주대칩(行얘大얘에 이어 무엉(!!i名)의 E밀이 이곳에 진빠}을 치고 왜적올 잊이 

싸움에큰 승리톨 거두었다는콧이디 이 주용의 북쪽에 골짜기가둘이 있다 좌펀의 글을 작은 亡골‘ 우 

연의 골을 ‘큰 亡골 이라부른다 이 무영의 장군이 왜적을크게 쳐서 무씨를곳율 ‘큰 t골 적게 무씨른 

곳을 작은 亡끌 이라 내려오고 있다여1 십 수 년 전만해도 피매彼꼈j는구얼힐 수 없으나 옛날에 시용 

했든 것으로 짐직되는 수래의 잔해를 발견힐 수 있었디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장쉬a얘þ)기 진(빼 

터로싱았디하여칭해온다 사적(훌的)으로고증{흥뼈못힘. '" 

이라고 하였다 〈부천의 얽힌 이야기〉에서 각각의 통네별 지영 유래와 설화를 답사 및 조사하여 

엮은 글로， 위 글은 ‘원미산(않美山)과 표절리(}<rulill)' 를 설명한 글인데 지명 유래가 묘하다 밴 

밑에 ”사적(뽀떠)으로 고중 못함 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륜 뺀 것이다 

죠선시대에 발간한 부명읍지(1파平&싫)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으로， 이 글이 박진(사싫) 

올 왜곡하는촉애제 역할을 한 것으로추정된다 

2)(복사골문화)(1985년) 

〈복사콜문효f) (1 985년) (원미산떠ìß I I! )) (p48-49)에 보연， 

-어느 해 날리툴지르기 위해 적과 대치히기 위해 진을 졌다는설이 있디 이 설을뒷받침이라도 하듯 장 

X볕을중심으로 히여 욱쪽을끼고 콜찌기를 띠라 흐르는 시내의 영칭을추적해 보연 둔1대명효F라는 일 

이 수긍이 길민히디 이 개율을 비린내 또는 비릿내라고도 징εκ1. tI벼덕에 진율치고 있는 군사들과 

공격군과의 치얼한 전투기 얼여졌다 피아긴의 치열한 전투기 얼어져 어느 쪽이 이 전투어 서 패전을 했 

는지 모르나동쪽즐기는 크게 g빼 큰 앙공 서쪽출기는 직게 ~해 직은 앙골로물리었다 이 전투로많 

은 인영의 살a냐를내 개울띠리 피가 흥건하게 흩러 비린 내음이 골찌기톨 메워 개올로흘렀다는 것 01때 

부터 이 개율율비린내 또는비릿내리고했다는것-

이라 하였고， 같은 책 제4장 〈임진란(王辰~U에 얽힌 이야기) (p5O-5 1 )에서는， 

쩍근에~，"혀낸시실01디 원미 t!OI 그딩시는둔대샌힘효山에라울리웠든것만은사실01다 그고증을 

최근에 찾이내었디 즉 죽스벡씨(竹山朴l<) 세계(얻系에 보면 호{뼈 계엄(양휩이 입린H王홈U을 치룬 기록이 

있다 그 일부톨 그대로 옮기면 【Þil1l!百名A及iJi!lI!윷力IHA九月옆日명於!È!ë山見양없껴iIJ~흠찢íIiI흩 

웠+t짧빼양三떠뿔 】로기록되어있디 즉노비 1액영괴이웃마을에용기있고힘있는징징수 10명괴 

九月 보름둔대t뻐| 진을치고 있는데 왜군부대양I없뼈가 DI을에 와약털엔다는보고기 와톨격으로용 

를하여 격퇴시켜 심A떼三四뿔)LI 왜군이 울러가연서， 1얘 개의 시상자톨내었다는뜻으로 율이된다 이 

러한 기록을를 때 이 지역어써도 의영(톨兵}이 월기하여 잉진을 얼린 게 톨림이 없어， 이 지역이 잉료H포흩j 

때는격전εlt1It\앵101었음을뒷받짐해 주고 있어 진펀 3징원미산펀올 십증이 길안한 지료기 되겠디-

57) (부진예총(짜川앙생〉 부천의 안자취(애총 무친지구'1， 1977년) 가 〈부천에 엄힌 이야기〉 원이산(ijJ~lI l)파 요정리 

(ùiil믿)， 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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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한 것 같은데 향토사 자료블 누가 수집했고 누가 집필자인지는 이상(未詳)이다 이채 

로운 것은 기관지(뼈빼암)는 분명 기판지인데 이치 이느 한 사랑의 향토사 연구샤 같았다 더욱이 

나 판권(板빼) 일부분을 종이로붙여 놓아서 누구인지 암바플 올랐었다 

하여간에 이 기록이 박진(사없)의 역시공 구체적으로 왜콕시킨 시초가 되었고， 이후 이 기독에 

의가하여 〈부천시사)(1988년)와 〈부천사연구) ~i1 1 집(1 993년)에 재왜곡 되는 발단이 되었다 

3) <부천사연구) 1집0993년) 

(1 )제2펀 지명유래 (4 원마산일대 ) 5 사래리(일병 새륜 :1:해 1 1 ， J:’IlJ-Jl 

τ펙글 어구|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역곡2동 삼산아파트기 들어성디 이곳온 임진왜란 때 런율 징 

군 휘하에 있던 박철짐이 굉주군 번승에서 이곳에 와 ‘선비가 왔다 해서 사래리(士來里)리 울렀다고 한 

디 1없0년에 니g 지도어는 사리월(土뿔月}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새톨율 한지로 요기 한 것이디 시 

래리 뒷t뻐|서는 시래리매헝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시월 충덕신 신신세톨 지내고 있디 이 신을새톨신 

(세럴산)으로부른디 " 00 

(2) 제2펀 지영유래 (4 원미산 일대) 10 벨웅정리 

~곡동E옐션jl로 일영 얼골또는질골이리고부른다 질골이라부르게 된 것은옛낱 이곳에 용응시{!ti!l 

츄)린 질이 있었기 때문에 울여졌다는얼(!t~우리일로 별’ 이고 츄는우리일로절띠 왜군의 칩략에 응 

전하여 왜군을 쳤기 때문에 울여진 것이린 설이 있으나， 이곳 뒷산인 둔대신(헌재는 훈덕산이리 부른다) 

에서 임진왜란 때 시래리에 사는 익진이 의영 2∞여 명올 거느리고 진루톨 한 기록이 있는 깃으로 보이 

후자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마을의 지힘이 얼(!t) 모양처럼 생경디고 히여 용용절리라고 허여 이것이 

얼응절리로 변했다고 한다 "" 

(3)제2펀 지영유해 (4 원미산일대) 15 냄골과둔덕골 

‘둔대신 닝쪽 기흙에는 여러 개의 골이 있는데 서쪽 첫 번째 있는 콜찌기에 뱀이 않디고 해서 붙여진 앵 

글01디 앨골잎의논이있는지역은얀허시콕)뜰이라한다 약수터로율리가는두번째골씨기기둔덕골 

로 임진왜란 때 시립들이 둔올 치고 터를 집았기 때문이라 히여 이 아래 마을올 잃영 1ItHj(싱히촌)이라 

고히였다고응ιL" 8:t 

5I!) (우천사연구)(최현수， 1993년)냐-제2면지냉유얘 (4 왼마산연대) 5 사래리(인냉 새상 l:lilB , it下뽀，1:'Il셔)， 
pl66 

59) {꾸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다 - 세2펀 지영유래 (4 인이산 일대) 10 언용천리 ， 1' 1 66 
60) {우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라 - 세2연 지영유해 (4 원ul산 연대 ) 15 뱅공파 운쩍란， p 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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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연지맹유래 (4 원미산일대) 25 큰앙골과작은망콜과 비린내 

-잠대몸북쪽에 세 개의 큰돌이 있다 룩녕 기숨동쪽에 위치한 첫 번째와두 번째 골찌기기 큰 g샤를괴직 

은g멸이다 큰g멸은전쟁어 서 많은희생자톨낸 곳이고1 작은밍널은 작게 져서 붙여진 영칭이다’'" 

4) (재미있는 부천이야기}(19%년) 지14핀 부천올 빛낸 사랑틀 

(J) 외세에 항거한 의병 박진 

그기이곳에정칙하므로인해 선비기온동네디 하여 사래레土來웹리물렀으며 이곳어 서 십년 

여를 지내던 박철징(HIl貞}은 잉진왜료멸 당히여 승의링H정6풍 운핀 풍계)01린 직운으로 권률 장군 휘하 

에서 양동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들인 익힌과 익진은 의영을모이 둔대t_~현재의 원미산)에서 진투톨 

한 것입니디 A빼리에 기거한 지 S번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닝다는 소식을 들었고 륙상하던 왜군이 

종퇴각하여 디시 서울부근으로 집결힐 때 부전을재징략히여 마을을마구노락질하였딩니다 이에 익진 

은 영사와 노북 1αX껴 명과 인근 마을 징징 100명훌 거느리고 1592년 9월 9일 부전의 진신인 둔대ι뼈 

주둔하였딩니디 심지어는 어린이를 두어서 지 사톨 지내기도 하였딩니디 g때산을 중심으로 모인 박 

진 휘하의 의영들은처음왜군의 문서를 우승히던 군즐틀괴 충돌하였디기 결국왜군의주력 부대와씨워 

왜적 10여영을죽이고 30-때리끼지왜군율퇴각시키는전괴를올렸딩니다 박힌 χ 신도조용에맞이 

전시하였딩니다 박진은 형의 전사 소식올 듣고 공 달려기 의영괴 왜군의 시세기 산처럼 쌓인 곳에서 잉 

의 시치l톨 찾이 선영에 잠시지냈딩니디 이 전투로 인해 의영과 왜군의 흘린 피기 내를 이루었고 피 비 

릿내가 주위톨 진동하게 되어 이 내를 비릿내전 이라 부른 것 등이 있습니디 15앓던 전후 7년 여의 

왜린이 플4지 시래러어 서 힘을 디해 어머니톨모시던 박진은 의영장으로서 g익이 인징 되어 건축에 펀 

한 시우률 딩당하고 깅독히던 일을 히고 밀은 신공강의 깅익관에 특채되었고， 또 효툴 지키는징용이 되 

었듭니다 징용이 펀 지 십 년 여 만에 내십시의 증6풍 벼술 주부가 되었으니 부잉히지 못하고 세S냉를 떠 

났딩니다 -.. 

라고 하였다 1 480년정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의 아배지 박철정(朴險ti)이 임진왜란 때 

권융(밟앉) 장군 휘하에서 환동하였다는 것과 임진왜란이 끝나고 1 598년에 박진이 어머니룹 모시 

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3 박진(朴않)으로 인하여 왜곡(죠川1)된 지명(빼名) 

지영(地名)은 곧 역사(n연잊)다 지멍이 올바르게 곧추 서 있어야 무슨 연구를 하던지 시작을 할 

수 있다 사실 지영 하나플 끄집어내연 역사 인묻 지리 유적 이원 풍속 설화 족보 퉁이 

고구마처럽 주렁주렁 매달려 냐옹다 

61)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f- 제2앤 지잉유해 (4 원"1산 일대) 25 큰 앙공파 작용 앙공과 비린내， p170 
62) {재이있는 부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제4연 부친융 빛낸 사압틀 l 외세에 항거한 의빙 박진， p18 1-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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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영화(J也名굉)을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 지영학은 역사학(!쨌싹) 지2.1 

학(1엉理샌). 이원학(語i없앨)윤 동시에 1 5년 갱도는 연구릎 해야 겨우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틀을 공부하려연 무엇보다도 언저 한문(illi文)올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이야 

비로소 입문을 할 수 있다 보니 ， 지명학(J뾰名생)이 인문학의 꽃 인줄은 알지l간 연구하려는 사랍이 

적을수밖에없다 

사실 전문 지영 학자틀은 골동품 같은 존재로 살싹 미친 사랍들’ 이 아니고는 올바르게 해낼 수 

없다 마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엄인올잡는강력계 형사틀과같다고도할수 있다 현실이 이렇 

다보니 전국 각 지역마다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난무(õL양)하는 향토지땅이다 아에 모르거나 

또는 애n뻐호한 경우에는 띠상(未햄) 처리잡 하여 후학들에게 맡기연 되는데 꼭 아는 체갚 하는 

것이문제다 

어린 아이틀이 무슨 그립인지 모르게 낙서릅 하는 것처립 되지도 않는 소리갚 하고 다니는 것이 

다 이것만으로도 지역 역사에 씻옴 수 없는 큰 죄인이 되는 것인데 강의까지 하고 다니는 사망듣 

이 있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우리 부천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아래 거론되는 지명틀은 부천의 대표적인 수치스러 

운 지명틀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얄아보도꽉하겠다 

1) 둔대산( <I!.파띠)과 둔덕산('tr.~ IJ.I )과 춘덕산(./f<항山) 

위 세 지영의 원형은 ‘둔대산(<I!.양山)’ ~， 으로 의 0 1가 다 같은 지명이다 ’둔’ 은 그 어원이 -두던 

JÍ , 잃， 싸 두던은 」이 침가되이 현재는둔덕으로쓴다 두먼(싫)(P.씨쌓우유 t3) 두들"WJII싫 

추8 上3) 두던 두틀「의이근은 ‘두c ’ “이다 ‘대(호Y 는 펙1 를말한다 

곧 ‘둔대산(4'.양山) 둔덕산(4'.앙山) 훈덕산(i(t댔山)’ 은 위에 말한 ‘둔덕’ 의 이두이(잇해댐) 

로아주 단순한 의미의 지영이다 이 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곡초퉁학교 바로 뒷산올 안하 

는데 산이 볼흑하게 둥그러니 생겼다 

이런 지영은 전국에서 무수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길게 말할 것은 아니기에 몇몇의 예흔 틀이보 

도록 하겠다 ‘애둔지(핏둔지)“’ 덕둔지(댔4'.1엔)삐 이둔지(i尼4'.地)6l) 배두둑‘’ 둔지틀%’ ~， " 

63) (축산악써쪽보.}(1771년 간앵) 3권 죽산박씨 연흥문마총회(월’얘$잉11) 시우성 복λ낸 
64) (고어사전(~i~g야옛))(교학사， 1997년)， pl95-I96 
65)(영앤군지("l!!!I!!.\<)}(영앤군지 연잔싣‘ 2002년) 영생용 영흥리 툴념 뒤에 있는 둔억지이다， pS35 
66) (한국지영총랑}2(강씬띤，한균학회)정성군정선민회동리 둔억이 정， p393 

67) (한국지냉용압}2(강앤왼， 한긍악회) 천원군 근냥앤 마현리 진흙이 않온 둔역진 곳"찌03 
68) (한국씨냉홍합)2(강원핀， 한윤악회) 평창군 대화낸 상안미리 언찍이 있는 n댄， 어86 
69) (한국지l경총암-}2(강원핀i 한윤학회) 영창군 내화낸 신 .1 둔지로 되었용， γ187 
70) (한국지밍총반) 1 7 (깅기연， J.: t!연하회， 1 985년) 광주군 도혀민 진우리 둔지로 되었용， p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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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좋은 애라하겠다 

따라시 부천시 역곡1동의 둔대산(따않山) 둔덕산(띤챈山) 훈덕산(뽕댔山)은 같은 의미의 지 

영이다 어느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자학(않추굉)에 대단히 박식(!킹없)한 사랑이 춘댁산(용옆 

山)으로부릉듯하다 

하여간에 ‘옴 춘(행)’ 자를 ‘웅직일/어려울 준(春Y ’n 으로도 읽는 것은 언어적 조상이 같기 때문 

이다 에기서 ‘옴 춘(0(>)’ 자의 원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용 춘('IJ)’ 자의 갑골문은 옴연( 8 )에 

풀(빼)이 땅올 뚫고 어렵게 나오는(띤) 것올 상헝한 한차이다 

그래서 ‘어려울 준(4:)’ 으로도 읽는 것이다 ‘옴 훈(~)’ 지플 알기 전에 진칠/언덕 둔 어려울 

준(띤)" 7ll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순서이겠기에 장시 알아보고 가겠다 중국의 갑골 

문 연구가 유흥륭(삐햇隆)이 연찬한 〈신연갑골문자전(新잃甲유文추典))0993년 발행)을 보면， 

이에 대해샤 허신m個)은 〈설문해자(說文혐추))에서 ， 

〈그림 1) 고대(古代) ‘된때 의 겁골뭔甲骨文) 지형(字形꺼 

4 

ψ
 
r 

‘ , * , 
‘ , v -

‘된명}은 어려웅이다 초목이 깃 돋이닌 것올싱횡힌 것이다 둔연(벌r.<\운 어링다는 것이디 씩이 을 월 

온것인데은땅01디 그러므로끝이구부러졌대명양생흩Jff1j:木Zη초띤R而IIt11tLiJ.-뼈생JiillT ’‘ 

라고 하였다 싹이 단단한 나무를 뚫거나 껍질올 뚫고 어렵게 싹이 나오는 것올 상형한 한자가 

‘둔(띤Y 자로， 위에서 보았다시피 ‘둔(4:)‘ 자 위에 가로 삐침이 싹이 더디게 자란다는 의미이다 

그러띤 이제부터는 꽁춘(행Y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콕하겠다 

이에 대해서 허신(，tm)은， 

〈그림 2) 고대(古代) 갑골문{甲骨文)의 흰흉) 의 자형(字形)'" 

짧 휩 챔 짧 랴 f* 
7 1 ) (한한대자전(il뼈太*뼈))(민중서링 ， 1잇í6년) 
72) (한한대자전(ilU大*뼈))(인중서링 ， 1966년) 

73)(신연갑꿀운자전(뼈빼벼암文? 典))(유흥용('J~양) ， 1993년) 
74) (생문해"H얹文￥’)' ))(허신(1~1lI ) ， 후한(1li~) 매 안앵) 
7;) (신연잡올문사전(lIí Ill Q ' 11"Jt'1'典))(유흉흉m~~) ，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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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은 미(없)는것이디 풀의의미툴띠르고해의의미톨띠른디 옴에나는것이디 토{명j은소리이대를 

않t!l!ïjOl!ï8톨~~t!l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허신은 갑골문을 보지 못한 사랍이다 19세기말에 암진왼 갑골문(甲퓨文) 

에는 ‘둔(힘 자를 ‘봄 훈(용)’ 자로 실제로 쓴 경우도 있다 -둔용작훈(햄j作강 둔(연)으로 춘 

(휴)자의 의미로 쓴 것도 있다)‘「 라고하면서 발견된 갑골문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모자 모(에)’ 자를 양의 뿔로 해석하는 것이 좀 의아할 것이다 갑꼴문에 보면 양의 뺀 

(î- III )로 머리에 장식’ "" 을 하였다 그런 연유로 후에 모자의 의미가 왼 것이다 

이썼든 위와 같은 겁골문의 의미를 누군가 다 알고 ‘둔대산(띤양山)/둔덕산(<1\찮山)’ 을 훈믹산 

(휴챈山)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부천사연구)1 집(1993년)에서는， 

〈그림 3) 봄이 와서 앙의 월을베었대來명i:lt힘‘ 

새
 

A 
T # 휩 

래(來) 윈다~)=쥔훌) 벌(it) 모(뼈 

-둔대린 글지그대로군시기 주둔했다는뜻이디" " 

라고하연서 듣지도보지도못한 ‘둔대산(띤隊山)’ ‘”이라하였다 이것은오로지 박진을위해 태 

이난날조된지명이다 

본래 있었던 ‘둔대(띤효)’ α 라는 지명올 무시하고 군대의 주둔을 뜻하는 ‘둔대(띤隊)“”로 바꾸 

고， 임진왜란 때 박진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허무맹랑한 역사를 만들이서 덧상인 깃에 불과하다 

박진의 아들 악문휠(朴X弼)의 묘소 기록올 보면 ‘박문펼(朴文뼈) 장사라일둔대동($土빼 8 <1\ 

갤뼈)" ~) 이라 하였고， 1985년 문헌에는 “둔대산(띤양山) 【산】멀미산 삐 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강과 

76) (성문얘지，i!ì文야주'))(허신얘~1It)， 후한(~~) 예 딴앵) 
77) (신연갑골문겨전(1JT1Il '1’깐文’j' !II!))(유흉흉(’1I !I!!l) ， 1993년) 
78) (신연강골문자션(1JT1Ilψ 1'1文*뼈’(유흥륭(뻐l암)， 1 993년) 
79) (신연갑공운자전(1JT1Il 'P 1'1文τ뼈))(유흥흉(1111잊!l) ， 1 993년) 
!J)) (부진사연구)(최현수， 1 993년) 라 -제2연 지영유래 (4 원이산 일대) 15 뱅공과 둔익한， p l68 
81) (우천사연구)(최현수， 1 993년) 라 -재2연 지영유얘 (4 왼01산 인대) 15 엠공과 둔억꿀， p l68 
82) (쭉산악써족보}(InJ년)3권 축산악써 연흥군파종회(l!!’‘ltilHj; f!') 시우실 링，사본 
83) (우친사연구)(최현수， 1 993년) 라 -세2연 지영유래 (4 원이산 일대) 1 5.'냉끝과 둔벅콜， p 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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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뒤에 왜곡올하고 말았다 

2) 벌웅절리 (1)(뱅節'10\ ) 

죽산박씨 족보에 의하연 별용절리(f;I(!'MíL'L\)는 27세손 박세재(朴반양， 1 656生)의 묘소(싫所)플 

-묘별옹절리(값Il:뺀fJl 'ID’@ 로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그의 형 박세환(朴世챔， 1655년생)과 아버 

지 26세손 박상초(朴fMVJ ， 1 632- 1694)는 사래리(土來뿔)‘” 에 묻히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박진과 판련하여 생긴 지명이라고 왜콕올 하였다 벌용절리는 조 

선시대 부평군(까 각' míl 옥산띤(玉山따) 벨용절리 (101:뺑節믿) 삐로 기콕되이 있지만 언제부터 왈렀 

는지는 미상(未햄)이다 

이후 〈조선지지자료(찌l얀地얼‘종빠)}(1911년)에 별웅절리’ 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소지명으로 

‘사래올’ 이 남아 있었기는 했지만 이미 벌용절리’ 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서융 구로구 

의 오류동에도 벌웅산(1:1';~山)’ 쩨 이 있지안 이 산 역시 유래는 미상이다 차후 두 지명을 연구과 

제로남긴다 다반， 

-역곡동(Q*힘)(얼언지리， 얼은지리， 얼응저리 얼응절， 억골， 억미골， 억극〕 【동】본래 부잉군 옥되산앤 

지역으로서 얼언저리기 되므로 얼언지리 얼은지리， 얼응저리1 얼응절， 억골1 억마골 역곡 이라 하였는 

데.1914년 앵정구억 'Q앙에 따라 사래리톨 영힘히여 얼응절리라 해서 부진군 계닝연(소시읍뻐| 펀입되 

었디기， 1973년 부진시에 펀입되는 동시에 익극동으로 고치고 괴으탤과 옥길동 일부톨 갈라서 억극동회 

가됨 . .. 

이라고하였다 

3) 사래울(:t얘 11 /1 1 씨까IfUJIJ ) 

역곡2동 자래올’ 과 역곡l동 별웅절리(1:1';~fJl 'ID 는 과거에는 한 마을로 본래는 ‘사래울’ 이었 

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그동안 ‘사패울 지영 유래에 대해서는 참담하게 왜곡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발단은 〈부친사연구) 1집 ( 1993년)에서 사래울에 대해서 ， 

8‘) (축산1과써족보)(1 7끼년 간앵)3권 축산악써 연흥군파종희(Ii!맺낌"'*It) 사무싣 복사온 
8;) (한국지영종랍) 17(경기연상， 한긍학회 1985년)， p361 

86)(축산악에족보)(1879년 간앵) 우선족보도서판I(쭉산박씨촉보)(1힘9년) 국럼중앙도서관 
87)(축산박씨족봐(1879년간앵) 부천족보도서판I(쥔}악씨촉보)(1879년) 국힘중앙도서판 
88) (호구-용수(戶 디，"，))(1 789년) 
89)(조선지지자료(예!lJ엔요'IWI)(l911년) 
90)(한국지영총랑) 1 7 (경기연 상， 한긍학회 1985년l ，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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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율 짐군 휘하에 있던 박질정이 굉주군 번승에서 이곳에 와 신비기 왔디‘ 해서 시 

래리(土$뿔)21 물렀디 한디 - 1') 

고 왜둑을 하였다 ‘사래올’ 은 순수한 고유지영으로 마올의 지형이 길다고 해서 유래한 지멍이 

다 전국에 많이 나타나는 관련한 지명중에 콜쩌기가 길다고 해서 유래한 'At랫골’ ”’ 처 럼 역곡2동 

의 사래울 역시 속칭 자래올산’ 이라 툴리는 산줄기가 역곡역 앞 옛 꽃동네까지 딴이랑처럽 길게 

뻗어 내 린 'At래’ 같다고 해서 유래한 단순한 지냉이다 

또한 사래울산은 사래울 뒷산올 말하는 단순한 지명으호 역곡2동 동부아파트 단지 뒷산에 있는 

배수지 (~G水삐) 일대의 산올 지칭히는 지영으로， 그동안 세럴산’ ” 이라고도 불렀는데 ‘사래올산 

이 옳은 지영이다 두집안의족보를살펴보니 ， 

1 -{정주앙씨즉보){1690년) 싸子iJ(145O초j훌I平1:tÇ셔foi l1J 

2-{죽산익씨세보.){1771년l H!tJII 훌11''1:쭈王山面土11 日 

If lf 훌上同 
Ifx~ 찢1:t1i 8 

3-{정주잉씨기정)(178!성경) 맺子1획1450힘 훌찢子I쥐t乃B 

4-{죽신익씨세보)(1없g년)쟁세If尙*끼1없2-16941훌士來뿔-처음등장 

5-{죽산악씨씨보.)(1없8년)27새1ft!!뼈1656초j 훌생!lii뿔-처음등징 

이라 기록을 하였는데 이들의 요소 위치는 현재 역곡l동 벌웅절리에 있다 최근에 -사래동/사래 

리/사패골 별용절러 남쪽에 있는 마을 ~， 이라 하였고 지도에 ‘사래리’ ” 블 표기하였다 하여간 

두 집안의 족보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보연， 본래의 사래울’ 이 두 n않로 나뀐 것임을 알 수 있다 

。 시래윌fl:乃 8/:1:118) 1 얼응절리(Mii뿔) 얼옹질 1리 억극1동(P，，1쩌 

2 시래리 얼응절 2리 억곡2됨Pfoi2洞) 

위 족보에 나타나는 ‘사내곡({土內~)96) 사내일(iJ: }IB)m 사라일(士짧 8)~) 사래리(土*’ι)‘ 

9 1) (부찬사연구)(최현수， 1993년) 나 - 제2펀 지영유래 (4 씬미산 인대)5 사래리(연영 새용 1:118 ，1>下~，J::~m，

pl66 
92)(한국지영총랍)2 (강원앤， 한긍학회 1985년)， p26 
93) 우천시 ~I적 임야약도(1997년) 
94)(한국지영총압) 1 7(경기연 상， 한긍학회 1985년)， p365 
9)) 기닌도 새서올 도로엔지， 도시계획 약도( 1 972년) 
%)(청주양써족보)(1690년)，(갱주양씨족보)0766년) 
97)(청주양써가섬)(1 780년) 

\)8)(죽산박씨족보)(1πl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마총회( .. ’‘lt~우 11) 시무실 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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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한자의 뜻하고는 무관한 'Å~래올‘ 의 이두식(핏펴式) 한자 지병이다 

4) 베리내/벼리내 (XI!f::川) 

베리내’ 는 문헌에 gIJj:: /l I(별인내)’ @ 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였다 이후 부천 향토사의 효시 

(P，I失)랄 수 있는 〈부천예총<l:í lll 휠앵)}(1977년)과 〈부천의 흐름}(1982년)에는 에리내‘ 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부천사연구} I집(1993년)에서 l 

검|릿내란영칭의유래는큰 E멸과작은E낼에서매우치열한전투기얼어져술한인영피해로많은군 

사기 피기 흘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기 닛디 해서 붙여진 것이디" 10'1 

라고 왜곡을 하였다 하여 의운을 풍고 ‘~II仁/1 1 ’ 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벼랑과 관련한 지명이 

었다 'glJj二 川’ 는 ‘벼랑내’ 의 이두식(핏빼Ä) 지명으로 운헌을 살펴보니 ， 

'1.【열】벼랑 六月 A 보로매 01으열해 a혼빗디흐리{뽕월tilll 

식식기 세톨애 열혜 나」 구은 빙 닷 되톨 심고01대lIt石없) 

2.【열해】벼링에 융 정용어 멸 의 부시격 

3【열헤】벼링에 융 정용어 멸 의부시격 . .. 

이라는 것으로 보아 어랑의 중세이는 별해/밸혜’ 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샤 지명 학자 천 

소영은， 

1쳐로〉열융〉벼료뼈) 심히게비틸진낭떠러지 곧벼링뺑}은중세어에서 열융 로쓰였지만지영에서 

는 벼로/벼루/벼리에러써|러l매|혜/빙OW 등디양한이헝태로나터는떠 ... 

라고 하였다 따라서 ‘베 리내‘ 는 벼랑처 럽 개올이 김다’ 고 해샤 붙여진 단순한 지영인 것이다 

곧 ‘벼랑내〉 배리내/배르내’로변한것으로여겨진다 

11뼈내의 발원지는 원01산(펴갖 111)으로 이 t댄 ‘둔대산(띤!l; 111) " " 장자봉(용챔뻐)'~) 장대용 

99)(축산악써족봐0879년 간앵) 부천족보도서광 〈즉산악써족보)0879년 간앵) . 국 \'1중앙도서관 
1(0)(조선지지자료(빼야뼈~j(fl))(l91 1 년) 

101) (부전샤연구)(최현수， 1993년) 야 채2띤 지냉유래 (4 원이산 일대) 25 큰 앙쥔과 작옹 망곧과 비련내 ， p l 70 
1 02) (고이사전(古:lfilf ~)(교학사， 1997년)，J뼈2 
103){한국 지멍어 연구)(제2띤 고유 지멍어 고한)(천소영 ， 2003년)，1'23 1 
l여) (한국지영총팡) 1 7(경기띤상 한긍학회 1 985 년)， p36 1 
105) (한국지냉총랍) 1 7 (경기연 상， 한긍학회 1985년)，1'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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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흩01< )’ @ 이라 불렀고， 또한 ‘벼락산 '00' 이라고도 불렀는데 필지는 벼락산’ 에 주목하고 벌인 

내(glJj二 川)’ 의 유래는 벼랑’ 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하고 연구륜 해왔다 

여기서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예플 들어보도록 하겠다 ‘벼름골，~， 닝l 러꾸미 l때 

벼락바우"α 꽃벼루1 1 1) 벼 려실/벼실(別용里) 1111 비랭이/베레이(別뼈rU1 배리골(glJ짧츄)’ ”‘1 

둥은 모두 벼랑의 의띠를 지닌 향토지명들이다 차후 더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안 그낀다 

4 박진(朴없)의 기념비 (~ì}:ft빽) 현황(짜ilò) 

1) 의병장(짧兵將) 박진(朴짧) 기념비 (*i!念6명 ) IISI 

〈사진 1) 의병징(옳兵將) 박진(朴홈 기념비윈紀운;뼈文) 

조선 중기는 국사장 수난기였으나 이들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피니는 노력이 전개되던 시기이 

기도 하다 이러한 직연해 우리 지방에서 몸소 항거한 이가 계암(桂혐) 박진(朴짧)이다 진(짧)은 

부천에 정착한 박칠정(朴짧M의 이자(二子)이자 김종서(金宗째)의 사위인 제공랑(양J}J띠) 박금손 

106) (한국지영총압)17 (경기연 상， 한긍학회 1985년)，1'362 
w기 〈부친 땅이등 이야기)(부천문화원， 2001년) 
1(0) (한국지명총랍)(강원연， 2권)양양군서연 영개리 여팡이 진관쩌기，1'2 15 
1 (9) (~녁지영총랑)(강원연， 2권) 양양문 서연 연창리 낭떠러지가 있는 아용，1'228 
110) (한국지영총당)(강원핀， 2권) 정선군 동연 화앙리 낭떠러지 바위，1'378 

111) (힌국지영총압)(강앤떤， 2권) 갱선군 북연 여량리 낭떠러지 고개，1'뼈2 
112) (한국지영총랑)(충북연， 3권)단양군 얘포연연곡리-어려(벼랑)가있으끄로 ‘"1 리숫U비싱 이라함， pJ l1 
113) (한국지영총항)(경기띤，1: 17권) 파천시 연양동 -벼량이 있는 아용，1' 1 79 
114) (영앤군지("'A!l llll "，))(영원군지 면찬싣， 2002년 1요앵) 영원군 히픽종엔 진연리 -공싸기가 uH우 깊고 "1 리(메리) 일에 

있으으로 벼리골/에리공 이라고 당렀다， p535 
llS) 1992년 11원 9일 부천시 원이구 역곡1동 119언지에 세운 기념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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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金.0의 4세손이다 

철정(짧M은 행동이 공정하고 경서에 밝아 군자라 칭해졌고 마을 이름을 사래리(士來및)라 불 

리게 되었다 진(짧)은 사래리(土쟁및)에 기거한지 삼 년 만에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었고， 북상 

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여 부천을 재침략하면서 마을을 마구 노략질 하자노복과 인근 마을 장정 이 

백 여명을 거느리고 임진년 구월 구일 둔대산(띤호山)에 주둔하였다 

이날 문서릎 우송하던 왜군을 보고 추격하연서 주력 부대와 싸워 십여 명을 죽이고 삼십 리까지 

퇴각시컸다 왜란이 끝나고 사래리(土*뿔)에서 힘을 다해 모친을 용양하던 진(짧)응 의병장A로 

서의 환약이 인정되이 선공감 강역(PoI양 옮llt)의 감역관(효잖官)으로 특채 되었다 이후 효콩참 

봉(￥隊參원)을 거쳐 내섬시 주부(內뼈츄 조짧)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령 

박씨(高짧사1>:)와의 사이에서 삼남 이녀를 둔 진(짧)은 대를 이어 효행을 제일로 삼았고 이는 죽산 

박씨(竹1.1./ 朴1>:)의 정신적 지주 역할올 하고 있다 1씨 

서기 1992년 11월 일댄 빼 최현쉬훌鉉찌 짓고 

정t_~~쭈山) 김세해金tt휠쓰고 

의병징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가 이 시업을추진함 

2) 의병장 박진 숭전비(웠兵將 H싫 ~I./IJi，~)"’) 

이곳 둔대산(띤호山) 정상은 임진왜란 때 우리 고장 의병들이 힘을 모아 왜군을 물리진 곳이다 

임진년 구월구일 문서틀 우송하던 왜군을 발견하면서 전투는 시작되었다 결국 왜군 십 여 병을 죽 

이고주력부대를삼십 리까지퇴각시키는전과를을렀다 이때의병을지휘한장수는임진왜란딸 

발 상 년 진에 역곡이동 사래리(士來및)에 정착한 죽산박씨(竹山朴1>:) 진(앓)이다 진(싫)은 북상 

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에 재침략하자 노복과 인큰 마을 장정 이백 여명을 거느리고 둔대산(<1\엎 

山)에서 싸워 형인 현(흉)은 비록 전사했으나 진(않)은 개가를 올린 것이다 

서기 1992년 11 월 일단(-빼) 최현수{훌鉉찌 짓고 

정스H압山) 김세규{金世쫓)쓰고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랍추진위원회에서 삼가 이 사업을추진함 

116) 1992년 11원 9일 부전시 원이구 역콕l동 119번지에 세훈 기녕씨이다 
117) 1992년 부천시 왼이구 역곡l용 마옹 뒤 춘덕약수터 앞에 세훈 기념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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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2) 1992년 세운 전승비빠뼈뼈 -춘덕신홈쨌山) 약수터 앞 

의병장박진 진승비윈훌兵%朴톨웠陽빼文)-후연(後面) 

3) 의병장 H싫 기념비 건렵추진위원회비” 

. 고문 박제환， 신능순， 안동선， 박규식， 원혜영， 최기선， 임무웅， 박광성， 이은기， 송숭영， 

정법영， 한기영， 최은휴， 박노송， 최간열， 심정기， 강회대， 한방교， 이상호 

• 냉에위원장 전창성 부천시장 

• 위원장 송갤홈부천시시의회 의장 

• 부위원장 박태선 부천시 남구청장 

김흥식 부진시시의회 부의장 

· 상임위원 최현수부천역사연구소장 

• 위원 이강구， 이문재， 연관수， 이 왕， 공영회， 원옥회， 김기주， 조종호， 김덕조， 지경의， 

김영일，강태영， 임광인， 이말션 ， 김동선，강문식，강근욕， 임근규，이문수， 최용섭， 

양오석， 김해은， 이영일， 전만기， 이후복， 이해헝， 양재오， 최순영， 이강진， 박상규， 

박재덕， 모인진， 강신권， 서병만， 윤호산， 이정석， 김태현， 이영자， 이갑만， 연용순， 

오강열， 이종길， 김일섭， 김옥현， 정월냥， 강영석， 장영진， 이사면， 한도한， 박노운， 

운강렬， 이범판， 한기원， 장정내， 전연욱， 민충환) 김광묵， 구자룡， 이무근， 이강용， 

김원준， 구본식， 이종인， 강광웅， 임영당l 이중욱， 강성모， 박외석， 홍건표， 박태웅， 

박태규， 송재식 ， 황영철， 이연노， 정윤종， 공정기， 액수현， 이벙성， 한기천， 한진기， 

118) 1992년 11앤 9인 부천시 원n]구 역곡|동 119엔지에 세훈 기념U 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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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최낙구， 안봉식 (하략) 이하죽산박씨 후손틀은 기록하지 않는다 

4) 의병장 朴값 기념비 및 묘 안내판l… 

2003년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부천 문화유적 지킴이) 사업 

박진은 호틀 711압， 지를 이전이라 하였으며 사래리에 기가한 지 삽 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는 소식을 듣고 200여 명의 의병올 거느리고 1592년 9월 9일 둔대산(현， 원미산)에 주둔하였다 왜 

군과 싸워 주력부대를 30-40리까지 퇴각시키는 전과블 올렀다 1 598년 의영장으로서의 환통이 인 

정되어 선공강의 강역판에 특채되었고 또 효릉참붕이 되었다 참봉이 된 지 삼 년여 만에 내섬시의 

주부가 되었으나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는 벌용정리 농골 기념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1992년 의병장 박진기녕비추진위원회에 의해 기녕비와 전숭비가 묘 입구와 전숭지 초입에 

세워져 그의 뜻을길이후대에 기리도록하였다 

주최 시E법인 부진역시문화재단 

후원 부진S당회의소 경인문고，경인여앵사 부전E냉효댐，세증영원 장원회원，중동신문， 당웨딩훌부퍼| 

5) 부천시(자川111)의 향토유적(짧土펴iJ') 현황(JJlilr.) 

。 비지정 향토 유적 관리 대상 번호삐 

부전시 5호오정구고강동 316-2번지칭수정 

6호 오정구 직동 127번지 여흥민씨 고택 

7호 오정구 고깅동 산 63←7번지 번심근묘 

8호오정구고강동신않7 번영로묘및기념비 

9호 원미구 도당동 산36'번지 아기징수바위 

10호 원미구 중동 간'6-7번지 짐일 도당집 

11호원미구춘의동 102→8번지 ~~~래고개 지명유래핀 

12호원미구 역곡1동 산 119번지 익진의 묘 

위에서 보았다시피 부천시청 문화예술과에 부천시 향토유적 버지정 관리 대상 1 2호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 박진 묘〉를 비지정 대상으로 하였다 비지정 향토 유적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 

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19) 2003년 정기도 우수 프로그갱 사업으로사단인인 부진역사운화재단에서 새운 안내판이다 
120) 우친시 관리빈호 12호 원미구 역곡1동 11 9언지 따진 요 융치 우천시청 운화예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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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멀부전문화대전}(2008년)의 박진(朴섭) 기꽉 

I정의| 조신 중기 임진왜란 때 부천 지익어 서 앙동한 의영 

111동사항l 익진은 임진왜란 때 경기도부전 앙굴{亡융11여월동 업골에서 얼응질리쪽 올띠게에서 의영들 

올거느리고왜군과의전루톨지휘하였디 딩시많온의영둘이죽어 g낼 이라는지명이유해했디고효떼 

ill. 결론(結폐) 

역사는 개인의 소유불이 아니라 공유물(까有物)이다 더욱이나 공적(公 fy.})인 역사라띤 더더욱 

소혼하게 다룰 수가 없다 이 땅 위에 남겨진 역시는 후손틀도 보아야 하기에 마땅히 올바르게 납 

져야할의무와책임이 있다 

그런 만큼 역시를 마룰 때는 애우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해야만 비로소 역사가 성립이 되는 깃이다 

대체로 향토사(했소!I!)에 왜곡이 많이 이루지는 이유는 각 집안마다 족보관 발행할 매， 후대에 

와서 선조의 구전(口빼)된 역시를 덮어 놓고 융색(해띤)하는 일이 종종 말생한다 이때 기록한 족 

보가 100년 혹은 200년 뒤에 향토시를 왜콕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제10차 갱주양씨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역사위왼과 교정(校j[)으로 창이하고 있이 

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가끔씩 지방에서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쓴 묘"1문(~잉어1文)이나 자손록(子 

않짜)을 가지고 올라와서 넣어달라고 한다 그러띤 필자는 -고중 없는 기록은 올라지 못합니다-

하고 나이 지긋한 이른틀을 되돌려 보낸다 

대동보(j.:同폐)는 각 집안마다 대략 30년올 기간(뼈 1:tJ)으로 하여 연찬올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 

치띤 다음에 넣기가 쉽지가 않다 후손틀 입장에서는 선조님들의 지f은록을 하냐라도 더 넣기를 원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넣기기 무척 이쉽다 판직만 기록되어 있는 것올 그 판직에 맞는 품재릎 넣 

이달라는 말조차도 이 렵게 사정하다시피 할 정도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틀었다 꼭이 이느 한 집안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왕이면 자기 조상님틀의 역사를 하나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이야 인지상정(Az'，하해)이기는 하지만， 대동보펀찬위원회 역사위원의 눔올 

피해샤 단한글자도넣올수 없다 

박진(朴싫)의 역사 왜곡만 해도 그렇다 죽산박씨 창시보(에Itii쾌)인 〈축산박씨세보)(I771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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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이후에 ， 집안에서 구전(口빼)된 선조(先뼈)의 역시플 필사(없앓) 추기(追記)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선조(光때1)의 재품을 핀사추기히는 과정에샤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역시 고홈흥빼없이 선조의 윤색이~!잉어l인 신경 쓰다기 일시(llll:)추기(울뻐한 내용이 증집을 수 

없이 부실(不I빼졌다는점 

둘째， 보~II!!!)OI)서 요구승는 부지캔父子뻐) 또는 후손들과의 상식적인 생을학적(호빼흥的) 나이톨 계 

tt하지않았디는정 

셋째 지익의 눈과 귀기 되는 항토시 기록이 전무{호!Ii)하디는 접 

이런 까닭으로 하여 필사 추기한 내용올 새로 발행하는 대동보(大同엽)에 제속하여 넣지 뭇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연구 고촬을 하면서 폭 박진(朴없)이 아니더라도 관련한 문중의 선조 

중에서 미미(째뼈)하나마 임진왜란 당시에 환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막연하게 필사 추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홍순민(供M빼)은， 

-이렇게 익대님과 그 부진 박문죄에 대해 추기히면서 더 율리기 박진괴 박얼징 끼지도 추기기 이루어진 

듯하디 그러연서 임진왜란 딩시 죽신박씨 가운어서 있었던 직은소극적 지항 을후대에 연도틀 칙킥하 

여박진으로비견‘과장미화한것이이닐끼추정된디 ' 12'1)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간과하고 필사 추 

기한 족보 내용올 저본(l1l:本)으로 하여 〈부천사연구〉제 1집(1993년)에서 최종 정리를 하여 족보 밖 

으로나온것이문제였다 

그러나 그 역사가 족보 안에만 있으면 문재는 없지만 족보를 벗어나 지역의 공적인 역사로 나올 

경우에는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촉보는 지극히 씨족(lx:族) 개개인의 기록이기에 왜곡을 한들 냥 

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왜콕된 역사가 족보 밖으로 뛰쳐나올 때는 객관적인 고중 사료(잊 

料)를 철저하게 요구 받는다 

역사(양잊)와 첼지(微1i!; )1 여기서 철저는 없고 구전(口에)만 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졌다민 ‘그 역 

사가 과연 옴바른 역사인가1 하고 인식하는순간 학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음표륜 던지게 된다 

학자에게 물음표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다 물음표를 알고도 모른 체해도 학자라고 할 수 없고， 

물음표 자체펀 던질 출 모르면 그 역시도 학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번 〈박진(朴앓)의 역사(않l!!) 

왜곡(줌曲)에 대한 고환("'l짱)) 역시 윤응표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21)(악진(까:11) 관린 역사(!!1.!t) 왜곡(힘111) 주장에 내한 대용)(영지대학교 71욕정보파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홍순인， 

2012년 1 0씬)， p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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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날곤 잘옷된 역사의 정치1성을 바로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심도(a; J~)있게 고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진(未앓)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추후 더 고찰올하도욕 하겠다 

사실， 박진의 역사가 왜곡왼 것에 대해서 부친(끼川)의 않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얘기 

용 장뭇 꺼냈다가 괜스레 문중과 마찰을 빚을까 저어하"1 쉬쉬하고 있었던 것쁨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와 역곡동에 거주히는 축산박씨 옥산문중(玉山 r'l 中) 

대표로 박회상(朴웰찌) ， 박태식(朴台뼈) ， 박병화(朴뼈껴l) 씨와 여러 번 만났다 논의할 때마다 문중 

용 욕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질못된 역시픔 바로 집고자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영백하게 밝히띤 

서 l 옥산문중(玉111 1꺼中)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올 밝혀두는 바이다 

이밴 필자의 좋고(세‘쩌) (왜콕왼 박진(朴앓)의 역사연구〉이 발행되연 부친시청 문화예술과， 홍 

보기획관실， 원미구청 퉁의 관계기관에 잘못된 역시흩 얄리어 기존의 안내판 풍을 바로잡거나 차 

후 발행하는 책자에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운옹보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 고찰에 도움을 주신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구지풍(μF뼈) 소장님올 위시한 

연구위원님들올 "1콧하여， 자료를 협조해주신 부천족보도샤관 김원준(金元flt) 판장님， 명지대학교 

홍순l간(供때뻐) 교수닝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번 고찰에 않은 격려와 고견(찌);l.)을 들려주신 부천문 

화왼 박형재(朴후;(E ) 원장님 ， 부천문화원 부원장 겸 향토문화연구소 이강인(쭈찌1=) 연구위원님， 

부친문화원 최의열(뾰않씬) 사무국장님 ， 심재석(it~f石) 영화감독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올러 여러모로 도웅을 준 부천문화원 김디| 민(金::k ftlt) 팀장님 ， 김시자(金&子) 대리님， 이은정 

(f- INR엠) 대리님 ， 이미혜(주몇핑) 총무닝에게 감사의 딸을 전하연서 고찰(킹쟁)올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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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말기 정전협상중에 임시 건립된 연천유엔군화장장 

2008년 문화재청 동록문화재 제408호로 지정왼 연천 유엔(UN)화장장은 연천군 미산연 동이리 

610언지에 위치해 있다 이 유엔화장장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전사한 UN군 전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9;2년 건립한 전시 임시 화장장이다 이 화장장은 휴전 이후에도 짧게 사용되어 오다 전 

쟁이후 자연히 폐기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남아 있는 구조로 보아 하나의 큰 건물과 화장시설 

퉁이 확인되며 주위에는 40년생 내외의 환엽수가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다 

〈그림 1) 2αB년 근대문화재 제 408.호로지정된 유엔화징징 표지판 이올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 

연 휴전이 진행되면서 일고 띨 

라는 공방전이 전개될 당시인 

19;2년， 벨기에군과 영국군이 

이곳의 금굴산 전투에 투입되 

연서 많은 유엔군의 희생이 따 

랐는데 전선에서 희생된 유엔 

군의 유해를 화장해서 본국으 

로 보내기 위해 영국군이 마련 

한 화장시설이었다 이 화장터의 운영은 영국군이 휴전 이후에도 판리하였다고 한다 전선에서 화 

장장이 필요할 정도였다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지금도 남북은 1;;마일 선선에서 두 눈을 부릅 

뜬 채 서로륜 노려보고 총부리를 겨누며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겨우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몇 년 

전에는 천안함이 폭침되어 수않은 장병들이 옥숨올 잃었고 그 후 연명도에 무단으로 북한의 해안 

포를 퍼붓는 바랍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히는 둥 전쟁전이나 전갱 후 아직도 긴장감은 그대로 

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낳은 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전히 아울지 않은 상처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것은 이전의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이후의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19;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집단은 소련의 시주를 받고 중국공산당의 모때동파 밀 

약 끝에 일제히 3.8선을 념어 탱크와 우수한 화력올 앞세우고 이 땅에 불밀듯이 쳐틀어 왔다 단 3 

일만에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을 적에게 내어 주고 남쪽으로 쫓기듯 밀려 났다 공산군의 남히같 막 

기 위해 아직 다리원 건너지 옷하고 남아 있는 국군틀도 강올 건너고 있는 피난인틀도 모두 외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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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한강다리륜폭파시켜 버린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전갱 그야말로 풍전퉁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 앞에 미국의 트루반 대풍 

령은 일본 동경에 었던 맥아더사령관에게 참전올 명령한다 당시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갓 독립 

한 저개발국 코리아는 틀어보지도 옷한 지구 저편 동양의 이디인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용 괜 

이었다. 

2 한반도 전세의 역전을가져온 인천상륙작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JIf죽지세로 국군과 유엔군을 를아 붙이던 북한군온 드디어 낙동강에서 

완강히 저항하는국군과유엔군을계속올아불였다 이른바낙동강전선이다 낙동강사수라는절 

대 절영의순간에 미국의 018군사령관워커 중장은절대로불러서지말것과만일물러샤변 바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러주겠다며 사수의 의지틀 굳혔다 

이재 부산만 점 령되면 모든 유엔군과 국군은 바다로 뛰이 들 수밖에 없는 절치|절명의 순간이었 

다 그러나 액아더 사령관에게 반격의 장소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은 서울에 

서 가장가꺼운 항구이자 만일 성공만한다면 반격의 장소로는 최적이었다 그러나한가지 치영적 

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조수간만의 차이었다 

밀울 때에도 커다란 군합이 항구에 정박하기 어려우며 썰물 때에는 아예 정안 자체가 어려웠다 

한국전에 참여한 모든 장교틀이 인천상륙작전올 무모한 도전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액아더는 

성공올 확신하며 상륙작전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드디어 9원 1 5일 밀윤 때갇 맞추어 인친시가 

지에 폭격기들이 맹공격을 하는 가운데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월미도를 정령하여 적 300여영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틀을 잡았지만 

아군의 피해는 고작 90여명의 부상에 그쳤다 그라고 인천을 정령한 후 김포윤 거쳐 거침없이 띈 

어 웅이며 결국 9월 28일 샤올을 수복하기에 이른다 

3 전쟁 초기에는 평온하기만 했던 연천 

해방이 되고 3.8선이 그이졌을 때만 해도 연천은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 있었다 6.25가 발발했어 

도 대부분의 연천 사랍틀은 전갱이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만 밀어 활였으니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은데다 대부분 산골에만 살던 "1을 사랑틀은 전쟁이 

났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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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틸환， 그리고 3.8선 돌파를 해서 유엔군파 국군이 이곳을 정 령하고 

냐서야 전쟁이 일이난 것올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평양윤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직 

한 유엔군과 국군은 이제 숭리가 눈앞에 보이는듯했다 그리고 남북흉일용 확신했다 그러나 이틀 

을 기다린 것은 압록강을 건너 산속에 위장하고 숨어 있던 중공군 45만 병 력이었다 

한반도의 전쟁에 항미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개입한 중공군은 인해전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다시 한반도플 두 동강내기 위해 가칩없이 유엔군과 국군윤 괴롭히며 냥진해 내려왔 

으며 이미 서부전선은 이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고 함경도의 장진호 둥에서는 이들올 맞아 처컬 

한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이미 중공군에게 밀려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상할만한 중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또 다시 남북이 두 동강이 났다 중부전선을 동샤로 막 

아 함경도 지방까지 공격했던 유엔군과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냥부두 철수작전이다 이 쩔수작전에는 군인들얀 배에 태운 것이 아니었다 공산치하에 

서 치를 떨던 수많은 피난민들도 배에 타기 위해 흥남부두는 그야말로 북새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멸리 부산에 정박하고 이른 바 피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정착한다 

계속밀려던유엔궁과국군은또다시샤올올적에게내주고알았다 이른바 1 4 후퇴였다 유엔 

군은 서울에서 1 50킬로 떨어진 금강까지 후퇴했다 서울은 다시 적에 수중에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군인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다 잡은 숭리를 눈앞에서 놓친 액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불법개임 

을 규탄하며 워싱턴 정부에 중국의 해상을 용쇄하고 만주폭격올 할 수 있도록 트루만에 강력히 요 

청했다 

그러냐 그렇게 되띤 또다시 제3차 대진이 발1강할지 모른다는 트루안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히여 

1951년 4월 11 일 전직적으로 맥아더 장군플 해임하기에 이른다 해임되어 귀국한 맥아더는 미국 

의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로 모든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다 

OIdsoldie!s""",cIe; It'e/ just 성de """'J 

(노영은결코죽지않는디 다인사라져길푼이다) 

한국전갱의 영웅인 백아더 장군은 이렇게 해서 사라져 가고 그 뒤갑 "18군 사령관이던 리지웨이 

장군이 국동군 사령판으로 임명이 되이 한국전을 총지휘 하게 되었고 미8군사령관으로 밴플리트 

장군이 부임올 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앤플리트 장군은 아군의 피해설 

막고 전상자를 출이겠다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화력 중강을 요청한다 이로 인해 생긴 것이 바로 

유명한 밴플리트 폭격이다 중공꾼과 북한문은 이 폭격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올 받았으며 또다시 

이떠한 도발도 일으키지 뭇한 채 전전긍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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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는 연천 

〈그림 2)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장군 동상 리지셰이 장군은 드디아 만격의 시기가 왔음용 깨 

닫고수원올 거쳐 다시 서울을 채탈환한다 그리고즉 

시 중공군과 북한군용 몰아 3.8페 북쪽으로 일이왈였 

고또다시 몇개원 전의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이때 

부터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는 1953년 7원 27일까 

지 연천은 그야말로 격전지 중의 격전지가 되었다 

휴전 협상의 유리한 고지판 정하기 위해 양측은 한 

치의 땅， 한 개의 고지라도 더 빼앗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관 벌라는 치절한 마무리 전갱이 훨연적이었다 

전쟁 전에는 북한 공산치하에 있던 연천이 격전지가 

되는 것은 이쩌연 당연한 것인지도모른다 주변에 1피 

마고지와 또 인접한 겔의 삼각지대와 맞물려 있고 만 

일 이곳에서 밀려띤 동두천까지 밀리는 상황에서의 

연천이 격전지가 되는 것은 자영한 일이다 

이곳 금굴산을 잃으연 연천은 또다시 전쟁전의 경우와 같이 북한 김일성 치하가 된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연천은 최대의 격전지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X까 받생하였고 중요한 문화유 

적지나 사찰 퉁은 하나도 남김 없이 피폭 소실되었다 수복이 되이 연친으로 돌아오니 남아 있는 

건물이라고는 연천역 앞의 급수탑안이 유일하였으며 하다웃해 비석이나 석불들도 옹통 총탄 자국 

으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듣 지정이었다 

금굴산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수한 댁분에 현재의 휴전선은 3.8선보다 20키로미터 훤씬 북 

쪽 지역인 현재의 태풍전앙대와 강서리， 고잔리플 중심으로 휴전선이 그어졌다 아군과 유엔군 측 

의 작은숭리였던 것이다 이쩌면 연천군민들은 6.25가오히려 축복이 아닐까하는 역벨상도해 온다 

안일 6.25가 없었다띤 우리는 아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인 공산치 

하에서 죽음보다 옷한 삶융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재의 자유국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자유의 십자군이 되어 

불법으로 침략한 공산군옹 격퇴하며 피를 흩리고 싸웠다 어느 병시는 목숨으로， 이느 군인은 판 

과 다리 퉁 신채의 일부분올 이 땅에 기중했다 그로부터 3년간의 기나긴 정전혐상 후 1953년 7엔 

27일 결국 조그I까한 땅냉어리에샤 벌어졌던 세개 최강대국들의 대리진쟁은 총성을 멈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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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은 이렇게 피륜 흘린 유엔군 병시틀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유대한의 풍에서 마음껏 좋은 공기 

릎 l까시고 즐거웅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싣올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5 금굴산 전투로 세워지게 된 전시 임시 화장장 

유엔군의 기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패퇴하는 공산군을 쫓으며 한반도의 지형을 감안하여 서 

부전선은 필리핀이나 영국과 캐나다 퉁 유엔군이， 주로 산악지역인 동부전선으로는 한국군과 미 

군이 퇴각히는 공~군의 뒤를 쫓으며 전투찬 변였다 압록강까지 진격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 

군의 불법개입으로 또 인해전술로 거머리 같이 달려드는 중공군에 밀고 밀리고 하다가 정전협상 

이 개시되었고 상대방 군들은 서로 정전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정령하기 위해 협상 중에도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옛고 빼앗기는 일진일퇴 속에 많은 장영들이 전사를 했다 

금굴산은 당시 연천의 가장 중요한 전략척 요충지였고 이곳 전투에 참가한 영국군과 벨기에군 

의 사상.;<r:가 잇따르자 영국군은 이곳 동이리에 임시화장장을 건립하게 왼 것이다 당시 동부전선 

은 국군과 미군이 ， 서부전선은 주로 유엔군 영사들이 않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당시의 최고 접 

전지는바로연천이었다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밀고 밀려는 공방전이 계속 전개될 당시인 1952년， 엘기에군과 영국군 

이 이곳의 금굴산 전투에 투입되연서 많은 유엔군의 회생이 따랐다 

금굴산은 중요 진략적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새로 이곳올 적에게 내 준 경우 연천은 전쟁전의 38 

선 즉한단강이남으로의휴전산올정할수밖에 없는 매우중요한지리적조건에서 결코양보할수 

없는 고지였다 지금의 액학연과 미산면， 앙정연， 군남면은 물론 연천과 전콕이 적의 수중에 들어 

갈수밖에 없는절대 젤명의 고지인 것이다 

영연방군 29여단은 끌로스터 (G1oster)대대 가 서측의 마지리 일대， 후시리어(Fusilier)대대가 동 

측의 어유지려 일대에 배치하고 여단에 애속된 멜기에와 룩셈부르크 합동대대를 경제부대로서 임 

진강의 북쪽 금굴산에 배치하였으며 얼스터(Ulster)대대를 예비로 구용리에 집겔시켜놓고 있었다 

당시 영연방 29여단은 미 제3사단에 배속되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9여단은 벨기에 

와 룩셈부르크군의 혼합대대인 에룩스대대와 푸질리어연대의 1개대대 ， 윤스터대대 ， 그로스터대 

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45야전포병연대， 25파운드 포대와 170밀려 박격포데대가 화력을 지원하며 

센츄라언 전차 부대가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공세 때 에룩스 대대는 임진강 북쪽의 중요 강제고지(적의 한동윤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 

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인 금꿀산올 확보하고 있었는데 죠떡으로는 영국군 푸질라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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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측으로는 임진강의 가파른 단애를 사이에 두고 미 제3사단 재65보병연대와 접하고 작전올 

펼치고있었다 

여단정번에서 1 48고지(일영 캐슬고지)일내에 배치왼 그로스터 대대는 임진강이리는 친연장애 

물이 있기는 하지만 게갤적으로 갈수기로시 곳곳이 도섭이 기능하여 실질적인 잇징은 크지 않았 

고 도리이 갈대밭으로 형성된 평지나 다름없어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떠한 상황이던 그로스터대대 

는 심대한 손실이 물가피한 지형적인 될리점을 앉고 배치되었다 

〈그림 3) 연천군 미t변 동이리 610번지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유엔화징징 

6 금굴산을 점령하면서 휴전선은 훨씬 북쪽으로 이통 

이런중요한전략적 지역올모를 리 없는중공군과북한군은금굴t탤차지하기 위해 완강히 저 

항올 하였고 파상적으로 달려드는 적군들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펼연적이 

었다 피아간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시 임시화장장의 멸요성을 절감한 

영국군 29여단은 금굴산 서쪽 동이 리 현 화장장터에서 시신올 태워 그 유골을 본국으로 보낼 수밖 

에 없는실정이었다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금굴산을 차지한 영국군과 캐나다군， IJ ] 제3사단은 그 여세를 몰아 

금꿀산으로 부터 약 20키로 가량 북쪽인 고왕산(강서 리)과 마량산(고잔리)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 

하며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치열한전투를벌이게 되고이곳전투얘서 전사한유엔꾼들의 시신은 

이곳 화장장을 거쳐 본국으로 그 유해가 송환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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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중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공군의 불법개업을 규탄하던 액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을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청올 하였고 이로 인해 트루먼 정부와 마찰을 빚던 맥아더 장군이 해 

임되고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미8군 사령관이딘 리지웨이 대장이 극동군 사령관으로 임병되었 

으며 장기간에 걸친 전쟁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한 리지웨이 장군은 당시 한국전에서 작전지역별로 

라인을설정해놓았다 

이 라인은 미국의 각 주 이름을 따서 병영하였으며 서올의 북쪽을 중심으로 의정부를 기점으로 

하는 아이다호라인과 동두천과 덕정을 연결하는 넬타라인， 금굴산과 전쟁전의 3.8선올 기점으로 

하는 캔저스라인， 포천의 영평과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유타라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의 삼각 

지대인 철원과 평강， 김화를 연결히는와이오밍 라인이다 

이러한 라인은 전투작전에 중요하게 인용된다 만일 한쪽 라인이 무너질 정우 다음 라인까지만 

후퇴를 하고 다시 반격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다 에기에서 주목할 것은금굴산을중심으로 하는 캔 

저스라인이 무너졌을 경우 그 다음 라인인 동두천과 덕정을 기점A로 하는 델타라인으로 후퇴를 

힐수밖에없는것이다 

이렇게 되어 금굴산을다시 정령하지 못했다고가정을하면 당시의 휴전협상분위기나정세를 

감안할 때 이무리 후하게 휴전선을 뭇는다고 해도 결국 전쟁 전의 3.8선이던 한탄강을 휴전선으로 

그올수밖에 없다는 결롱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쟁 전에 북한의 치하에 놓여 있던 연천과포천 

의 북쪽 일부분이 다시 북한의 치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풍령 당선자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당시 언론의 발표를 부인하지 않으며 협상에 임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중공과 북한이 휴전협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다 

휴전협상이 막판에 다다르며 정 령지를 두고 고지 쟁탈전에 더욱 열올 올리던 유엔군과 한국군， 

그리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전선에샤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 

에 없었다 현재의 전투지점을 휴전선으로 정한다는 암욱적 계획에 의해 휴진 직전의 전투는 그만 

큼 치열할 수밖애 없었던 것이다 

만일 영국군과 벨기에군， 룩셈부르크군， 그리고 캐나다군이 이곳 전선에서 패하여 금굴산을 적 

에게 내 주었다면 지금 우리 연천은 북한 공산당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는 북한 땅이 되 

이있올것이다 

이곳 금굴산 전투에 보급과 지원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군 공병대의 파카소령은 마전리 

와 상화리를 연결하는 목재 다리를 건설하게 되는데 파까교라고 영영되던 이 다리는 60년대 초반 

까지 실체가 있었으냐 그 후 장마로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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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키교의 효댁전 딩시 모습 또한 진상리와 무퉁리를 연결하던 목재다리 

인 화이트교 역시 미국 공병대의 화이트 소령 

이 건설하였는데 이는 고왕산과 마량산 전투 

에 원환한 보급수송과 전투지원을 위해， 또한 

금굴산의 공격을 적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축조하였고 이 다리는 60년대 후반까지 시용 

되다가 야트막한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엄진교로 재건설 되었다 

당시의 정기도 연천지역은 인접한 액마고지 

전투， 철의 삼각지 둥 휴전회담의 유리한 고지 

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갱탈진이 전개 

되었고 이로 인해 유엔군 희생자들이 많이 말 

생하였으며 결국은수없이 쏟아져 나오는유엔군시신을처리해야할화장장을별도로이곳에 긴 

립해야할정도로서부전선의 전투는치열하였다 

당시 이 화장장은 영국군이 시벤트와 주변의 막돌올 이용해 당장올 쌓듯 3O-50cm 두께로 쌓야 

7m 정도 높이의 허튼 쌓기로 굴뚝과 화덕을 임시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영국군이 하띤 

서 휴전 직후까지 사용하였다 이 화장장 시설은 전쟁 당시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요로 6.25전갱사에 있이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중적 자료이며 생생한 현장으로 마땅히 

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일단 시신이 도착하띤 최대의 예를 갖추고(조총 발사와 국가 연주 

풍)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샤 태워진 유골올 정성껏 포장하여 본국 

으혹 송환했다고 한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시신을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있 

는 것이다 펄펄 살아서 뛰이 다니던 젊은이는 총이나 포탄에 맞아 시신이 되이 저 무심한 불뚝으 

로 영혼을 날려 버 리고 결국 한 중 재가 되어 귀국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억조차 하는 사랑들이 

없으니 그 영혼은 얼마나 서운할 깃인가? 

유엔(UN)입시 화장장은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할 안보관광 콘텐츠이다 연천은 현재 이렇다 할 

만한 관광콘렌츠가 별로 없다 다안 심국시대부터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다투던 전쟁터이띠 이후 

에도 연천은 크고 작은 전쟁터가 되어 전투를 치르던 곳이라는 것과 6.25이전에도 치열한 접전지 

역이었고 휴전이 끝난 지금도 이곳은 긴장이 강도는 최전선일 괜이다 

특히 연천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전쟁전의 38선과 전쟁 후의 휴전선이 맞몰려 있는 유일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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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안보관광산업이다 이 안보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이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연천은지난 60여년간접경지역으로발이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또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규제법에 묶여 더욱 개발이 옷 되고 있 

다 。|같이 안팎으로묶여 있는상태에샤의 인프라구축이란사실상불가능했던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고스란히 연천주민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연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이나 사업체를 불러들이기에는 지난 60년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내해 옹 청정 환경보호 효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청정연천과 연제하여 안보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땅한 이슈끼 

리가 없다 기껏해야 김신조 침투로를 정비한다 제1땅굴의 모형을 만들이 상숭 。p에서 견학시킨 

다 그리고 태풍전망대를 관랍시키는 이외에는 현재 마땅한 안보인프라를 찾을 수가 없다 

7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시 유엔(UN) 임시 화장장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측함을 에워줄 수 있는 소재가 생긴 것이다 바로 연천유엔화장장(UN 

crematorium sìte at yoncheon)이다 전시 임시유엔화장장응 전 세게 어디에도 그 예를 찾기 힘든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좋은 소재이다 지금은 각 나라의 외교관들이 자기 나라를 선전할 이벤 

트 꺼리가 없어서 혈안인 실정이며 우리는 6. 25의 혈뱅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이런 좋은 소 

제를 두고도 이제껏 아무 것도 하지 않응 채 시간만 허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 

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유엔(UN)화장장의 복원과 함께 이곳에서 화장되어진 병시들의 국가와 출신지역과 병사들의 이 

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고 참배할 공간을 만들어 수시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참배 장소를 

설치하며 6. 25를 상정하는 각종 조형물의 설치， 참전16개국의 국기와 각 나라를 상정히는 로고를 

세우고 그들 나라의 대사， 또는 영사관이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여야 한다 

6. 25전쟁 @주년을 지나면서 참전16개국(의료지원국까지 합하연 22개국)의 대사관 영사관을 참 

여시키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상사의 주재원， 교민과 유학생 관광객， 몇몇 생존해 있는 창전용 

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당시의 참전 부대장들을 초빙하여 함께 이곳에샤 우리룹 위해 생영올 바 

치며 싸워준 그 은혜에 엄숙히 감시를 표하고，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즐겁게 정당올 나누며 

당신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선물올 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친선교류와 국위선양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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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에산재된수많은 6.25전쟁 기념물들 

우리나라에는 전국 곳곳에 수많은 6.25전쟁 기념윤틀이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다 부산의 UN군 

요지로부터 각종 숭전비 ， 전적 비 순국 전볼 비， 창전 기념비， 가깜게는 감악산 셜마리의 영국군 

참전비 둥 그러나 과연 이 기념비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바로 6.25의 참상플 잊지 알고 창전 16.개 

국의 고마웅을 잊지 1갚지는 뭇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자고 세워놓고 깡그리 다 잊고 말았다 득히 요즘의 청소년들이나 초， 중， 

고， 학생들은 불론 임지이 대학생틀까지도 6.25는 잊혀진 전쟁， 남의 나라 전쟁λ}가 되어 버렀다 

6.25의 포성이 빚은 지 불과 60여년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넣듯 6.25전쟁의 참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윤 앙각하고 사는 민족이 이 세상 이디에 또 있윤까? 

〈그림 5) 워싱턴 DC에 있는 효택전쟁 참전기념비 극히 연천은 전쟁 초기부터 또 

끝나는 그날까지 6.25의 한 가운 

데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 

이고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던 전 

국의 얼마 안 되는 장소이다 한반 

도에서 전쟁전의 3.8선과 전쟁 후 

의 휴진선이 공존하는 전굿의 유 

일한 곳이 바로 이곳 연천이다 연 

천의 향토문화 유적지들이나 사 

찰 동은 6.25로 인해 모두 피폭 소 

싣되어 폐허가 되었고 하다못해 

비석이나 문인석틀도 총탄자국이 안 난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연천은 6.25의 한 가운데에 있 

는것이다 

휴전을 앞두고 땅 한 뺑이라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 

참전국의 젊은이들은 목숭을 초개와 같이 던져가며 끝없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도 굴하 

지 않고 지금의 이 땅올 "1켜내고 얻어준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빼앗은 그 땅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이재 갓 해방 

된 자그"t한 나라강 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은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의 고뀌한 피릎 훌리 

고 하냐밖에 없는 옥숨을 아낌없이 던졌다 지금 우리의 연천은 그렇게 해서 지쳐진 것이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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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되어졌으며 이룩된 것이다 

유엔(UN)화장장은 안보관광유로 개딸하여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요즘 흔히들브랜드를 띄 

우려연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 한다 6.25는 분명 국가와 민족이 겪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비극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6.25와 관련된 기녕울과 스토리는 세계적으로도 지방적으로도 우 

리 한국을 세계와 결속시키고 국민을 단합시킬 히스토리이고 너무도 훌←륭한 콘텐츠라고 훨자는 

확신한다 

우리는 연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연천스러운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럽 과연 이떤 것이 연천스러 

운 일일까? 그것은 바로 안보관광에서 찾아야 한다 한반도 유일하게 3.8선과 휴전선이 공존하는 

곳， 몇 분만 올라가도 바로 북한 땅이 되는 이곳이야 말로 안보관광의 최적지가 아닐까? 그러나 안 

보관광의 콘탠츠가 제대로 없다 김신조 침투로와 제 l영꿀， 기껏해야 태풍전앙대 관랍 정도가 연 

천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안보관광의 전부이다 

9. 이곳을 안보관광 콘렌츠로 이용 최고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가장 지망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연천이라는 지방의 가장 ‘연천스러 

운’ 것올 상풍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이 유엔 화장장을 잘 환용하여 연천의 안보 관광 상품ξ로 

만들어야한다 

세계 각나라의 정부와 외교관들이 자기 나라를선전할 명분 있는 이벤트깜을뭇찾아 애태우는 

것처렁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틀은 자기 지역을 선전할 이벤트 꺼리를 부지런히 찾아내려 

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휴전(정전협정)60주년이 가까워 

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밍고 있다 이 화장장은 휴전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 

년에 만들이 졌다고 한다 이제 2012년이면 이 화장장이 만들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 

고 2013년이연 휴전협정 %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때를 맞추어 이 유엔화장장은 거듭 태어냐야 한다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는 연전에는 이 화장 

장이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올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그리고 이 화장장 본래의 건립 꼭 

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념되어져야 할 것이다 

화장장을 원 형태대로 복원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며 별도로 참배힐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참 

전국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제일 언저 이곳을 방문하여 추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의 대사 역시 한국으로 부임을 하게 되연 제일 먼저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의 사명이자 우리 연진을 전 세계에 알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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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마 국내에서 띤이지는 커다란 외교 이벤트가 될 것이며 참전했댄 외국의 장벙틀이 그 

동안 소흉히 대했던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서 성섭함윤 조금쯤 녹일 수도 있용 것이다 때한 맞추어 

참전국의 생존해 있는 장병틀을 불러 그홍안의 직조했던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며 보은에 당하는 

기회로 휠용한다연 그 어느 때보다 참전국틀과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이는 국가발전에 

도 지대한 영향올 미치게 왼다 세계의 경제릎 죠}우하는 G20국가 중 우려 1 2개국이 우리나라에 참 

전한 1 6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0 맺는말 

동이리에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미군 훈련장이 었다 바로 이 화장장 건너연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채도 미군들이 훈련장으로 시용올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곳이 미군훈련장으로 시용이 

원지는 모른다 하지만 작금의 국내정세로 봐시는 그리 오래 훈련장으로 사용되이질 것 같지는 않 

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천수와 더불어 이 훈련장도 만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이 미군훈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 기 

념 조형물을셜치하고안보관광으로연결한다 이꿋에 탱크와전투기，군함，곡사포둥이미 퇴역 

한 화기들올 전시하고 안보 강연장도 만들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전시판올 안틀이 

용산전쟁기념관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게 건험하여 연천에 업그레이드된 안보판광 장소로 만들어 

야 한다 이것이 가장 ‘연친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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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용산 전쟁기업관 옥외 전시장 

와 마찬가지인 안보의 최 접경지역이기 때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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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료〉 

내가겪은 6.25 

천재원 

내가 살던 동네는 1.4 후퇴 당시 피난 나간 후 불을 질러 집 한 채도 없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 전 

에는 양짓말 10여 기구 용달말 여섯 가구 합쳐 207r구가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다 양 

짓’갚 나지막한 뒷산에는 꼼이면 진달래 게나리 피고， 웅달알 뒷산에는 여릅에 비 용 뒤 새벽 일찍 

융라가띤 꾀꼬리버섯， 싸리버젓틀을 따올 수 있었고， 밤나무가 많아 가윤에 아픔이 벌띤 동네 아 

이블이 새벽 일쩍 밤 줍는 경쟁이 벌어졌다 

본래 우리 집은 미산면 소재지였던 마전리인데，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다 일제시대 

인 1944년 여름 내가 2학년 때에 마전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꾀 높은 뒷산을 북으로 하 

고， 남쪽으로 터진 팔자기에 있는 동네로 이시쥔 했는데，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에 부모님이 오 

늘우리 집이 이사를가니까학교끝나는대로이리 지리해서 이사간집으로찾아오라고일러주 

셨다 

나는 부모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사간동네륜 찾아 들어갔다 그날따라 비가부슬부슬 내려 옷은 

다 젖고， 운동화는 진흙이 묻어 영망이었다 서너 집올 지냐 한집 앞에 도달 했는데 l 사랑채에 동네 

사랑들이 있었다 나는 이사 온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묘로 동네사람들에게 오늘 이사 용 집이 이 

디냐고 한었다 어떤 한 문이 ”요1 네가 오늘 이사 옹 집의 아들이구나1 요 위 다읍 다음집이다 안 

이 엉앙이구나， 여기 약수윤이 있으니 씻고 가거라 하셔샤 말씀 하신대로 받아놓은 약수윤로 발 

올씻고 우리 집을 찾아갔다 

이 동네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통이라 1구라는 갈매울 동네였다 

통네 앞에는 동서로 뻗은 약간 구흥지처럽 된 지점을 지나 납쪽으로 역시 동서가 약간 더 넓은 

변판이 있고， 이 벌판올 납쪽으로 가로 질러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다다르게 된 

다 이 임진강가에 서너채의 집이 있는데， 동네 이릅은 ‘썩은소’ 라 한다 이 동네는 주로 임진강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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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소 나루를 건네주는 뱃사공틀이 살았다 이 썩은소 냐루를 건너연 산동성이를 넘어 파주시 적성 

연 이유지리 트랭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원다 동네 아이들은 무서운 여름날이연 떼를 지이 이 썩은 

소 냐루로가 수영올 하며 놀았다 

다음 해 여름은 장맛비가 많이 와서 통네 아래쪽 개천이 범랑하여 논과 받에 피해를 많이 입혔 

다 초둥학교 3학년 l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돼서 동네 아이틀은 비 피해를 입어 논이 움육 파 

여 생긴 꽤 큰웅덩이에 붙이 고여 있었는데， 이 곳에서 미역을강고물놀이를하며 매일 높았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약주 한잔을 하시고， 해 경음에 마전려 면소재지에서 동네로 돌아오시띤서 

큰 소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소1 일본이 항욕했소1 망했소「하고 동네 사랑들에게 알리셨다 

바로 이날이 1945년 8월 1 5일 광복일이였던 것이다 광복은 되었으나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몇 달 간은 별멸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도둑이 들끌었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 몽둥이로 

매려 죽였느니 밤에 불을 질렀느니 하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동네마다 조를 쩌서 몽둥이륜 들 

고， 밤마다 야경을 돌았는데， 우리 동네도 우리 집 사랑채를 야정꾼 대기실로 정하여 조별로 밤새 

도록 야정을 꼴았다 윷가락만한 막대기와 꽁퉁이를 들고 ‘딱딱 딱딱’ 소리를 내며 야경을 돌았다 

그러나 이느 날 임진강가에 소련군(소련군을 로스케라 불렀다)이 순찰을 돌고 임진강을 "뿜대 

로 건너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남) 북이 분단된다는 우리민족의 풍한의 3.8선이 될지 어찌 알 

았겠는가 이렇게 돼서 우리 동네는 김일성이 동치하는 공산 북한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토지 

개혁이다’ , 현물세제다’ , ‘노동당이다’ , 농민동맹이다’ , ‘여맹이다’ , ‘민청이다 , ‘소년단이다’ 

하는각종조직과통제에묶여살게 되었다 그해 지울어느날소련군병사세 명이동네에틀어 

와막걸리른달래샤 테워샤 주었더니 얼음이퉁퉁뜬찬악걸리륜 이시고는뒷산으로사냥윤가자 

고 하연서 동네 사랍들에게 몰이를 해 달라고 하여 아이들도 호기심에 어름들을 따라 몽이꾼이 되 

어 뒷산으로윤라가몰이플하였다 그당시 아 뒷산은여우，살팽이，너구리，토끼，쟁퉁이서식하 

고 있어 밥이연 여우1 살팽이들이 동네에 내려와 닭을 물어가곤 하였다 닭장 주위에 맺을 놓았는 

데 우랴 집에서는 족제"1와 살챙이플 잡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따라 토끼 한 마리 구경올 옷하여 사냥은 허탕올 치고， 신둥성이에 앉아 쉬고 있었는 

데， 소련군 병사가 큼지악한 돌 한 개룹 가리키연서 약 200m 정도 되는 산 아래 얼음이 꽁꽁 언 논 

가운데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아이들 두 영이 그 롤올 논 가운데 갖다 놓으니 좋아했다 아이들이 

올라온 다음 장총을 틀어 쏘았는데， 거의 백발백중 잘 마쳤다 동네 사함들이 ‘와r’하고 강탄하며 

잘 쏟다고 칭찬올 해주니까로스케는사냥을 못해 시무룩하던 기분이 바뀌이 으씀해졌다 

방학이 끝난 8월 말 학교에서 연꽉이 왔다 9웰 l 일 개학을 하니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학교에 

나갔더니 9월 l일부터 다시 3학년 1학기가 되어 공부릎 하게 되었다 그 후 초등학교(북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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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학교라 하였다) 5학년이 되어 출업올 했는데(북한에서는 1948년부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 

꾸었다) 면소재지 마다 중학교나 중학교 분교를 세워 ul산연 소재지인 마전에도 왕정중학교 마전 

분교(1년 후 마전중학교로 숭격)가 생겨 졸엽하자마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의 l 년 선배 

는 윈롱 3년 선배들까지도 입학을 하여 나와 중학교 동급생이 되었다 초퉁학교 동급생들도 나까 

지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살부터 서너 살이 나보다 많았으나 선배틀 

은 5， 6셔| 많은사람은수두록했으며，결혼한사람도 3， 4영 되었다 

초퉁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학과 수업 외에 수시로 소년단 학 

습회며 독보회며 하여 각종 선전파 사회주의 화습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지아비판도 열었디 중학 

교 때는 소년단과 민청으로 갈렀는데 17세 이상은 민챙에 가입하여야 했다 

다옴해 9월 1일에 2학년이 되었고， 2학년 2학기말 시험올 보기 위한 준비기간이 돼서 시험공부에 

학생틀은 모두 열올 올리고 있었는데 l 선생님이 내일(1950년 6원 24일 토요인)은 학교에 퉁교하지 

맏라고 해서 이날은 학교에 둥교하지 않았다 이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꾸판꾸왈 흐렀는데 l 이느 

때와 감이 저녁밥을 먹고， 식구들과 방안에 모여 앉아 이야기흔 나누고 있었다 아마 8시나 9시폼 

되었을까?동네 일 보는 사랑(노동당 세포조직원)들이 대운용 두드려 아버지께서 나가서 대문올 

열어 주었더니 빨리 간단한 옷가지와 식량을 가지고 고개 념이 이웃통네로 념어가라는 지시였다 

가라는 동네륜 기름말 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 동네는 우리 동네와 반대로 북쪽을 향한 골싹기에 

형생된부락으로우리 동네에서 약 l. Skm정도북쪽산너어에 있는동네였다 

동네 일보는 사랍들이 두 번 ， 세 번 찾아와 빨리 떠날 것올 독촉하여 우리가족은 대강 보따리한 

꾸려 지게에 실어 젊이지고 대문밖에 나갔더니 동네사람튿이 보따리를 지고 모여들었다 우리 집 

은 동네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집 사랑땅은 동네사람들이 모여 새끼고 꼬고， 짚신도 삶 

고， 바둑 장기도 두며， 노는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웃 동네로 가려연 우리집 맞은 

면 우불가플 거쳐 앞산 오솔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자연히 동네 사랍들이 우리 집 맞은연 우원-가 

주변에모이게된것이다 

동네 일 보는 사람들이 동네사람이 다 모였는지 확인을 한 다음， 앞뒤에 서서 인솔 해 길올 떠났 

다 날씨가 흐려 컴컵한 밤길올 우리 일행은 말 없이 묵묵히 한 줄로서서 앞 사랑만 따라가고 있었 

다 핑소 익숙한 길이라 컴컴한 망이었지만， 아무 일 없이 이린이들도 잘 따라갔다 우리 동네 나지 

막한 앞산 고갯길을 넘어 골찌기 개활지갚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가면， 고개 념어 이웃동네에 다 

다르게 되는데， 골싹기륜 다 지냐 고개에 접어틀게 되었다 이 작은 고개블 념으연 목적지인 이웃 

동네 기름말에 다다르게 되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런이! 갑자기 길 앞 숲속에서 섭뜩한 소리가 들에왔다 ”손들이 쏟다， 암호r 갑작스런 소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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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행은 기겁을 하여 일제히 제자리에 엄춰 섰고， 맨 앞의 인솔자가 당황하여 -아! 우리는 앞 

통네에 사는 사람틀인데， 고개 넘어 동네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 당시에는보통상식적으로수하플할때， ‘서 1 손들어 1 암호- 라고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 

데， 이번 경우는 달랐다 그때서야 숲속에서 풀과 나무로 위장을 한 궁인 한 사랑이 얼굴올 내믿고 

확인한 다음 ‘조용히 빨리들 가시오r하고 용과시켜 주었다 이웃동네에 도착해서야 누군가가 -웬 

군인이야7하고 물었더니 인솔자가 -인민군이였어‘ 하고 대당하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동네사랑들은 인솔X까 한창동안에 걸쳐 정해주는 이웃통네 

각 가정에 배치되었다 우리집 식구들도 이느 한집에 배치되어 집 주인이 정해준 방에 들이가 모에 

앉았는데， 집 주인이 ”이떻게 돼서 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념이 왔소?’ 하고 물었으나 -우리도 모르 

지요， 갑자기 집집마다 대운을 두드리며 이 동네로 가라고 해서 왔올 뿐이라오 라고 대당할 수 밖 

에없었다 

우리 식구틀은 갑자기 당한 일에 밤부터 억수로 쏟아지는 빗소리와 더구나 남의 집에 와서 장을 

잘려니 쉽게 장이 플지 않았다 이리저리 뒤칙이다가 어떻게 장이 들었는데， 비는 밤새도록 쏟아 

졌다 그래도 한참 자고 있는데， 장절 속에 압자71 ‘광짱황 광광광 우르르 팡팡’ 하는 포성이 일제 

히 들리기 시작하였다 우리집 식구와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어린 동생 

들은 어머니 아버지 풍속으로 달려틀었다 그러나 포 소리는 끝나지 않고 몇 분간 계속 플렀으며， 

가까운 곳에서 나는포성과 멸리서 나는포성이 어우러져 묘한효뜸올내며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 

보니 포성은 일제히 3.8선 전역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러더니 포 소리가 전역에서 일제히 엄춘다 

음 멀리서 어렴풋이 총소리가 틀리는 듯 하였으나 곧 그쳤다 

비도 어느 정도 그쳐서 우리 동네 사람이나 그 동네 사랑이나 너나 할 깃 없이 방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동네 납쪽 고개로 뛰어갔다 이 .ï!J>>는 고개 아래쪽 골쩌기로 펼쳐져 있는 논밥파 그 

앞쪽 들판을 지나 3.8선인 임진강을 건너 높이 솟아 있는 감악산이 쳐다보인다 이 .ï!J>> 언덕에서 

모두들 남쪽 강악산 쪽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감악산 능선에 무엇이 웅직이는 것 

이 보이는 것 같다고 소리쳤다 자세히 보니 정알 개미새끼만한 불체가 웅직이는 것 같이 보였다 

‘저게 사랑들 아니야?군인틀 인가봐”하고 누군가가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아마 인민군일 끼야1 

어제 밤에 우리플 이곳요로 소개 시킨 것도 오늘 새벽 납조션을 해방시키려고 포와 총을 쏘려고 우 

리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소개시켰는가봐‘하였다 모두들 -그런 것 같구언「하고 고개를 끄떡거렸 

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남한의 국군을 국방군이라고 불렀다 

우리 동네 사랍들은 숙소로 돌아와 아침밥옹 지이억고 있으니까 동네 인솔자가 이제 우리 동네 

로 가도 원냐고 하여 모두 보따리를 챙기 우리 동네로 돌아왔다 동네사랍틀은 끼 리끼 리 모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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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에 일어난사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시간이 혼러 동네 사랍들은 명상 

시의 농사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그 날은 지나갔다 아마 이것이 6.25 통란으호 인한 최초의 피 

난이었을것이다 그것도북쪽으로말이다 

다옴 날은 원요일이으로 동네 아이틀과 학교에 갔다 둥교한 학생들은 끼리끼 리 모여서서 어지1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틀을 하고 있었다 -국방군이 포 한양 께대로 쏘지 옷하고 도앙갔대 ’ 

‘국방군이 박격포블 왔는데 영뚱하게 도랑에 떨어컸대’ ’ -우리 용강한 인민군이 남조선을 해방시 

키려고 어제 일제히 남조선으로 전격했대’ , “지금 의정부까지 치들어갔대 ‘인민군 땅크(북한에 

서는 탱크룡 땅크라 했다)가 임진강 여울을 건너가 진격했는데， 1대는 빠져서 옷 건너갔대’ , ‘야! 

우리도 이제 샤올 구경 할 수 있겠다 ” 퉁퉁 별별 소리듣융 다하며 옹성거렸다 

수업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웃으시벼 알씀하셨다 -"1러운 어재 아침에 모두 놀랐 

지요1 우리 용강한 인민군이 드디어 남조선 국방군을 치부수고 미 제국주의 앞잡이 이숭만 괴뢰정 

부찬 타도하이 냥조선 인민올 해방시키려고 용감무쌍하게 납조선으로 쳐틀어갔습니다 냥조선을 

곧해방시쳐 몽일이 될것입니다- 학생들은일제히 ‘와r하였다 선생님이 -이제곧서올올해방 

시키고 부산까지 쳐들어와 국방부가 괴뢰도당틀올 현해탄에 쓴어 쳐 넣을 겁니다 여러분 박수쳐 

야지요r 하여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 이튿날 선생님이 교실에 틀어 와서는 -여러분 이제 내가 잘옷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은 국망군이 먼저 북조선을 쳐 들어와서 우리 인민군이 반격윤 하여 이용 용정하기 위하여 남조선 

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일재히 “선생님 거짓알입니다 어제는 선생닙께서 

인민란이 남초선올해방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으로진격하였다고하시지 않았습니까?그리고우리 

틀도 직집 똑바로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군이 먼저 치 들어간 것을r 학생들은 모두 

선생넘의 말씀올 부인하고 자기들이 직접 본 것올 주장하였다 

선생님은 다시 “여러분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국땅꾼이 앤저 쳐들어와 우리 인민군이 

반격한짓입니다“라고강조하였다 그러나학생들은 -그럽다른지역에서 언저국방군이쳐들어 

왔다띤 이떻게 국방군이 쳐들어 올 것올 미리알고 인민군이 일~ll히 반격올 할 수 있었습니까7 하 

고 이의룹 제기하여 선생님은 변명할 방법이 없으나까 정색올 하면서 ‘여러분 잘 등으시오， 이것 

은 우리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절대 딴소리들을 하지 

마시오r 하고 엉숙히 선언하시므로 학생들은 대강 사태플 짐작하고， 그 후로 부터는 이에 대해 일 

절 언급히속는 일이 없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언급했다가는 안동분A로 옹려 악인이 쩍히고， 사회 

적으로 깨장되어 이찌될지륜 잘 알기 때문이다 

며켠 지나 우리 동네에 군인 샤너 명이 동네 뒷산에서 내려왔다 이듣은 평소 가끔 우리 동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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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일이 있어 안면이 있는 군인들이었다 동네사랍틀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다음 “아니 당 

선들은왜아직 여기에 있는거요l 남조선 해방시키러가지 않고1 전투에 참가할무슨문제가있는 

거요7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빙긋이 웃으며 자기들의 어깨 견장을 가 

랴키며 “이 견장은 푸르지요， 인민군 견장응 어떻습니까? 인민군 견장은 붉은색입니다 우리는 인 

인군이 아니라 내무성 국경경비대입니다 우리 내무성 국경경비대는 평소에 국경에 배치되어 국 

정을 수비합니다 그래서 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내무성 경비대인 우리가 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과 이 곳 3.8선을 지켰고， 이제 남조선이 해방되면 우리는 다른 국경선으로 배치 

되어 우리 국경올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민군은 평소 후방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전쟁 

이 나면 전투에 배치되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와 이곳 3.8선에는 주둔하지 않고 있었으 

며， 철원이나 그 이북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이번 남조선 해방전쟁에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분들 이번 전쟁 전에 연천이나 철원 이남지역에서 인민군이 주둔한 것 본적 있습니까? 없지요7하 

고장황하게 설명해 주였다 

정말 그랬다 인민군올 본 것은 멋진 정장 군복을 입고， 공연과 선전영화를 보여 주러용 인민군 

만 보았었다 특히 멋진 정장 군복을 입은 여군들이 노래와 춤을 추는 공연이 인기 있었는데， 1년 

에 몇 차례 학교에서 무대를 꾸며 놓고， 공연올 한 그 인민군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내무 

성 경비대는마전에약 1개중대인지 l개소대인지 하는병력이 주둔해 있었는데，그들은가끔우 

리학교에 찾아와 우리 중학생들과 축구시합이나 배구시합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제1회 

졸업생으로 반장이었던 나의 3년 선배가 인민군 창설 초기에 인민군에 입대했는데， 장교가 되어 

인인군 장교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휴가플 몇 번 나와 동창생틀이 있는 우리학교에 옹 일이 있어 

동창생들과 후배인 우리들이 부러워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중학교 통급생 중 

대여섯 병이 인민군에 지원 입대하였으며， 그 중 몇 명은 몇 달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띤군에서 

나와 다시 학교에 다녔고， 수복 후 한청 단원이 되어 지역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면소재지 큰길가 건물에는 숭전보가 애일 나붙기 시작했다 이것을 ‘민 

족보위부 속보’ 라고 했는지， ‘인인군 총사령부 속보’ 라고 했는지 하여튼 한국의 호외 신문만한 

숭전보 벽보가 매일 나붙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미 제국주의 앞잡이 이숭만 괴뢰도당 

틀이 하느님을 믿으연서 자기들이 신성시 여긴다는 일요일인 6월 25일에 화약 냉새를 흉기는 전쟁 

을 도말하여 용앵무쌍한 우리 인민군이 괴뢰도당들을 쳐부수기 위하여 반격에 나서 격퇴하고 남 

조선올해방시키는성전에들어갔다’ 이런내용이었다 우리틀은이런벽보들을보고 아1 오늘은 

서울이 해방됐구나， 인천이 해망됐구나， 수원이 해방됐구나， 인민군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구나1 

이렇게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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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히늘에는 속칭 ‘썩썩이. 라는 유엔군 전투기와 ‘1129’ 라는 폭격기가 용 

하능을 뒤덮으며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먼 곳 곳곳으로부터 폭격히는 소리가 들렀다 학교에는 교 

실로부터 학교 뒷산ξ로 연결되는 교통호가 파에지고， 수업시간에도 비행기 소리가 가까워지띤 

이 교동호를 통하"1 모두 뒷산 숲속으로 대피하였다 비행기의 출격이 심해지자 우리 중학교는 학 

교가 폭격당할 것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약 2km정도 떨어진 미산연 아미 리 숭의전으로 옮겼다 숭 

의전이 있는 아미리는 개성 왕씨 집성촌으로 왕씨들이 고려 시존인 왕건 태조와 여러 왕들의 >11사 

판 지내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숭의전은 임진강가 절벽위에 세위졌으며， 주위에는 아릉드리 느티 

나무가 무성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 숭의전의 행랑채륜 교싣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는 

데， 비행기가 떠도 교실에 있으면， 사랍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폭격을 하지 않올 것으로 여겼다 

연천군지에 의하면 이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태조와 일곱 왕올 재사지내던 사당으로 조선태 

초 원년에 창건하였으며 세종 때부터 태조륜 비롯， 4위륜 옴， 가올 행사하였으나 문종 때 숭의전이 

라 영 l영하였고，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 외 1 5인의 공신올 정배하였다 하며， 고려 왕족의 후손튿로 

하며금 이콧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후에 고려초 왕씨의 후예에게 참용의 재수하여 전각수호와 향 

사륜 지내게 하였다 한다 일재 때는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였고， 왕손 후예로 참용을 임명하여 

정기도지사가 제판이 되어 3웰과 9월 20일에 봉사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각이 싼진 소 

실되어 1959년에 다시 세워 흉사하기 시작하여 197 1 년에 국가지갱문화재μ}적 께223호)로 지정되 

었고， 그 후 국비와 총재로 준공하여 현재 개성 왕씨 중앙종친회와 숭의전보존회가 매년 음럭 3윈 

3일에 숭의전 춘추디|씨|륜 봉행하고 있다 

，，~진군지에 의하띤 이곳은 마전 앙엄사였는데， 고려 왕건태조가 태봉국에 출사할 무렵 송악(개 

성)에서 철원까지의 중간지점으로자주들렸다한다 

초선조 초기 고려 왕손들이 우자비하게 참화륜 당할 우럽， 이느 날 이태조에게 고려 태고가 현멍 

하여 나라를 찬탈한 것으로 족할 것이지 어찌하여 나의 후속까지 멸절하려느냐 하고 꾸짖으며 그 

에게도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여 무학 대사에게 태묘에 모셨던 신주위패판 석선에 실어 강판에 

가라앉히라 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석신은 가파앉지 않고， 임진강을 역류하에 한 곳에 이르러 

무학이 살펴보니 명지인지라 이곳에 모시리라 마음을 정하고 쇠 닷출올 매두고 나루터에 유숙하 

던 중 한 밤중에 뇌성번개풍우가 크게 일어 다옴날 아침 나루터에 나가보니 쇠 닷출이 밤사이 썩어 

끊이지고 석선이 사라지나라 무한이 각지로 찾아보니 지금의 숭의전 옆 장두봉에 닿아 있음이 !갚 

견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이 명지엄올 깨닫고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떻게 의기양양하게 진격 r ‘숭전’ 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더니 그런 내용의 벽보는 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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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곧 대구를 함락할 것이다， 부산을 함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첼기 

만 하였지 함락됐다는 벽보는 나붙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망이면 동네 사랑들올 동원하여 1가구 

당 몇 m씩 할당을 하여 교통호를 파라고 이웃통네 뒷산으로 내올았다 우리 부모님들도 애일 밤 

교동호 파는데 동원되었으나 비행기 소리만 나연 안보이도록 숨느라 교통호 파기는 별로 성과가 

없어 급기야 아이들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나도 동원되어 교통호 파는데 따라갔다 어른플은 

담배도 못 피우게 하여 알없이 덜그릭 얼그릭 밤늦도록 모두 참호플 파고 있었다 그런데 어렴풋이 

동쪽으로부터 먼동이 터 오기 시작했는데， 멸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여오는 것 같더니 어른틀이 갑 

자기 창호 파기륜 그만 두고 연장을 들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래도 게속 파고 있는데， 우 

리 부모님이 그만 파고 빨리 달아나자고 하시기에 나는 아 비행기가 오니까 빨리 달아나자고 하시 

는가보다 여기고 나도 부모님올 따라 연장을 틀고 달아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밤새도록 빨리 

파라고그렇게 독촉하던 감독관들이 달아나는사랑들은 하나도제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6.25사연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지만， 6.25 이전 몇 년 전부터 동네 어흔들 

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역에 동원되었다 왕정면 무퉁리와 궁남띤 진상리를 연결하는 임진강 교 

량인 지금의 속칭 ‘화이트교’ 와 전곡면 전곡리와 청산연 장탄리륜 연결하는 높은여울 교량(현재 

의 고탄교)의 교각건설을 위해 할당된 자갈채취 부역 둥에 저희 부모님들도 동원되시어 여러 날 

동안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역을하시고돌아오셨다 이 무둥라는우리 동네에서 약 4km ， 전곡높 

은여울은 약 1아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대는 버스는 불론 차량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절로 

운반 수단은 소달구지와 지개 퉁이고， 순전히 걸어 다나는 시대였다 그런데 이 교량들은 북한이 

서둘러 건설하려 하였지만， 6.25가 날 때까지 화이트교는 교각도 다 옷 새웠으여 고탄교는 교각은 

다 세웠으나두 개 정도만 설치했을 뿐 완성하지 못하였다 

1950년 10월 초순부터 얼리 남쪽에서 포성이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하였다 10월 중순쯤인가 부 

락 노동당원틀이 빨리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라고 하여 우리가족은 어어니께서 이끄시는 대로 북 

쪽을 향하여 제2치 피난길에 올랐다 우리가족이 다 떠나는 것처럽 하였으냐 아버지께서는 뒤똘에 

파놓응 방공호에 숨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셨다 이머니는 동네사랑들 대열에서 이탈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다가 과거부터 친히 지내던 유촌리 친지 댁으로 갔다 마침 그 댁도 피 

난을 가시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측은 그 댁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국군이 북진하 

여 우리 가촉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동네에는 아버지 한 분 밖에 남아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군이 우리 동네에 틀어왔을 때에 

는 동네 사랑이 한 사랑도 보이지 않다가 아버지께서 방공호에서 나오셔서 혼자서 국군을 맞이하 

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기쁘신 나어지 손수 닭올 잡아 국꾼을 대집하셨다고 하셨다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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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먹다 남은 닭고기가 있이 우리가족은 오렌 만에 닭고기 맛을 보게 되었다 

그 해 1 2월정 중공군의 창전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여 우리기측은 처음으로 냥쪽으후 세 

번째 피난을 떠나야 했다 우리가→족은 파주시 적성연 적암리 어느 산골 마을에 피난해 있었는데， 

그 해 12월 31일 저녁에 갑자기 중공군이 불밀듯 쳐 들어와 부녀자들은 피난옹 못하고， 남지들만 

국군을 쫓아 능 덮인 감악산 골자기와 능선을 푹푹 빠지떤서 후퇴하였으나， 이미 중공군이 앞질러 

진격했기 때문에 후퇴하는 국군은 포위되이 각자 흩어지고 국군을 따라 피난 냐가던 사랍틀도 뿔 

뿔이 흩어져 아버지와 나는 어느 동네에 숨어있게 되었다 

숭어있던 어는 날， 미산연 소재지에서 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총으로 무장한 사람 10여명이 밤중 

에 찾아와 아버지와 나를 잡아 PW 전깃줄로 손을 묶어 끌고 갔다 한참 끌려가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지， 저 어린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아이는 풀이 달라”라 

고 하셨다 그 해 겨울은 눈이 많이 와시 눈길에 발이 푹푹 빠지고 춤고， 어두운 밤길이라 나는 손 

이 묶인 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냐는 의도적으로 을기 시작했고 걸음도 느려졌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들끼 리 의논하더니 나를 보고 내일 아침에 혼자서 미산연 소재지인 마전에 있는 노동당 

시무소로 찾아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냐는 낌새를 채고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연 돌아갔다 

고 자고 내일 아첨 일쩍 찾아오라고 하여 나는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냐는 숨어 있던 집으로 되 

돌아 올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끌려 가섰으므로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께서 잡혀 가신 것은 

수복 후 미산연 한청단장을 하셨기 때문이다 한참을 울어도 가슴이 대!어져 견딜 수 없어 설음이 

지꾸만 복 받치고 히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성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지꾸만 울고 있으니까 집 

주인이 탈래면서 고만울고자라고했다 나는하는수없이 남의 집에서 밤중에 계속울수도없는 

노릇인지라설웅을 속으로삭이며 만상에 사로잡혀 좀처립 장이 들지 않았다 어찌 장깐 장이 들었 

다가 아침이 되어 집 주인이 차려 주시는 아침밥을 한술 뜨고 길올 떠났다 나는 그들이 찾아오라 

는 마전으로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으로 어머니가 피난 와 개시는부락을찾아 가는 길올 집주인 

이 일러주어 혼자시 길올 떠났다 이린 나이에 초행길이라 집주인이 일러준 것을 짐작으로 북쪽을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추운 겨올인 탓도 있지만 중공군이 짐렁해 있는 콧이므로 길에는 한 사랍 

도행인을구경할수가없었다 

한장을 갔는데 ， 한 무리의 중공군이 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 해서 가던 길올 안 갈 

수도 없고， 옆길로 새자니 의심할 것 같아 그대로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그냥 

지나쳐가는것이 아닌가 

나는 안도의 한숭을 쉬고 계속 걸어갔다 얼마를 또 갔는데， 이번에는 서너 명의 군인이 오는 것 

이었다 이들은 날 보더나 서라고 했다 그들 중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랍이 있었던 것이다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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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보따리를 플라고 하여 냐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가승이 떨려 잘 풀리지가 않았다 왜냐 

하면 그 속에는 태극기가 있었기 떼문이다 홍당콩당 뛰는 기슴을 진정시키띤서 냐는 위기를 모연 

한 궁리를 생각했다 보따리 속에서 대극기가 나오자 냐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꾼이 우리 동네에 

와서 태극기를 만들라고 해서 만틀었는데， 갑자기 피난을 가라고 해샤 보따리를 싸는데 마땅한 것 

이 없어서 태극기에 붙건을싸서 보따리에 넣어 썼습니다”라고했다 그랬더니 아무소리 하지 않 

고 풀어 놓은 보따리를 훌어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도로 싸 가지고 가라고 히는 것이었다 냐는 안 

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후 또 한 우리의 중공군올 마났는데， 이틀은 그냥 지나치 갔다 길을 떠날 때 집 주인이 고개 

들 넘어 한창을 가연 한나절 안에 네가 찾아가는 동네에 당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나절이 다되 

어 고개를 넘어 왔는데도 어머니가 피난해 개시는 통네 인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산골짜 

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 게콕은 꼬불꼬불 굽이굽이가 많은 골짜기였는데 ， 굽이굽 

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어떤 곳에는 도랴깨 자루에 뾰족한 쇠창살을 박은 작 

대기들이 수북이 놓여 있었다 아마 중공군이 들고 핫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나절을 넘게 걸 

어 골짜기륜 빠져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적성이라는 곳이었다 이 골짜기는 1 4 후되 당시에는 1 

사단 15연대인지 하는 부대가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 다음해 봄에는 영국군이 큰 피해를 입어 영 

국군 요지가 있는 골짜기이다 그리고 적성응 우리가족이 피난해 있는 곳에서 한참 서쪽인데 길을 

잘못 든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적성에샤 적암리 까지 걸어가려연 거의 지금까지 온 거리를 더 

가야 되는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올랐다 울음이 복받쳐 올라왔으나 올고 있올 

때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지친대로 지친 몽이지만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날은 어등 

기 시작했으며， 행인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여 물어붙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작정 동쪽으로 길 

을 따라 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헝게 이둡고 찬 밤길을 점심도 굶은 채 기진맥진하여 더덜터털 한참을 가니까 어렴풋이 낮 익 

어 보이는 동네에 접어들었는데 어유지리 같았다 피난 와 있으면서 어유지리논 몇 번 왕래한 적이 

있어 눈에 익은 동네다 이제 살았다 여기서 남쪽 방향으로 좀 더 가연 어민한테 가는구나 생각하 

고， 어두운 밤길을 천근만근 우거운 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럭저럭 드디어 이머니가 계신 동네로 

접어들었고， 어머니가 재신 집에 도달하였다 대문올 열고 들이서 이머니가 계신 방문을 열고는 

“엄마， 아버지가잡혀가셨어요”하고푹쓰러지고말았다 기절올한것이다 한참 만에어떻게깨 

어났는데 ， 그 때부터 나는 복 바치는 올음을 삼켜가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사랍들이 모두 몰 

려와서 미음을 억여라， 말이 얼었다” 하며 내 몽을살펴보고 어띤 분은자기 집에샤 콩자루를틀 

고 와 내 발을 콩 지루 속에 넣어 얼음을 빼야 된다며 모두 친절하게 간호해 주셨다 그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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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겨울은 그 동네에 들어온 중공군과 함께 지나게 되었는데， 중공군 중에는 나이 많은 군인이 

왜 많았다 한 나이 많은 중공군이 나이어린 나관 귀이워했는데， 그와 한문으로 간단한 필담을 할 

수 있었다 자기는 55세라고 했으며， 3부자가 중공군으로 나왔다고 하띤시 슬픈 낯빛이 역역하여 

옵시측은하였다 

그틀은 조， 욱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건빵처럽 북아 비상식량올 제속 만들더니 긴 지루에 넣어 어 

깨에 떼고 전선으로 떠난다며 그 동네를 떠나갔다 

그 해 겨올은 그렇게 하여 지나가고 이른 봄이 돌아와 유엔군이 동네 뒷산에 언제인지 윤라와 있 

었다 그틀은 영국군이었다 동네 아이틀은 날이 반으면 뒷산에 용라가 영국군이 시키는 대로 노래 

도 부르고， 충도 추어 영국군들은 즐거워했다 그러고는 영국군이 초콜릿이나 챔 l 비스킷 같은 깃 

을 아이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그 옴에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칩 어머니 

께서 악내 동생을낳으시어 며난길을떠나실수없게 되이 이머니와이린동생들을남겨둔채할수 

없이 나는 혼자 남쪽으로 가는 피난민들을 따라 노량진까지 갔다가 군 노무지륜 모집하는 순경에 

게 이끌려가 미 육군 제 1169인지 하는 전투공병대의 노부X싸 되었다， 우리 노무지부대는 경기도 

광주로부터 서올 미아리를 거쳐 양주시 장흥면 송추와 양주시 회천연 덕계려까지는 천막악사를 

치고 주둔하였고， 동두천 생연리인지 지행 라인지 어느 개천이 있는 부락과 광암동 동점부락을 거 

쳐 청산연 궁명리 어느 부략에서는 피난 나가 주민이 없는 인가에 우리 노무지부대가 정유 주둔하 

였는데 송추에 주둔 할 때부터 K.5.C로 연성되어 1 0 1사단인지 하는 부대의 방위군 장영들이 배속 

되이 우리 노무지들을관리하였다 

이 전투 공영단은 광범위한 지역의 도로를 담당하였댄 것으로 생각왼다 

주로 3빈 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은 통일로 통쪽으로부터 포천지역까지 담당하였는데， 우리 노무 

지플온 미군 트럭에 실려 각 도로에 애치되어 주고 도로 촉구륜 정비히는 일을 하였다 하루는 덕 

정리갚 지나 적생연 임진강가에 이르렀는데， 아마 고랑포쪽인 것 같았다 미군들은 임진강에 부교 

판 놓고 있었는데， 강 건너 쪽에서 작업올 하던 미군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것이었다 그라고는 우 

리틀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하여 하던 작업올 엄추고， 트럭을 타고 돌아옹 적도 있었다 그 때 이야 

기로는 가까운 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하였다 

댁 711 리에 주둔 할 때로 생각되는데， 미군 트럭 적재함에 태워져 전콕 고탄교의 전곡쪽 둔치교각 

보호륜 위한석축옹 쌓는 작업을 하였다 부근에는속칭 공보융이라는돌이 많이 있어서 우리 노무 

지틀은 두 영씩 싹을 지이 목도로 돌을 운반하여 석축올 쌓았고， 미군들은 교량 상판을 조립식 철 

~1I 구조윤로설치했다 그래서 화이트교와 고탄교는 남북 합작 교량이 된 생이다 참으로 얄꽃게도 

부모님틀이 북한 치하에서 인민군을 위한 교각 설치용 자갈 채취 부역에 강제 동원되었던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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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내가 남한으로 와 국군과 유엔군을 위한 교량 건설의 미군 노무자가 되어 석축을 쌓게 원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루는 지금의 3번 국도인 한탄강 교량 남쪽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아치 못 

미처 도로 서족 측구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치고 실어다 준 정심을 먹고 도로 휴구 한콧에서 나는 

생물융 마셨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노무자틀이 모두 복풍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였는데， 이를들 

은 곧 회복이 되이 작엽에 나갔으나， 나는 게속 설사를 하여 식사도 못하고， 탈진 해 며칠을 누워있 

어 사경올 헤멜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 때마침 부대가 이동하게 되어 챙산면 궁평리에 가게 되었는 

데，나는트럭짐위에실려져갔다 

그렇게 여러 날을 앓다가 어찌어찌하여 실아날 수 있었다 

이재 와서 돌이켜 볼 때 화이트교와 고탄교블 6.25 몇 년 전부터 북한이 건설하려던 것은 이곳이 

전략적으로 동서로 연결되는 길옥이고， 남북으로 원산-철원-연천-전콕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있는 

교룡의 요충지로서 동서로 전략울자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두 교량이 필요 했을 것으로 

생각왼다 특히 고단교는 한탄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곳으로 전곡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이곳에 교 

량이 꼭 필요했으며，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로 할용되고 있다 

또한 화이트교는 임진강이 남북으로 흘러 연천이나 전곡에서 서쪽으로 가려연 이 곳에 교량이 

꼭 필요하다 일정시대에는 전콕에서 마산연 마전리와 백학연 두일리릎 거쳐 장단군 장단연 고랑 

포로 연결되는 노선의 버스가 다녔다 전곡에서 군납연 황지리와 우정리 사이의 잉진강 나루를 말 

여울이라고 하여 바스를 싣는 커다란 배가 운항되었다 이 알여울은 하폭도 넓지만， 우정리쪽 대 

안은 장마가 지면 항상 범랍하는 곳이며， 항지리 쪽은 3.8선 이남 남한인 전곡연 고릉리 쪽에서 마 

주 보일 핑 아니라 나루터 쪽은 급경사가 되이 있고， 연친에샤 군남면 삼꺼리를 지나 진상리에서 

나루까지 오자띤， 큰 산이 가로 막혀 차량운행도로륜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 

다 이 말여울 나루 북쪽인 무퉁리와 진상리는 강 양안이 교량 가설하기에 용이하며 냥한으로부터 

노출되는 전곡에서 황지리를 거치지 않고， 연천에서 군남 상거리를 거쳐 진상리에서 무퉁리로 우 

회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단축되고 노출되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본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산면 우정리에서 마전리픔 거쳐 백학연 방향으효 가자연 마전리 당째를 거쳐 

야 되는데l 이곳은 3.8선인 잉진강 강가륜 거치므로 완전히 냥한으로부터 노출되는 곳이다 그래 

서 6.25 몇 년 전부터 우정리에서 유촌리와 백석리， 광동리릎 거쳐 액학으로 가는 남한에 노출되지 

않은우회도로릎 새로 개설하였는데l 소하천에는 교량도 설치하여 도로를 완공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다시 6.25 이전으로 되돌아 가 보자 6.25 약 보릉 선도 더 될 것이다 어느 날 하교 길에 

마전리 앞 신작로(차도)에서 군인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1m 천천히 달리면서 주연을 

확인하는것이었다 거기에는인민군장교와소련군장교가같이 타고가면서 무슨이야기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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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륜 살피고 지냐가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미군과 함께 몇 년 전 철수하여 전혀 보지 못했는 

데， 이렇게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 날만이 아니라 그 후 며칠간 계속 인민군 장교와 소련군 장교들 

이 지나갔올 뿐 아니라 하류판 상， 하의가 하나로 왼 점은 군복올 입은 인민군과 소련군 장교가 차 

를 탁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들응 탱크영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동네 아이들은 군인틀이 

도로와 교량상태를 점검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6.25 며칠 전에는 학교에 퉁교해 보니 학교 오릉쪽 운통장 한쪽에 나무박스로 포장된 것이 수십 

개 놓여 있었다 l교시를 끝내고 운동장에 나오니까 군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l 나무상지플 

해채해서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는네 ， 그것은 박격포였다 그렇게 며젤을 하고는 그 무기들은 사라 

졌다 

학교에서 우리 집묘로 가려연 산골짜기 오솔길을 올라 작은 고개륜 넘어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 

는데 ， 6.25 며칠 전에는하교 길에 이 고개 마루턱에 다다르니 인민군들이 망원경과흑량기처럼 왼 

기재를 가지고 남쪽을 향해 숨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호기심에 쭉 둘러서샤 구경 

을하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지 뭇해 r하고 야단올쳐 우리들은 힐끔힐끔 뒤 돌아보여 

뛰어갔다 그리고 다른 동네 아이틀은 탱크가 개울가 으속한 곳에 수십 디| 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인민군들이 숲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이렇게 6.25 딸발 전 수십일 간 이 

상한 징후가 있었으나， 이런 정후들이 무엇인지 어린 우리들은 그때는 전혀 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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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중국 고대(古代) 주(쩌)나라 때 위무후(짧;i\;않)가 물었다 군대는 무엇으효 숭리 하는가? 이에 오 

기(용월)는 대답하기플 군대는 잘 다스럽으로해서 숭랴듭 얻습니다 하였다 무후는 또 물었다 병 

력이 않고 적음에 있지 않은가?군법에 밝지 못하고 상벌에 믿음이 없어 정올 쳐도 멈추지 않고 북 

을 처도 전진하지 않는다연 비록 백안 명이 있다 한들 어쩌 쓰기에 유일하겠습니까 이른바 다스링 

이란 거처해 있을 때에는 예의가 있고 웅직일 때에는 위염이 있으며 전진하연 당할 적이 없고 후퇴 

하면 추격할 적이 없으며 전진과 후퇴 에 절도가 있고 죄우로 이통합에 깃발의 신호를 따르내 끊겼 

다 가도 진열을 이루고 흩어졌다가도 항오(行f]i 병졸 대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를 투입하연 

가는 곳마다 숭려하여 천하에 무적인 당할자가 없습니다 병장설(兵%設)진법(陣훌)중에서 어느 

한 국가와 민족의 흥앙(옛亡)을 가릅하는 전쟁은 그 인족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만큼 세게 모든 

나라는 외침에당)에 대비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풍족한 경제력에 군사력올 증강시키고 전쟁에 

대비할 연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사는 4，300여년을 거쳐 오연서 외세(外 

~)에 대한 저항(않抗)의 역사(땅~)요 고홍의 역사였다 단군(범君)이 래 가장 처절했던 6.25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원 23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동촉상잔(同앉相쨌)의 역사 

였으니 비극은 이루 혜아릴 수 없었다 적화통일(;;F(~I1t-)의 야망(맘몇)을 가진 북한 김일성올 상 

천리 금수강산올핏빛으로울틀여 버렸다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융 개시 (1써왜)한 이후 3년 1개윈 동안 계속된 전쟁은 세계사에서 같은 백 

의민족의 참혹한 전란이었다 그러나 이 전생은 300여만 명에 달하는 인영이 회생되었으며 국토의 

8할이 셋더미가 되고 알았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만 유발하였을 앨안 아니라숭자도 패자도 없이 치유할수 없는 상처만 남 

긴 채 중단되고 말았다 전쟁의 끝인 종전(終없)아닌 휴전(休빠)으로 이이쳐 전쟁의 재딴의 위험이 

북한의 도발(挑항)은 육지와 바다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1968. 01. 21) 및 울 

진， 상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10. 30),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연평 해전(1차 1999. 06. 15 , 2 

차 2002. 06. 29)을 " 1풋하여북한잠수정의 기습공격(2010. 03. 26)으로백령도앞바다에서 천안 

함 46용사들이 산화(없행)하고 말았다 이렇듯 6.25한국전쟁 재발 위험성의 불씨는 그대로 납긴 채 

155마일 휴전선안이 남북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렁 쓰라린 상처를 안고 무의로 악이 일시로 내려 

진 이 한 민족의 비극은 애당초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척(li!!!&!t!(f.))요충지인 특수성과 이릎 에워싼 

강대국간의 이해 대힘 그리고 이념분쟁(행念分댐)에서 비롯왼 것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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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정각심(홈쌓心)올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토분단(탱土分홈)의 현 

싣융 피부로 느끼 며 우리의 조국을 더욱 강하게 만틀이 풍일에의 길융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배달민족의수단과항쟁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에서 냥동으로 뻗어내려 북망으로는 중국 만주와 연해주(러시아 오호츠 

크)와 인접하며 남(힘)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올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인정하고 서(西)로는 황 

해공 건너 중국대륙과 마주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대륙과 연절된 지리칙인 여건 때문에 한반도 

는 역사적으로 주변국가의 영향올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수많은 침략도 받게 되었다 단군(뺀깎)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운 후 4，300여년을 이어온 한민촉의 역시논 수없이 반복된 외세의 침략으호 얼 

룩졌으나 국난(國앓)을 당할 때마다 옹 겨레가 한결같이 웅쳐 항쟁함으료서 자주민족으로서 주권 

파 국토를 지키고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쳐 온 긍지픔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겪게된 배달민족 

의 수난은 19세기중엽까지는 거란， 여진 몽고족 둥 북방띤족과 일본의 침공용 받아왔다 그러다가 

19새기 후반부터는 러시아가 아시아의 부동항올 갱유기 위해 만주와 한반도에 판심올 가지게 되 

띤서부터 한반도는 청， 일본，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즈음 러시아는 만주의 대련항과 여순 

항의 조차권올 획득한데 이어 한때는 한반도 남단의 진해만에 연한 가포항의 사용권을 얻기도 하 

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칭과 일본도 한반도에 군대블 주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는 

마침내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때 일어난 칭일전쟁과 러일전갱에서 숭리릅 거둔 일본은 청 

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후 191 0년 8웬에 한국을 합".1-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한국 

의 영토와 독립올 보전하고 아시아의 평효}를 위한디는 명분아래 한반도표 그들의 아시아 내릅으 

로 칭략하기 위한 기지로 삼고 36년간에 걸친 식민지 풍치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국민은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잃게 된 한국은 재 l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 

음해인 1919년 3월에 평화적으로 독립올 쟁취하기 위한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국에 걸치 일 

제히 전개하였으나 일본은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무력으로 무참히 제압하였다 이륜 효시로 한국 

의 지도급 인사들은 속속 해외로 망명하여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그해 4월 중국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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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릎 수립하고 13일에는 이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한연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지틀은 임시정부 산하에 틀어가기를 거부하고 중공과 

소련과 제휴하여 이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암제는 혹독하여 정치， 경제 ， 외 

교， 과학 퉁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인의 참여륜 거부하고 농경지의 대부분과 공업생산시설 및 금 

융기관 퉁을 독점하여 한국 국인올 착취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현대문영사회를 이룩하는데 

펼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딸당하였으며 국민의 문맹률도 대단 

히높은연이였다 이러한가운데일본은중 일전쟁을일으킨데 이어태평양전쟁을일으킨뒤에 

는 한국인에 대한 수당올 더욱 가중시켜 내부운의 한국얀은 굶주링에 시달리게 되고 젊은 갱년들 

은 이 무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항일투쟁올 깨속하고 있던 많은 단체틀을 

유합하여 광복군올 창설하고 일본이 진주안올 기습공격 한 다음 날인 1 941 년 1 2월 9일 대일전(힘 

B'~)에 참전할 것올 선포하였다 이는 미력하냐아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합군과 더불어 일본재 

국 타도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 한국전쟁의 정후(짜候) 

가 미국의볼투명한 태도 

1949년 중공이 중국 내전에서 숭리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적으로냐 지리적으로 소련과 중공의 양 

대 공산권과 접하게 되었다 중공의 숭리는 북한에 예민하게 영향올 주었다 38선에선 더욱 분쟁 

올 도발하여 한국의 내전위기가 깊이졌다 그러던 참에 1950년 l원 12일 에치슨 미국무장관은 “1껴l 

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션， 일본， 유구(짜야)， 필리핀 퉁을 묶는 선이며 

한국은 이 방위선에서 영액히 제외되어 있어 ‘한국적 공격이 생겨도 먼저 공격받은 국민이 저항하 

고 다응엔 UN현장 밀에 전 문명세계가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해서 미국은 적접 

방위의 책임은 안지며 냥한에서 공격에 대한 저항이 없고 UN조치도 효과가 없는 최악의 경우 한 

국의 포기도 부득이 하다고 시사 하는 뜻을 풍졌다 또 1950년 4윈 3일 공표왼 오웬 라티보아 교수 

의 권고서에는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게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이기 커녕 부담이다 현재의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 견디어 갈는지 의문스러우며 미국은 한국에 김이 개입 않는 게 좋다” 고 하 

였고 4월 6일엔 ”미국은 대한 원조를 중지하고 가급적 빨리 한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중언했다 

이런 일련의 λ냄은 북한의 냥침을 고무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 초창기의 정세는 안팎으로 

어럽기만하였댄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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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냥칭준비 

북한은 소위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지 7개원 후인 1949년 3원 정세문화협정과 함께 비밀군사협 

정을 소련과 체결하였다 다시 중공과도 비멜군사협정을 체결 군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내전에 참가했던 한국인 부대 총 5만영이 톨아오고 소련에 있던 한국인 부대 약 5천냉이 돌아와 

이들올 핵심으로 해서 2만5천영이 돌아와 이들올 해심으호 해서 2개 장갑사단용 포함 24개 사단으 

로 인민군을 대폭 증강했다 소련은 2개 장갑사단을 탱크 500대로 무장하고 4개 보병사단은 기계 

화 부대로 안틀고 소련제 함정 30척과 전투용 항공기 1 50대표 제공 북한의 전력은 소련의 완전한 

지도와 지배 밀에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한연 1950년 봄의 남한의 현싣은 김일성의 눈에는 

무력척화용일을 달성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처 럽 보였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1950년 l윈 1 2일 

연설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음올 시사하여 냥침하여도 미국의 개업은 있을 성싶지 않게 

보였다 전력을 강화한 김일성은 소련올 망문하고 스탈린에게 대거 냥칭하띤 냥한에서 반란이 일 

이나 무력 적효}통일이 성공할 것 이라 했고 1950년 3원 스탄린은 한국의 무릭천공에 찬동했다 김 

일성은 남침준비를 응패하기 위해 한편으로 위장된 평화공세갚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38선 일대에 

병력을 집결해 갔다 1948년 4월 평양의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임정계의 깅구， 김규식 동을 중임한 

이숭반 대통령의 반대파는 그 후 총선거(1948. 05. 10 제헌국회선거)에 참가하지 않고 정부에도 비 

협조척이었다 그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UN이 한국인의 남북휘상에 의한 지주적 동 

일 달성을 방해한다고 혈뜯으며 동일을 바라는 인족 강정윤 역선동 했다 1949년 6윈 북한은 소위 

-북조선노동당.의 여러산하단체를묶어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것을결성소위 

i평화적 똥일방침”올 마련하여 미국과 UN한국위원단의 쩔수걷 요구하고 1949년 9원 총선거찰 실 

시하자고선전했다 

이후로북한은 이 ‘초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이름으로 냥한의 적화공작옴 엘였으며 게릴라한 

동도 그 주장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형태룹 취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좌익의 단속을 계속하고 북한욕의 공산선전을 묵살해 왔다 그런데 1950년 5 

월 30일에 실시왼 총선거에서 여당계의 당선은 불가 50여 석으로 이숭반 대똥령에 대한 불신의 공 

기가 느껴지고 또 남북협상의 입장을 취하는 정치가들도 몇 영 당선되어 있었다 한국 내의 이런 

정치， 정치11， 사회적 불안정에 눈독올 들인 북한은 한국의 총선거 후 다시 위장된 l영화공세로 나왔 

다 언저 1950년 6월 4일 소위 ”조국통일민주전선”은 CD8웬 5일부터 8일 사이에 남북한통일선거 

를 실시하며 @ 거기에서 선출되는 통일최고입법기관올 1 950년 8월 1 5일 서울에서 소집하자고 세 

창하고 @ 그 준비를 위해 7왼 1 5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의 해주나 남한의 개성에서 남북한 정당사 

회단체의 대표자회의를개최하자고세의하고소위 교섭대표 3명을냥한에보냈다 그러면서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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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회합에는이숭만， 이범석，신성모，조영옥， 채병덕 1 백성욱，윤치영，신홍우퉁한국의 중심인 

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며 그 참가플 인정하지 않는다고못 박았다 

다 공산군 냥칭과 m‘군 참전 

1950년 6윈 25일 새벽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일으켜 남침을 시작했다 그 병 력 

의 거의 전부인 13만여 명을 투입한 북한군은 옹진， 개성， 장단， 동두천， 춘천， 강릉 둥 11개 곳에서 

38선을 돌따하고 유력한 화포， 탱크， 공군기의 지원올 받는 압도적 영력으로서 개성， 출천， 포천을 

압박했다 때마침 일요일이라 국군은 이 불의의 기습에 대해 미치 반격태새틀 정비할 겨왈도 없었 

으며 병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뒤지는 군사력으로 용전했지만 전세는 불리하여 26일 밤에는 의정 

부가 북한군에 정령당했다 공산군의 남침이 있자 정부는 곧 미국에 무기 원조를 요청하였고 m 
한국위원단도 이 사태가 종래와 감은 국지적 충돌이 아니고 북한의 전연적 칩입임을 확인 25일 

UN본부에 보고하였다 미국응 25일 새벽 3시(미국시간)UN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했 

으며 그 날 오후에 열린 이사회는 적대행위의 즉시 정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고 에가앵국에 대하여 이 결의의 실시를 위해 매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결 

의안을 흥과시켰다 미국은 통란이 발생하자 즉시 한국에 대한 무기원조를 결정했으며 액아더 사 

령부는 25일부터 무기 수송올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공t받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정전요구 미 

국의 한국원조 개시에도 불구하고 냥하를 계속 28일 아침에는 서울이 공산군에 점령되었다 사태 

가 이렇게 긴박해지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6월 27일 액아더 장군에게 UN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 

해 미국의 해군과 공군윤 한국에 보내도록 영령하고 대만의 중립화를 위해 >117합대블 파진했다 

이렇게 하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의 책임옴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백 

아더 총사령부는 수원에 전방지휘소펀 설치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앞서의 결의안이 

북한에 의하여 무시되자 모든 에회원국에 한국올 톱도록 권고하는 또다른 결의안을 통파시켰다 

서울을 포기한 국군은 수원 북방의 방위선에서 병력을 재연성하고 북한군올 한강선에서 저지하려 

고 했으나 6월 30일 북한군은 한강올 긴녔고 한강방위선은 무너졌다 국군이 전쟁에서 입은 손해 

는 당시의 병력 절반이나 되었다 탱크와 대전차포를 옷가진 국군은 북한군의 우세한 화력에 압도 

되었던 것이다 그 간 정부는 대전으로 임시 옮겼고 6원 30일엔 참모총장 채병댁을 예비군 총사령 

관으로 바꾸고 정일권 준장이 후임으로 임영되었으며 후퇴한 국군병력은 재연성을 단행했다 맥 

아더 원수는 6월 29일 수원으로 날아와 전황올 시찰하고 이숭만 대통령 ANα AL 대사와 회견했 

으며 트루안 대통령은 6원 30일 UN안보리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 미공군의 북한 군사목표 폭격 

@ 미 해군의 한국연안 봉쇄 @ 액아더 윈수에게 미국 지상부대의 사용올 허가했다 이치 립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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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조는 매우 신속하고강력한 전개를 보였다 해방후 어느 쪽인가 하연 얼마간소극척이던 미 

국의 대한정책은 대폭 변경되고 강경한 태도로써 동란의 수습에 나섰댄 것이다 또 안보리이사회 

의 질의안에 의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퉁 각국이 해 공군의 제공 

을 약속함으로써 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UN군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었고 7원 7일에는 통일사령부 

의 설치와 αJ기의 사용이 안보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의되었다 트루만 대용령은 이 결의에 따라 

액아더 원수를 UN기풍 사용토록 명령하고 7원 25일에는 UN군 사령부가 풍경에 설치되었다 α‘ 

궁 창성에는 UN가맹국 가운데 52개국이 지지했다 소련l 우크라이나， 白러시아l 체코， 유고슬라비 

아 가 반대하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원리비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헤이， 핀 

리핀，태국，스웨덴l 터키는각종원조를제공했다 이무렵소련은중공대표아닌정부대표가안보 

이사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트집 잡아 안보이사회에서 그 대표블 철수시키고 있었던 탓으 

로 한국운제의 이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촬 수가 없었다 그 후의 몇 주일은 절앙적인 세원이었 

다 국군에 비해 장비와 훈련이 다 같이 훌륭했던 북한군은 미리 세워놓은 게획으로 국군올 쉽사리 

압도히고 신속하게 남진올 게속했다 서부， 중부의 전황은 계속 악화되이 갔으며 북한군은 7윈 4 

일 수원을 점령했다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풍령의 미 육군부대의 사용허가(6.30)에 따라 일본 

에 주둔하고 있던 미8군올 한국에 공수 7월 2일부터 제24사단 선발대가 대전에 도착했다 그러냐 

일본에서 공수왼 소수의 미군부대는 경험의 부측으로 북한군의 납하틀 저지하는 데 큰 힘은 되지 

옷했다 미군 선발대는 오산 북쪽에서 북한군과 접촉했으나 북한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고 북 

한군은 계속 남진 금강의 방위선을 돌파 금강 도강에 생공하고 미 지상군사령관 딘 소장이 실종되 

는 격전 끝에 7윈 20일에는 대전도 기어코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정부는 데전에서 대구로 이 

동되고 같은 날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재한 미 지상군 사령관에 임맹되이 한국에 제8군사령부 

상 셜치 한미협동작전이 시작되었으나 한국군의 홍수권을 액아더 사령부에 이향}는 협정(7.14) 

이 체결되었다 북한군은 중부전선에서 영주， 안동간의 철도 연변에 진혼 풍기(앞￥)， 예천(엠쳐)， 

합창(았昌)에 대한 공방전이 격화되어 갔다 그러나 UN군이 수원 냥방에서 대전 냥방에 이르기까 

지 앙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 주력과 맞서 UN군의 벙력과 물자 수송에 웬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미군부대는 속속 한국에 수송되어 포진함으로써 맥아더 원수는 7윈 20일 이8군 주력이 전개 

륜 끝냄으로써 이재 북한군이 숭리할 기회는 사라졌다고 성명 숭리에 대한 확신을 밝혔다 그렇지 

안 그 후로 도 북한군은 게속 공격을 감행하여 거의 저항 없이 호남명야갚 휩쓴어 7월 말의 전선은 

서쪽은 진주， 함양， 거창， 금천을 잇고 북은 풍천과 동해안의 영덕(후에는 포항)연결하는 선이 되 

었다 그 동안 UN 해 공군은 쉴 새 없이 북한의 군사꼭표와 적의 후방을 강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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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교두보수힘 

UN군은 8월 3일까지엔 금천을 철수하고 거창， 협천， 왜관 동에서 악동강으로 후퇴했고 냥쪽에 

서도 진주， 동쪽으로 후퇴 북한군은 마산을 거치 부산을 위협히는 긴박한 형면에 놓였다 그러나 

그 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미군부대가 계속 도착함으로써 미군은 8원 7일부터 킨 작전을 시작 북 

한군에 큰 타격을 주고 진주 동쪽의 고지륜 정령했다(8， 11)낙동강 도강의 기회를 노라며 대군을 

압박하던 북한군 역시 m군의 강력한 반격(8， 1기으로 격퇴되었다 서북부 전선의 왜관(f~líi) 군 

위(i!(威)방띤에서 대구로 향하던 북한군은 5개 사단의 병력을 집결하며 낙통강을 건너 진출함으 

로써 한때 대구도 위태로웠다지만 8월 16일 ß29폭격기 99대의 대폭격으로 그 힘올 사전에 꺾어 버 

렸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겼으며 대구의 운영올 건 대격전 끝에 북한군의 공 

격을 무찌르는데 성공했다 동해안 지역에선 8원 초부터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영덕， 포항을 둘러 

싸고 공방전이 치열했으나 국군은 8월 딸 현재 끝내 포항올 확보하여 이 최대의 위기도 극복되었 

다 그 간 액야더 원수는 UN에 대해 UN가앵국이 가급적 빨리 지상부대름 보내도록 요청 8월 29일 

에는 영국군 2개 대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김일성은 8원 15일 북한군에게 8월 안으로 냥한올완전 정령토록독려했지반 8월의 전국은북한 

군의 반복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m군응 전선을 안정시키는데 성공 전국은 안정기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8월말부터 9앤초에 걸쳐 다시 총공격을 시작했지만 UN군의 반격으로 그 진출은 저지되 

고 동부전선에서도 포항， 영천을 수호하고 쌍방의 쟁탈전이 벌여졌지만 국군은 영천의 확보에 성 

공 북한군의 공격은 모죠리 좌절되어 휘커 8군사령관은 9월 13일 우리는 곧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 

고 했다 드디어 9월 15일 백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1()군단은 북한군 후l상 인천에 대상륙 작전올 감 

행했으며 전세는 역전되었다 북한군은 혼란 속에 패주 막대한 손실옹 입고 38선 후방으로 쫓지났다 

3 국군의 무방비 상태와 6.25 당일의 허점 

1950년 5원 j()일 내외신기자들과의 회진석상에서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북한군이 대거 38산에 

이통하고 있이 침공의 위혐이 긴박하다 ”고 말하면서도 ”북한군이 우리에 대하여 공격해 용 때는 

이북에 대한 행동을 언제든지 개시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6월에 틀어 전망사단들은 인민군의 동 

태에 대하여 않은 경고릎 육군본부에 보내 왔다 그러나 육군 총참모장인 채병덕 소장이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이런 보고에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은 북한군의 환동을 그들의 평화공세와 

함께 심리적 위힘옹 주기 위한 작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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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침 15일 전의 군 인사이통 

1949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취임한 채병덕 소장은 6월 10일 자로 다음과 같이 군수뇌부 

의 대인사이동을단행하였다 

이형근 소장 제8사단장에서 제2사단장으로 유재흥 준장 제2사단장에서 ~i17사단장으로 김종오 

대령 제1연대장에서 저16사단장으로 신상철 대령 제5사단장에서 인사국장으로 이성가 대령 제16 

연대장에서 제8사단장으로 이종찬 대령 국방부 제 l국장에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장창국 대령 참 

모학교 부교장에서 작전국장으로 강문봉 대령 작전국장에서 도01 유학 대기 이 인사이동으로 부 

임 1 5일 반에 북한군의 공격올 당하게 되어 제대로 부대 실정도 파악하지 뭇한 채 적과 싸우께 된 

결과플가져왔다 

나 비상경계의해제 

육군 총참모장 채병턱 소장은 1950년 5웬에 틀어 2회의 경계태세릎 명령한 바 있었다 하냐는 4 

원 29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메이데이 를 위한 경게였으며 또 하나는 5.30 총선거에 따르는 5윈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경게였다 이 두 정재태세는 남한에 침투한 잔존 공비가 폭동을 기도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치안 유지의 강화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이 득멸경계기간 중 영산에샤는 

특기할 만한 변동이 없었고 다만 5월 1 4일 소련의 대형선 일척이 동해안의 영해를 침범한 일이 있 

어 해군이 추적했던 일이 있었다 그 다음해에는 6윈 1 1 일 16시릎 기하여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비하여 비상경계령용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상정계란 상헤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 

간 중 특별한 징후가 없이 6원 23일 24시를 기하여 22일자 작전명령으로 비상징계릎 해제하였다 

이 비상경계 해제로 그간 실시하지 못한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일재히 실시되었다 당시 육군은 

후방부대에서 농번기 휴가플 실시하고 있었는데 비상경계로 말이 묶여 있던 전방사단에서도 24일 

옹기해 농촌출신 영시틀에게 1 5일간의휴가블부대장재량으로허가하여 병영에는 3분의 l 병력 

만이 잔류하고 있었다 또한 6월 24일에는 육군본부 장교구락부의 개관 연회가 개최되어 재경 및 

서울 인근 일선지구 지휘판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수뇌가 대부문 그에 창석하여 밤늦도록 긴장 

옴풀고있었다 

다 장비 후송과 탄약의 부족 

6.25직전 전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1 ，566대였으냐 이들 차량은 제2차대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이었다 01군 청수시에 차량을 인수하게 된 미군은 이들 차량의 정바갚 위하여 500대 (35%) 

픔 후송하였으며 또다시 1 ，'α)()대를 후송하여 일제껴시판 하려던 차에 북한궁 침공을 맞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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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병기도 Ml소총을 제외한 중화기(기관총， 자동소총， 박격포)일체도 정비계획에 의하 

여 15%가 회수되었다 제1사단의 경우 제11 연대(예비대)의 차량과 중화기는 부평으로 전부 후송 

하고 있었다 한편 탄약에 있어서도 미 군사원조의 부진으로 알미앙아 1949년 각종 탄약의 총재고 

량은 1;엇)()만발이었던 것이 6.25까지에는 더욱 감소되어 보병 전투원의 탄약은 전투 6일간의 소모 

량에지나지않았다 

4 개전직전의 군사현황 

가 인민군의 기동계획과 반격 

인민군의 기존 전략목표는 전솔한 바와 같이 기습전을 강행하여 전격적으로 한반도를 석권한다 

는 것이었다 이를 북한의 공간물인 ‘조국해방전쟁λF 및 전쟁 전에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하달한 

정찰명령제1호-와 전투영령제l호” 동의 북한흑 자료와 전쟁 경우플 서로 비교하여 당시 그들의 

세부 기동게획을 상펴보면 대체로 다음파 같다 즉， 주공(主攻)을 의정우서올 수원 대전-대구부 

산에 이르는 징부 간선 국도로 지향케 하고 그 양측방을 조공(ψJ攻)선으로 하여 주공을 엄획(않빼) 

하연서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 집중토록 한 것이다 

〈표 1) 병력 

구분 
인민군 국 군 비율 

군별 

10:개사단30개연대 8개시댄22개연대) 

육 군 
120，얹X맹 67，416명 201 

기타특수부대 61 ，앓아영 기터지원부대 27，558명 
계 182，680영 계 94，974명 

해 군 4，70:멍 7，7 15영 1017 

공 군 2，αm영 1없7명 1011 

해병대 (육전대)9，α)()명 1166영 7801 

충 계 198，380\영 105，752영 201 

이에 따라 그들은 재l차로 제1군단의 최정예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주공부대로 내세워 제203 

전차연대의 지원 아래 의정부서울 선으로 남진케 하는 한편 재1사단과 재씨단을 서부 조공부대 

로 하여 개생-문산시올선으로 그리고 제2군단 주공인 제2사단과 재7사단옹 동부 조공부대로 화 

천춘천홍친의 축신(빼없)으로 각각 남진케 하였으벼 제5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육전대 

인 제549군부대로 하에금 통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와 후방 상륙으로 해안선올 장악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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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군단 주공(제2 ， 제7사단)이 서부전선의 제1군단을 도와 훈친 정연을 돌파한 다음 서울 동냥방 

으호 우회하여 수원 이천 선(없)에서 샤울 부근의 국군주력의 퇴로를 차단합과 동시에 국군의 전 

후땅을 분리하고 제1군단으로 하여금 서울지구에서 국군주력을 섬멸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게획 

은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되고 비밀리에 성안(Jjj;쫓)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개전 당시 제2 

군단 참모장이었던 최 린(소장)은 주(양)북한 폴핸드 무관 파우엘 모나트 대령에게 다음과 같이 실 

토하였다 “우리는 공격계획올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수차에 걸쳐 작전을 세부 

적A로 연습하였다 우리는 10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을 가지고 있었다 공격 개시 수주일 전 

부터 38선 일대의 주인들올 전부 이동시켰는데 이때 우라는 남한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구실을 불 

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6개의 도로를 이용하여 병력을 38선에 배치하고 진격명령올 기다리게 

하였다 하루에 몇km씩 진격할 것인가 히는 진격 계획까지 다 짜 놓고 있었다 

나 중요장비 

〈표 2) 중요 ε버 | 

구분 인인군 국 군 
비 률 

장비멸 구경(口옆) 수랑 구경(口옆) 수랑 

120rlVm 225문 81 m'm 384문 

박격포 82찌m 1 ， 142문 rorvm 576문 

61 m'm 360문 18 ,1 

122r미 m 172문 105m/m 91문 6 ,1 
곡사포 

76r마 m 360문 

85r미 m 12문 국군없음 
고사포 

37찌m 24문 

대전자포 45r이 m 똥O문 57찌m 1찌문 39 ,1 

전 치 Tζ34 242대 국군없을 

장갑지 54대 27대 2 ,1 

자주포 SU-76 176문 국군없음 

YAK-9 미상 L-4기 뼈 

IL-10 미상 L-5기 4대 

IL-2 미상 T-6:기 1 0대 96 , 1 
항공기 

훈련기 미상 

정잘기 미상 

겨| 211대 계 22대 

경비정 $척 28척 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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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인민군에 하달된 전투명령 제1호 

6월 18일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전방 각 사단장에게 공격 전후에 걸쳐 국군에 대한 

첩보 모집을 명령한 정찰병령 제1호와 6월 22일에 다시 공격사단의 구체적인 진격목표를 설정하 

고 이에 대한 공격계획과 6월 23일 12시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토록 한 ‘전투명령 제l호”가운데 그 

들의 주공부대인 제4사단에게 하달된 명령을 보연 다음과 같다 

야포대를 포함한 재7사단 제 l 연대는 임진강으로부터 538.501에 이르는 지역에 방이진을 치고 있 

음 38선 방어전초는 동선상의 고지 북방 사면일대에 포진하고 있음 적 저항의 주공선은 217고지 

와 411고지의 북방 측연인 색교리 및 630m고지 서북방과 북방측면에 걸쳐 포진하고 있음 죠}측의 

적 방어진은 제1사단 제13DS대에 의하여 보루(쩔펀)되고 있음 그 좌측면에는 제7사단 제9연대가 

포진하고 있음 공격태세가 완벽하게 되띤 공격에 앞서 다음의 항목을 필요로 합 

(1) 적 저항의 주공선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전(J빙펴)시설과 철조망 그밖에 바리케이트 및 참호 

(J/Í않)간의 통로그리고무(無)보루지디|를정확히 파악할것 

(2) 참호의 시설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동시 다른 참호와의 연결올 긴밀히 하고 ∞rr(콩크리트 

토치카)， DZOf(흙과 냐우로 쌓은 보루)， NP(관측소)방이화기 보급 및 집중사격조직올 정확하게 

결정지올것 

(3) 적 주공의 위치와 매일의 작전계획을 결정지을 것 

(4) 야포 공격의 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소총사격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지을 것 

(5) 공격개시 후 2일이연 정확한 지도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 공병대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파악 

할 것， 공격이 시작됨에 따라서 적 부내를 뒤덮는 새로운 공격목표를 예의 탑생하여 적 저항의 중 

심에 강럭한 타격을 가히는 동시에 분열왼 적군이 어디로 후퇴하는 가플 정확히 관측할 것， 일선부 

대가 적성지역에 도달하게 될 때띤 퉁진선으로 가납리와 적생방면의 신 공격부대를 조직하고 의정 

부 도로연선에 따라서 적 방어진을쫓아후방으로부터의 원병 도착올 꾀할 것， 양주와하가리에 도 

달원 후에는 하양 로혹리 간과 가납리 부곡리 간 소도리 간에 걸친 신 공격을 위하여 부대를 구성할 

것， 그리하여 수도 서울에 접근하고 있는 적의 기놓한 모든 저항선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도록 

할 것， 정보를 무슨 수단올 써서라도 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 24시간 동안에 정보개요를 기필코 매 

일 19시까지 전화 혹은 무전으로 정보본부에 발신할 것， 일반정보서 및 적군의 서류 기르고 심문서 

(휴 1m얀)퉁올 입수할 경우에는 때일 8시와 20시까지 정보본부로 제출할 것， 3분지1의 공격부대를 

관측소 부근에 배치하고 나머지 3분"'12는 적의 주공공격을 완수하는 병력으로서 배치할 것， 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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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2내지5인으로 구성왼 분대를 편성하여 전선에서 노획한 적의 문서용 모집케 할 것 

6.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보 본부사령 전투명령 제1호 

가공격준비와 전연전 

(1) 아군의 공격전띤에는 적의 7보병사단 1보멍연대가 방이한다 

(2) 본 사단은 공격정연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05.18) 아장동(23.38) 계선에서 적의 방어 

릎 흘파하고 최종임무로서 마지리(536. 2고지) 깨선윤 점 령하고 차후로는 의정부 경성방향에 진출 

한다 공격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까지이다 

(3) 우익에는 지11 1보벙사단이 공격하며 그와의 분계선은 막태동， 노공리， 앙정리 며봉이며 막태 

동올 재외한 기타 지정틀은 4보병사단에서 제외한다 우익에는 제3보병사단이 공격하며 그 외의 

분계선은 부항동 583.5고지， 534 . 6고지， 519고지， 337. 1고지듣이며 이 모든 지정들은 4보병사단에 

서재외한다 

(4) 주공은 좌측 대도로 방향에 지향하여 전투대헝은 2개 제대로 한다 

(5) 처1118보병연대는 야포 1개대대， 45m!m포 1개중대， 로케트 l개대대 ， 공병1개대대， 전차 l개대 

대 ， 반전차포 2개소대 파진 광동 사항리 계선에서 적의 망이륜 돌파하고 최초 임무로서 동영천 개 

선옹점령하고최후 임무로서 마지리 263고지 개선올점령한다옴차후또는항동방향에 공격올 

지향할 것 전술한 각항의 작전은 제13보병사단， 써1 1 3야포연대 ， <11전차포대내에서 파견되는 대전 

차포중대의 영호 아래 수행될 것이며 동시에 7611νm포1개중대， 45111/m1개중대， 또 제5보병연대 

에서 파진왼 제2대대 ， 45111/m포 1개중대와 통 대대 82야포중대 엄호 아래 수행 될 것이다 우익에 

있는 세 1 6보병연대는 읍내리， 새집 l 사랑리 ， 289고지 ， 당내 ， 갱패， 송강리에 연히는 전투선에 있올 

것이며 이틀 좌익선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확보책임은 동(띠) 1 8보병연대장에게 부과 왼다 

(6) 재 1 6보병연대는사단포병연대의 2.3대대 사단야포 대대의 l개 중대 사단지주포대대의 2개 

중대， 전차대대의 2개중대， 45m/m포대대， 반전차포중대의 2개소대， 공병대대의 공병 l개중대와 

함께 사당려， 패기리 재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초임무로샤 양원랴， 패하리 계선을 정령하 

고 최후 임무로는 362고지， 535.6고지， 계선을 점령한 다음차후로는 의정부 방향을 공격할 것 연 

대의 전푸룹 1 3보병사단의 포연대대 반전차포대대의 2개 중대， 76n1lm 연대표의 2개중대， 연대 

45111/111 포 2개중대 ， 5연대의 76m/m중대 ， 5연대의 1 2011νm중대， 5연대의 72111/111 2개중대가 지훤 

한다 좌익분재산은사단분재산이며보장책임 16분연장이 진다 

(7) 제5보냉연대는(1개 대대 제외)사단의 재2제대로사 써1 1 6보빙연대의 뒤륜 따라 공직할 것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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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고지， ;3;.6고지 계선에서 전투 진입을 준비할 것， '11 ;보병연대 l대대장은 반전차포 2개분대 

포기관총 2개분대 공벙 l개소대를 보병 l개소대와 함께 습격조륜 조직할 것， 습격조 지휘관은 보 

벙소대장이다 

(8) 제5보병연대의 제2보대는 안전차포 중대룹 받아 18보병연대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 

지리와 동경천 재선에서 전차진입을 준비할 것 

(9) 야포부대는 나의 수히부대로 한다 

공직준비 사끽은 30분간이며 그 중 1;분은 포격 1;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 돌격준비시간 

(1) 적의 망이 전면에 총력량을 집합 할 것 

(2) 척의 포병진지를 압도하며 토목화점 영구화점을 파괴할 것 

(3) 적의 l상어 정연 장애물에 도로를 개설할 것 

(4) 정방 우접통 및 조촌리에로의 적의 집결을 불허 할 것 

• 돌격지원시기 

(1) 보병과 전차자주포의 공격올 마지랴，마차산 535.6고지 후방까지로 할 것 

(2) 정성(서울)으로 통하는대로 양휴에 있는 적 토목화점과 영구화정을 파괴할 것 

(3) 적의 포벙진지에 반포사격을 실시 할 것 

(4) 고사용으로 통하는 도로와 호사리， 의정부로 통히는 도로 방향에 대하여 기능한 적의 반돌격 

올왈허할것 

(;) 동두천의 한사리 구역에 적의 집결올 불허 할 것 

(6) 적의 지휘소를 파괴할 것 

• 종성전투시기 

(1) 되각하는 적의 퇴각로를 차단 할 것 

(2) 반포사격을 계속할 것 

(3) 적의 후송로의 수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동두천 옆을 파피할 것 

(4) 사단 최호 엄무 수행시는 대천， 요공리， 한사랴， 기촌 구역에 적의 집결을 불허 할 것 

(5) 의정부 방향으로 부터의 적의 반돌격부대 집절용 불허 할 깃 포사격 준비 완료는 19;0년 6 

월 23일 24시 m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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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대의임무 

(1)사단의 작전 지구륜기능한한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한다 

(2) 척의 군사시설 역전(Qi피)을 파괴한다 

(3) 적의 집결과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한다 

(4) 적의 수로륜 파괴하며 집결을 불허한다 

• 반(反)항공대책은 각 전력 자체의 고사기대(찌%얹隊)로써 할 것이며 적기 내습시에는 보멍 

무기의 30%를 통원케 할 것 

사단 항공 감시 연락초소는 

(1)제 18보병연대 (2) 제 16보병연대 (3) 제5보병연대 

고사기판포 중대는사단 지휘소와 야포진지블 엄호할 것 

• 반(反)전차 예비대는 45nνm대대의 1개중"11와 공벙중대로씨 하머 지12대내의 뒤를 따라 공직 

하면서 중심으로 침입하는 적 기계효}부대의 침입을 불허 할 것， 각 부디|에서 자체의 반전차 

화력기재로써 반전차 대책을 수립 할 것 

• 사단 군의소는 1950년 6월 20일부터 지도상에 기입한 23.30지정에 위치하며 21일 이후에는 

23.31 지점에 위치한다 

• 사단 지휘소는 협콕이여 감시소는 03. 11지정인 바 1 950년 6원 23일부터 전개하며 이통축은 

의정부로 뚱하는 도로방향이다 

· 보고 

(1) 공격준비 완료 후， (2) 공격 개시 후， (3) 최초 차후 및 l일 임무완료 후 각각 무전 및 서류에 

의해 재출할 것， (4) 기타 보고는 2시간에 l차씩 할 것， (5) 서연 보고는 매일 2차씩 하되 7시와 19 

시정각에도착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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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신호 

껑
 -껑
 -영
 -껄
 얘
 

〈표 3) 기본신호 

tl 

1 
2 
-3 
-4 
-5 

8 국군의방어계획 

북한의 대군이 38선에 전개되어 그 공격시일반올 기다리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의 군비상태는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육군본부는 1949년 말 북한정보 분석에서 건의된 경고를 바탕으로 북한군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련의 방어계획을 작성하고 있었으나 이 계획은 문자 그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즉， 육군본부는 영력과 장비의 열세 때문에 오직 궁여지책의 방어계획밖에는 

새울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육군본부는 “인민군” 의 주공방향의 판단에 있어서 제1안 청원 - 연 

천에서 동두천 - 의정부 - 서울， 제2안 개성 -문산 - 서울선(級)， 지13안 장단 -문산 - 샤울선(없)， 

제4안 이상의 l개조와 이에 병행하이 강력한 전투력 집중으로 중부선 돌파 이러한 4개안을 검토 

하였는데 가운데 제 l안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주옥하고 있었다 따라서 육군본부가 이와 같은 판 

단 아래 마련한 방이 711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으며 유사시에는 막연하나마 미국의 지원에 의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옹진지구 부대는 인천으로 철수한다 툴째， 개성지구 부대는 지연 

전을 벌이면서 임진강 남안의 수차 망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부대는 지연전올 전개한다 셋째， 

후방의 예비사단올 반격부대로 운용한다 그러나 적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강 이남으 

로 전략적인 철수릅 하고 한강선， 대전선， 낙동강선에서 지연전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계 

획은 육군참모학교에서 연구왼 바가 있을 뿐 성문화되어 전후땅의 각 사단에 하달된 것은 없었으 

며 더욱이 이 재획에 의한 기동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은 해 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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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쟁의 경과 

l개요l 

냥칩준비륜 완료하고 있던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윈 25일 새댁4시룹 기해 일제히 38선 전역에 

서 기습공격올 전개 남칩올 강행 하였다 히숨한 i상어진지와 적은 영력으로 38선을 수비하고 있던 

국군은 이들 인민군의 공격을 받자 이를 저지하기에 전력을 정주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적수 

가 되지 뭇하였다 울의에 허릅 쩔린 국군은 힐전올 거듭하면서 최선올 다하였지만 도처에서 인민 

군에게 격파 되었다 이날의 전황은 다음과 같았다 54km의 전선을 앞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 

던 용진반도의 국군 제17연대는 5시에 죽친쪽과 해주 양방향에서 인인궁 지13경비여단파 써116사단 

제 14연대의공격을받았다 이려하여저117연대 병력의 2.5배에달하는인민군을맞아혈전올거륨 

하였으나 1개 대대의 병력을 손실하고 2개 대대 병력은 그 이듣날(26일)아침 선박연으호 인천에 

철수하였다 한편 개성 문산지구에서 90km넓은 정연을 담당하고 있던 재 l사단은 이날 애하 제12 

연대로 개성 전면을 제13연대로 개성 동쪽24km고량포 전연을 각각 정비토록 하고 제 11연대는 수 

색μ}단본부)에서 부대를 정비케 하였다 이 지구에서 공격올 감행한 인민군 제I사단과 제6사단은 

1개 연대로 하여금 개성 정면에서 지112연대겉 강압하고 여지의 L성력으로 경의 본선올 따라 게성시 

내에 우회 돌입하여 제 1 2연대의 배후를 힘공함으로써 동([<ì])연대를 포위한 다음 9시 %분에 개성 

을 정렁하였다 이 무렵 제1사단의 우측 일선의 고항포에서는 6시 %분에 인민군 재 l사단이 탱크 

40대릎 앞 세워 제 13연대의 정계 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정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군이 2.36 

인치 로케트포로 대전차전윤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육탄 득공대닫 조직하여 로켓 

포탄과 수류탄으로 탱크 4대룹 격파하는 둥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 역시 중과부적으로 임진강 

남안으로 철수케 되었는데 전선의 와해에 따라 급거 내원한 제 1 1 연대와 연계하여 이날밤에 임진 

강 남안에 제2선 진지블 구축하였다 또한 의정부의 국군 제7사단은 당시 공교홉게도 부대 교대관 

계로 애비연대릎 보유하지 뭇하여 2개 연대로써 38선올 정게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정연은 40km에 

이르고 있었다 사단은 l개 대대 병력을 38선 정비진지에 배치하고제l연대왈동두천에 >119연대블 

포천에 배치함으로써 진지픔 갖추어 인인군의 주진로를 방이코자 하였다 그런데 이날 5시 30~촌에 

인민군 제3 ， 저14사단의 공격올 받게 되어 제3사단은 운천에서 포친으로 제4사단은 연친에서 동두 

천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38선 경게부대는 개전과 동시에 2개사단의 탱크에 의하 

여 진지를 빼앗기고 동두천-포천선으로 철수케 되어 인민군은 이날 8시 %분에 38선 요충융 정령 

하고 이어 포친과 동두천으로 공세를 강화 국군 제1 ， 제9연대찰 강압하기 시작했다 제9연대는 이 

날 저녁가지 포친 북쪽의 고지블 고수하였으나 제l연대는 수1 0문의 야포와 자주포 및 전차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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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올 받아 저지선을 돌파 당함으호써 저녁 무럽에는 동두천이 인민군 재4사단의 수중에 떨어지 

게되었다 

10. 6.26 통두천 전투 

동두천 전투는 1950년 6훨 26일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서울 북쪽L7km동두천 정연에서 유재홍 

준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과 이형근 준장이 지휘히는 재2사단이 김웅이 이끄는 북한군 재1군단 예 

하의 2711 사단과 1개기갑에단으로구성된공격집단의침공을맞아이륜격별하l아한방어전이다 

가 배경 

벽두에 제7사단이 포친과 동두천 부근에서 서전을 치룬데 이어 대전에서 중원한 제2사단이 의 

정부 부근에서 격돌하게 되어 이 지역은 수도 서울의 판문과도 같아 피아간에 주력이 되었다 그런 

데 북한문은 처음부터 여기에 공격의 중정을 두고 병력과 화력을 집중 투입한데 반하여 국군 휴에 

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이와 맞섬으로서 전투 초기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갔다 특히 이 지역은 

경원 본도인 3번 도로윤 비롯하여 동쪽의 43번과 서쪽의 316번이 모두 양호한 노연에 열을 지은 

듯 남쪽으로 뻗힌 데다 광천산액과 천보산액이 종벽올 이루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횡적연재와 

종심배치에 불리한데 비하여 공격하는 입장은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공격돌입이 용이하였다 

나 전투파정 

이권무가 이끄는 북한군 제4사단은 초성리 양원리 적앙일대에 맹렬한 공격준비 사격올 집중한 

전곡 동두천 간 3번 도로에 보 전 합동부대로 편성된 부용을 투입하고 그 서쪽에 적암 용암리 접 

근로에 죠공올 투입하여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38도 분게선일대에 국군진지가 거의 

무개호이며 배치된 벙력도 1개 초소 당 분대나 소대규모인 것을 지상관측으로 학인하고 있었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사단내의 가용한 모든 화력올 총동원하여 30여 분간이나 3번 도로와 그 주변올 

앵타하였는데 포격으로 인한 도로 파괴가 그들 공격부대의 기동에 제한이 된다는 것올 전혀 고려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당시 북한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입중해 주는 전 

투 행동이었으며 표적의 성질과 기흉로의 상대 및 적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된 공격준비사격을 

기제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군사고문단에 의해 공격명령이 작성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이때 의갱부에 전투력의 대부분을 주둔시키고 있던 제7사단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출과 외 

박자의 비상소집 출동준비 수송장비의 정발 철도수송올 위한 협조 퉁 혼란의 와중에샤 아군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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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침착하게 긴박한사태륜 수습해 갔다 이러한가운데 함준호가 이끄는 제 l연대는 비상충동개기 

i유대인 제3중대륜 비상발령과 동시에 초성리 냥쪽 176고지에 진출시컸다 이곳에서 제2중대는 전 

차2대를 앞세우고 전숭행군 중대로 납하중인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기습하여 격되시키고 소요산에 

위치하고 있던 이끄는 2대대장 소령 이의영이 지휘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소요산에샤는 밀고 밀 

리는치열한육박전이 펼쳐졌으며 제2대대는 11시가넘도록소요산진지륜사수하고있었다 이처 

협 소요산에서 아군이 넓은 방어지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대장 이하 전 장병들이 불타 

는 투지와 북한군의 강릭한 포화에 유선 통신망이 절단되지 않아 지휘체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 

었다고 한다 제2대대가 소요산에 고군분투하는 동안 제! 연대는 제 l데대삼 마차산에 투입하고 뒤 

픔 이이 김황목이 이끄는 지녕대대를 봉암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마차산의 방이진지 

판 정령하였을 무렵에는 북한군이 이미 이 고지블 우회하여 간파리 방향으로 냥하 중에 있었다 따 

라서 제1대대는 마차산 정상에서 교전상황을 구경%1는 처지가 되었으나 대대픔 지휘하던 김봉룡 

대위는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륜 취하지 않고 다만 연대에서 어떠한 멍령이 하달되기만올 기다리 

고 있었다 또한 제3대대 지역에도 적이 출현하지 않았으므로 제I연대는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하 

에서 2개대대의 유휴병력으로 대기시킨 채 시간만 허송한 결과가 되었다 한씬 지11 연대를 직접 지 

원하던 제5야전포벙대대 제2중대는 주 저항선 남쪽 보산리 부근에 준비된 진지륜 점령한지 얻마 

후에 밀집대형으로 납하하는 북한군의 1개 대대갚 집중 포격하여 대부분을 격멸하는 수훈올 세웠 

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매주했던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올 재개하였다 

이때 쩌1 1 연대 57밀리 전차포 중대장은 창말고개에서 선두 전차 2대의 측면을 사격하이 모두 파괴 

하였고 이에당황한꽉한군은다시초성리쪽으로천수해 버렸다 이러한숭리의 쾌보가육군본부 

와 국방부를 거치 방송되는 파정에서 국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고 비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럽 제1연대는 탄약이 떨이쳐 재보급올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보급사갱이 플렬 기띠는 보이 

지 않았다 한면 북한군 제4사단은 이날 15:00시룹 전후하여 저11107전차연대관 선붕에 내세우고 동 

두천을 맹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맞선 제2대대는 10시간 동안이나 힘겨운 싸용을 계속하였으 

나 마침내 동두천으로 청수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아군의 주저항선올 돌파한 여세를 몰아 일폴과 

더불어 동두천 시내로 진입하였고 국군은 이둠속에서 시가전을 펼쳤으냐 역부족하여 덕정으로 철 

수하여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마차산의 재21대대는 유 무선 몽신의 두절로 철수영령이 

전달되지않았다 

다 결과및영향 

포친과 의정부 전산이 무너진 뒤로 그 파균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경기중우전선과동두천지구 6.25 납캠(펴잉)자료조사연구 291 



도 특히 좌 인접인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은 아직 잉진강 방이진을 고수하고 있는데 동흩망이 

무너져 그 위협으로 말미앙아 쩔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고 태풍 정언에서도 생도대대가 척 

선 후방에 위치케 되는가 하연 춘천의 제6사단과 강풍의 제8사단까지도 수도 서울의 위기를 따른 

전술적 및 심리적인 총격으로 작전에 혼미룹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북한군은 서울 공격을 

처11목표로 삼아 의정부 지역의 전과 확대블 획책하는 한편 일부의 병력을 6월 27일에 벌써 김포반 

도로 상륙시켜 서욕!상에서 위엄올 가하였다 

11 동두천 실함(:9( 1업)과 그 영향 

동두천 지역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의정부 전선이 붕괴 된 뒤로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全 없없)에 미치게 되었다 7사단 사령부 당직응 작전참모 이영규(쭈映좋)중령이 1갇고 있 

었다 당시 의정부 지역은 제7샤단 유재홍 준장 지휘 아래 제1연대가 사직려(社짧및) 초성리('η 

城및)- 적생(쩌썼)간의 47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올 경비하고 있었다 한편 인민군의 공격준비 상 

황과 침공재획(앉!J<Jt뻐)은 다음과 같다 

CD초일격에 진치 및 포영회력으로써 경께진지톨 일축(-뼈힌 다응 각기 시딘 보영 병력으로 동두전괴 

포전 앙주톨 공격효떠 제β사단은 제1∞전자연대와 앙동으로포전올 틸취한 제4사딘은 제107진지연 

대 소속의 1개 대대톨통힘지휘하여 동두전울틸취Eκ| 

@중간목표톨 틸취하면 치후 영렁에 따라 앙측{쩍1I!ß시딘의 분진(分ft)잉경(슴훌훌공격ξ로 동두전 앙 

주의정부를공격효!Cf 의정부를공격시에는각사딘모두예비대톨루입힌κ} 

@서울의 핀윈뻐F’)인 한성(서울)으로진격힐 수있도록준비태세에들어 긴디 

이렇듯 적인 인민군의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아군의 대비 태세는 방심(放心)에 적과대 

치 상황에서 너무도 미홉했다 각 연대의 지휘소는 주력과 함께 의정부 부근에 위치하고 일선 대대 

는 가각 20km의 넓은 띤적을 정비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풍신의 두정로 각 연대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6일 밤에 실제로 수습원 전투병 릭은 1개연대도 채 안되어 창동 전선에서의 전투 

선개는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서울을 고수(폐 )하기 위하여 기능한 빨리 

병력을 수습하여 의정부 탈환올 꾀하고자 노력했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의정부 지구 전투사 

령관인 사단장 유재홍 준장도 창동 전선의 고수책을 마련코자 하였지만 지휘체계의 혼란과 병력 

의 절대부족으로 얄미암아 26일 밤에도 체제적인 전투 편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 하 

에서 유재홍 준장이 전황(戰況)을 보고받은 것은 05시 15분이었다 그는 전날 밤 육군회관의 게판 

292 이영수 



파티에 참석한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 돌아와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보고갑 받고 육본에 전시상 

황 보고를 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주 진지 배치토록 하라는 지시릎 내라는 즉시 의정부로 직행하였 

다 사단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제25연대의 부대 이동 문제와 창설 기념일 행사 관계로 온양에 내 

려갔고 군수 참모 이영모 소령은서울 이태원 숙소에 있었는데 풍신 연락이 두철되어 이태원 소방 

분소의 혐조로 14시에 겨우 연락이 닿았다 사실상 사단의 참모기놓은 일선의 위기결 적시에 지원 

하기 어려운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양주 포천지구의 고전(Wi뼈) 

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1개중대 병력을 급연(암쩌)하여 동두천으로 출발하고 ~i1 3대대는 외쓸i중 

에 귀대한 부대대장 강완채 대위가 혼성중대 병력을 이끌고 덕정을 거쳐 서북쪽의 31 6번 도로로 

나。까 봉암리로 통과하는 노선을 막았다 부연대장 이회권 중령은 연대본부에서 귀대 병 력용 수 

습히는 한편 참모 요원틀에게 일선지원 임무륜 맡았다 보금판 고남준 중위는 냉릭 수송에 。1닝이 

없었으며 의무중대장 신재근 대위는 덕정 구호소에서 전상자 치료와 수송에 땅을 흩라고 있었다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동두천의 제2대대 본부에서 포천지역 제9연대가 북한군 지13사단과 전투 끝 

에 이날 J1시 포천을 북한군에 빼앗기고 송우리 부근에서 고전올 치룬다는 소식올 듣고 통촉방의 

적칩상황을 유념하연서 동두천 방이에 전념하고 있었다 마침 사단 하사관 교윤대에서 급펀한 l개 

중대 병력 4개소대 120명이 1 2시에 도착하여 이 병력을 동두천 남쪽지행동 부근에 배치하고 지Il 

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인솔한 병력은 1 4시 소요산으로 내려보냈다 한태원 중령은 연대의 실정옹 

가장 잘 아는 관계로 본부에서 연대장을 보좌토폭 하였다 이와 같은 노럭에도 1~'-r하고 연대는 많 

은문제정을안고있었다 

(j)일신대대 보급관이 동두전역으로 달려외 틴익보용올 애원히고 있었으나 수승차링이 없어 옥수무책인 

S빽였디 특히 제3포대는 1일의 포틴도없는 실정이었디 

@시치열로복귀한영럭율혼싱급펀빠成융111한끼g뻐| 지휘계홍에뇨뻐을이루고조직럭이미약하였디 

@21km의 넓은 면적의 2개 대대영 역으로 거집잉어 태새흘 갖추고 있어 토처에 허징이 툴어나 전투재개 

기 미비ε떠l다 기동력마저 없었다 더욱이 재1대대는 미치신 주용에 배치되어서 위치싱 연락이 제대 

로되지않~~q 

이 밖에도 대전차 방비책이 미약하고 기동 예비대가 없어 돌발사태에 대한 망책이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벙들의 사기는 드높아 모두 이 고비반 넘기연 오히려 공격할 수 있으 

리라는 기대에 들떠 있던 중 묵한군 제4사단이 1 5시 공격올 감행했다 이틀은 제 l차 공격 때와는 

달리 1 07전차연대를 선봉에 내세워 3밴 도로윤 따라 동두친으로 직행하는 한편 써15연대와 깨1 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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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서 좌우측방에서 양쪽날개의 포위 공격올 기도 했다 접전지인 소요산， 마차산간의 주진지 지 

대에 공방의 혈투가 다시 벌어졌다 북한군은 보전힘동(步밟때同)으로 중앙 돌파를 기도 동악동 

소요동간의 제2대대의 진지륜 집중공격하자 10여 시간의 격전을 치룬 우리 국군은 병력과 탄약의 

부측으로 싸우며 울러나는 지연전을 펴연서 동두천 지행 리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 

차산의 제l대대가 북한군의 전차로 적중(~中)에 떨어지고 마침내 1 7시 적의 선두가 창알고개를 

넙어서기 이르렀다 이무렵 포탄 300여밭이 도착해 제2포대의 포격이 재개되었으며 전황은 이미 

기올어 북한군의 전차가 어둥이 짙어지연서 읍내 일각에 돌입하였다 동쪽 보산리 부근에서 소요 

산을 우회한 북한군이 보산교를 침습하고 서쪽의 안흥리 부근에도 북한군이 내습하여 사격하며 

주요 건물을 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부대(제l 연대의 별칭)장병들은 불러서지 않고 어둠 

속에샤 시가전을 벌이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으나 22시를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 

다 이 명령은 제1대대장 한태운 중령이 연대장 지시에 따라 각 부대에 전달하는데 동두천의 제2 

대대와 각급 지원부대는 전달되었으나 마차산 지111대대는 무선교신이 끊지지 전달되지 못했다 이 

로써 동두천 지역을 포기하고 덕정으로 불러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2포대장 김한주 중위는 

보영과 포병을 동시에 천수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항변하연서 5문의 포를 8km후방에서 덕정리 

까지 무사히 끌고나왔으며 병사들은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각개 약진하며 대부분이 목적지에 집 

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지 옷한 제1대대는 부대장 김용룡 대위 이하 200명의 장병들이 

마차산 고지의 9부 능선에 배티고 있었다 어둠과 함께 동두천에 툴이나자 소대장 1명이 동두천으 

로 나갔으나 이미 인민군이 동두천올 접수한 후 였다 대대는 사단의 반격에 기대를 걸고 현지에서 

다옴 날까지 기다렀으나 끝내 연락이 없자 작전관들의 의논 끝에 철수키로 걸롱짓고 26일 지녁에 

퇴로에 나섰다 당시 4중대장 박찬긍 중위는 철수 과정을 소내 단위로 나누어 의정부를 향해 철수 

하기로 했으나 물과 식량이 없는 정상에서 2일올 굶다보니 행군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보리밥과 

몇 일의 감자를 얻이 허기릎 채웠다 배고홈은 다시 식곤충에 빠져 어둠속에서 낙오-"t가 속출하였 

다 에기서 몇 차례 교전을 벌이다 보니 부대대장 김봉홍 대위가 전사하고 대부분 병사들이 분산되 

어 대오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다음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의정부에 당도하 

니 시가 불타고 있었다 27일 미아리 전선에 도착하였올 때는 1개 분대 병 력도 되지 못하였다고 회 

고 했다 이 무럽 왼쪽 일선인 지13대대는 내안흥과 오금동간에 2개중대 병릭을 배치하여 봉암리 

전선옴 지키고 있었는데 동두천 보다 3시간 뒤인 18시에 2개 대대의 북한군이 일시에 올려들었다 

이틀은 10여분 동안 집중포격으로 양중대의 진지플 강타한 다음 256고지(용앙리 북쪽 2.5kml에서 

쏘아윤린 청색신호탄 3발을 신호로 양쪽으효 나눠 돌진했다 동쪽의 대규모 북한군은 급진출해 주 

력히는 듯 꽁암리로 급진격하여 놓션을 정 령한 중대는 적의 포위망에 빠져들게 되었다 대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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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령은 장병들올 독려하며 내 안흥 게곡으호 침습하는 적의 도보 부대픔 저지했으나 2시간 

동안 화력의 약세로 252(봉암리 뒷산)고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양 중대는 크게 혼란이 일 

이나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연대본부와 똥신마저 두절되어 후속대야의 길이 악히자 

대대장은 20시를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올 내리고 소대영력플 이끌고 은현연 하패리 용 

앙리를 거쳐 덕정A로 철수하였다 북한군용 "11 1차 공격 때와는 달리 재 107전차연대를 선용에 내 

세워 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으로 직행하였다 17시경 선두가 동두천 창말고개합 넘어 일볼과 함 

께 돌입했을 때 우리 국군제1연대(호부대)장병틀은 울러서지 않고 어둥속에서도 시가전으로 대항 

하였으나 무기의 열새로 손실만 커지자 22시갑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앵렁이 내려졌다 연대 

개전은 18시간만에통두천을포기하고덕갱으로판러서게되었다 체 l연대장함호준대령은병링 

올 받고 작전주임 동성삼 대위를 대동하고 06시 연대 주력의 집질지인 덕정초둥학교에 도착하였 

다 여기서 그는 제 1 ， >11 3대대장을소집하고공격영령을하달하였다 제 l대대장한태원중령은현 

지 집결된 혼성1개 대대 병력을 지휘하여 송내리 지행리릎 거쳐서 동두천의 남쪽으로 진격하고 제 

3대대장 김항목 소령은 용암리의 중대병력으로 이와 영진(회야)하여 촉망올 엉호하며 서쪽에서 

힘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양 대대는 08시릅 기해 딴격의 신호흡 융렀다 이때 이느 "1휘 

판이나 참모도 북한군의 진로를 파악하지 옷하고 있었다 싱지이 왼쪽에서 께 18연대가 병행 공직 

한다는사실조차모르는 채 풍두천 탈환만을옥표로북진하였다 

한태원 중령이 지휘하는 혼성부대가 오른쪽 일선에서 용양리 북쪽 299고지룹 넘어 송내리 부근 

에 이르렀으나 아무런 책정이 없었다 오전 1 0시폼 북한군이 동두천으로 돌입할 때도 몇 명의 경 

계뱅이 산발적으로 저항할 뿐이었다 결국 대디l는 득기 할 만한 교전 없이 동두친을 되찾고 북쪽에 

위치한 소요산 진지갈 목표로 진격진날까지 제2대대 판측소였던 소요산 입구 219고지에샤 항거하 

는 북한꾼을 격퇴하고 척의 관욕장교l명을 포함한 3영의 인민군을 생포하여 소요산 일대 진지갈 

모두 회복하였다 1950년 10월 6일 우리 국군 제8사단은 3일간에 걸치 부대 갱비블 마치고 이날 미 

아리 부근을 출벌하여 의정부를 경유하여 동두천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제 10연대장 고근 

흥 대령과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올 선두 부대로 하고 지1116연대장 유의춘 중링올 예비대로 죄결 

한 다음 의정부릎 풍과"Ó]-C 즉시로 송전리에 이르러 사단 수색대로 하여금 36 1고지와 동북쪽의 

219고지일대의 적정옹 수색하고 진격부대는 덕정리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8km북쪽에 있는 동 

두천에 이르는 국도연연에는 동쪽으로 칭용산(507m)이 우뚝 솟아있으나 퇴각하는 북한군은 이 고 

지플 확보 할 시간이나 가치가 없으므로 사단장 이선주 준장은 전투부대 진격로에 근접한 동쪽의 

299고지와 서쪽의 288고지블 경게하면서 동두천 방향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제 1 0연대는 사단의 

선발대로서 동두친까지 진격하였을 떼 100일간올 적 치히 에 시달린 동두천(이담연)주민들의 옐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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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영을 받았다 일부 낙오병들은 청년들과 힘을 합쳐 사면초가 속에서 힘에 겨운 전쟁을 치러용 

유격대원들과 합세하였다 

12 저지(파止)작전상황 

북한 인민군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i;~)였던 우리 국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연서 적의 침공이 

늘이남에 따라 탱크(전차)한대도 없던 취약한 상황에서 적의 주 공격 방향올 의정부 문산을 검토 

하였으나 전쟁 당일 오후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다반 적이 침공하면 지연 

전(앨延戰)으로 후방의 예비사단을 북상시켜 반격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잉 

사단장 이후식(후後뼈)준장은 연대장틀과 숙의 끝에 몇차례에 걸친 주 진지 점령 훈련을 실시 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군은 6월 26일 제7사단은 동두천 가도로 제2사단 

은 포천 가도로 길용 따라 38선올 향하여 공격한다 이를 위해 현재 포천 부근에 있는 9연대륜 동 

두천 가도로 전용하여 우선 동두친 정면의 적윤 격파한 다음 포천 방연에 있는 적올 격멸한 지12사 

단은 내일 아침에 가용한 병력으로 포천 가도를 따라 38선을 공격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응 이형 

근(후링根)준장은 즉석에서 반대했다 채병덕(!，{ IIH걷)장군은 일본 육시-49기이고 이형근 준장은 

같은 일본 육사56기였다 이 장군은 평상시 체병덕 장군을 대선배로서 존정해 왔으나 이 영령에는 

숭복 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제2λ}단의 이동거리는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160km로서 일부 병력은 

북상하고 있으나 사단 전열('HI/)은 하풋밤 사이에 이동시켜 26일 반격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우 

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장군은 공격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맹령 

한 시기에 공격을 개시 하려면 병력올 축차적(迷;k띠)으로 투입해야 하며 그렇게 되연 강한 전투 

력올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분영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적어도 사단의 주열(柱列)이 집결을 

끝낼 때까지는 공격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채병먹 장군은 그링자처럼 따라다니연 

서 조언과 충고플 하고 있던 하우스안 소령과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도 이 

형근 준장에 말에 풍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 장군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채 장군은 다음날인 

6월 26일 이른 아침에 게획대로 반격 할 것을 영령했다 이때 채 장군은 정치적인 배려에서 신속히 

반격 할 것을 상부로 부터 지시받았다는 설(앉)도 있었다 제2사단은 북상(北上)올 서둘렀고 제5사 

단은 저녁때 광주(j\';州)에서 북상길에 윤랐으며 제3사단22연대와 제3공병대대 및 57일리 대전차 

포중대는 이날 앙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부대의 이동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반격 명령이 하달되었올 무렵 제 l선 장병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뭇했던 절망감에 빠 

졌다 상대는 지금까지 여러번 싸우1 격파시컸먼 적과는 전혀 다흔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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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은 전차륜 동반하고 수십문의 포병지원과 공군의 영호까지 받고 있는 근대화된 북한의 인민 

문대였다 

가 전략전작전계획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침공 정후가 있음에 따라 갱보711동에서는 

(j)사딘은육본교육각서R木!J1홈훌.)제2호에따른피육흩린올실시히면서제1연대와지 9연대로서시 

직리 초성리-적싱간책임구역을잉어해야 εκ| 엎뼈연대는전투지경껴|신온증현신 국시용 해 

룡산 진보산- 잉(삐하여 경계선은 제g연대에 옥힌다 

@제9연대는 포전망언의 사직리증언산긴올 잉어하되 1개대대로서 앙운리추동리긴율 경비케하고 주 

력은 글오리어 서 소징교육을 실시ξ때 교진싱횡에 흩입히연 주력으로서 전주신(풋양山) 기림샌m 

llJI山}간의 진지톨 정형히여 적을 지지 격멸힌!CI 

@제1연대는동두전방연의증언산적성올잉어히되 1개대대는초성리-적임을경비케히고주력은직 

동에서 소정의 교육률 실시하라 교진상횡에 올입히여 주엌으로서 소요산 미치산 간의 진지륭 짐형 

히여직을저지격멸히라 

@지 5포영대는상g에따라배측또는지원히라 

@1잉대와9연대는기동타격대를편성하리 

@잉 연대의 주 진지에 피단이 생기연 승우리 -덕징간의 제2신을집정히고 이톨 고수히라 

@이후질수선은축석형울국산ζ멸예정히되 증월부대기정기힐때까지 최대한지원히리 

@사딘장은의정부중잉십자뢰시거래부근에위치횡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단의 방침은 6월 10일 유재홍 준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재숭되었으나 

더 구체적인 시간 화력 병력 계획과 예비대 운영의 보안 둥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따르지 못한 채 

진투에 입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 인민군은 이윤 전부터 38선 북쪽의 웅천-연천-전곡 부근에 대대 

이상의 병력과 전차대대의 부대가수시로 기동하였고유정리 북쪽의 43밴 도로상에 30-40대의 전 

차판 출동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첩보가 6월 24일 2 1시 지19연대장 윤춘근 중령으로부터 보고되자 

사단에서는 전날 외출 실시에 앞서 각 연대에 비상대기 기동대를 연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5포영 

디l디1 M-3색인차륜 떼기시키는 동시에 저장 연료 200드힘을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배속중인 보국대대(혜생太隊)2중대장 박군암 중위에게 운천 근방의 적군의 

환동을 탐색하는 동 일련의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평상시의 국부적인 도발에 대비 하는 정도 

에지나지않았다 더구나 47km에달하는넓은연척을 2개 대대 벙력으로전담케하고사단의주력 

이 30km후방에 있었으므로 허정이 많은 상태였다 마치 이를 실중(용없)하려는 듯 이날 04시륜 전 

후하에 적의 침공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포천 앙띤의 제9연대 제2대대장 전순기(全쩍파)중령은 

03시 40분에 시작된 적의 폭격이 양문리와 가양리 일대와 통쪽의 기산리 게곡가지 맹타하고 있었 

경기중부전선파 동두천지구 6. 25 남침(펴양) 자료조사 연구 '197 



다 동두천 방연의 제l연대 지12대대장 이의명(쭈쩔明)소령은 지역에 서로 거의 같은 시각에 시작 

된 폭격이 초생리와 양원리 일원을 휩쓸었다 당직 사령 이영규 중령은 육군본부에 이 상황올 보고 

하는 한편 곧 비상에 돌입하여 영외 거주자륜 소집하고 대기 중대로 하여금 출동 태세를 갖추게 되 

었다 적은 04시 40분을 기해 폭격을 계속하며 지1 1선의 경제 진지로 침공하였다 저19연대 지역에 

서는 포천 영평천을 넘어선 전차가 양운리로 밀려들고 제1연대 지역에서는 초성리와 화방촌(양원 

리 동쪽마을)부근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적은 2개 보병사단과 l개 기갑여단올 동원 제3여 

단은 제 109전차연대와 협동으로 43번 도로픔 따라 포천쪽으로 침공하고 재4단은 제 107전차연대 

와 더불어 정원가도로 침공하에 앞으로 의정부시올측선으로 밀고 올라 가려하였다 이런 상황에 

서 사단장 유재홍 준장이 정황올 보고 받은 것은 05시 15분이었다 그는 전날암 육군회관의 개관 

파티에 참석한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 돌아와 당직사령으호부터 전화보고를 받고 육본에 상황 보 

고를 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주 진지에 배치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즉시 의정부로 직행하였다 

사단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제25연대의 부대 이동운제와 창설기념행사로 온양에 내려갔고 정보참 

모 이세호 중령과 최세인 소령은 보병학교의 고퉁군사반에서 교육올 받는 중이었다 군수참모 이 

영모 소령은샤울 이태원 숙소에 있었는데 통신 연락이 되지 않아 이태원 소방분소의 협조블 1 4시 

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사단의 참모기능은 일선의 위급을 적시에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 

사단의 예비병력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제9연대와 제1연대는 포천파 동두천 지역에서 각각 단 

독으로 적과 대결해뺑}는 고립적인 상태였다 

나 동두천전투현황 

동두천 지역은 북한군 제4사단이 국군 제1연대 (성준호(成俊없)니l 령)블 칩공하였다 북한 제4사 

단은 소장 이권무의 지휘아래 연대 규모의 사단 포병과 제107전차연대 퉁 보병 포병의 협동으로 

경원(京元)가도 3번 국도릎 따라 침공하였다 이들은 포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엇분 동안 공격준비 

사격으로 연대의 정계지점인 초성리， 양원리， 적암리 일대를 강타한 다음 제16연대 대좌 박숭희 

(朴Mi~)를 선두로 전곡 동두천간의 3번 도로콩 따라 정연 돌파촬 시도했다 그 뒤를 이이 북한군 

지15연대 대좌 최인덕(캔e댔)은 그 서쪽의 적암리， 봉암리 축선으호 동두천을 포함한 주변의 중요 

도로를일거에 탈취코자하였다 당시우리국군 l연대는사단책임지역의좌욕망향인종현산(558 

고지) 초생리 적성연 간의 2 1km에 달히는 넓은 작전구역올 맡아 국군 이의영 소령이 지휘히는 제2 

대대로 하여금 일선 진지륜 전담케하고 제1대대 한태원(향짧않)중령과 제3대대는 연대 지휘소(의 

정부 서쪽 lkm직동 부근)로 집결시켜 소대 작전 훈련올 실시하는 중이었다 이 날은 일요일이라 전 

군에 주말 외출이 허용되었으나 연대의 경우에는 6월 20일을 전후하며 전방의 적정이 혼비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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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토)외출 시행에 앞샤 이 문제틀 논의한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보주임 김영선 대위는 

외출을 중지하고 영내 휴무토록 하자고 강조하였으나 인사주임 김만진 대위는 오랫동안 비상경제 

령이 해제된 만큼 병시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외출을 허용하자고 주장함으로써 한동안 논란이 되 

었다 결국 2대대와 1개 비상대기중대안 남기고 외출을 보내기로 결정하여 1/2병력이 외출 또는 

외박상태에있었다 

다 지휘계통의 문제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부엄한지 1개원 밖에 안 되며 아직 부대 실 

정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데다 제1연대장 한태원 중령은 보벙학교 고둥군사안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었으며 "11 3대대장 김욱목 소령은 30일부로 참모학교 입교병령을 받고 있었다 결국 제 1연대 

는 제2대대가 홀로 초성리 적성간 일선 진지를 전담하여 정비하고 28km후망의 연나l 본부에 1개 비 

상대기 중대가 잔류한 상태에서 중강된 사단 규모의 북한군과 대결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전투기 

가 발말하기 3개월 전인 3월 하순 제1대대와 엄무를 교대하에 경계진지를 맡게 되었다 당시 대대 

장 이의영 소령은 재5중대 김종상 대위를 오른쪽 제1선으로 삼아 동두천 북쪽 초성리 부근에 제6 

중대 최춘정 중위는 양원리 적앙간의 왼쪽 제1선 진지에 각각 배치하는 한펀 제7중대 김동훈 중위 

는 예비로 대대 본부와 함께 동두천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1개월마다 1개 중대씩 교대한다는 방침 

에 따라 5월27일 부로 오른쪽 제1선인 초생랴 진지를 제7중대가 맡게 됩으로써 질국 이날 지11 1선은 

제7중대와 제6중대가 경계하고 있었다 제5중대장 김종상 대위는 그동안 연대 정보주임으로 전보 

되었다가 다시 6월 1 9일 부로 통두천에 임시 설치될 연합정보처(각 부대의 정보요원이 동두천 부 

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상호의 협조를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의 책임자로 되었다 그 

는 40영의 수색원과 20명의 정보요원으로 적성 - 적암 -고랑포 챙산리 둥 제2대대의 진지간에 공 

액의 생긴 지정올 골라 1개분대씩 배치하여 칩보수집 환동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육군본부 전 

투정보와 소속의 첩보대 1개반 20명이 최학모 중위 인솔 하에 24일 1시 %분뽕 호성리를 거쳐서 

선콕으로 들이가 북한군의 동정을 살띠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아래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 

었다 북한군은 집중포격으로 먼저 경계진지를 강타한 다음 일부는 전곡에서 한단강올 건너 초성 

리(화담마을)로 침공하고 나머지 병력은 동이라(전곡연 서쪽 이m부근)에서 잉진강올 건너 도감포 

화방촌간의 소로를따라 밀고 내려왔다 북한 대열을 먼저 발견한 것은전곡으로잡입한 첩보대 소 

속 최학모 중위였다 그는 공격준비 사격이 강행되고 있을 때 전곡 서남쪽 1km의 사남리 부근에 잠 

복하고 있었다 이슬비 내리는 어둠속에서 북한군의 공격대열을 확인하고 이를 곧 초성리의 제7중 

대 초소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포격으로 유선이 끊겨 전령올 초소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 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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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리에 당도하였올 때에는 이 01 정게 진지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였다 이때 7중대는 

초성역 부근에 본부를 두고 최운영 중위가 제1소대를 그 동북쪽의 204고지와 초성리 학답 사이에 

배치하는 한펀 2개분대의 초병으로서 한단강 냥방의 여로를 정비하고 있었다 북한군을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주력이 한단깅올 건너 온 다음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전초소대를 집중 공격합으로서 

소대장 이하 32명의 소대원들이 혈투를 벌였다 북한군은 이와 함께 전차대를 올로 3번 국도를 따 

라 초성리역 쪽으로 침공 04>‘150분 그 선두가 학담 D않을 거쳐 초성교 북쪽 500m까지 근접하고 

있었다 

라 통두천방어전선 

동두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여시 10분에 북한군 칭입 보고를 받고 예비소대인 제5중대의 

1개 소대와 제8중"11 의 박격포 소대장 장시호 중위가 지휘하는 중화기 소대(박격포개반과 기관총 

1개반A로 편성)로 하여금 제7중대로 지원토록 조치하였는데 이 무렵에 지원부대가 초성리 역에 

도착하였다 제5증대와 l개 소대는 초성역에서 청산리 열두개울로 들이가는 1 73고지 북쪽 기숨에 

급히 진지를 구축했으며 중화기 소대는 바로 남쪽의 신천(강화천 동두친에서 한탄강으로 흐르는 

개올)동쪽 연안에서 공격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국군은 초성교를 넘어서는 북한군의 전차대 

에 기관총， 박격포， 소총 퉁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공격 

올 뚫고 유유히 남칩 초성역에 이르러 노출된 중화기 진지를 목표로 전차포격을 가하였다 이로부 

터 중대는 사분오열로 제1선 경계진지와 연락올 취하지 뭇한 채 통두천 소요산 536고지의 연대 진 

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당시 박격포 소대장 정서호 중위는 우리는 전차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 

다 보영 화력으로 북한군의 탱크를 파괴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전에 알았더라면 공병으로 하여금 

초성교를 폭파시키거나 대전차호를 파괴 저지 했어야 했다 전차포의 공격을 받고나자 중대는 풍 

비박산이 되어 누구의 명령을 기다릴 틈도 없이 동두천 방향으로 밀리게 되었다 하봉암 부근에 이 

르러 전초 소대의 병사에게 상황올 알아보니 거의 다 전사하고 몇 명만 혈로를 뚫게 되었는데 자신 

은 청산리 쪽으로 빠져 사션을 넘었다고 하였다 아마 중대 병력의 3분의 2 이상이 초성리 전투에 

샤 전사한 것으호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 럼 여러 중대가 교전을 치루고 있을 무럽 오른쪽선인 

제6중대는 양원리(초성리 북서쪽 3.5km)부근에서 북한군 제2연대의 선용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6중대 본부는 동두천 서쪽 3km의 봉암리에 두고 양태융 소위가 지휘하는 그 소대가 8km떨어진 이 

경계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북한군에 고립되어 일격에 무너져 봉암리에서 급보를 받은 중대장 최 

춘정 중위가 주력으로 간파리(용암리 북쪽 2km)고개를 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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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산전투 

소요산과 마차산으로 이어진 연대의 주진지 전방에샤 지연진을 펴기로 하고 제5중대와 중화기 

중대의 남은 병 력을 모아 소요산 하봉암리간에 저지 진지를 급편하는 한연 일선 분산병 력의 수습 

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무렵 최학모 중위가 인솔한 첩보요원과 김종산 대위가 이끄는 수색대원들 

이 동두천흐로 속속 집결하여 전방의 상황올 종합 확인한 결과 적은 사단규모 이상으호 판단되었 

으며 서쪽의 320번 도로에서 북한군 전차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연대본부에서 이날 새벽 제1 대 

대 제4중대와 박찬긍 중위가 당직사령으로 있었다 이날은 돌연한 사태가 잇달아 일이났다 전날 

1 5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전화로 전차가 나타났는데 몇대인지 확인하라는 퉁 지시가 분분하였 

다 그는 당직계통으로 일선정비를 강화토록 지시히는 한펀 연대 첩보 주엄 김영선 대위를 통해 동 

두천의 연합정보처 김종상 대위 휘하의 정보요원에게 확인을 지시하였다 새벽이 되자 동두천의 

저12데대본부에서 북한군 포격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날아오고 곧이어 04시 20분 연대장으로부 

터 연대 비상을 발령하라는 긴급지시가 떨이졌다 이에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부대 앞 판사에서 

여시 10분 제2대대장으로부터 앞에서와 같은 북한군의 적침 현황을 보고받고 비상을 받령토록 조 

치하였다 비상에 돌입한 연대는 주력의 출동태세를 갖추고 우선 대기 중인 제3중대를 통두천 소 

요산 전투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제3중대 중대장 이기형 대위가 보병학교 초퉁 군사반에 교육중이 

라 신임 장교얀 한 중위(본명 미상)가 인솔하여 이|기 차량을 타고 동두천으로 직행하였다 06시 30 

분경에 제2대대 본부에 도착했으나 대대장 이하 지휘본부가 이미 동막동 뒷산 관측소로 올라가 연 

락이 닿지 않아 다시 초생리 쪽으로 북상하던 중 선두에서 차가 고장으로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부터 제2소대장 박종회 소위가 선두에서 통두친 초퉁학교를 지나 초성리로 북%하던 중 초성역 남 

쪽 2km의 176고지를 지나면서부터 적의 포격이 격심해져 차량기동이 어려웠다 차에서 내리는순 

간 바로 전방의 용연동 고개 에샤 신호탄 2발이 오르고 이어 대규모의 적이 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이열종대로 대로를 따라 유유히 냥하하는 것이 보였다 

이때가 07시 10분으로 이들 북한군은 소요산의 제7중대의 진지를 휩쓴 다응 그 여세를 몰아 통 

두친을 침탈코자 보병과 포병의 협동공직에 나선것이었다 이에 3중대는 즉시 176고지 북쪽 기숨 

에 산개하여 적의 대열 선두에 집중사격올 퍼부어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상당한 손상을 주기도 하 

였으나 북한군의 악강한 화력에 화기 소대장 한대섭 중위가 전λ따고 사장재} 속출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제2대대 관욕소에서 전령이 달려와 소요산 입구로 진 

진하여 소요산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라는 영령을 전했다 이는 대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전한 

까닭에 중대의 위치가대대의 비치선올 념이 흉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진 것을 조정하기 위한 대 

대장의 긴급조치였다 급히 병력을소요산입구 능선에배치하였으나북한군은중대의 뒤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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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대 진지로 올려들었다 이에 따라 신천(강화천)서쪽 159고지 일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에 계 

속되었다 이 진지는 제2대대 제8중대 선잉장교 옥창호 중위가 기판총 1개소대를 지휘하여 강서쪽 

으로 침공하는북한군과 전투가 벌어였다 옥중위 소디|는하봉앙 동악동 남쪽 능선에서 기관총 사 

격옹 지휘하는 8중대의 제2소대장 윤태근 소위와 함께 최후 저지 사격으호 교차 사격을 가하여 통 

쾌한 일격을 하였다 이 처럽 2중대는 제3중대의 충원옹 맡고 일선 분산 병력의 일부를 수습하여 

대대의 본부요원까지 총망라하여 혼신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제5중대의 기관총 소대장 윤태근 소위릎 비롯한 김만성 하사와 위생병 

까지 부상핸 퉁 혈전올 거듭하여 11시기 념도록 이 진지룡 고수하였다 이처럼 2대대가 혈전을 

벌이고 있을 무럽 연대본부에서는 주력부대를 출통시컸다 지11 1 대대는 재3중대를 제외한 300여영 

의 잔류병력(쟁않兵기)을 부부대장인 김봉용 대위 지휘 하에 궤도차(트럭올 개조하여 철도 궤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연으로 동두천을 향하여 출빌하고 제3대대는 참모학교 입교 영령을 받 

았다 대대장 김욱복 소령이 09시 현재까지 집결된 200명의 병 력을 이끌고 연대의 일선인 용암리 

로 떠났다 사단에서도 제5포병대장의 제2포병 (깅한주 중위)으로 동두천으로 직행하여 연대대를 

지원토옥 조치하였다 결국 제1대대와 제2포대는 동두천으로 제3대대는 덕정을 거쳐 용암리로 급 

진격하게 되었다 세I대대가 09시에 동두천에 도착했을 때는 융내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져 금 

융조합， 우채국 건물 퉁이 파괴되었다 

바 마차산전투 

제1대디|는 연대장 영령에 따라 81mm박격포 1깨 중디l와 기판총4정과 일부의 2 . 36인치 로켓포를 

뿜아 지원토록 하고 주력은 마차산 진지플 점령토록 하였다 이것은 연대의 주 진지가 마차산 588 

고지에 편성된 까닭에 좌측방향의 허정올 에우고자 조치하였다 그러나 목전에 북한군의 공세가 

치열한 것옹 보고 재4중대장 박찬긍 중위가 마차산 정상까지 올라 그 동쪽 기숨 봉동(상봉암)부근 

의 진지륜 점령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건의했으나 부대대장은 연대장 명령에 따라 주력부대가 

마차산고지블온라가게 되었다 12시가지 9부능성에 병력을투입시켜제2대대 전연의 적을강타 

하자북한군 들은 않은사상자플 내고 마차산고지 념이 간파리에 숨어들었다 

북한군은 얘기치 옷한 우리국군의 집중 포화에 전열이 무너져 버렀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지역 

에서 북한군올 최소한 대대규모의 병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중언하고 있어 이 갇은 제2포대의 환약 

으로 제2대대는 척을 격퇴할 수 있었으며 연대 주력은 진지른 점령할 수 있었다 마차산 전투에서 

많옹 사상지강 낸 북한군은 연천에서 침투한 북한군과 합세하여 12시를 기해 전차대를 앞세우고 3 

번 도로갚 따라 중앙돌파틀 기도했다 이들은 창말고깨(동두천 북쪽 2km)에샤 윤종호 중위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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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차포중대의 포화에 막혀 지111대대의전차관 앓고 초성리 쪽으로 되각하고 말았다 이때 공격 

상횡을 목격한 제2니l대 제8중대기관총 소대장 윤대근 소위의 중언에 따르띤 내가 동악홍 전투에 

서 부상을 입고 창알 어느 동두친 국민(초동)학교 교정으로 후송되었융 때 북한군의 전차가 연대 

의 주 저항션을 돌파하여 학교 서쪽의 고개를 넘어서자 개율가에 포진한 대전차포 중대가 제 l탄에 

선 북한군 선두 탱크플 파괴하였다 뒤따르던 탱크틀옹 진로를 앓고 한동안 서성대다 툴러서고 안 

았다고 한다 북한군 전차릎 격퇴하지 못하면 우리 국군의 연대의 주력은 적중에 빠지고 부상병 후 

송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로서 제1연대는 북한군 제16연대의 치11차 칭공올 물리치게 된 것으로 이 

숭리의 쾌보가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전D녕 타고 반격설까지 와전(삐삐되었다 그러냐 연대 

는 휴대한 탄약을 모두 소오한데다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사상자로 전력이 반강되었으며 포병 

제2포대는 한발의 포탄도 없이 재보급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새로운 충원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연 왼쪽 일선으로 달려간 제3대대는 11시 용앙리에 도착하여 내안흥 오금동간에 병력을 배치하 

여 마차산 서쪽으로 다시 침공하는 북한군은 막기 위해 방어태세룹 갖추고 있었으나 정오가 지나 

도폭 아무런 적정(없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 김욱목 소령은 재9중대 선임장교 깅재규 

소위틀 정찰대장으로 임영하여 봉암리에서 적암리에 이르는 320번 도로공 따라 북상정찰을 시킨 

결과 간파리 부근에 2개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다시 나타냐 집결중이라는 보고가 틀어왔다 제3대 

대는 81mm박격포로 간파리 부근에 위협사격올 가하여 게속 진지룡 보강하고 있었으냐 북한군은 

14시가 지나도록 조용했으며 정찰대와 교신도 끊이지고 말았다 북한군온 이두운 망이 되자 간파 

리에서 마차산 남쪽계곡으로 장입하여 동두친으로 빠지는 협로 이동올 기도하고 있었으나 우리 

국군 정찰대는 게콕으로 북한군을 뒤따라가는 바탑에 교신이 불통되었댄 것이다 북한군이 동남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은 3번 도로로 침공한 주릭이 동두천 북쪽에서 타격플 받고 물러서자 측후 

방의 힘곡을 노려 먼저 동두천을 침습코자 한 것으로 분석 된다 우리 국군은 15시 북한군이 3번 도 

로상의 기계화 부대와 더불어 간파리 안흥리 흩선에서 측방 돌입할 때야 뒤늦게 북한군의 기도륜 

알。찌렸으나 에 대비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만일 마차산 주봉올 김봉용 대위가 지휘하는 재 

l대대룹 뽑아 안홍리 부근에 배치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차례 북한군의 기세릎 깎이 

놓은 연대의 전멸을 보강하여 병력을 계속 제l선으로 급파하였다 

13 미국 보병사단의 전투 현황 

가 제24사단 

우리 시에 주둔기간은 1 95 1 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주둔하였으며 사단장은 ‘딘i소장이었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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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사령판은 주일 미 보병 24사단장 -딘” 소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고 영령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1950년 7월 1일에 선발대로서 제21연대 1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일본(이다쓰케)으로 

부터 한국 부산에 공수되어 7월 2일 대전으호 향말하였는데 이것이 UN군과 미군의 첫 출병이었 

다 7월 5일에 미 보병 제24사단 주력부대가 상륙을 완수하고 금강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한 바 있 

었으나 인민군이 금강을 도하하였으므로 사단은 다시 대전으로 후퇴하였다 한연 미 보병 제24사 

단과 미 제1군단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되자 금천 - 대전 -수원으로 진격하고 미24사단 

은 195 1 년 1원 3일 38도선 방어 당시동두천북쪽에서 한탄강을끼고진지를정령하였다 이때눈 

이 쌓이고 지반이 동결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진지와 보조진지까지 작업을 마치고 완전한 방 

어전을 형성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1월 4일 다시 서울 후방A로 철수하였다 Ridg Way중장 

은 1월 27일 한강 남안의 적을 치기로 단안을 내려 미 제1사단과 제9군단에 전면 공격 태세플 갖추 

게 하니 1월 31일에 미 지119샤단은 여주 - 이천 - 용인 일대로 부터 미 24사단의 우측에서 미 1기갑 

사단이 화측으로 공격올 시작하여 여주 - 양명간의 적을 격퇴하고 2훨 초에는 양평-남한산으로 진 

격하였다 또한 계속 진격하여 KANSAS선(영평천 - 한탄강 - 임진강 하구)전투에 창전하여 중공군 

제40군과 대치하여 금화서울을 차단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나 25사단 

25사단이 우리 시에 주둔한 기간은 미상이고 사단장은 Willal11. ß.Kean 소장이었고 25사단은 일 

본에 주둔하고 있던 사단으로 1950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참전하였다 미8군 사령관 

Riclg Way는 ‘' 1 995년 1월 25일을 기하며 대규모 전투수색대륜 여주 수원선으로 주둔시켜 적을 

교란시키고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라”는 작전명령에 따라 진격올 시작한 미 제1군단 제9군단은 미 

지1I기갑사단과 함께 이천올 탈환했다 미 25사단은 수원 남쪽까지 진출한 다음 26일에는 인천-수 

원선올 념어서서 실질적인 반격의 서막이 열렸다 1월 31일 미 l군단은 금양장 수원 칠용곡 일대로 

부터 우익인 미3사단과 좌익인 미25사단이 광교산수리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하였는데 이때 

미25사단에 아군 제1사단의 15연대가 배속되었다 연대는 미 25사단의 최일선으로서 미륙동 일대 

로부터 공격올 시작하여 2월3일 창곡산의 척을 격퇴하고 게속하여 9일에는 판악산을 탈환한 다음 

10일에는 통작동 노량진에 이르는 한강 남안을 확보하였다 미25사단도 영퉁포 - 소사 - 인천 일 

대를 정 령하였고 1951년 3월 22일 %시플 기하여 군단장은 01 25사단에 작전지시를 하여 포천을 

정 령하라는 지령에 따라 미24연대는 수위용 해룡산융 제65연대는 호조산(의정부 서쪽 4km) -갑 

악산을 제27연대는 주영산-왕방산을 TurKey 여단은 주엽산 국사봉(547m)올 각각 목표로 공격하 

였다 3원 28일에 동두천과 포천을 징링(1 87공수연대와 함께)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적시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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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포로 94영의전과플 옹렀다 4월 22일 미25연대는 사령부감 영명에 두고 세35연대를 영명친 북 

안리 서소성리에 주력은 한탄강 북안으로 하여 철원군 남쪽까지 진출하였다 

다 미보병3사단 

3사단이 우리 시에 주둔한 기간은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이며 사단장은 소장 R이:>en. H∞>ule로 

1950년 9원 23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이플 만에 작전에 돌입하였다 1950년 11윈 12일 사단부대와 

원산에서 합류해 가장 큰 전투를 치렀다 중공군으로 인하여 후퇴한 미1군단(미3사단과 미25사단 

이 배속)은 1951년 1윈 31 일에 금양장 - 수원 - 구용곡 일대로부터 군단 우익에 미3사단이 좌익에 

미25사단이 팡교산 -수리산 일대의적에 대한 공격올 개시하였다 미3사단은 2원 2일 광교산을 당 

환하고 4일에는 판교리 -문이산 일대로 진격한 다응 화인접한 아군 제 15연대의 진출에 힘입어 용 

이하게 청게산을 탈환하여 10일에는 천호통 -장실일대까지 진출하였다 3원 1 4일 부터 한강용 도 

하(않피)하여 서울시내로 진출하여 1 6일에는 미3사단이 퇴게원 - 쌍운동간올 정령함으로서 70여 

일만에 수도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연이어 23일에는 이3사단이 의정부를 정 령하고 28일에는 포천 

과 풍두친을 정령하였다 4월 중순에는 연천 일대까지 진격하여 적 사살 10 1 명과 포로 449명의 전 

과릉 거두었다 4월 24일 사령부플 전곡에서 동두친으로 옹긴 기운데 초생리 - 적성 남쪽으로 깨속 

적의 중대릅 풀리치고 있었다 또한 Utah-\X1yoming선은 미3사단 전투지역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 

르는 임진강 우측으로 입하는 선으로서 사단 정연을 반분하연서 “따잉선과 수직을 이루었다 따 

라서 이블 중심으로 동휴망인 사단의 우일선 연내는 Kountless작전의 공격부대로서 전곡 - 연천축 

선으로 진격하고 사단의 화일선인 영 재29연단(ßEL-LUX대디l깨속)은 현주저항선인 Kansns선용 

고수하기도 하였다 휴전 후인 1954년 10월 미국 죠지아주 포트배닝으로 귀환하였다 

라 미보병7사단 

미7사단은 1952년부터 1 970년까지 약 17년 간 우리 시에 주둔하였으며 한국과 인연이 김이 우 

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로 정하여 부르고 있는 유일한 사단이다 018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는 

주일 미7사단과 신면(新뻐)한 미제 l해벙사단으로 연생한 제 10군단올 상륙군단으로 새로 연성한 

다음 5 ，α@대 1 의 도박인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9월 15일 사령선인 마운드액킨헤블 위시한 

함선 26 1칙으로 구성된 상륙군단을 인천에 무사히 상륙시킨 후 이이서 김포 비행장과 서울용 탄환 

하였다 이에 부웅하여 낙동강의 한미 양군이 총반격올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미7사단의 일부 병력 

이 영동포에서 수원으로 냥진하여 인인군의 후방을 위혐하자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틀 

의 되로가 끊길 것올 두려워 9원 23일 드디이 총 후되 벙령올 내리게 되었다 미~11 7사단이 샤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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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쪽올 포위함으로서 9월 28일에 빼앗긴지 98일 만에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한편 

낙동강의 한마 양군은 9월 16일 09시를 기하여 총 반격올 개시하였다 휴전 후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다가 1970년 귀국하여 미군 캘리포나아주 마리나시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01 팀스피리트 훈련시 

수차에 걸쳐 창여한 사단이기도 하다 현재는 미2사단(1970-20 12)이 캠프케이시 캠프호비의 부대 

가주둔하고있다 

14. 인천상륙작전과 동두천 전투의 숭전(1m빼) 

1950년 9월 중순 세재의 이옥은 한반도 동냥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엔군의 부산교두보는 북한 

군의 9원 공세로 얼지 않아 대한해협으로 밀려 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군은 북한 

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점차 전력올 중강하"1 9원 중순에 이르러서는 북한군의 후방 

에 상륙함과 동시에 부산교두보에서 일제히 반격으로 전환 전세는 만회하여 북한군을 격멸했으며 

곧이어 38션을 돌파하여 중국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북진했다 이 전국의 전환점이 된 것이 미국 

맥아더 원수의 세계적인 영 작전인 바로 1950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인천상륙작전인 것이다 

(1)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은 유엔군의 각 부대의 모든 화력올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공격이 밤 

새도록 계속되고 각 진지를 정령한 유엔군과 우리국군은 1950년 9월 21 일 수도 서울올 탈환했으 

며 일주일 후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으로 진격하였다 미제5해병연대는 북한군의 경게 부대를 올 

아내연서 저녁때에는서울북쪽관운인도봉구까지 진출도봉산을 9월 22일아침부터 공격할준비 

블 하고 있었다 한연 미 보영7사단은 32연디|로서 서울 동냥쪽 한강 아래를 소탕 중이었으"1 북진 

에 대비 태세를 하고 있었다 수도 서율은 3띤이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입진강으 

로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는 쉬운 지형으로 역시장 이곳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은 서울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었었다 

(2) 서 울을 점령한 미제 l해병사단은 서율 북쪽 교외지대판 소탕했다 1 0윈 1일 미제5해병연대의 

일부는 평양을 향하여 북진하면서 문산과 임진강변을 소탕해나갔는데 삼삼오오 북으로 도주하는 

낙오영올 보았을 뿐이었다 

미제7해영연대는 의정부를 향하여 양주， 통두천까지 추격하면서 통두천 북쪽 북한군 재31사단 

31연대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3일 만에 북한군 38선 이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10원 초순 북한군은 임진강을 위주로 게렬라 부대를 남기고 철수 할 상태였다 

(3) 10원 7일 제8사단은 전날 동두천까지 %도션을 돌파하기 위하여 부대정비를 하는 동시에 수 

색대로 38도선 부근 적정을 수집토록 하였다 북한군은 38도 신상에서 l끼리 구축된 진지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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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하고 일대 진격을 준비 중이었으며 한탄강의 38도선과 칠교는 이미 폭파하였고 이 교량용 중 

심으로 동쪽과 서쪽 능선일대에서 아군의 진격을 지지히고 최후의 발악용 기도하고 있었다 제8사 

단은 이날 제10연대장 고근홍 대령을 선봉대로 하고 재2연대장 김용애 대령과 제 16연대장 유의준 

중령 순으로 38도선 남쪽 2km지정(초성리 까지)진격하여 일거에 38도선을 룹파 할 준비를 갖추었 

다 10월 8일 제 10연대는 이날 날이 밝아오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50포병대 대장 박병주 

소령의 전 화력은 38도 선상의 적진지를 맹타하기 시작하였다 포영부대들이 앞을 다투어 갱연을 

둡파하여 전곡융까지 롤진하였다 북한군 전곡융에서 납쪽으로 황지리감 정유하여 잉진강연올 따 

라 떼주하띤서도 전곡융에서 연천에 이르는 국도 양쪽 요지를 확보하고 개속 저항하고 있었다 이 

때 사단장 이선주 준장은 제 10연대장 고근홍 대령과 제21연대장 김용애 대령은 공격부대로 연친 

동쪽 동현리 부근까지 진격토록하고 처116연대장 유의준 중령은 전곡융에서 공격부대를 뒤따라 전 

진하며 부근경계를 철저히 하였다 이날 20시에 이르러 쩌110연대와 제21연대는 통현리까지 진격 

하였으나 북한군은 연천 지역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여 치열한 공땅이 계속되었다 날이 어두워 

지자 총성은 영추고 제8사단은 다시 수색대로 하에 연진 주변의 적정을 수색토록 하였다 이날 밤 

총반격을 개시하여 북한군은 격멸하고 탈환하여 숭전고를 올리게 되었다 침공 당시는13만5천명 

이었던 북한군이 38 이북으로 철수한 병력은 겨우 2만5친에서 3만 영에 불과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워싱턴 당국이 영려했던 사태는 하나도 일어지 않았고 액아더 원수가 회망하고 

예측했던대로대성공려에막을내혔다 

ill. 맺는말 

자주국방 태세를 다지는 우리의 옥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지 옷 

하도록 전쟁을 억제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 괜만 아니라 어떠한 

희생올 무릅쓰고 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걸의륜 우리 모두가 생한화하고 채질화해야 한 

다 이 러한 우리의 결의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북한 공산주의지들에 의해 분영히 인식될 때 바로 

소이 땅에서 안전파맹화룹기대 할수 있을것이다 그동안여러가지 이허운국내 여건속에서 

해외파병 월남전은 최신 무기 도입으로 국군 현내화 계획으로 우리 국망력을 세게 수준으로 끝어 

윤리는데 기여했다 국군 전력 중강에 공훈올 세운 월남 창전 전우틀에게 감사의 뭇을 전한다 한 

국전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62년의 세원 지편에 반백년이 훌쩍 넙어가고 있다 수많은 민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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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낳았던 6.25 한국전쟁을 이제 역사 속으로 자리할 연륜을 쌓아 올린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흔한 전볍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민족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斗 역사플 똑바로 기록함에 있어 우 

리가 어떤 원칙위에 샤야 할 것인기는 자벙한 일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충실해야 한다는 청 

칙(없則)이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는 것은 역사의 기술(記파)이요 사명(19!命)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그 연륜만큼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연 그안큼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올 역사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배워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라틴이 

(Laling용)가 있듯이 평화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키우고 

내실화시켜 장"1면에서도 취약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주적 무기룹 개발하고 전력증강에 거국 

적 기본병기 고도의 정밀전자병기와 항공기 까지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겸허하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남겨 온 자국들을 뒤돌아보며 역사는 우리 손으로 냉정히 

깅하고 빈틈없이 엮이 나갈 때 우리 후손들은 경각심(용쌀心)올 갖고 전철(前없)올 밟지 않을 짓이 

다 다시는 이 땅에 6. 25와 같응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띤 우리는 정신 차려 허리띠릅 

졸라애고강한 나라단 안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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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초기전쟁사 
- 의정부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

최 영 회 (의정우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옥차 

l 들어가여 

IJ . 6 . 25 전쟁발발 

1 북한군의남침계획 

2 개전초기 주요전투 상황 
1)용진반도전투 

2) 개성 운산전투 

3) 출천 흥천지구전투 

4) 동해안일대전투 

In 의정부지구 전투과정 

1 작전계획 

2 축석령전투과정 

3 후방지역 예비사단의 의정부 투입 

4 호원통 액석천 일대의 지연전 

5 창동 미아리 방어선 전투 

6 의정부지구전투의교훈 

IV 의정부지구 전투 기념비 

1 전쟁영웅김용익중령 

2 포병용사김용익전투기념비 

3 전적지를 교육현장으후 환용 

v 맺으며 

집월지 의정부시 시정 4아3사 편집위원， 의정부 운회원 이시j 
최영희 국립중잉억울핀전시유물해설(도슨트)자원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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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냥칭으로부터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 

립되기까지 안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60년 전 그 시절 전투를 직접 

지휘한 장교의 기록， 또는 연구지들의 기록에 의지해 초기 전투인 의정부지구 전투를 재구성해본다 

전투가 시작된 이래， 쌍방(냥과 북)은 38도션을 각각 3회씩이나 넙나들연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 

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6 . 25 한국전쟁은 크게 4단게로 구운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북한군이 38도선올돌파하여 낙동강까지 이르렀던북한군의 남침기이며，둘째 단 

재는 한국군과 α‘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연의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UN 

군의 반격 빛 북진기이다 셋째 단계는 중국군의 개업과 더불어 단행왼 공산군의 대공세를 UN꾼 

이 명택 - 재천 - 삼척을 연결하는 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 반격작전으로 38도선을 회복하게 된 중 

국군 침공 및 UN군의 재 반격이며， 넷째 단계는 휴전회담 진행과 더불어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 

을 전개했던 교착전기이다 

이중에서 본고는 1950년 한국전쟁의 첫째 단7!1인 개전초기 전투기간중 3일간의 전투인 의정부 

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전적지('~값地)룹 채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하 

고자한다 

II . 6 . 25 한국전쟁 발발 

1950년 6원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서쪽의 용진반도로부터 통해안의 양양군 잔교리에 이르는 

38도선의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야포의 포문올 열고 약 %분 동안 한국군 방어진지를 포격한 후 

38도선을 념이 남칩을 개시했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올 따라서 후방지역인 강풍 방연에는 북한군 

유직대와 육전대(陸없隊)" 가 침투하였다 정동진과 임원진에 이들이 상륙하여 전연전과 국지전 

(局地，n이 동시에 진행되연서 38도선 부근과 동해안 일대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전략 

하게되었다 

1) 육전내(써'"양) 해벙대의 이전 영칭이비 해벙대가 없는 국가에서는 해군의 소속되이 상iμt선이나 지상 작전 임무용 
수앵히는부내용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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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주공(王攻)인 처1 1군단은 서올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감행하였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통부 

전선의 강릉 방면에샤도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국군은 즉시 전투대세에 돌입하 

여 취칩 중이던 영사들은 다급히 새벽잠에서 깨이냐 바쁘게 전투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많은 병력 

이 휴가 및 외출 외박을 나가 있어서 그 긴박했던 순간에 냥아 있는 병력응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시각 38도선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진투가 이미 전게되고 있었다 방어태세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던 한국군의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은 T-34전차와 SU-76자주포를 앞세워 밀고 내려 

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자주포를 보유하지 옷하였음은 불흔，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진차를 공 

격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조차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의 전차 부대는 말 그대로 ‘무적(無~)’ 이었다 

날이 밝은 뒤에는 북한군 전투기가 김포공항을 폭격하고 서물 시가지에 기총소사(fJUl'빼9↑)" 플 

가하기도 했다 이처럽 모든 전황이 한국군에게 절대적으로 팔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특 

히 전장에서 북한군 전차의 위력올 눈으로 직접 바라본 한국군은 패닝상태에 빠지게 되이 전의，，~ 

흉)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군 병시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군은 한국꾼이 대전차포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방심하여 해치(hmch). 를 열이놓은 채 진격하였다 이떼 한국군 용사들은 

북한군 전차에 올라타 전차 내부에 화염병올 딘지거나 포탄을 동에 지고 육탄으로 전차를 향해 졸 

격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한국군 용사들의 옴올 던진 환약으로 인해 북한군은 이|상치 뭇했던 

타격을 받았으나， 결국 이러한 눈부신 휠약도 불리한 진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 북한군의남침 계획 

북한군의 냥침게획인 ‘반격계획’ 에 의하떤 ， 1 950년 6원 25일-29일까지 5일 동안을 제 l단깨 작 

전으로 설정하여 수원 원주 삼척올 연결하는 산까지 진출할 게획이었다 그러냐 이중에서도 핵 

심적인 목표는 서울이었다 

저11단계 작전시 북한군의 부대운용을 요약하자연， 샤울 북쪽의 38도선에서 서올을 향해 공격하 

는 정면공격 부대로 제1사단을 운산 서울방향으로， 제3 . 4 . 13사단과 제 105기갑에단을 동두천 

2) 기총소사(없iHj쩌) 주로 긍정 또는 저공비앵용 하연서 기체에 장이왼 기판총 로셋포 등으혹 직의 지상 해상 옥Jj_ 
용난사하는일 

3) 해치 (h.，ltchJ 본해는 신악의 장구(ttfD) 및 숭강구용 가리키는 안 화용융 싣고 내리거나사랍이 충입하기 위하여 갑판 
에 여려 있는 구엉을 1핸F는데， 여기어 서는 전차에 빙人씨 증엽하기 위하여 성치해 놓은 구엉 또는 그 투껑용 가리키고 
있다 

이 1950년 6웰 25일-28일의 초기전투어 서 한국군은 꽉한군의 전차 및 자주포 2c대용 파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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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천에서 서올올 향해 투입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는 포위부대로 제아단올， 김 

포반도 영둥포 방향으로 제2 . 12 . IS사단올， 춘천 및 홍천 일대에서 서울 동납방향을 향해 투입 

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서울을 직접 압박하는 부대로 4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 그리고 후방을 

차단하는 포위부대로 4개 사단을 운용하였다 ” 그렇다면 서울정 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 
는 동해안 축선의 제5사단으로 북한군은 동해안 축선의 기동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가용부대인 107H 사단 중 평양방위를 위한 l개 사단을 제외하고 9개 

사단을 전선에 투입했으며 그 중 동해안의 1개 사단을 제외한 8개 사단올 서울 점령과 서울의 후 

방차단융위해투입하였다 따라서북한군은 ‘서올짐렁에전쟁의성패를걸었다’고올수있겠다 

2 개전초기 주요전투상황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진 한국군은 용진， 개성， 문산，동두천， 의정부， 포천， 

홍천， 강풍에 연하는 38도선 부근의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서 대용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벙 

력의 숫자와 전투력， 그라고 무기 및 장비의 질적 양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옹몸올 던지며 치열 

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림 1) 개전초기 주요전투상횡도 1 ) 웅진반도 전투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옹진반도에서는 한국 

군 독림 지11 7연대기 45km에 달하는 광정연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곳은 l개 연대로는 강당하 

남칩을 게시하이 용진반도로 치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규모는 무려 제6사단 제14연대와 제3경비 

"1단 둥 2개 연대의 규모로， 한국군 제 17연대가 단독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측이었다 

한국군 지1 1 7연대는 기습 남침한 북한군에 맞서 광정면에 부대를 배치하여 지연전(앨延짜)“ 올 전 

5) 국망푸 군샤연찬연구소， 믿}주바얘프의 6. 2;전갱보고서(재 1권 )J 2OO1,pp, 139- 17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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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다 

그러나 같응 시각에 개성과 문산 지역에서 북한군에 빌린 한국군이 후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저117연대가 적의 수중 안에 고립되이 바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전지역 

및 주"'1항선이 양분됨으로써， 연대장 맥인엽 대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연대를 해 

상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 
마침내 철수를 시작한 제 17연대는 6원 27일-28일에 걸쳐 인진을 정유하여 수원으로 집결한 후 

에 육군 예비전력으로 재연성되었다 이렇게 철수를 완료한 쳐117연대는 정비 후에 훗날을 기약하 

게된다 

2) 개성 문산전투 

개성에서 문산올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를 중심으로 갱단으로부터 고랑포에 이르는 94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은 한국군 제1사단이 지키고 있었다 이때 제]사단은 방어 정면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적의 정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임진강 남쪽 기숨에서 방어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냥쪽 

에비진지로 철수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상태였다 

개진 직후 이 지역에는 북한군 제203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제 l사단과 재6사단이 공격 

해 들이왔는데 ， 그날 바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밀고 내려왔다 한국군 제l사단은 엄진강과 곡 

릉천이라는 천연 장애물올 활용하여 이곳에 주저항신올 연성한 후 북한군의 공격올 막아 내고 있 

었다 찌 그러나 6월 28일 서윷이 실합(失뼈)이 되어 한강교가 폭파됨에 따라 퇴로가 차단되어 비렀 

고， 결국은 이산포 행주냐루에서 한강을 도하해 시홍으로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단이 철수하고 있던 도중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측연이 노출되었는데， 이매 하필이띤 도 

하장비까지 부족하여 결국 병력이 분산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화기(公用火행)'이 와 

장비가 유실되는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반면 북한군은 한수 이북지역올 손아귀에 넣게 되었으며 ，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한강 방어선 구축에 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한국군 제1사단은 한 

6) 지연전(1Il!!~) 시간융얻기 위한욕적유로，결전융피하띤서 적의 전진용늦추기 위해 치르는전두표훗함 
7) 반인 용진안도가 전연공격용 받았융 시 부득이한 정우 해상으_._ 청수한다는 세찍이 세쩌져 있었다(반도라는 지리적 욕 
성 때문에) 당시 한국군옥립 제 17연대의주력 병력은해군의 LSO(벙픽 선차퉁융상유시키는용도호사용앙뜯 양꽉 
힘(써MiIl1))갈 이용하여 갤수잔 하고， 제Z대대는 기관선과옥션용 이용하여 철수융 하였다 

8)6씬 26일에 북한군 전자가 나타나자 제 13여대 제 l대대장용 대전차 꽉꽁조용 연성해 이용 격되하여 국군의 샤기공 높였 

다 또한 용군본부의 조치로 지원부대틀이 도.'f하자， 이에 고무왼 액선영 사단장용 역융용 간앵해 주저항선의 취약정 
용보씬하고자했다 그러나이때，동두천 포천 전선의 제7사단이 철수하자우흩앙이 적에게노충되었고정인어 선 계 
속 적진차가 공격해용에 따라 선황옹 긍칙히 용려해지고 있었다 ” 싣함(失~) 방어하던 진지나 도시가 잘못하어 함학되이 버린 상황 

10) 공용화기(公m火혀) 부대의 공동 임무용 수앵하기 위하여 개인단위가 아닌 공동 안위로사용하는화기용 뜻함 
기판총， 악격포풍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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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망어선으로투입되어 차후 전투준비에 박차릎가하게 된다 

3) 춘천 홍천지구전투 

중부 동부전선올 담당했던 한국군 제6사단은 제7연내를 춘천에， 제2연대를 홍전 북쪽 방연에 

배치하고， 제 19연대를 예비대로 원주에 집결 시켜놓고 있었다 개전 직후 북한군 제2사단응 화전 

에서 춘천 방향으로， 저'112사단은 인제에서 홍친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북한군 전차부대가 춘천으로 들이오기 위해서는 북한강을 건너야안 하는데， 이 북한강올 건너 

기 위해서는 화천과 춘천 사이에 있는 모진교를 건너야안 했다 만약 북한군이 춘천으로 진입한다 

연 전차을 비롯하여 그들의 우수한 장비의 화럭에 밀려 전황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 

샤 한국군 제7연대는 모진교를 폭파하여 북한군의 진군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모진교 폭파에 실패하였고， 북한군의 SU-76지주포에 밀려 주저항선으로 긴급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제6사단 지17연대 장병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연대 대전차포 

중대 소내장 심일 소위가 북한군의 지주포 2문올 파괴함으로써 한국군이 크게 고무되었음을 물론， 

무잇보다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뜻밖의 저항에 급해진 북한군은 

논과 받이 펼쳐져 사방이 뺑 뚫려 있는 지대에서 정면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한국군 제6사단 16포 

병대대가 집중포격을 가함으로써 이곳올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군은 소양강을 도하하지 못하 

였다 '" 홍천 북쪽 방연의 한국군 제6사단 2연대는 지주포를 앞세워 낭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북한 

군 재1씨단에 맞서 전투를 별였다 제2연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하는 

둥 효과적인 방어 전슬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춘천 일대에샤는 한국군 제6사단이 소양강을 도하하여 님하하려는 북한군 제2사단 

의 공직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 전투에서 숭리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2군단장은 

신속히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 처11 12사단의 일부 병력을 춘천전선으로 증원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끝내 북한군은 소양강을 도하하지는 못했다 '" 

이처럼 한국군제6사딘이 북한군을상대로개전후유일하게 적의 납하를완벽히 저지하는 눈부 

신 활약을 펼치고 있던 와중에 육군온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서부전선이 무너졌고 육군본부도 시흥으로 철수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6사단은 사단장 

의 판단에 따라 철수하연서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라- 는 것이었다 

11) 이때 북한군이 공끽하기 위해 위치했던 지역에는 나우 한 그루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틀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 
였다 

12) 이 전투에서 국군은대전차포와곡사포로륙한군에 맞서 망이전흘전개했는데，당시 전사한북한군의 피로소양강이 
용게 용등었을 정도로 않응 적용 사수t하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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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시 살펴본 대로 춘천과 홍천지구의 전투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올 저지한 것은 분냉 눈부 

신 성과였다 그러나 주변 전선이 남쪽으로 후되함에 따라， 만약 제6사단이 이곳에 제속 남아서 적 

을 저지한다고 하연 위치상 적에게 툴러싸여비 렬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군 제6사단은 원주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샤단은 비록 철수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애서도 수류탄과 화염병을 이용하여 북한군 지추포 10연대룡 파괴히는 전과플 올렀다 ”’ 이처 
럼 춘천과 홍천 지역에서 3일이라는 기간에 북한군의 냥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던 한국군 제6 

사단은， 철수，.， 이후 지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였다 

4) 동해안 일대전투 

동해안 일대의 선투는 주로 강릉지역에샤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은 한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하의 제 10연대를 전방 38도선에 배치하고 제21 연대는 에비로 삼척에 집결시켜 

북한군이 남칩할 경우 38도선에서 적을 저지하고 강풍을 방어한다는 게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당시 한국군은전쟁 임박시점인 6월중순에북한군 게릴라를토벌하기 위해각연내에서 l개대 

대씩올 차출합에 따라， 개전 직후 즉각 대용할 수 있는 부대가 4개 대대뿐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제5사단과 38도선 경비 제1여단이 냥하해 왔고， 여기에다가 저1945부대와 제 

766부내까지 정동진과 입원진 퉁으로 동해바다릎 통해 상륙한 후 합류하였다 이렇게 되자 강릉 

전선의 한국군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전방 38도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제 10연대는 피축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방법 

이 없었기에 바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군 제945부대와 제766부대가 후방 지역에 대거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사단장 이성가 대 령은 육군본부에 증원올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서울을 방어하는데 총릭을 기울이고 있었으으로 강풍지역에는 지 

원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사단장은 삼척에 있는 예비대인 제21연대륜 강릉으로 

올린 후 사단 주력과 38도선에서부터 철수해 내려옹 제 1 0연대를 연합시켜 강풍을 사수하기로 게 

획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군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관계로 제2] 연대는 산악도로를 이용하"1 

겨우 사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합류 이후 사단장은 적의 상황올 유심히 살핀 다음 무모한 전투를 

피하기 위해 ， 27일에 대판령 서쪽의 유천리 및 횡게러 망연으로 철수를 강행했다 제8사단은 이곳 

에서 부대를 추스르고 강흥 딸환을 위한 반격작전올 세웠다 그리고 다시 강풍을 향해 이동하였으 

13)6원 28일， >116사안 19연대 꽉꽁대(유탄 "용사)가 안고개(흉친 동좌 14km)에서 박격포탄， ~I염빙， 수류단 동으로 전차 
용마피하였다 

14) 비쩍 갱수를 하긴 했지안! 이 전무로 인해 한국군온 한강 망이선용 구축항 시간적 여유상 조금이나아 영용 수 있었다 
안연에 북한군용 수도권용 포위하기 위해 2개 사단융 춘천홍천 이천수원 축선으로 우회한 후 기용시키려언 최초의 
계획에큰타격용압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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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시각 육군본부로부터 원주로 철수하라는 영령이 하달되었다 결국 사단은 다시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로 철수를 강행하였으며， 원주에서는 다시 제천으로 칠수를 하게 된다 

이후 한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울진으로 북상할 때까지 북한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냥 

하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부대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으며， 북한군은 한수 이북지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초기 전투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서울이 함락하게 되었다 

m 의정부지구 전투과정 

1 작전계획 

의정부는 경원도로인 3번도로와 철원 포천 의정부를 잇는 43번도로가 종으로 뻗어있고， 그 

사이에 광주산액과 천보산액이 총격실을 이루고 있이서 공가(찌황)에게는 기개화부대 운용과 중 

심공격이 용이한 반면용자m치者)에게는 횡적연계와 중심방어 애치가 불리한 곳이다 

북한군 제1군단과 2군단은 서울 지역으로 주공격방향을 지향해 놓고 있었다 북한은 역사적으 

로수도가갖는상징적의미와서울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퉁의제반요소를무너뜨려 대한민 

국을 적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제1군단은 주공(王攻)을 연천 운천 - 의정부 -서울에 이르 

는 축선에 집중시키고， 개성 문산 서윷에 이르는 축선에 조공(J껴攻)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제2 

군단의 주력을 춘천 가평 서울 및 춘천 홍친 수원 방향에 투입함으로써 서울을 양익(兩혔)LS) 

에서 포위하여 점령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과 포천지역에는 한국군 제7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km의 광정연올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 "11109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 

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 107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연으로 

공격해들어왔다 

1;) 양익(兩뼈) 양쪽 날개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중간에 있는 군대공 기준g로 죄우 양쪽에 있는 군대강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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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되1 ) 당시 동두천옹 답당하였던 한국군 >111 연 

디l와 포친을 l갑딩L하고 있먼 써119연대의 주력 

은 의정부에샤 교육훈련 중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강악산 - "rJ<l-Ĵ- 소요산 - 가랑산 -
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기까지 

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사 

단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에 

속 되어 변경되고， 그 대신 충남 온양에 있는 

지13사단 에하의 지125연대가 연업되도록 명 

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히는 데 

에는어느정도시간이 걸렀기 때문에 ， 사단은에비대도재대로갖추지못한상태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전콕 - 초성리 - 동두친 !상향에 제 1 6연대를 주공(王Jj()혹로 투입하고， 서쪽 땅 

띤에 있는 적암-봉암리 축선에 제 1 8연대블 조공(ß}JJj()으로 투입하여 동시타칙올 실시하였다 전곡 

에서 한탄강을 건너 한국군 지11 연대 2대대의 정게진지블 돌파해 초성리까지 점령한 북한군 제4사 

단 1 6연대는 전차블 앞세워 동두천 방향으후 밀고 내려왔다 

한편 동두천 부근 보산리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군 써11 5야전포벙대대가 제2대대 정 

변에서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1개 대대에 포격을 가하여 대부분플 격믿하는 전과를 올리기 

도하였다 

및 시간 후， 북한군이 다시 선차 2대갈 앞세우1 공격블 재개하였고 이!대 한군군 λ111 연대 57mmcH전 

차포 중대장은 창알고개(소요산역 북쪽 500111)에서 적 전차 2대플 집중 사격하여 파괴하는 지릭올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기세퉁퉁하게 밀고 내려오딘 북한군의 공격재대는 다시 초성리 앙민으로 

후퇴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군 지11 연대 2대대와 지원부대벙력은 탄약이 떨어져 재보급올 

기다리고 있었지만 즉각적인 재보급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군 제4사단은 

한국군의 소요산 일대 주저항선올 돌파하고 25일 해질 무렵에는 똥두천 시내로 진입하였다 

그라고 이미 같은 날 오진 9시정에는 북한군 지13사단의 주력이 포천융 북쪽 땅띤 주저항선까지 

진출하였고， 오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포친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이졌다 이처럼 첫날 동두천파 

포천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연서 서울의 관운인 의정부가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한상황이 되었다 

의정부의 위기는 곧 수도인 서울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육군본부에서는 서올 

부근의 부대는 물콩， 후방에 있는 부대틀까지 이곳 전선에 투입해 북한군올 악으려 했다 곧 대전 

의 께2사단， 대구의 "11 3사단l 광주의 제5사단에 의정부로 투입하라는 밍령이 니1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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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황이 워낙 금했기 때운에， 이 3개 사단은 완전한 면성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대대단위 

로 각기 출동하게 되었다 이틀은 옥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먼저 도착한 단위부대와 후발부대인 본 

대가 제대로 합류하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림 3)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되2) 이처렁 대부분의 부대들은 100%의 전투 

력을 받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채 

병덕 총참모장은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과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에게 동두천과 포천 

공격을 지시하였다 이 공격은 누가 봐도 성 

공 가능성이 회박했지만， 제7사단은 26일 

아침 기습적인 역습올 강행하였다 

그리고 거짓말처럽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 

으로부터 동두천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제2사단이 포천공격에 실패하연 

서 상황은 긴박하게 흉러가고 있었다 

포천을 손에 넣지 못한다연 동두천에 있는 한국군의 퇴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웬만 아 

니라 그 상태에서 시간이 더 흐른다면 북한군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버힐 위험도 컸다 이에 한 

국군은 분산되어 청수할 수밖에 없었고， 부대의 전투력도 분산되었으며 이후 의정부 방이가 위태 

로운상황으로치닫게 되었다 

2 후방지역예비사단의의정부투입 

육군본부가 후방지역 예비사단에게 서울 이동을 명령한 것은 25일 08:00갱이었다 그러나 후방 

지역 부대들도 집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빛 연대 단위로 분산하여 후방지역 공비토벨 작전 

에 임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병력이 휴가와 외출 외박 중에 있었기 때운에 건제단위 부대이동은 

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채병덕 총참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의정부와 문산 축선에 투 

입하기로 하였다 원래 제7사단의 예하부대였던 수도사단 제3연대륜 25일 11:00 부로 제7사단에 

배속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제 18연대를 추가 배속했으며 저18연대는 재6사단에 배속하여 가핑지역 

으로 투입하였다 이어서 육사 및 보병학교 교도대대로 서울특별연대륜 펜성해 제l사단에 배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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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사 생도대를샤파-퇴계원 축선의 중간에 위치한 내촌(부맹리)에 매치하였다 

재경지역 부대를 전방 지역에 중원했음에도 25일 오후부터는 의정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서울에 도착하기 시작한 예비사단 부대들까지 건제에 관게없이 도 

착히속는 즉시 의정부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 투입하여 반격작진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선 

부대 중원올 위해 투입된 부내는 27개 대대에 이르렀다 

가용한 모든 전력을 서울 북방에 투입하도록 멍령한 채벙댁 총참모장은 26일 Ol:()()정에 의정부 

에 있는 제7사단 사령부플 방문하여 방어책임부대장인 재7사단장 유재홍 준장과 대전에샤 중원왼 

재까단장 이형근 대령에게 반격영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장들은 반격을 반대했지만 채장군의 영 

령은 완고하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 방향의 역습은 처117사단이， 포천 방향의 역습은 제2사단이 담 

당하게되었다 

〈그림 4)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도(에 동두천 방향의 역습부대는 재7사단 제 l연 

대를 기간(표양).2..로 중원부대틀을 풍합하 

여 총 5개 디1대였으나 실제 영력은 l개 연디l 

규모였다 제1연대의 역습은 26일 08:()()에 

동두천과 소요산을 향해 시작되었다 그러 

나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다 사기를 회복한 

제1 연대 제3대대가 동두천을 당환하고 소요 

산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북한군 기갑부대 

의공칙이시작되었다 

북한군의 전차가 공격올 시도하자， >11 3대 

대의 공격은 과감한 툴격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제3대대장응 흉이진 영 

력을 수습하연서 우이동 방향으로 철수할수 밖에 없었다 

한펀 포천 방향에 대한 제2사단의 최초 역습은 l개 대대로 실시되었다 당시 의정부 북쪽 금오리 

에 도착한 병 력은 제5연대 치12대대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총장의 불과 같은 독촉 때문에 우 

선 I개 대대로 역습올 시작하고 후속부대가 도착하는 대로 충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6일 

03 :()()경에 포천을 향하여 금오리를 출발한 제5연대 제2대대가 이날 새벽 축석령의 고갯마루에 도 

착했으나， 이 일대에서 망어하고 있올 것으로 알고 있던 제3연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때는 이미 

제3여대가 축석 령을 포기하고 철수한 후였기 때문이다 

저115연대 제2대대장은 제3연대와 제9연대의 낙오병들로부터 상황올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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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었으며 축석 령 고개 좌우측에 급연방어진지를 면성하였다 뒤이어 전차를 동반한 북 

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제2대대는 전차륜 옥표로 집중적인 사격을 퍼부었으나 전차는 괴물처럽 

다가오고 있었다 전차가 방어진지블 밀고 올라오자， 상황은 삽시간에 바뀌어벼렀다 

지12대대는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한지 10분도 옷되어 축석 링 진지를 포기하고 분산된 채 철수하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하여 제2대대플 중원하기 위해 축석령올 향해 이동 중이던 제 l 

대대는 축석 령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북한군 기갑부대에 밀려 퇴계원 방향으로 칠수 하고 말았다 

3 의정부축석령전투과정 

의정부 부근 전투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벽두부터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중이던 국군 보병 

지17사단이 포천， 동두천， 축석령 일대에서 제 105전차여단으로 중강된 북한군 제1군단의 침콩을 

받아 2일간 치른 전투이다 즉， 6 . 25 전쟁 딸딸과 동시에 북한군의 3대 주공(主攻) 축선 중 하나인 

의정부샤울 축션을 둘러싼 전투였던 것이다 당시 북한군은 개성-문산-파주-서울 축선， 의정부져 

율 축선， 춘천 축선으로서울공략을 노혔다 

이 3개축선 중 춘천 방연은 냥한군 제6사단의 선전과 훈천 방띤의 북한군에는 전차가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간 반연， 개성 -문산 방면은 남한군 제 l사단으호 인해 |일 정도 지체되었지만， 상대적 

으로 의정부 방면은 쉽게 무너졌다 

북한군은 105탱크여단으로 보강왼 3사단 빛 4사단이 주력이었고， 남한군은 제7사단이 주력이었 

다 그러나 r-34/85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진릭은 재7사단 이외에 제2사단 및 수도경비사령부 

영력이 추가 투입되어도 악지 못했다 제7사단은 38선에 위치한 방어신에서 밀려난 후 포천과 동 

두진 망면에 l앙어선올 구축했지만， 이것도 에의치 않아 의정부로 밀렀고， 다급해진 채병덕 육군참 

모총장이 재2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병력을 투입했지만 역시 별 소득이 없었다 

벽두에 재7사단이 포천과 동두천 부근에서 서전을 치른데 이어 ， 대전에서 증원한 제2사단이 의 

정부 부근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수도 서울의 판문과도 같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은 처음 

부터 여기에 공격의 중정을 두고 병력과 화력을 집중투입한데 반하여， 국군 측에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이와 맞섬으호써 전투초기의 상황이 급박하게 연해갔다 특히 이 지역은， 경원 본도인 3밴 도 

로른 비롯하여 동흠의 43번과 서측의 316빈이 모두 양호한 노띤에 열올 지은 듯 남북으로 뻗힌 데 

다， 광주산액과 천보산액이 종벽을 이루이， 망이하는 입장에서는 횡적연계와 종심배치에 불리한 

데 비하여 공격하는 입장은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공직 돌입이 용이해졌다 

유군총참모장 채영덕은 제7사단사령부를 2회 시찬한 후 재정부디|판 의정부지역에 우선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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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동시에 후방 3개 사단을서울로 이동시키도혹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6웬 25일-26일사이에 의 

정부 지구에 투입원 충원부대 l개 경한대대용 포함해 총 1;개 대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부대틀 

은 건제를 고려하지 않고 축차적으로 투입되었다 더욱이 탄약을 위시한 각종 보급지원이 뒤따르 

지 못했으며， 유 무선통신망이 구성되지 않아 횡적 연락과 협조는 고사하고， 상 하급 재부대간 

에도 통신이 소동되지 않아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림 5) 의정부지구 전투경괴상횡되4) 
6월 26일 01:00에 재7사단사령부판 시한 

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은 어떠한 일이 있 

어도 의정부판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띤 

서 반격영령흘 하달하였다 이때 이형근이 

이끄는 제2사단장은 반격작전을 전개할 시 

기가 아니라는 것과， 다음날 제2사단 주력 

이 도착한 후에 전투력을 집중 훈용해야한 

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방어에 유러한 한강 

산에서 방이 작전용 실시할 깃올 건의하였 

다 그러나 그에 대한 총참모장의 반용은 

매우 강정하였다 그는 무조건 반격으로 전 

환하라고 영명하고 북한군 전차는 육탄공격으로 따피하라고 강보하였고， 이에 따라 6월 26일 아침 

부터 제7사단은동두천을목표로반격을강행하게 되었으며， 재2사단은 축석령올경유하며 포천 

을목표로안격하였다 

제7사단은 포친에 투입된 제9연대와 "11 3연대가 분산되었으므로 가용병력은 제1연대 예하 2개 

대대와 제3연대 2대대 빛 전날 6월 25일 사단에 배속왼 제18연대 예하 2개 대대륜 합쳐 모두 5개 

대대였지만， 실제 병력옹 중강된 1개 연대규모에 지냐지 않았다 제7사단은 제 l연대로 하여긍 용 

두천올 공격하게 히는 한편， 배속된 제 18연대는 신산리를 공격토록 하였다 

이 무럽 제7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4사단은 동두천에서 공격을 위한 재연성을 완료하고 공격 

개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즉 북한군 또한 국군의 반격과 거의 좌응 시간에 의정부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은 국군이 3번 도로륜 강력히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두천 - 덕정 - 의갱부로 이어진 3번 도로를 피하여 그 서쪽의 봉암리 - 덕 

정 간 도로에 주공을투입하여 기습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제7사단은 수색정찰이나 관측을 몽한 적징수집환통을 거의 하지 않아 적정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6월 26일 08:00시에 반격을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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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인 우일선의 께1연대는 적의 저항이 전혀 없는가운데 동두친 소요산까지 진출하였으나， 죠 

공인 제18연대는 용암리 부근에서 강력한 북한꾼과 조우하여 분산되고 말았다 그 열마 후에 북한 

군이 덕정올 최우휴에서 현공하였으묘로 제7사단은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재7사단이 

반격을 전개한 자체가 무모한 작전행동이었다 제1연대는 반격 중에 적의 강력한 공격에 봉착하여 

퇴로가차단됨으로써소대，또는중대단위로흩어져우이동 창동 태콩방연으로분산철수하였 

다 또한 이날 저녁까지 마차산에서 연대로부터 명령이 하달되기만옹 기다리고 있던 제1대대는1 

어두워진 후에 마차산에서 철수하였으나 끝내 디|대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벙력은사방으로 흉어져 

창동， 태릉 퉁지로 운산되었다 

한편 제1 연대보다 2시간이 늦은 6월 26일 10시에 반격을 개시한 잉충식이 이끄는 제 18연대는 이 

날 12시경에 은현초등학교 부근에서 방어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적의 재속적인 압력으로 의 

정부가 위협받게 되자사단에서 취한조치였다 

재18연대는 은현초둥학교 서쪽 감제고지에 균연방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 적의 기갑부대가 

덕정으로 접근하였으나 연대는 북한군을 그냥 풍과시켰다 이는 엄청난 전투력의 전치을 직시한 

연대장이 무모한 대결올 회피하고 후속하는 적 보벙과의 일전에 대비하여 아군의 배치상태플 노 

출시키지 않기 위해 취한 죠치였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부대는 나타나지 않고 사단본부로부터 이 

날 밤중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제 18연대장은， 의정부가 적에게 정령되었다고 판단하고 첩 

수를 개시하여 상송리를 경유하여 28일에 행주나루터에서 한강올 도하한 후 소사 오류동 지역 

전투에참가하게된다 

한편， 저12사단장은 26일 03:()()시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단의 병릭은 제5연대 에 

하의 2개 대대밖에 없었다 전날 챙주를 떠난 재 16연대는 이날 Q4:()()시 에야 창통에 도착하였다 

2개 대대병력으로는 포천탈환이 어려우므로 축석령을 방어하고 있을 제3연대를 초월하여 용격 

하겠다는 것이 사단장의 작전구상이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한 반격이었다 이 무렵 제3연대는 이미 

분산되었는데， 재2사단장과 제7사단장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작전구상을 함으로써 제2사단의 

반격작전은 처음부터 숭산이 없는 작전이 되고 알았다 최창언이 이끄는 재5연대는 제2대내블 선 

발대로 먼저 축석 령으로 진쏠시켰으나 재3연대는 그곳에 없었다 

이옥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전차의 굉음이 틀리더니 북한군 기갑부대가 차갑준이 이끄는 제2대 

대 진전에 나타났다 이에 국군 제2대대 장벙틀은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싸웠으나 교전한 지 10 

분도 못 되어 탄약이 떨이지고 투지마저 꺾여 분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병 

력의 일부를 수습하여 태콩으로 철수하고， 나머지 병력은 분산되어 한강 남쪽의 낙오지수집소에 

집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후속부대인 제I데대(대대장 소령 이정도)는 고갯미루에 도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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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과 4싸워보지도 뭇한 채 도.1 711원방연으로 첼수하고 말았다 이렇게 ~il2사단은 북한군을 저지 

하는 대에도 급급한 지경이 되자， 운용채가 이끄는 제1 6연대를 상금오동 부근의 강제고지에 매치 

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전차 20여 대를 앞세운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국군은 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없이 전전긍긍하였다 다만， 김진동 대위가 지휘하 

는 치1116연대 1대대 특공대가 2.36인치 로켓포의 기습적인 집중포격으로 산두 전차 l대를 배수로 

에 빠지게 함으로써 잠시 동안북한군 진출을 지연시켰올뿐이었다 이런 상황아래에서 제 16연대 

의 2개 대대는 북한군 보병부대와 한차혜의 교전을 치른 후에 태릉과 호원동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6원 26일 12시쯤 제16연대 방이진지를 돌따한 북한군은 의정부를 향해 계속 냥하하고， 덕정을 

정렁한 북한군 제4사단은 의정부를 서쪽에서 혐공하고 있었다 

〈그림 6) M3105m 곡시포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 아래에서 금오리에 

포진한 육군포영학교 제2교도 대대장 김풍 

익 소령은 l개 분대 분대원과 105m 야포 1 

문올 직접 이끌고 축석령이 잘 보이는 고개 

밑으로 16km 까지 전진하여， 직접 조준사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때마침 커다란 굉음과 

함께 축석령 고개를 툴아 내려오는 적전차 

를 발진한 절사대는 100어m 접근할 때까지 

기다렀다가 칩착하게 직접 사격올 실시하여 

선두의 적 전치를 파괴하였다 이것은 서울 

을 향하여 야무런 저항 없이 내려오던 적의 전차대열의 님송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샤울의 함락은 반나절이나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흉익 소령과 결사대는 후속히는 전 

차의 집중포격올 받고 그 자리에서 전원 산화하고 말았다 그 직후부터 적 진차대는 아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가운데 6월 26일 13시정에 의정부 읍내로 진입하였다 

질국 26일 오후 1시에 서올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가 북한군에 정령당하면서 서올의 

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후 의정부 융내에서는 철수하는 군인과 뒤늦게 피난길에 오른 

주민 및 부상병들의 인파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나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제7사단과 제2사단 전숨지휘소는 창통으로 칠수하여 새로운 전술지휘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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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원동백석천 일대의 지연전 

6월 26일 오전에 창동으로 열차 이동한 제25연대(연대장 중령 김영휘)는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의정부 남쪽 교외의 호원통 백석천에 제2 ， 제3의 2개 내대를 배치하였다 

동두천 포천지역에서 후퇴해 내려온 유재홍 준장은， 부대를 추스르고 창동을 중심으로 도용 

산-수락산올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을 지지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의정부를 정령하자 곧 다음 작전올 위한 재편성과 재보급을 위해 약 4시간동 

안 지체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이날 17:00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차 20대를 앞세우고 접근하 

는 북한군의 위세에 불안감을 느낀 한국군 어느 영λ까 오발하는 순간， 국군 병사들이 일제히 사 

격을 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방어 진지가 북한군에게 노출되었고， 얼마 되지 않 

는 휴대탄약은 교전한 지 2-3분 만에 바닥이 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군 전차대는 백석 

교를 속속 통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다리 밑에 잠복한 2.36인치 로켓 분대장이 5번전치흘 파 

괴시켰으나 후속전차가 발사한포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뭇밖에 전차 1대를 잃은 북한군 

은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의정부로 되툴아갔다 앞서가던 전차 4대는 호원동 부 

근에 l앙어진지를 편성한 제1 6연대 2대대(대대장 소령 김헌)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후속전차 

가없음을확인한듯약 2km를후퇴하여노상에서사격태세를갖추고후속부대를기다리고있었다 

한편 이들 전차와 격전올 치른 제16연대 2대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분산되었고， 이날 밤 백석교 

우측에 배치된 제25연대 11중대장 문일수 중위는 선차 특공대를 편성하고 지휘하여 노상에 정지 

중이던 북한군의 전차 4대를 습직하에 그 중 2내를 파괴하는 큰 전공올 세웠다 

그리고 포천과 의정부 전선이 무너진 뒤로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체 전선에 미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왼쪽 인접에서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은 아직 입진강 방어진을 고수하고 있는 

데， 통측방이 무너져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쩔수를 강요당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태풍 정연에샤도 생도대대가 적선 후방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면， 춘천의 제6사단과 강풍의 제8 

사단까지도 수도 서울의 위기에 따른 전술적 및 심리적인 충격으로 작전에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 

다 이에 반하여 북한군은 샤울 공격을 ;<jJ l목표로 싱아 의정부 지역의 전과(빼핏) 확대를 획책하는 

한편， 일부의 병력을 6월 27일에 벌써 김포반도로상륙시켜 서욕망에서 위협을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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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통 ·미아리방어선전투 

6원 26일 13:00에 의갱부가 lIJ단 당하자， 다급하게 왼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날 ]7:00부로 제7사 

단장 유재홍 준장올 ‘의정부지구 전투 사링관’ 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2사단을 포함하여 

의정부 일대에 중원된 모든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에 창동 - 우이동을 연히는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에 대구와 광주에서 이동해 오고 있는 제3사단과 제5사단으로 반격하여 북한군올 격퇴하라”는 

구두명령을하달하였다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는 철수영력올 수슐하고 지IJ7사단과 제2사단의 

잔여부대 그리고 대구에서 중원왼 제3사단 재22연대 둥으로 6개 대대 정도의 병력을 우이동과 창 

동의 구흥지대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지형은 경사가 완만한 구풍지 

대로 적의 기계화 부대 기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올 채공하고 있다 

다음날 27일 오전， 미처 방이진지를 펀성하기도 전에 전차와 자주포의 막강 화력을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한국군 제25연대는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탄약 보급 

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태릉， 놓곡， 수원 퉁지로 문산 철수하였다 결국 한국군은 창동 지역올 포기하 

고 미아리， 태릉 망면으로 소부대 단위로 분산하여 철수륜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대가 방어진지를 편생하기도 전인 27일 10:00경에 40여대의 전차와 지주포로 중 

강된 북한군이 방이진지륜 유린(앓뼈)하였다 방어부대는 포병화교 교도대대의 105mm곡사포 6문 

의 지원을 받으며 실탄이 고갈될 때까지 고군분투 했으나 질국 돌파되고 말았다 망이부대는 또다 

시 소부내 단위로 분산하여 미아리 일대로 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창똥 방이 

진지를 돌파한 북한꾼은 계속 진직하지 않고 창동일대에서 진격올 엠춘 후에 전열을 정비하고 있 

었다 

이 무립 미야리 회기동올 연결하논 지역일대에는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미아리에서 수도 서울 

올 방이하라 며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 경 제5사단장으로 맹령받은 이웅준 소장이 3개 대대 정 

도의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연성하면서 철수벙럭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진격을 엄추고 있는 사이에 이용준 소장과 장동에서 칠수한 유재홍 준장은 전력을 다 

하여 쩔수부대를 수습하고 투입 가능한 최대한의 얀원을 동원하여， 27일 오후까지 3 ，α)()여 병의 

병 력으로 정릉 - 이아리 - 청량리를 잇는 미아랴 방어선올 구축할 수 있었다 유리한 지헝올 이용하 

여 방어선을 구축하여 담당구역올 동 서로 양분한 후 나누이 방어를 하기로 하고 전차를 포함한 

적의 진입 및 남히를 막아내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날 저녁 7시정이 되자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의 

6 . 25 한국전쟁 초기 전쟁사 327 



기마정찰대와 전차 10여대를 선두에 세워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화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였 

다 방이부대는 이번에도 적의 전차를 당해낼 수 없었다 공병이 도호에 매설한 폭약을 폭파시켜 

전차릎 저지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군은 대전차포， 박격포， 105mlll곡사포 둥 쓸 수 있는 모 

든 무기블 총동원하여 집중 포격을 가하였다 이때 북한군 선두에 있던 전차를 파괴하연서 I차 공 

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8일 자정이 되자 북한군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역시 이벤에도 전치흘 앞세워 공격 

해 들이왔다 보병 정장대의 선도하에 수대의 전차가 기습적으호 미아리 방향으로 진격， 삼거 리에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간단히 밀어내고 길음교로 진입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침 

투해 있던 북한군의 편의대(뻐衣隊)뻐 가 후방에서 국지적 교란 작전을 옐칩으로서 한국군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투가 지속되연서 실탄이 거의 고갈되어 갔냐 이옥고 실단이 

다 떨어진 한국군은 육탄공격을 강행하연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28일 새벽 l시정， 2대 

의 북한군 전차가 길음교를 건녔다 이 전차들은 미아리 고개릎 넘어 서올 도심으로 진격을 시작하 

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을 방어하는 마지막 망이선이었던 띠아리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북 

한군의 전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올 모르고 새벽올 맞이하게 된 미아리 방어선의 한 

국군 잔류 병력들은， 날이 밝은 후 북한군 보영 부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이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궁이 샤울의 중심부에 돌입한 것은 28일 11 :30정이었다 서울을 장악한 북한군은 마포형무 

소와 서대문행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에 들이가 정치맹은 왈흔이고 일반 죄수까지 모두 석방 

시컸다 이들은 죄수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 을리띤서 좌한군을 환영하는 신봉에 내세웠고， 소 

위 반민축주의지플의 색출에 앞장세웠다 김일성은 28일에 서올정령의 축하연설을 방송하고 서올 

에 인민위원회룹 설치하여 위원장에 사법상 이숭엽을 임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일각에서는 그들이 국군의 주력올 격띨하고 서울올 점령하면 남한 전 

지역에서 냥로당원이 봉기하여 이숭만 정부가 웅괴될 것이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서 

울올 완전히 장악한 6월말까지도 민중의 붕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 이느 때보다 중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미국의 지상군이 참전하기 전에 한반도찰 조기에 석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강 방이선의 조기를파가 펼수적이라고 생각하고 6원 30일부터는 한강 망어선 돌파에 전 역량올 집 

중하게되었다 

16) 연의대(빼갔!l<) 부장하지 않고 사욕차힘으호 적지에 장입해시 후망교한융 주 임무로 하면 비정규군 우대윤 가리키 
는 얀로1 주로중용에서 않이 사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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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정부지구전투의 교훈 

육군본부는 1950년 3원 25일자의 육본작전계획 세38호에서 척의 주공이 철원 - 의정부 - 서올 

축선에 지향될것이다-라는판단하에 .방어중정올의정부지구에두고척의 공격올방어진지 전 

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 한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의정부축션의 실질적인 망이력옹 보강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6월 위기설이 팡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운데 6원 10일에 북한의 요인iR환(았A훗뺏) 재의한 

속엄수로 보고， 다음날인 1 1 일 비상정계령융 하달했던 육군본부가， 6원 1 5일애 의정부축선의 앙 

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초치를 취하였다 

제7사단의 제3연대를 수도 사단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제3연대룹 선환시키띤서 온양에 위치하 

고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풍 제7사단으로 전환시키는 명령도 동시에 있었다 그러나 제3연대는 특 

각 수도 사단지역으로 이동한 반연， 제 25연대는 수용시셜의 미바로 전쟁 당일까지 이동하지 못하 

였다 

이로 인해 서울 방이의 가장 중요한 축션을 담당하고 있던 지17사단은 2개 연대로 북한군 4개 사 

단 빛 전차여단의 공격올 받았다 국군 제7사단이 3개 연대로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북한군의 대 

둥한 상대가 휠 수는 없었으며.25일 오전 중으로 제3연대가 다시 제7사단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큰차질은 없었다고볼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부터 방어진지에 배치된 빙력과추가로충원된 병력 

은전투력 발휘띤에서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정에서 아쉬움을금할수 없다 

또한， 국군의 방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1컸던 디l진차 방이내책에도 운지1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윤 수 없다 적절한 대전차 화기가 없었고 진푸헬기가 발달되지 옷했던 당시에는 전차로 전차룹 

상대히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전차와 대전차 화기가 지원되지 않았다 하더라 

도 국군의 놓력으로 대전차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북한이 다량의 전치을 보유하고 

있다 리는 사실을 이 "1 알고 있었음에도 적철한 디l비책올 강구하지 옷한 채， 미국이 진차릎 지윈 

해 주지 않은 사실만 탓하고 있었다 대전차 장애김올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재6사단 둥 일부 부디| 

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면 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딘 부대틀은 서울 북방으로 지원한 후 의정부 축션의 표연적인 병 

력 숫지번 북한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벙대대 수갚 기준으로 본 때 국군은 기존의 6개 대대와 

중원된 27개 대대륜 합할 경우에 33개 대대로 최초 투입된 북한군 27개 대대를 놓가하였다 그러 

나 국군 부대틀은 후망지역에서 황급히 이동한 후에 ， 진재는 불론 진장상항옹 파악하기도 전에 꽉 

6 .25 한국전쟁 초기전쟁사 329 



한군의 전차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옷한 채， 대대단위로 투입됩으로써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은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최초부터 숭산도 없이 무모하게 감행된 반격작전(실제로 역습 

수준)은 후방지역에서 중왼된 예비병력 까지도 붕괴되는 결과플 가져왔다 나아가 의정부 방어의 

실패가 곧 서울 함락과 ‘국군 주력의 소진(얘끓)’ 이라는 결과를 불러와 차후작전까지도 심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육군본부가 이처럽 건제조차도 갖추지 뭇한 중원부대틀을 의정부 반격작전에 투입한 것은 -어 

떠한일이 있더라도의정부를고수해야 한다‘는 채벙덕총참모장의 의지가완고했기 때문이었다 

핑소 채 장군은 이숭반 대똥령과 신성모 국땅부 장관에게 ‘북한군이 남칩한다면， 즉각 반격으로 

전환하여 평양까지 진격하겠다 ”는 퉁 발언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할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스스로 용가미를 씌운 채 장군은 %풍성 있는 작전을 구사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의정부 사수블 외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아집에 의한 

부대지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모두관 원행에 빠뜨리는 비극적 사태를 불러오고 말았다 

채병덕 총참모장의 의정부축선 반격 냉렁에 내하여 제2사단장 이헝근 준장은 회고록에서 “서11 5 

연대 제2대대와 함끼11 4:30에 기차 면으로 노량진에 도착하여 용산 육군본부로 이동했으며 채 장 

군을 만나 ‘축차투입은 전술에서 가장 긍기사항잉으로 후방 3개 사단을 노량진 - 영동포로 추진시 

쳐 한강 선에서 질서 있는 반격작전을 펼쳐야 한다’ 고 건의했다 -고 기술했다 

IV. 의정부지구 전투 기념비 

1 전쟁영웅 김풍익 (192 1-1950) 중령 

김풍익 소령은， 1 92 1 년 8월 6일(음릭)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나 

1 94 1년 3월 31일 선린상업학교를 폴엽하고， 1948년 8월 17일 육군 사 

관학교 재7기 특임으로 입교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1 948년 10월 1 2일 육군 소위(군언 11645)로 군 생환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6 '25 한국전쟁 발말 직전인 1950년 5월 l 일 윤군 소령으로 진 

급하였고， 그 직후인 5월 5일 육군 포병학교 써12교도대대의 대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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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엄되었다 그는 육군본부의 영에 의거 의정부지구 전푸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 

년 6앤 26일 적 전차의 포탄에 의해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는 의정부는 물론 수도 서울의 방위문재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결전장이었던 의정부 북방 축 

석령에서 6 . 25전쟁 발발 당시 일반 화기로 격따}지 옷했던 τ34전차흔 야포로 직접 조준하에 따 

피하는 놀라운 전공을 인정받아 1950년 8원 24일 육군 중령으로 일게급 특진이 추서되었고， 동년 

1 2원 30일에는 윤지무공훈장과 총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1980년 6원 25일에는 육군 포병학교 

에 그의 통상이 건립되었으며， 또한 동작동 국랩현충원 위얘 봉안소에 그의 위왜가 봉안되었다 

1988년 10웬 25일에는 그의 전사 장소인 의정부 축석 렁에 전직비가 건립되었으며， 이후 국립서-윤 

현충원 위패 용안판 48관 2] 2번 위패로 꽁안되었다 또한 의갱부 자일동 축석E써1 의정부지구 

전푸에서 전사한 깅풍익 중령과 10명 분대원의 넋용 기리기 위해 l쨌년 10월 깅풍익 중령 전적비 

가세워졌다 

1950년 6원 25일 남칩올 개시한 북한군은 소련지I T-34헝 전차룡 앞세워 38도선을 돌파하고 포친 

플 정령한 후 게속 의정부 방연으로 진출하여 서을의 교두보라 한 수 있는 의정부플 위협하였다 

육군본부는 의정부 북방의 축석령과 금오리 중간에 위치한 155고지와 202고지에 새로운 방어선 

을 편성하는 한편， 이 선에서 적을 섭멸하고 반격윤 개시하기 위해 후방지역의 예비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 

육군포냉학교 제2교도대대도， 제2사단올 직접 지원하라는 영령에 따라 6월 26일 새벽 금오리 l앙 

어선에 포진하였다 이미 포천올 점령한 북한군은 이 무협엔 선두 전차가 자일리 망연까지 진출하 

고있었다 

당시 세7사단이 담당했던 통두천과 포천으로 폴직중인 북한군은 서울 장악올 목표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서울을 방어하고자 후땅부내용 전선에 투입하였고， 이상근 중령이 지휘하 

는수도징비 사령부제3연대를투입하였으나선차의 포격올받아 2개 대대로분산되어 버렀다 당 

시 대진차 장비 57mm대전차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량을 가지고 있어 효과가 없었고， 전투기나 전 

차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류탄이나 화염영으로 공격올 시도했으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이 

러한 때샤훈 공격에 방어가 불가능해져 축석링과 금오리 중간 155고지와 202고지로 후퇴하여 망 

이신올 새로이 만틀었으며， 이 방어선이 서올올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곳에 6웰 

25일， 김풍익 소령은 의정부 지역의 화력지원임무 수행융 하라는 벙령을 수행하기 위해 금오리 방 

어선에포진하게된다 

대대장 김풍익 소령응 금오리에 제2포대블 포진시키고 자일리 부근의 적진올 향해 집중포격옹 

가했으나， 105mrn M3 구형 야포의 화력으로는 1'-34 전차의 전진옹 박을 수 없었다 우리 군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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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할 만한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옷해 어려웅을 겪고 있었다 그 때운에 300여대의 전차 

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적의 포격올 막올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창이었다 

당시 김풍익 소령응 대전차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척의 전차를 격파하는 길은 오로지 야포의 직 

접조준 사격쁨이라 판단하고， 제2포대의 6번포를 서남쪽 Ikm지정의 교량 부근까지 전진시켜 43번 

도로변에 배치하였다 

6원 26일 09시 40분경 적의 선두 전차가 길모풍이륜 돌아 50m전방까지 접근하자， 그는 제2포대 

장 장세풍 대위윤 비롯한 6번포 반원과 함께 직집조준 사칙으로 제1탄을 발사하여 적의 전차를 파 

괴히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제2탄을 장전히는 순간 후속하던 척 전차가 발사한 직격탄이 6벤포에 

작렬하였고， 김풍익 소령올 포함한 전원이 현장에서 산화하였다 

김홍익 소령은 축석 령 하단부 전방이 잘 보이는 급커브길에 진지를 구축하고， 마지막이라는 심 

정으로 장복해 있다가 적의 전차가 동장하자 직접조준 사격으로 포를 명중시키는 방업을 취했다 

당시 누구도 착안하기 어려웠던 방법으로 죽음을 각오할 안큼 어혀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김용익 

소령온 굴하지 않고 적의 전치를 향해 포를 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선두 전치는 측연에서 화영 

을 내뿜더니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일반 야포로 전차촬 격파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두 

밴째 전차플 향해 포플 쏘려 하던 중 적 전차의 폭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전사하여 

29세의 짧은 생올 마감하게 되었다 

후에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운전병의 진술에 의하띤 김 소령은 마지막 숭올 거두는 순간 ‘대한민 

국만세 관 외쳤다고 한다 김 소령을 포함한 포대원틀의 환약은 당시 거칠 것 없이 남하하던 북한 

군의 서올 칭공올 지연시키는데 기여했으띠， 공포의 대상이었던 북한 전차에 대한 장병들의 두려 

웅올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 기념비 

국가 보훈처는 지난 옴에 -육군 출신인 김용익 중령올 20 1 2년 6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 

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2012년 6월의 호국인블로 김풍익(金옆益) 육군 중령이 선정되 

었다 

이 전적비는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지구 전투에서 전사('~lI!)상 최초로 야포로 직접조준 사격 

하에 적전차 격파후 29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i&I(i)한 김용익 소령 외 10영의 포병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1 988년에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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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병용시 김풍익 전투기념비 〈그림 9) 국기보훈처 포스터 

〈그럼 10) 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와포병용사들모습 

。 소재지 의정부시 자일동 92-2 

。 좌측표석 진언 건링취지문 

포영 군신 김용익 중렁괴 6-25 전몰 포영 용사들의 숭고한 실신 보국 정신율 농이 받들고， 젊음을 조국 
에 비친 그들의 녕올추모히고지 육군 진 포영장영과 고인의 고항친구， 생시고럭을 김이 했던 선배， 동료 

와후배들의정싱을보이기업비를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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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흑표석 후연 포영용시 김용의 진투기념비 

설계조각 초각기 김행신， 힌시 인영 문중섭‘ 글씨 장진 하남호j 그림 모후산인 오지호‘ 

시공 학림산업 박노흩 후원 육군본부 육군전루영과학교 육군포영여비역 및 현억 장군딘 

엉친 대한항공(주) 육군사관학교 제7(특)기 동기회 선린싱업고등학교 및 동문회 충낭 딩진초등학교 

동문회 1988 1026 용의사업추진위원회 위원징 허 진 

。 지대부 후연 힌시w엠) 

조려il 시링하는자유민들에게 진하여 디오1 

여기대한민국심짐부에킬을꽂으려고 

남짐해오는공스밀의 전자부대를맞이 

영소 연구히여 기르치던 직접조준사격으로 

적군의 전루 전차톨 격피하고 

그들의 공격올지언시키연서 부하 징영들을 지휘하디기 

적군의집중포격올받고 

장렬하게 신회한포영부대 징영들의 

그충혼을길이추모하고지 

기억속에 사라져가는 옛 격진지 길림길 마루턱에 

선후배 포영징셉들괴 진지， 동료， 후배들이 앙께 

징성을모아돌하나툴다듬어 기러나니 

조국의수호신이되어 

자유를사랑히는나그네들의 가슴속훌 

훌액적시게히여주용소서1 

오직 실신보국하는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 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포병의투흔이되어 

이 나라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길이 전승되어 기니니 

번영하는 조국과 엄께 정사에 빛니리라! 

한편 서부의 임진강 북쪽에서는 I사단 보병부대의 육탄으로 탱크륜 저지했다 하여 육탄 10용사 

가 있는데 수류탄올 까시 탱크로 접근하여 탱크 위 문을 열고 수류탄을 던져 넣어 탱크 안에서 터 

지게했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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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적지(따않地)를교육현장으로활용 

〈그림 11) 전투기념비 표시판 의정부 시내에서 포천을 가기위해 43번 국도(일영 호국 

로)륜 가다보연 포천과 경게 지정에(자일동 산92-2 ， 3번 

지) 축석고개가 있다 이곳을 지나는 구도로 옆의 놓선에 

북쪽을 향하"1 직접조준 사격을 하는 대포모양을 디자인 

한 19.8m의 커다란 탑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름 하여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기념비’ 이다 

6 . 25진쟁 당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고 김흥익중 

령외 10명의 분대원의 넋을기리기 위해 세운전적비다 김풍익중령은 6월 26일포천방면A로납 

하하던 전차 40대와 맞서기 위해 축석 령이 잘 보이는 고개로 l 05mm포를 이끌고 대기하였다 선두 

전치흔윷 발견 후 100m이내로 접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직접사격올 하여 선두 전차]를 파괴하였으 

나 후속전차에 집중포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높이 약 2αn에 이르는 

김풍익 중령전적비는 고인의 용기와 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만 전차를 상대로 사격히는 직접사격연습을 한다 6 .25 한국전쟁 때 전차 한대 없 

던 우리나라가 근접히는 북한의 전치플 영중시켜서 기동을 저지한데서 유래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북피군이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냥하할 때 의정부 지역에 

서 포병장교 김용익 소령이 105미리 곡사포를 직사 화기처럼 탱크블 직접 조준하여 사격해서 격파 

한 무용담은 당시 최고의 영웅적인 기록이었다 지금도 김풍익 소령의 직접조준 사격올 기르쳐 

이영)거리 사격이라는 명칭이 생겼고포병학교 내 강당의 이릉올풍익당이라 명하여 부른다 

요츰 토요일은 대부분 학생틀에게 체험학습의 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경험올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곳도 전쟁 체험 학습장으로 환용하였으면 하는 바랍이다 전쟁 유적지를 단순히 

전적지(뼈헬地)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치지 알고 그 지역 학생틀이나 젊은이들이 지역의 역시플 배 

울 수 있는 장소로 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써1안이 

잘 환용되면 애향심과 아울러 애국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지(~~i1E‘ 

地)을 어떻게 환용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기샤 J 조심스럽지만 의정부의 경우를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 ， 학생들에게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장소로 환용하연 좋겠다 이에 연재하여 내고장 문화 

재를 탐방(探했)하는 프로그램 중에 ， 근현대 유적지로 이곳 전적지를 들러보고 문화해셜시플 풍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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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시민에게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연 좋겠다 

요즘 일반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의정부에는 자연 친화적 숲길 ‘의정 

부소풍길 이라는시민대상홍보프로그램이 었다 

의정부 대표시인 천상병의 작품〈귀천〉 중에서 ， 우리네 삶을 표현한 시어(詩짧)인 ‘소풍’ 어 서 착 

안된 명칭으로 ‘어렬 적 소풍가는 마음으로 의정부 곳곳을 즐기고 느끼시라 는 의미이다 의정부 

시를 에워싸고 있는 원도봉산， 사패산， 홍복산， 천보산， 수락산 퉁 시 외각(外角)의 대구간 6개 코 

스와 중랑천， 부용천 동 시내를 가로지르는 소구간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며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이 9개 코스 중 ‘의정부 소풍길’ 대구간 지14코스 ‘삼립욕의 길’ 

코스에서 익정부 현충탑과 전갱영웅 김풍익 전적지를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적지를 잘 활용하연 통일안보교육올 따로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에게 

전쟁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새로운 국가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용산 전쟁박물관이나 국립서울현충원(구 동작통국립묘지) 참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전쟁사릎 체험하게 되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이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 

심치않는다 

IV 맺으며 

6 . 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한반도를 지냐는 북위 38도선 이북올 점유하고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인군이 38도선올 넘어 이남의 대한민국을 남침합으로써 

발말한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까지 서류장으로 정전 중 

이지만， 정전 이후 쌍방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6 . 25전쟁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우선 딴공적 국 

가질서를 강화시켰다 처참한 전갱의 경험은 국인들로 하여금 반공정신으로 무장토록 하였고， 공 

산주의는 살인주의 또는 비인간주의와 같은 것으로 매도되었다 반연 미국은 대한민국의 구원자 

이며 은인이라는 믿음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 주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가 안전올 위한 필수 

적인 요소로 뺨F들이게 하였다 또한 유엔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쳐，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냥북대 

화의 방식보다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올 채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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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전쟁옹 민족의 대이동을초래하여 6 .25의 발발로부터 휴전 성립 이전에 약 29만 명이 원북 

하였거나 납북되었고， 약 45-65만 명이 월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의 대이동은 사회에 

큰 연화를 가져왔다 전쟁은 도시인구를 중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50년대 중반과 후반의 실업깔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6 . 25한국전쟁은 않은 전쟁고아<，t'Jl:ø1兒)와 전생미망인을 파생시 

컸고， 상이용시들의 생활문재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아울러 미궁의 주둔에 따라 〈양키문화〉로 

윌-리는 낮은 수준의 미국문화가 유입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강동올 빚는 한연， 한국의 학문과 기 

숭 잊 예술은 미국문화와의 접촉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의정부에서 시작된 부대찌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게기도， 6 .25 전갱 후에 10캠프 

가까운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된 것과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l 전적지(빠양地)를 그냥 일년에 한번 현충의식올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알고， 이제부 

터라도 각 지자체에서 잘 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였으연 하는 바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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